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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 나라는 1962년부터 經濟開發 5f固年 計劃과 家族計劉창￥業의 成

功的인 推進으로 19601건에 6名 水準이 었던 우리나라 女性의 合計出뚫 

率(TFR)이 1987년에 1.6名으로 저하되었고， 1993년에는 1.75名으로 다 

소 증가하는 願向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人口代置水準(TFR

2.1) 보다 훨씬 낮은 水準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出옳力 低下에 따라， 人口增加率이 1퍼센트로 하락한 

1989년 이 래 人디꽤制政策 持總의 必要性에 대해 상반된 첩:見이 國內

의 많은 識者간에 제기되어 왔다. 즉， 人口빼制가 계속 必떻하다는 주 

장은 우리나라의 人1=1 規模는 이미 過剩狀態이고 그간의 出뚫力 低下

illi!歐 파t會에 있어서와 같이 100여년에 걸쳐 社會經濟的 變化와 더 

불어 自然、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家族計劉이라는 강력한 政策

手段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政府 家族計制떻業을 중단 또는 

완화할 경우 出잖率이 다시 上昇하여 社會經濟的 發展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더 이상의 人口柳制政策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은 低出塵이 지속될 경우 人口構造의 急變에 따른 勞勳人力

의 不足과 人口의 j쓸敵化에 따른 福채止負據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時點에서 本 報告뿔는 向後의 出뚫率 變행1琮測과 더불어 

低出짧 時代에 접어든 우리 나라의 人口變化가 社會經濟 分野에 미치 

影쨌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人 n政策이 추구해야 할 政

策方向과 對應戰略을 모색하는 데 力點을 두었다. 

木 報쏟-붉에서 제시하고 있는 新人口政策의 發展方向과 政策代案은 

앞으로 우리나라 人口政策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데 큰 도움이 



것으로 기대하며， 保健福社部 등 人口關聯 政策部뿔의 關係官과 學界

및 관련 짧究機關 專門家 등에게 -讀을 권하고 싶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趙南勳 副院長을 위시하여， 洪文植 先任짧究委 

員， 李相奭 人口政策陽究室長， 文顯相 짧究委員， 張英植 責任짧究院， 

徐文姬 責任짧究員， 鄭宇鎭 責任짧究員， 吳英姬 主任짧究員， 金柔敬 主

任짧究員 등의 院內 짧究陣에 의해 作成되었으며， 이외에도 여러분의 

院外 執筆者가 참여해 주셨는데， 主要 部門別 執筆者를 要約해서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1) 人口規模 및 構造變化와 社會經濟的인 與件의 變化(勞動力 需給，

環境， 住흰需要， 敎育人口) : 鄭宇鎭 · 李正典 · 高 鐵 · 朴德圭

2) 出塵率 據測과 出塵調節政策의 方向 : 趙南勳 · 文顯相 · 李相興

3) 人口移動 및 分布의 現況과 對策 : 崔鎭昊

4) 海外移住， 統一에 對比한 人口政策構想 : 李相興

5) 家族保健增進， 性比不均衝， 人工雄娘中總 : 洪文植 · 趙南動

6) 춤少年 藥物使用實態와 對策 : 徐文姬

7) 女性 및 老人福社 增進과 就業增大 : 金柔敬 · 吳英姬 • 李相奭

8) 人口政策의 推進體系調整 : 洪文植 · 張英植

짧究陣은 本 報告書 作成에 참여해 주신 院外 執筆者는 물론， 報告

書 內容에 대해 直·間接的으로 귀중한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延世大學

校 社會學科 安행春 교수， 서울大學校 權泰煥 교수， 延世大學校 經濟

學科 具成烈 교수， 韓國敎員大學校 金泰憲 교수， 韓國女性開發院 盧美

惠 부원장 그리고 人口政策發展 實務委員會 委員 여러분 등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심혈을 기울여 報告書를 검독해준 下溶짧 

家族福피II:짧究室長， 李顯松 責任맑究員과 報告書의 編輯과 교정에 수고 

해준 吳英姬 主任船究員， 宣和淑 資料整理要員에 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으로 本 報告휠에 수록된 각종 政策建議 內容은 짧究者 개인의 

이며 政府나 本院의 公式 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5년 12월 

韓國保健社會1jFf究院

院長 延 河 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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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

1. 基本視角

口 우리 나라는 1960년 이 후 25년 내 외 의 짧은 기 간에 家族計뿔u事業으 

로 低出뚫 基盤을 조성하였음. 

可維女性 l인당 出生兒數(合計出옳率)는 1960년 6.0명 에서 1994 

년 1.75명으로 저하되어 人口代置水準(2.1명) 이하의 低出옳을 

유지하고 있음. 

〈表 1) 年度別 合計出훌率 變動推移

年 度

合計出뚫率 

1960 

6.0 

1985 

2.1 

(單位: 名)

1994 

1.75 

資料: 햄國保健社會1yf究院， rl994年度 全國 tB짧力 및 家族保健 鍵態調효J ， 

1994. 

口 그러나 高度 經濟成長에 따른 所得水準의 向上과 低出題의 持總으 

로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人口問題애 직변하고 있음. 

• 勞動人力의 供給純化 • 老觀人口의 增加

• 婚前t<<조振 • 人I姬振中總

• 男女姓比 不均衛 • 춤少年 性問題

口 따라서 향후 人口政策은 量的인 측면에서 出뚫調節이나 人口增加

f대制政策이 아닌 人口의 資質과 『삶의 質』 向上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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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向後 出塵 및 人口 展望

口 우리나라의 향후 出옳率 變動推移의 展望은 다음과 같음 . 

• 첫째， 高出옳集團인 20대 여성의 有配偶率 低下， 高學歷化， 女性

就業增大 등의 願向에 의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임. 

• 둘째， 지속적인 所得水準 向上， 여성의 勞動市場 參加率의 증가 

등 社會經濟的 與件變化에 따라 자율적으로 少子女觀이 보다 

확고히 정착될 것임. 

• 셋째， 文化的인 測面에서는 家族의 대를 잇기 위한 男兒選好 思

想、이 子女出효율에 상당부분 작용하게 될 것임. 

口 이와 같은 視角과 함께 r保社짧』의 出뚫力 藏測模型의 分析結果

에 따르면 앞으로의 合計出뚫率은 1995-2020년 기 간중 1.7 -2.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e 또한， 同時出生 女性集團인 코호트 出뚫力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0년에 출산이 완료될 1956-1960년 出生歸人의 平均 出生兒

數는 2.0名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出효율力 水準은 人口代置水準

에 근접될 것임. 

口 2020년까지의 장기적 出塵力 變化推移도 人口代置水準과 별차이가 

없을 것으로 推計되어 향후 人口빼制政策 혹은 b밑進策은 큰 의미 

가 없을 것임. 

口 低出塵 水準의 持續에 따른 우리나라의 人口規模 및 構造는 다음 

과 같이 전망됨. 

• 人 口規模는 1990년 4，287만명 에 서 2021년 에 5，059만명 에 도달하 

고 그 후에는 인구의 總對水準이 감소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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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A口成長 長期展望

年度 1990 2010 2021 

總人口(萬) 4,287 4,968 5,059 

人口成長率(%) 0.93 0.37 -0.01 

資料: 統計廳 r將來人口推計0990-2021年)J ， 1991. 

• 人口成長率은 1990년 0.93%에서 2010년에는 0.37%로 낮아지고 

그 이후에는 年뿜構造의 변화로 成;룹率의 低下速度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65세 이 상 老人人口는 1995년 5.7%에 서 2020년 13.1%로 증가 

하여 인구의 老敵化가 급속히 진전될 것임. 

口 이와 같은 65세 이상 老觀人口 比率의 급속한 增加에 의한 老觀化

선진국에 비해 그 속도가 빠름. 

〈表 3) 老敵A 口 比率의 燮化推移

(單位: 名)

年 度 1960 1990 2021 

0-14세 42.3 25.8 15.8 

65세 以上 2.9 5.0 13.1 

資料: 統計廳‘’ r將來人口推計0990-2021年)J ， 1991. 

口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老敵人口 比率이 5%에서 12%로 증가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29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先

進國에서 소요된 期間에 비하면 극히 짧은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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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口老觀化의 速度의 國際比較〈表 4) 

所要年數

m강
 때
 띠ω
 π
ω
 

65셰 이상 人口比率의 到達 年度

5% 12% 

1990 2019 
1950 1990 
1925 1990 
1790 1965 

家

한 국 

일 본 

미 국 

프랑스 

國

資料: 日 本 統計協會 r國民健康σ) 動向J ， 1989. 

ill. 人 口問題와 政策課題

『新경제 長期構想4 계획에 따르는 지 

위하여는 2010-2020년간에 노동인력 

< 塵業勞動力 不足 >

口 이와 같은 인구구조전망 및 

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부족이 예상됨. 

新경제 長期構想、에 따른 勞動A力 需給 展望〈表 5) 

(單位: 千名)

需要(B)

2010 

2020 

供給(A)

25,841 25,994 

27,260 28,295 -1 ,035 

資料: 韓國保健社會冊究院 r人口變動에 따른 勞動人力의 需給展望과 政策課
題J ， 1995. 

過不足(A-B)

-153 

年度

현재에도 소위 3D 업종 등 低學歷 勞動部門은 인력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임 . 

• 

이들 업종의 인력공급을 위해 유입된 外國人 산업기술연수생은 

1995년말에 약 41 ，000명이었고， 外國人 불법취업자는 약 100,000 

명 수준으로 추정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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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男女 性比의 不均衛 >

口 여아 100인당 남아의 비율인 出生性比는 최근에 급상승하였고 이 

태아의 性鍵別에 의한 여아의 선택적 人I姓娘中總이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앞으로 結婚週敵期 여성의 수적 

열세로 男性 不婚의 증가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임. 

〈表 6) 出生性比의 짧化推移 

1983 

107 

1986 

112 

資料: 統計廳 r人 口動態統計 年報J ， 1995. 

1989 

112 

〈表 7) 結婚適觀 男女A 口 및 性比 展望

I!f 

2000 

2010 

男子(25-29歲)

2,263 

1,946 

女子(20-24歲)

1,896 

1,513 

資料: 統計應 r將來人口 tíÊ計0990-2021年)..1， 1991.

< 人I쩌f娘中總의 問題 >

1994 

116 

(單位: 千名)

性比

119.4 

128.6 

口 結婚中인 歸人의 年間 人I~(H辰中總數는 1981年에 약 59萬 餘件을 

고비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40萬 餘件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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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8> 結婚中인 據人에 의한 年間 人工짧娘中總數 

年度

A工姬娘中總{牛數

1981 

594 

1984 

495 

(單位: 千件)

1990 

403 

資料: 韓國保健社會짧究院， r1991年 全國 出옳調흉 特別分析J ， 1992. 

• 특히 未婚女性에 의한 人工姐娘中總率이 전 여성에 의한 중절 

률의 33%(한 중소도시에서의 조사결과)로서 婚前姬娘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Á口增加와 『삶의 質J>

口 低出塵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인구증가의 지속과 過密人口(우리 

나라의 -人 口密度는 438명α(m2으로 세 계 3위 )는 住럼， 交通， 環境

펀梁 등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加重시킬 것임. 

口 그러나 人口規模 증가가 環境， 住흰， 交通 分野에 미치는 부정적 影

響은 他 社會 · 經濟的 원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경우 環境破壞에 미치는 人口成長의 영향은 약 1%, 

1인당 國民所得 增加의 영향은 7-11%, 그리고 나머지는 環境

破壞的 生塵技術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交通需要: 향후 직접적인 交通需要는 人口增加보다는 옳業構造 

의 變化， 所得水準의 向上， 國土利用政策의 變化 등에 의해 주 

도될 것으로 예상됨. 

• 住흰需떻: 人口增加 자체보다는 核家族化， 結婚樣相의 변화 등 

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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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學敵人口: 앞으로 學敵人口의 절대수가 점차 減少할 것으로 錄

想、되나 도시인구집중 등으로 인한 地域別 學敵人口의 격차가 

더 큰 政策課題로 대두될 것임. 

口 따라서， 環境， 住힘需要， 敎育， 交通 등의 측면에서는 出꿇率이 낮을 

바람직하겠지만 반대로 出옳率이 현재보다 다소 上昇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生活環境의 否定的 影響은 크지 않을 것임. 

口 上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出뚫率보다 다소 높은 인구대수 

내외로 人口政策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N. 先進國의 人口政策

디 대부분의 先進國들은 長期問애 걸쳐 점진적으로 低出뚫水準에 도 

달했으나， 우리나라는 최근 短期間에 低出앓을 실현함. 

〈表 9> 合計出훌率의 國際比較(1985-1990年 平均)

1.75 

H 本

1.68 

성 스
 팽

 
國

(單位: 名)

스웨덴 

1.90 

歸國

1.80 1.82 1.92 

資料: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2 

• 떠歐 先進國의 경우 高出뚫에서 人口代置水準以下의 低出￡깥에 

도달하기까지 100여년이 所要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25년밖에 

소요되지 않아 급속한 人口轉換을 이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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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이들 國家들중 스웨댄， 프랑스 등 일부 유럽 先進 低出옳國과 싱가 

폴만이 出찮雙願]策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대치수준이상의 고출산 

으로 바뀌는 사례는 없음. 

口 선진 저출산국가들의 出處雙願와 관련된 주요 社會支援施策은 다 

음과같음. 

• 출산 유급휴가 @ 자녀복지 및 양육보조금 지급 

• 세금감면 • 주택구조 개선지원 및 교육비보조 

• 자녀양육 휴직 • 출산수당 지급 

• 자녀질병 간호휴가 

口 선진 저출산국가중 出뚫柳制를 課引하는 정책적 요소는 찾아 볼 

수 없으나 피임서비스는 불편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 

력을 기울이고 있음. 

• 家族計뽑u은 피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 사용을 위한 敎

育， 相談 指평 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의 保健·健康福社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정임. 

口 그러나 우리나라만이 低出옳國으로서 出處柳制政策 내용에 속하는 

社會支援施策이 상당부분 상존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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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建議 및 向後 人口政策 方向

첫째， 人 l그짧模와 構造의 變化에 따른 社愈經濟的 影

고려해 볼 때 合計出앓率은 人口代置水準

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人口政策

은 人 n資質 및 福까u[增遊政策으로 전환함. 

, 向後 家族計劉팎業은 出않f대制 政策으로부터 

子保健， t'lJt不均衛 是正， 청소년 핸問題， 人工

쩨f振中純 등 사회적 政策課題와 함께 家族福피I1: 

次元으로 전환함. 

셋째， 뚫業現場의 勞勳人力 不足 現象에 대비하기 위 

해 女性 및 老敵人力 活}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펀， 人口高敵化에 대비하여 老人福社 서비스를 

확충함. 

1 . 人口資質과 福社의 向上

< 家族保健 및 福社의 增進 >

• 光天↑生障짧兒의 出l환防止를 위해 保健所에 ;앓傳相談 크리닉을 

설치 • 운영함(예: 일본) . 또한 新生兒에 대한 先天性代謝累常檢

의무화하여(예: 일본， 미국， 유럽선진국) 정신지체아의 발 

생을 예방함. 

• 保健所의 家族保健 서비 家族計避 및 母子保健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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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不없뾰， 人工짧帳中總， 子宮癡(검진 포함)， 性問題 등을 종합 

적으로 탱豪， 相談， 指導하도록 확대함. 

< 性比不均衝의 改善 및 人工빠娘中總의 f象防 >

• 性 선택적 人I~ff娘中總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船兒 性鍵別에 

대한 禁止法規(의료법 시행령 제19조 2항)의 홍보교육과 執行

을강화함. 

• 태아 성감별 依賴人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 벌칙보강을 고려함 . 

• 母子保健法 제 14조에서 허용하는 限界 以外의 人工짧娘中組의 

예방을 위해서는 醫據人 및 관련단체의 自律的인 自制 運動 展

開를 유도함. 

< 춤少年 性問題에 대한 對應方案 >

• 大랬媒體나 유흥업소 등의 품少年 관련 社會的 環境을 改善 · 靜

化하고， 各銀 學校 및 勳勞춤少年에 대한 性敎育 프로그램의 開

發 및 活性化 등이 요구됨. 

< 女性의 就業 및 人力活用 >

• 彈力的인 時間動務制， 在힘勳務制 등 직장과 가정의 拉存的 근 

무형태개발·보급 

• 就業女性의 育兒負擔 경감을 위해 保育施設을 대폭 확충함. 

< 老敵化社會에 대비한 老A福피Jl: 據充과 就業增大 >

口 건강하고 근로의욕 있는 高觀者를 노동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高

敵者 適合職種(현 20개)의 확대， 퇴직후 減願貨金 재고용제도의 도 

입， 퇴직준비 프로그램 개발， 노인능력은행(60개소) 및 고령자인재 



要 約 25 

은행 (25개소) 퉁 高廠者- 就業幹施機關의 확충을 추진함. 

口 福피ll: 擬充을 위하여 老敵手當의 연차적인 상향 조정， 家處찮問看護 

및 家鷹泰{í員 派遊制度 확충 자원봉사기회 擬充을 위한 自

願奉1-J:없:蓋制度 도입， 실버뚫業의 育成 등을 추진함. 

2. 많存 家族計劃事業의 發展方向

口 中옳關 이상의 피임서비스는 先進國家와 같이 딩律에 맡기며， 벽오 

지 주민， 도시영세민 등 뼈弱階層에 대해서는 政府支援에 의한 無

料 避姓普及을 계속함. 

• 향후 服弱階層에 대한 經班普及은 保健所와 大韓家族計劉協會

등 民間國體와 연계， 보급토록 함 . 

• 좁少年에 대한 性敎育 및 피임서비스는 性病과 AIDS 예방수단 

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함. 

• 向後의 家族計짧0의 홍보교육은 人口뼈制政策이라는 종래의 

된 인식의 전환과 함께 높은 人It<ff帳中總率， 性比不均衝， 청소 

년 性問題 등과 같은 政策課題에 중점을 둠. 

3. 人口關聯 社會支援施策의 를I휩整 

口 出~t대制로부터 인구자질 향상으로의 정책방향 碼換과 더불어 

산억제를 위한 기존의 社會支援施策을 폐지함. 

• 공무원 家族手짧 및 雙學金補助 등의 두자녀 제한 

• 의료보험 分練給與의 둘째 자녀까지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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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少子女 불임수술 꽂容家훨에 대한 공공주택 優先 入住權 부여 

口 이와 같은 家族福社 차원에서 2자녀 規制施策의 폐지는 저소득층 

의 負困의 惡떠→環을 방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 



I . 新人口政策 構想의 背景

우리 나라는 1962年부터 실시된 家앓計劃事業과 일련의 經濟開發

計샘의 成功으로 四半 世紀라는 짧은 기간에 人口轉換을 이룩하였다. 

1960년 6.0에 이르던 合計出앓率(TFR)은 1985년에 人口代置水準인 

2.1에 도달하였고 1994년 현재 1.75 水準을 보이고 있다. 15-44세 ;팀 

配{핍 歸人의 i많~fU찮錢率도 1994년 현재 77.4%로서 先進國 水準에 도 

달히} 있다. 

이러한 人 n學的 變化는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人口增加 柳制에 

대한 政府의 강력한 의지와 家族計對素業의 적극적인 推進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人口政策은 인구의 量的인 

째制에 치중한 나머지 인구의 資質 測面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出짧柳制를 위한 避짜普及의 ;붉的 擬大나 少子女觀 형성을 위한 

홍보 교육 활동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經抱受容 및 使댐 측면에서 많 

은 問題點이 내지}되어 왔다. 

이와 아울러 19801년대 중반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동안 人口代置水準 이하의 低出짧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 

로도 이러한 人口代籃水準 以下의 低出뚫 基調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出뚫率의 低下에 따른 人口

構造의 變化로 과거 高U:J짧 I쁨代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人口問

題들이 야기되고 있다. 우선 첫번 째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人口의 

老·敵化이다. 우리 나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老敵化의 과정 

이 진행되어 온 서구 先進國들과 달리 人口의 老敵化가 매우 급속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老敵化와 아울러 核家族化의 진 

전， 가족 내에서의 老人技錢 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公共部門의 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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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社 負擔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生塵年觀人口(15-64세)의 增加率이 급속히 둔화됨에 따 

라 勞動人力 需給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出옳 

率이 급속히 하락한 1980년대 중반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出生性比

의 不均衛도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家父長的 傳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男兒選好思想은 R읍兒 性鐵~Ij과 선택적 人工姐娘中

總로 이어져 出生性比의 중曲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없婚歸人(24-44세)의 避姬實錢率은 1994年 현재 

77.4%라는 先進國 水準을 능가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높은 人I姓願中總率을 시현하고 있어 避紙受容 및 

使用 測面에서 많은 R危弱性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좁少年을 

포함한 未婚層의 性問題는 일대 社會問題로 부각되고 있다. 

인구의 地域間 分布에 있어서도， 지난 30여 년에 걸친 大都市 人口

集中 柳制政策에도 불구하고 首都園 및 廣;域市의 人口集中 現象은 더 

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首都짧의 과도한 人口集中은 國土發

展의 不均衛 뿐만 아니라 生活環境 惡化로 지역 주민의 삶의 質을 저 

해하는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人口狀況의 變化와 더불어， 현재 수립 중인 『新經濟 ;톨期構 

想、』에 의하면 2005년까지 1인당 國民所得 3만불을 팀標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 世紀에는 t止界化， 情報化의 發展에 따라 社會， 經濟 제 

반 分野에 큰 變化가 예상되고 있다. 世界化 時代에는 國民福社와 삶 

의 質에 대한 國民欲求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成長과 福

社의 均衛發展이 곧 國家發展의 目標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21世紀에 예상되는 人口 · 社會 · 經濟的인 與件의 變化

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出않調節이나 人口柳制가 아닌 人口資

質과 福피止에 역점을 둔 新人口政策의 파라다임과 發展戰略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II. 適正 人口規模와 構造의 維持

현재 우리 나라에서 進行 중인 뀔;界化， 情報化， 그리고 地方自治制

의 I첼施 등은 21 W:紀에 들어 社會經濟 全般에 걸쳐 많은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社會的 變化는 결국 그 蠻化의 主體

라 할 수 있는 人口의 規;模나 構造의 變化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人口의 變化는 社會蠻化에 의해 서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 

도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1991년 統計廳、에서 발표한 人口推計(中

位推計; 이하 많存 人口推計로 지칭)대로 앞으로 人口가 변화한다고 

때 이로 인한 社會經濟的 與件의 網化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人

口推計는 合計出잖率이 1.63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假定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人디網化가 이루어질 경우 앞으로의 勞動人力

給， 環境 및 交通問題， 住흰需要 등의 與件變化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人口의 規模외 構造는 出짧率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이를 기 

초로 21 t!t紀의 한t愈經濟的 與件에 부합하는 바람직 한 出率 7]<.準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바람직한 出앓率 7]<.~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出짧調節政策의 方向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과 

거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出뚫柳制政策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우리 

나라의 出率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 

다. 따라서 合計出잖率이나 코호트 出짧力의 變化推移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出뚫率 網化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出E깥調節政策의 방 

향을 설정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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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人 口規模 및 構造의 變化와 社會經濟的 與件의 變化

가. 勞動人力의 需給展望과 課題

1) 問題의 提起

勞헬1人力의 供給은 人口짧檢， 人口構造 및 經濟活動參加率의 變動1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 나라는 최근에 出塵率의 低下 및 平;방壽命 

의 上昇으로 人口增加勢가 급격히 ~化되고 있어 勞動人口의 絡對規

模와 年觀構成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敎

育水準의 上昇 및 高觀層 人口의 健康水準 向上 등으로 女性과 55세 

이상 人口의 經濟活動參與가 증가하고 있다. 

勞動人力의 需要는 經濟成長， 塵業構造， 生뚫方法 등에 의하여 영향 

을 받는다. 현재 우리 나라는 앓業構造의 變化로 製造業에서 보다는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비스 뚫業에서의 人力需要가 높은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또한 生廣技術의 省力化로 生옳職 從事者의 構成比는 정 

점을 지나 減少짧勢에 돌입하였다. 아울러 講務， 管;理， 行政， 技術職

및 破賣서비스職에서의 勞動人力 需要가 증가함으로 인해 勞動의 性

格이 柔軟化하는 추세에 있다. 

人口의 高敵化 짧勢의 여파로 生뚫年觀人口(15-64세)의 J:曾加率이 

급속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의 勞動人力 供給에 관한 

政策的 關心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勞動λ‘力의 供給不足 與否를 파 

악하기 위해서는 需要據測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需要에 영향을 주는 

要因인 經濟成長， 옳業構造， 生盧方法 등의 據測이 어렵기 때문에 需

要測面은 분석에서 종종 제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단지 人力供給

의 짧勢만을 고려하여 人力需給 不均術을 추측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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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 기 서 는 具成烈(995)의 勞행b人力 供給展望을 바탕으로， 그 

동안 분석 상씌 어려움을 이유로 도외시되었던 勞動人力 需要줬測을 

동시에 감안하여 總、휠:的 人力需給의 전망을 시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究結果를 우리 나라 경제가 『新경제 長期構想』 에 

서 전망한 바와 같이 成長하기 위해서 CD 향후 勞勳人力이 充分할 것 

인지，(2) 만일 不充分하다면 그 요인이 勞動人力需給의 總量的인 이유 

때문일지 아니면， 構造的인 이유 때문일지， 그리고 @ 總量的 이유라 

면 不足分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對處

논의코자 한다. 

2) 勞動λ‘力 供給의 變化와 

勞몇j人力의 供給을 展望하기 위해서는 經濟活動人口의 변화를 고려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經濟活훨l人口는 總、人口規模， 人口構成，

經濟活動參jJn率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經濟活動人口의 規模變

化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人仁l 規模變化分， 人口構成變化分 및 經濟活動

參jJn率의 變化分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가) 人口想模와 人口構成의 變化

人口規模變化分과 관련하여， 統計號、이 1990년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 

여 推計한 결과(中位推計)에 의하면 總人口는 2020년에 50，578千名 그 

리고 2021년애 最大人 1=1 인 50，586千名에 도달한 다음 점차 下落局面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0-14세의 i1J年/\口는 低出짧의 지속과 함께 계속 줄어들 전망이어 

서 總‘人口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42.3%에서 2000년에 21.2%, 

2020년에 15.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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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세의 生뚫年觀A口가 總人口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의 

54.8%에서 점차 늘어났으나 2000년의 72.0% 이후 점차 減少하여 

2010년에는 71.5%, 2021년에는 71.1%에 이를 전망이다. 2000년 이후 

總人口에 대한 生옳年觀人口의 비중은 점차 減少하지만 절대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2015년에 36，146千名로 頂펴에 도달한 후 절대 규모가 

減少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高敵人口는 平均壽命의 上昇 등으로 1960년 2.9%에서 

1990년 5.0%로， 2020년에는 12.5%, 그리고 2021년에는 13.1%까지 크 

게 增加할 전망이다. 

15세 이상 人口의 性別 · 年敵別 推計結果를 보면， 1990-2020년간 

男子 445萬名， 女子 418萬名， 合計 863萬名이 增加할 것으로 전망된다 

(表 II -1 참조) . 男女人口의 增加規模는 1990-2000년간에 비해 2010 

-2020년간에 jN~化될 것으로 보이는 데， 그 이유는 低出짧率로 인한 

年少A口의 減少分이 死亡率低下로 인한 高觀人口 增加分을 超過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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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l -1) 15歲 以上 年뼈別 • 性別 人口展望(1990-202이 

(單位: 千名)

‘If“r、f、 r)r、r、r、

연령 
역/‘r 낱샤 역/ 

15-19 2,297 2,167 1,969 1,832 

20-24 2,205 2,083 2,023 1,896 

25-29 2,181 2,095 2,263 2,143 

30-34 2,089 2,007 2,165 2,059 

35-39 1,554 1,464 2,137 2,068 

40-44 1,284 1,219 2,032 1,974 

45-49 1,122 1,080 1,486 1,428 

50-54 1,021 1,018 1,197 1,178 

55-59 749 856 1,010 1,027 

60+ 1,305 1,995 2,090 2,894 

합계 14,685 14,905 16,887 
ηf\ 1 f\ 

여~ 령 
'í'f^t μj/‘r 당^t '-'-I ^t 

15-19 1,717 1,558 1,640 1,525 

20-24 1,705 1,513 1,714 1,594 

25-29 1,946 1,813 1,698 1,541 

30-34 1,997 1,877 1,685 1,497 

35-39 2,233 2,121 1,924 1,795 

40-44 2,127 2,031 1,969 1,853 

45-49 2,075 2,029 2,185 2,084 

50-54 1,937 1,922 2,047 1,981 

55-59 1,378 1,368 1,940 1,947 

60+ 3,017 3,809 4,513 5,348 

합계 18,058 18,012 19,132 19,080 

資料: 統計廳‘’ r將來人口推計J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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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 -2) 性別 • 年觀])IJ 經濟活動參加率 推移

(單位: %) 

구분 1963 1973 1983 1993 

전체 56.6 58.4 57.7 61.1 
15-19 44.1 44.1 21.8 13.5 
20-24 58.9 59.1 59.9 61.3 
25-29 62.9 60.6 61.9 67.9 
30-34 64.8 68.1 71.5 72.9 
35-39 67.2 71.2 75.2 78.7 
40-44 70.8 70.9 78.5 80.1 
45-49 68.1 70.9 76.9 78.2 
50-54 62.2 69.6 71.1 74.3 
55-59 54.8 59.8 61.7 68.7 

60+ 22.6 29.0 28.3 36.8 

남자 78.4 76.8 73.7 76.0 
15-19 50.9 44.0 18.2 10.5 
20-24 78.9 77.7 68.2 56.5 
25-29 91.8 92.4 92.2 90.7 
30-34 94.6 96.0 96.9 97.2 
35-39 94.1 95.2 96.6 97.0 
40-44 93.4 93.9 95.1 96.6 
45-49 92.0 91.2 93.7 94.8 
50-54 86.8 87.7 89.8 91.4 
55-59 78.4 78.3 78.4 84.8 

60+ 40.6 44.0 43.0 52.3 

여자 37.0 41.5 42.8 47.2 
15-19 37.2 44.3 26.2 16.7 
20-24 43.4 46.1 54.1 64.5 
25-29 36.2 31.0 32.5 44.5 
30-34 39.2 40.6 44.4 47.4 
35-39 41.6 47.6 52.8 59.3 
40-44 48.4 49.8 60.8 62.8 
45-49 44.9 52.5 60.3 60.9 
50-54 38.5 50.9 55.5 57.6 
55-59 32.5 41.4 48 .1 53.4 

60+ 10.7 18.7 18.1 26.7 

資料: 統計廳、. r1963-1993 지난 30年間 동흉O휩事:情의 變化J.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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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암別 · 年敵別 經濟i굵펠!參 JJI1率의 變化

進學率 上昇 등으로 15-19세 年觀뺨의 經濟活動參JJI1率은 급격히 

감소하근 추세에 있다. 男子는 1963년 50.9%에서 1993년 10.5%로， 女

子는 37.2%에서 16.7%로 감소하였다(表 II -2 참조). 

20-24세 年懶層의 경우 參JJI1率이 1963년에 비 해 1993년에 2.4% 포 

인트정도 小限으로 상승하였다. 男子의 경우 參加率이 22.4% 포인트 

나 감소한 반면， 女子의 경우는 21.1% 포인트나 증가하여 이 年敵l함 

勞動人力供給에 있어서 女子人力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男子의 경 우 25-49세 年敵}쩡의 參1m率은 지 난 30년간 -1.1-3.2% 

포인트의 비교적으로 安定的인 變動을 보였다. 한펀 50-54세의 경우 

는 4.6% 포인트， 55-59세는 6.4% 포인트의 參加率 增加를 보였다. 

특히 60세 이상 高敵I햄의 參;lJ11~칩은 1963년 40.6%에서 1993년 52.3% 

로 11.7% 포인트가 증가하였다1) 

25-34세 年敵함 女子人口에 있어서는 8.0% 포인트 이상의 參JJI1率

햄JJIl를 보였으며， 35세 이상의 경우 어느 年熾뺨에서나 14.0% 포인트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55세 이상 年敵램의 經濟活動參JJIl率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勞勳人力의 高敵化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5-59세의 경우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가폭은 女子의 경 우(20.9% 포인트)가 男子(6.4%

포인트)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2) 

1) 人口橫造의 변화는 經濟活動參JJl1率 및 人的 資本 뿐 아니라 各 年觀應 經濟

즈E體들의 所得 · 뺨靈行짧 풍의 장기적 추세변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임 (Kuznets ， 1961; E떠r and Dominguez, 1991; 金俊送과 정E永燮， 1994). 

2) 勞動市場의 人力需쫓 變勳은 對짧 人口의 經濟活動參JJl1率에 영향을 줄 수 있 

음. 人力需要의 영 향을 反l뺏하는 市場1월金이 限界人力의 reservation wage를 
上꾀할 경우 勞動市場에의 進入이 꿇發됨(Hamermesh and Rees, 19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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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勞動人力供給 展望

勞動人力의 供給規模는 經濟活動人口의 供給規模와 직접적인 관계 

가 있다. 한편 經濟活動人口는 總A口規模와 人口構成 뿐 아니라 經濟

活動參lJQ率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經濟活動參加率의 변화를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經濟活動性向 등의 뼈人變數 뿐 아니 

라， 貨金變動 및 훨氣變평b과 같은 經濟 및 勞動市場變數도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經濟j펀勳1參加率이 長期的으로 어떤 양상을 보 

일 것이라고 미리 假定하는 것이 經濟活動人口를 推計하기 위한 先決

훨件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具成烈(1995)의 ljff究結果를 이 

용하기로 한다. 

(1) 理論的 基짧 

具成烈(1995)은 經濟活動參加人口 LS는 15세 이 상 각 年敵層의 인구 

(Pa)와 각 年敵있Ij 經濟活動參加率(ra)의 總和로써 표현되 며 이 는 다시 

다음과 같이 總人口規模(P)에 대한 構成比로 표현된다고 假定하고 있다. 

~+ Pa 
ν 

을 15 ιa P 
60+ 

L
S

= 흘115 ra . Pa = 

이 식을 각 변수에 대해 全微分하면 經濟活動人口의 規模變化는 經

濟活動參加率 變化分， 年敵構造 變化分 및 人口規薦 變化分 등으로 구 

성된다. 즉， 

60+ ‘ ~ tPe\ 2JL+ P 
dL S = ~_ dr a . P a + L:_ r a . d( ~T::혹 1. P + L: ra. 스혹 . dP 

a~5 ~.a ~ a ' a~5.a ~\ P J a-;;-'15 

Ehrenberg and Srnith, 1991). 우리나라의 경우 女子와 高敵層人口 가운데 限

界人力은 향후 勞動市場에 進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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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推計方法 A 

;뒀‘-成烈(995)은 經濟活動參加率의 變動에 관하여 두 가지 경우를 假

定하였다. 우선 첫번째로 性別 · 年敵別 經濟j판몇1參1m率이 1993년 수준 

으로 不變하다고 假定하였다. 이 경우 參加率變動에 의한 蠻化分은 무 

시되고 經濟活動人 JJ 의 ;짧;模變化는 단지 年敵i構造 變化分 및 人口規

模 쩔化分으로 표현된다. 

이 方法에 의 한 推計結폈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人 n짧模에서나 構成測面에서나 모두 經濟活動人口의 증가폭이 

감소한다. 한편， 2020년까지 男子 448萬名， 女子 233萬名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증가의 대부분은 1990-2000年間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表 II -3 참조). 

。 향후 經濟活평I人디의 變웰1은 주로 人 n規模의 변화에 기인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人 n規模變化의 影쨌많는 감소 추세에 있 

으며 2010-2020년간의 감소 분은 1990-2000년간의 크기 의 절반 

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 人口構成變化가 經濟活펠}人口의 變化어l 미치는 영향은 人口規模

變化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部分的으 

로 볼 때， 1990-2000년간은 男女 모두 35세 未滿 年敵階層의 經

濟活動人n가 크게 減少할 것이다. 2000-2010년간은 40-45세의 

年敵階關에서의， 2010-2020년간은 50-55세 계층에서의 감소를 

注텀할 만하다. 55세 以上 계층의 經濟活펼l人口는 2010-2020년 

간에 현저히 증가할 전망이며， 30-54세 계층의 經濟活행1人口의 

감소 분을 相殺함으로써 總對減少推移를 續↑월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15-29세의 少年 및 춤年階層의 經濟活행1人口는 

2010-2020년까지 는 持總的으로 감소할 전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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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3> 經濟活動人口의 變化展望(1993年 經濟活動參加率 假定)

(單位· 千名)

구분 
1990-2000 2000-2010 2010-2020 

남자 

15-19 - 67.6 - 43.3 - 18.3 - 129.3 

20-24 - 291.4 - 279.6 - 49.7 - 620.7 

25-29 - 224.6 - 459.9 - 315.0 - 999.5 

30-34 - 239.3 - 357.5 - 410.7 -1 ,007.6 

35-39 276.0 - 97.9 - 413.4 - 235.3 

40-44 496.4 - 93.8 - 271.5 131.1 

45-49 169.9 392.4 9.2 553.1 

50-54 12.8 553.0 4.2 561.5 

55-59 103.0 224.8 391.1 719.0 

60+ 282.7 364.3 676.1 1,323.2 

계 518.0 202.4 - 424.9 295.5 

여자 

15-19 - 104.0 - 66.9 - 19.9 - 190.9 

20-24 - 317.9 - 339.1 2.2 - 659.2 

25-29 - 114.4 - 216.3 - 159.3 - 490.0 

30-34 - 118.3 - 164.5 - 226.5 - 509.3 

35-39 193.8 - 67.0 - 256.0 - 129.2 

40-44 338.0 - 66.2 - 182.1 89.8 

45-49 106.9 275.1 - 33.6 348.4 

50-54 1.9 361.4 - 28.2 335.1 

55-59 15.6 134.0 257.9 407.5 

60+ 146.8 173.0 347.4 667.2 

계 148.2 23.5 - 302.4 -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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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 -3) 계속 

구분 
1990-2000 2000-2010 2010-2020 합계 

남자 

15-19 33.2 16.9 10.3 60.3 

20-24 188.5 99.7 55.3 잃3.5 

25-29 299.2 172.3 90.3 561.8 

30-34 313.5 193.7 107.3 614.4 

35-39 288.9 191.4 114.1 594.4 

40-44 226.1 185.1 119.2 530.4 

45-49 175.5 165.6 113.2 454.3 

50-54 148.6 123.5 105.0 377.0 

55-59 118.4 87.6 84.8 잃0.8 

60+ 127.9 120.9 106.2 않4.9 

겨l 1,919.7 1，잃6.6 905.6 4,181.8 

여자 

15-19 48.1 21.2 14.4 83.7 

20-24 197.1 92.0 54.3 잃3.4 

25-29 135.7 69.5 38.2 243.5 

30-34 142.8 78.1 46.4 267.2 

35-39 164.5 98.1 62.7 325.4 

40-44 136.1 101.9 70.2 308.3 

45-49 105.2 90.8 67.1 263.1 

50-54 90.0 67.2 62.3 219.4 

55-59 75.8 48.4 51.3 175.5 

60+ 93.2 71.2 63.4 227.9 

계 1,188.6 738.5 530.4 2,457.4 

資料: 具成烈 r勞動力 需給과 퍼〔策짧題J ， 未發刊 資料， 1995. 



40 

1990년의 經濟活動人口에 推計方法 A에서 얻은 變化分을 고려하여 

性別로 요약하면 〈表 II -4) 와 같으며 經濟活勳人口 의 總、規模는 2020 

년까지 適減짧勢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表 II -4) 性別 經濟活動A口 짧化展望(推計方法 A) 

(單位: 千名)

구분 1990 2000 2010 2020 

남자 11,030 13,467.7 15,026.7 15,507.4 

여자 7,509 8,845.8 9,607.8 9,835.8 

계 18,539 22,313.5 24,634.5 25,343.2 
(증분 %) (20.4) (10.4) (2.9) 

(3) 推計方法 B 

推計方法 A는 經濟活動參加率 變動이 勞動人力供給量 즉， 經濟活動

人口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短點이 있다. 이에 具成烈

(1995)은 두번째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性別 • 年觀別 經濟活動參加率

이 2020년에 일본의 1992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假定하였다.3) 또한 

1993년까지는 우리 나라의 實際資料를 사용하고 1994-2020년간은 

1992년에 관찰한 韓日間 歲別 經濟活動參加率 隔差가 일정하게 줄어 

드는 것으로 假定하였다. 

이 방법에 의한 推計結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앞으로 經濟活動人口의 增加짧勢는 지속적으로 就化될 전망이다. 

이는 주로 30-54세 年觀階層에서 동 人口의 增加勢가 弱化되기 

때문이다. 

3) 具成烈(1995)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塵業構造面이나 社會文化面에서 뿐만 아니 

라 여성이나 老人의 經濟活動參加 측면에서 日本과 가장 유사함을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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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까지 男子 536萬名， 女子 336萬名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바， 이는 앞서의 不變 經濟活훨1參加率을 假定한 경우(供給推計 

方法 A)에 비해 男子 88萬名， 女子 103萬名이 증가한 수치이다. 

따라서 經濟活훤]參:jJn率의 변화로 인한 敏感度(sensitivity)가， 男子

보다는 女子의 경우에서 더욱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 歲別 經濟活헬!參加率의 변화는 男子 30세 미 만과 50-59세 의 年

없~~皆層， 그리고 女子 20-29세와 40-54세 年敵階歷의 經濟活勳

人1=1 J曾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經濟活動

參加率 要因이 經濟活勳人口의 規模에 미치는 영향은 每期間 대 

체로 일정하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 人口構成比와 人口規模의 變化要因에 따른 經濟活勳人口의 증가 

不變 經濟活動參jJfl 가정한 경우(供給 推計方法 A)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의 經濟活動人n 에 推計方法B에서 얻은 변화 분을 고려하여 

性別로 요약하면 〈表 II -5) 와 같고 앞의 推計方法 A에서와 같이 經

濟活훨1人口의 總是은 2020년까지 週減j짧勢로 漸增할 전망이다. 

〈表 II -5) 性었IJ 經濟活動A口 蠻化展望(推計方法 B) 
(單位: 千名)

구분 1990 2αm 2010 2020 

남자 11,030 13,655.3 15,547.7 16,390.6 

여자 7,5Cf.:J 9,0'ö7.7 10,293.3 10,870.1 

계 18,539 22,743.0 25,841.0 2강7τ，260.7 
(중감 %) (22.7) 03.6)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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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勞動人力 需夢의 變化와 展望

가) 經濟成長率 變化

우리 나라 경제는 國內總生處이 지난 1963-1993년간 年平均 8.6% 

로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인 1986-1990년 기간중에는 1986-1988년의 

경기 호황으로 10.0%의 寶質成;톱率을 기록하였다. 현재의 높은 水準

0993年 上半期 9.8%)을 상당 기 간 유지 할 수도 있겠으나， 머 지 않아 

年平均 4-5%의 成長率을 유지하는 安定基調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財政經濟院의 「新경제 長期構想、』 에서는 2005년에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구상에서 前提된 年平

均 寶質 經濟 成長率은 1996-2000년간에는 年平均 7.0-7.5%, 2001-

2005년에 6;0%, 2006-2010년에 5.0%, 그리고 2011-2020년에 4.0%이다. 

나) 꿇業構造 變化

효울業別로는 製造業의 國內總生잖의 年平均 增加率이 지난 30여 년 

간 14.6%로 가장 높았다.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비스앓業에 해당하 

는 운수， 창고， 통신업은 13.8%로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農林뺑、業은 2.7%로 가장 낮게 증가하였다. 앞으로 農林源業과 鍵工業

의 比重低下와 더불어 서비스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 옳業橫境 變化

향후의 앓業環境 變化는 글로벌化， 技術草新 및 軟性(soft)化 등으로 

要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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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化(globalization) : 生앓과 流通이 tlt界化되 고 國際的 m場鏡

爭體制에 돌입할 것이다. 더불어 勞動市場도 점차 國際化될 전망 

이다. 多品積少옮生짧 및 變積-變量生앓體系의 심화 · 확대로 單純

生塵職의 需떻가 감소하는 반면 柔軟한 生앓시스템을 위한 人力

과 마케팅 및 디자인 등에서의 專門人力의 需훌는 증가할 전망이다. 

- 技術휩新: 新技術에 관련된 人力需要의 증가와 동시에 失端技術生

도울 中間技術人力의 派生需쫓가 증가할 것이다. 

- 軟性(soft)化: 서비스部門의 Jt重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製造業內

사무실 근무 노동자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職務의 專門化， 多樣化

및 異質化로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歸l환l熾， 햇約職， 파트타임職 

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통， 디자인 부문에서 

의 人力需要增加로 女性人力의 需떻가 증가하고 製I務場所와 짧1務 

時間이 柔軟化될 전망이다. 

라) I필隔彈力性의 變化

f힐船彈力性은 GNP(또는 GDP)가 1% 성 장했을 때 就業者數가 몇 

퍼센트 증가하는가 하는， 즉 經濟의 展蘭吸收力을 나타내는 비율이 

다. 따라서 經濟成;흩率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屬碼彈力性이 낮을수 

록 勞動人力의 屬總水準은 낮아지게 마련이다. 題健彈力性은 앓業構 

造， 짧業環境 및 生옳技術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63-1993년간 全옳業의 f설船彈力性은 약 0.37정도로서 기간별로 

보면 1971-1975년 기간중에 0.46으로 가장 높았고 1991-1993년에 

0.32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表 II -6 참조). 

鍵I경월部門 가운데 특히 製造業은 1963-1993년간 약 0.50의 屆隔

彈力性을 보였으나， 1991-1993년에는 오히려 -0.28를 기록하여 製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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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의 不變 國內總生塵 증대가 오히려 勞動人力需要를 감소시킨 결과 

를 보였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동 산업내에 高貨金構造가 형성 

되어 塵業構造가 勞動集約的 효율業에서 資本 · 技術集約的인 塵業으로 

전환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生옳基地가 해외로 이전되 

고， 生塵費用減縮을 위해 大企業을 중심으로 해서 工場 및 事務自動

化， 省力化， 機械化가 가속화되었다. 製造業部門에서는 점차 勞動보다 

는 資本과 技術을 이용해 生塵性 向上을 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表 II -6) 期間中 展爛彈力性의 變化

연도 전산업 광공업 제조업 

1971-75 0.46 0.63 0.66 

1976-80 0.42 0.53 0.48 

1981-85 0.21 0.33 0.31 

1986-90 0.39 0.50 0.53 

1991-93 0.32 - 0.31 - 0.28 

資料: 統計廳、 r鍵工業調흉統計報告書J ， 1994. 

마) 勞動A力需要의 推計4)

여기서는 특정 年度의 據想、 就業者數를 당년도의 塵業構造， 處業環

境 및 生옳技術 制約下에서 目標 經濟成長率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한 勞動人力의 f象想、 需要量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全용둥業에 대한 屬

爛彈力性을 흩율業構造， 盧業環境 및 生塵技術 變化를 포괄적으로 함축 

4) 勞動人力需要를 定量的으로 전망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음. 具成烈(1990)

은 人力需要가 最終需要에서 派生된 需要임을 前提， 1.2차 옳業部門의 경우 

附加價{直짧發係數 및 勞動係數를 이용하여 §같業別 需要人力을 推計하였음. 

朴來榮(1995)은 需要據測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2000년 이후 全뚫業 就業率

이 2.0%를 유지 한다고 假定한 뒤 필요한 就業者數를 전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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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模擬變數(proxy variable) iJ- 보고， 屬總彈力性과 經濟成長率의 

변동에 일정한 假定을 두어 就業者數 變勳l 즉， 勞動/\力 需要뚫을 전 

망하고자 한다. 

(1) 理論的 基鍵

위에서 제시된 方法을 數式으로 표현하면， 

εGDP t-GDP t-l 
GDP t 

와 같다. 따라서， 

Et = E t- 1 "( l+g t "St) 

E t-E t-l 
E t-l 
gt 

여 기 서 εt， Et, GDPt, gt는 각각 t시 점 에 서 의 R흉碼‘彈力性， 就業者數，

짧質 國內總‘生앓， 國內總生ßE 1폼質成;륙率을 나타낸다. 

(2) 題蘭彈力性과 就業者數의 推計

II -6> 에서와 같이 全뚫業의 題蘭彈力性은 1971-1975년간의 

0.46과 1991-1993년간의 0.32로 약 30.4% 감소하였다. 이를 21년간의 

기간에 걸쳐 비교한 결과 屬蘭彈力性은 複利週減方式으로 年zp.均 약 

1.8%정도로 감소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5) 本 R좌究애서는 이러한 減少

5) ~찮碼彈力性의 減少와 관련하여， 美國經濟를 분석한 Leontief and Duchin 
(1986)은 體化된 技術進步(embodied technologica1 development)가 勞따b품’ 

폈에 미치는 負의 영향이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이라 전망하였음. 朴埈聊

(987)은 「長期成長勢와 景氣領環」 에서 우리나라 經濟成長에 대한 勞動

의 寄與많는 계속 下落勢를 보일 것이라 예측하여 향후 앓總彈力性의 지 

속적인 감소 가능성을 示l浚한 바 있음. 흉蘭吸收力이라는 관점에서 짧業別 

人力需훌를 분석한 金件秀(987)은， 우리나라의 경우 資本贊찌에 대한 勞



46 

옳앓勢가 향후 일정기간 동안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1995 

-2020년간의 屬蘭彈力性 變動을 전망하였다. 이 뚫爛彈力性을 기초로 

各 經濟成長率 假定에 따른 就業者數를 推計하였다(表 II -7, 表 II -8 

참조) . 

推計結果를 보면， 향후 年平均 經濟成長率을 10.0%, 8.0% , 6.0%, 

4.0%로 假定했을 경우 2020년의 就業者數는 각각 37，564千名， 32,907 

千名， 28，809千名， 25，205千名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新경 제 長期構想、』 에 따르면， 1996-2000년에 7.0-7.5%, 2001 

-2005년에 6.0% , 2006-2010년에 5.0%, 그리 고 2011-2020년에 4.0% 

의 經濟成長率을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本 짧究에서는 1993-1995년 

에 9.0% 및 1996-2000년에 7.25%로 가정하고 나머지 年度의 전망을 

채택하여 就業者數를 推計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2000년에는 22，596千

名， 2005년에는 24，465千名， 2010년에는 25，994千名， 2015년에는 27,172 

千名 그리고 2020년에는 28，295千名이 需흥동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動費用의 상대적 상승이 勞動需要를 감소시켜 왔음을 밝혔음. 그는 또한 

資本의 흩!i.~폈創出效果가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과 그 경향은 製造業部門에서 특히 강하다는 사실을 제시했음. 그 결과 

는 1991-1993년간 製造業의 g휠蘭彈力性이 負의 값( -0.28)을 보인 사실로 

서도 說明力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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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 -7) 各 經濟成長率(7.0-10.0%)下에서의 就業者數 燮化展望

(單位: 千名)

연도 
10.0 % 9.0 % 8.0 % 7.0 % 

1993 0.3200 19,253 19,253 19,253 19,253 19,253 
1994 0.3142 19,797 19,858 19,797 19,737 19,676 
1995 0.3085 20,347 20,470 20,347 20,224 20,101 
1996 0.3030 20,794 21,091 20,902 20,714 20,527 
1997 0.2975 21,243 21,718 21,462 21,207 20,955 
1998 0.2922 21,693 22,353 22,026 21,703 21,384 
1999 0.2869 22,144 22,995 22,595 22,201 21,813 
2000 0.2818 22,596 23,643 23,168 22,702 22,244 
2001 0.2767 22,972 24,297 23,745 23,205 22,675 
2002 0.2717 23,346 24,957 24,326 23,709 23,106 
2003 0.2668 23,720 25,624 24,911 24,215 23,538 
2004 0.2620 24,093 26,295 25,498 24,723 23,970 
2005 0.2573 24,465 26,972 26,089 25,232 24,402 
2006 0.2527 24,775 27,654 26,682 25,742 24,833 
2007 0.2482 25,082 28,340 27,278 26,254 25,265 
2008 0.2437 25,388 29,031 27,877 26,766 25,696 
2009 0.2393 25,692 29,726 28,477 27,278 26,126 
2010 0.2350 25,994 30,425 29,080 27,791 26,556 
2011 0.2308 26,234 31,127 29，없4 28,304 26,985 
2012 0.2266 26,471 31,833 30,290 28,818 27,414 
2013 0.2226 26,707 32,541 30,896 29,331 27,841 
2014 0.2186 26,941 33,253 31,504 29，없4 28,267 
2015 0.2146 27,172 33,966 32,113 30,356 28,692 
2016 0.2108 27,401 34,682 32,722 30,868 29,115 
2017 0.2070 27,628 35,400 33,332 31,380 29,537 
2018 0.2033 27，않3 36,120 33,942 31,890 29,957 
2019 0.1996 28,075 36,841 34,552 32,399 30,376 
2020 0.1960 28,295 37,564 35,161 32,907 30,793 



48 

〈表 II -8) 各 經;齊成長率(3.0-6.0%)下에서의 就業者數 變化展望

(單位: 千名)

연도 
고용 연평균 경제성장율 

탄력성 6.0 % 5.0 % 4.0 % 3.0 % 

1993 0.3200 19,253 19,253 19,253 19,253 

1994 0.3142 19,616 19,555 19,495 19,434 
1995 0.3085 19,979 19,857 19,735 19,614 
1996 0.3030 20,342 20,158 19,974 19,792 
1997 0.2975 20,705 20,458 20,212 19,969 
1998 0.2922 21,068 20,757 20,448 20,144 
1999 0.2869 21,431 21,054 20,683 20,317 
2000 0.2818 21,793 21,351 20,916 20,489 
2001 0.2767 22,155 21,647 21,148 20,659 
2002 0.2717 22,517 21,941 21,378 20,828 
2003 0.2668 22,877 22,234 21,606 20.995 
2004 0.2620 23,237 22,525 21 ,833 21,160 
2005 0.2573 23,596 22,815 22,057 21 ,323 
2006 0.2527 23,954 23,103 22,280 21 ,485 
2007 0.2482 24,311 23,390 22,502 21 ,645 
2008 0.2437 24,666 23,675 22,721 21,803 
2009 0.2393 25,020 23,958 22,939 21,960 
2010 0.2350 25,373 24,240 23,154 22,114 
2011 0.2308 25,725 24,520 23,368 22,268 
2012 0.2266 26,075 24,798 23,580 22,419 
2013 0.2226 26,423 25,074 23,790 22,569 
2014 0.2186 ’26,769 25,348 23,998 22,717 
2015 0.2146 27,114 25,620 24,204 22.863 
2016 0.2108 27,457 25,890 24,408 23,008 
2017 0.2070 27,798 26,158 24,610 23,151 
2018 0.2033 28,137 26,424 24,810 23,292 
2019 0.1996 28,474 26,687 25,008 23,431 
2020 0.1960 28,809 26,949 25,205 2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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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總훌的 勞動人力 需給 展望

前述한 勞勳l人力供給 및 需훨의 推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서로 비 

교하고자 하는데， 여기서의 勞勳人力需給 鐵測은 總量的 팅地에서 해 

석되어야 한다. 즉， 勞動人力의 供給과 需떻가 勞動市場의 낀같業別， 職

경월 J]Jj， Jl힐[1JI잡形態別， 性別， 年觀別， 技術別 및 學歷:別就業構造 등과 관련 

된 構造的 問題로 인하여 制約받지 않는 상황을 假定하고 있기 때문 

이다. 

가) 웰碼彈力셈않減과 經濟活훨]參加率을 假定한 경우 

우리 나라의 性別 · 年敵別 經濟活動參加率이 1993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假定(供給推計方法 A)하에서 勞勳I人力供給훌을 전망하고， 

週減式 屆碼彈力性의 자료를 이용해 勞動人力의 需흉품을 推計한 경 

우로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勞動人力이 앞으로 어느 年度에 얼마만큼 不足할 것인가 혹은 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의 ;많模로 成

것인가 또는 텀標 成힐率이 어느 정도인가에 크게 의존하게 된 

다(表 1I -9 참조) . 

例로서 우리 나라 경제가 향후 2020년까지 年平均 4.0% 이하의 

質經濟成;룹을 달성하는 경우， 勞勳人力의 不足現象은 總量的으로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年平均 5.0% 이상으로 成長한 

다고 하면， 2020년이내에 人力不足狀態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成長

率이 5.0%인 경우는 2010년까지는 總뭘的으로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후에 人力이 부족하게 되어 2020년에는 不足훌이 1 ，606千名에 이 

것이다. 우리 나라가 年平均 6.0-7.0%의 經濟成長을 示顯할 경우에는 

2000-2010년 사이에 人力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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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2020년까지 年平均 약 8.0% 이상의 高度成長을 지속적으로 유 

지할 경우는 勞動人力이 總量的으로 내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表 ]]-9) 各 年平均 經濟成長率下에서 勞動人力의 過不足展望

(供給: 推計方法 A) 
(單位: 千名)

연도 공급(1) 3.0%(2) 과부족(1-2) 4.0%(3) 과부족(1-3) 

2000 22,313 20,489 1,824 20,9l6 1,397 

2010 24,634 22,114 2,520 23,154 1,480 

2020 25,343 23,569 1,774 25,205 138 

연도 공급(1) 5.0%(2) 과부족(1-2) 6.0%(3) 과부족(1-3) 

2000 22,313 21 ,351 962 21 ,793 520 

2010 24,634 24,240 394 25,373 - 739 

2020 25,343 26,949 -1 ,606 28,809 -3,466 

연도 공급(1) 7.0%(2) 과부족(1 -2) 8.0%(3) 과부족(1-3) 

2000 22,313 22,244 69 22,702 - 389 

2010 24,634 26,556 -1 ,922 27,791 -3,157 

2020 25,343 30,793 -5,450 32,907 -7,564 

연도 공급(1) 9.0%(2) 과부족(1-2) 10.0%(3) 과부족(1-3) 

2000 22,313 23,168 - 855 23,643 - 1,330 

2010 24,634 29,080 -4,446 30,425 - 5,791 

2020 25,343 35,161 -9,818 37,564 -12,221 

나) 塵蘭彈力性 週減과 變勳 經濟活動參加率을 假定한 경우 

이는 우리 나라의 性別 · 年敵別 經濟活動參加率이 2020년에 日本의 

1992년 수준에 이 를 것으로 假定(供給推計方法 B)하여 勞勳人力供給

量을 推計하고， 週減式 屬輝彈力性을 가지고 勞動人力의 需要量을 推

計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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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펠]人力需給의 不均衝與否는 역시 앞으로 우리 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로 성장할 것인가 또는 目標 成長率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전망된다(表 II -10 창조) . 

전반적으로 앞서 不變 經濟活動參jJQ率의 경우에 비해 人力不足 可

能암이 덜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女子 및 55세 이상 인구의 

經濟活勳參jJn짧쩔가 人力不足分을 부분적으로 보전하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 나라 경제가 年平均 5.0% 이하로 성장할 경우 勞動人力

은 總꿇:떼에서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年平均

6.0%로 성장한다고 볼 때는 2010년까지는 人力의 供給超過基調가 유 

지될 것이지만 2010-2020년 사이에 需꽃超過 局面에 돌입하여 2020 

년에는 약 1 ，549千名의 人力이 부족할 전망이다. 

한편， 年平均 뤘質經濟成長率이 7.0-8.0%정도에 달한다면 2000-

2010년 사이애 總옮的 人力不足狀況을 겪을 것이다. 특히 8.0%성장의 

경우 2010년에 1 ，950千名， 2020년에 5，647千名 정도의 人力이 부족할 

수 있다. 

2020년까지 年平均 9.0%의 i힘度成長을 우리 경제가 기록할 경우는 

勞勳人力의 절대 규모가 크게 부족할 것이다. 예로 9.0%일 경우 예상 

부족규모는 2000년에 425千名， 2010'년에 3，239千名， 그리 고 2020년에 

7，901千名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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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1 -10) 各 年平均 經濟成長率下에서 勞動人力의 過不足展望

(供給: 推計方法 B) 
(單位: 千名)

연도 공급(1) 3.0%(2) 과부족(1-2) 4.0%(3) 과부족(1-3) 

2000 22,743 20,489 2，껑4 20,916 1,827 

2010 25,841 22,114 3,727 23,154 2,687 

2020 27,260 23,569 3,691 25,205 2,055 

연도 공급(1) 5.0%(2) 과부족(1-2) 6.0%(3) 과부족(1-3) 

2000 22,743 21 ,351 1,392 21 ,793 950 

2010 25,841 24,240 1,601 25,373 468 

2020 27,260 26,949 311 28,809 -1 ,549 

연도 공급(1) 7.0%(2) 과부족(1-2) 8.0%(3) 과부족(1-3) 

2000 22,743 22,244 499 22,702 41 

2010 25,841 26,556 - 715 27,791 -1 ,950 

2020 27,260 30,793 -3,533 32,907 -5,647 

연도 공급(1) 9.0%(2) 과부족(1-2) 10.0%(3) 과부족(1-3) 

2000 22,743 23,168 - 425 23,643 - 900 

2010 25,841 29,080 - 3,239 30,425 - 4,584 

2020 27,260 35,161 - 7,901 37,564 -10,304 

다) r新경제 長期構想、』 에서의 總量的 人力需給展望

『新경제 長期構想』 에서 제시된 經濟成長率을 가정할 경우의 勞動人

力需給 推計結果는 다음과 같다. 

週減趙勢의 屬爛彈力性下에서 不變 經濟活動參加率을 假定한 경우 

(供給推計方法 A)에는 2020년까지 勞動人力이 내내 부족할 것으로 전 

망된다. 勞動人力 不足 規模는 2000년에 283千名， 2010년에 1 ，360千名，

그리고 2020년에 2，952千名 정도이다. 

그러나 變動 經濟活動參加率(供給推計方法 B)과 週減趣勢의 塵爛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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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性을 假定할 때에는 위의 不變 經濟活勳參加率을 假定한 경우와 약 

간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00년까지는 勞勳人力이 부족하지 않 

겠지만 2000-2010년 사이에 勞勳人力 需要 超過 국변에 이를 전망이 

며 이후 勞動人力 不足 규모는 2010년에 153千名， 2020년에 1 ，035千名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表 II-1 1) 各 經濟成長率 展望下에서의 勞動人力의 過不足展望
(供給: 推計方法 A 와 B) 

(單位: 千名)

연도 
;。iL:i:jL 신경제 장기구상 공급 신경제 장기구상 
방법 (A) 수요 (과)부족 방법 (B) 수요 (과)부족 

2000 22,313 22,596 - 283 22,743 22,596 147 

2010 24,634 25,994 -1,360 25,841 25,994 - 153 

2020 25,343 28,295 -2,952 27,260 28,295 -1 ,035 

5) 政策的

人力需給의 總뚫的 不均衛은 人力의 뚫的인 /持性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總뚫的인 面에서의 人力供給量은 人口規模와 人口構造， 또한 經

濟活動짧加率 등에 의존하며， 한편 總量的 人力需혔훌은 經濟成長率，

~業構造와 뚫業環境， 그리고 生題方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總量的 人力供給測面에서는 出뚫率低下 

및 j용敵化 등의 효과와 女子 및 55세 이 상 人 口 의 經濟活勳參加 :1:뺨大 

등의 효과가 相互作템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은 週減짧勢로 증가 

할 전망이다. 

한편 總몹的 見地에서의 人力需쫓좁은 비록 經濟成長率의 규모에 

의존할 것이지만， 人件費上昇으로 인한 生뚫手段의 自勳化 및 機械化，

그리고 모든 옳業部門에서의 全般的인 省力化짧勢로 단위 經濟成長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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模에 따른 勞動人力의 需훨量， 즉 經濟의 R휠蘭!댔收力은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우리 경제가 『新경제 長期構想』에서 제시된 成長率을 따른다고 할 

경우 2005년경 이후부터 總量的 人力不足 狀態에 돌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앞서 推計된 該當 年度 不足量은 構造的 不均衝要素가 완전 

히 제거된 경우에서 조차 효起될 수 있는 人力供給의 總、量的 不足分

이다. 현실적으로 構造的 不均衛 要因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으므로 

향후에 도래할 勞動人力의 總量的 쫓因에 의한 不足量과 構造的 要因

에 의한 不足量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 많存 出옳f대制政策의 再檢討

지금까지의 分析結果를 고려해 볼 때 勞動人力 수급측면에서는 현 

재보다 출산율이 더 낮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에， 앞의 分析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勞動人力 不足을 우려하여 出，@:

雙敵를 통해 앞으로의 勞動人力의 總훌的 需要超過 가능성에 對處한 

다는 것은 @상기 전망대로 우리 나라 經濟가 成長하지 않을 경우， 

섣부른 出뚫力 增大政策은 總量的 人力供給 超過現象마저 慧起시킬 

수도 있고(출산장려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된다는 가정하에서)， ø 앞 

으로 北韓과의 교류가 활발해져 우리 經濟가 北韓의 人力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나) 限界 · 遊休勞動 人力의 活用

主歸， 老年層 및 障짧人 가운데 限界， 遊休勞勳人力이 人力不足 部

門으로 進入할 수 있도록 政策的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託兒施

設， 老人人力管理시스템， 障짧人에 적합한 設備據充 方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人力에 대한 勞動市場에서의 差別待遇 搬}發方案과 월1 

務時間의 柔軟化 方案도 經濟活행I參與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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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外國人 짧l勞者의 活用

소위 3D 業獲의 경우에는 썼惡、한 勞動條件이 임금으로 완전히 보상 

되지 않는 한 여전히 人力不足現象이 심할 것이므로 外國人 勳勞者를 

-時的， 彈力的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總찮的， 그리고 構造的 人力不足을 短期的으로 해결하는 방편이 될 수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週훌의 良質 外國人 人力을 週時， 週所에 활 

용하는 방안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外國人 人力의 

流入은 우리 나라에 政治 · 經濟的 問題 뿐 아니라 社會 · 人口學的 問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뒤따 

라야 할 것이다. 

나. 人口響化와 瓚境問題

1) 人口와 成;룹의 ~.lZ界

環境問題라고 하띤 흔히 環境펀梁 問題만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環境으로부터 自然資總을 지나치게 많이 채취함으로 인해서 그 뼈存 

뭘이 감소하는 문제， 즉 資源結鴻의 문제도 環境問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 하면 環境i쥔榮과 資源拍짧은 일대일의 상응 

관계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質量保存의 법칙에 의해서 궁극적으 

로는 대자연에 버려지는 環境‘펀梁物質의 총량은 대자연으로부터 채취 

되는 自然資源의 총량과 같아진다. 自然資源의 채취량이 크게 증가하 

여 이것이 資源站꿇의 원인이 된다면， 環境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뚫도 

똑같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環境펀梁의 원인도 된다. 거꾸로， 環境界에 

폐기물을 지나치게 많이 버렸다는 것은 곧 자연으로부터 自然資源을 

지나치게 많이 채취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環;境i띈梁의 문제와 資폈 

땐꿇의 문제를 분리시켜서 생각해서는 환경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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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진다. 

人口의 爆發的 增加가 바로 그러한 環境問題의 주된 요인이라는 생 

각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1972년에 발표된 r成長의 限界

(Limit to Growth) JJ 라는 저 서 는 그러 한 생 각을 복잡한 數學方程式으 

로 구체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人口增加를 環境問題의 核心變數로 부 

각시킨 최초의 맑究일 것이다0"人類의 危機에 관한 로마 클럽 연구 

보고서 (A Report on the Club of Rome ’ s Project on the Predicament 

of Mankind) JJ 라는 부제 를 단 이 報告書는 人 口 이 외 에 흩같業生옳， 環

境i땀梁， 自然資源 利用， 食體生옳의 네 가지 변수를 추가하여 범지구 

모형을 구성하고 이 變數들에 관계되는 전세계적인 자료들을 입력하 

여 인류의 미래를 점쳐 본 것이다. 

이 보고서 의 據測에 의 하면， 과거 1900년부터 1970년 사이 에 그 다 

섯 가지 變數가 보인 추세를 우리 인류가 방치하여 만일 그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 人類는 21世紀 초에 파멸을 면할 수가 없 

다는 것이다. 물론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自然資源이 훨 

씬 더 많이 매장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또한 우리 人類의 技術進步가 

우리의 環境問題를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技術

進步와 自然資源 臨存量의 t曾加는 기껏해야 우리 人類의 파멸을 불과 

몇 십년 늦춰주는 효과밖에는 없음을 이 報告書는 설득력 있게 보여 

주고 있다. 결국 人口의 增lJ!1와 옳業生옳의 增加를 대폭 억제하지 않 

고는 技術進步와 自然資源 戰存量에 대한 그 어떤 낙관적인 전망도 

결국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人類가 멸망하거나 또는 이 지구를 

떠나야 하는 운명으로부터 우리 人類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대판 밸서스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報告홈는 당시 전 세계적 

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신밸서스주의를 재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74년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에서 열렸던 1it界人口會議는 이 신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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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주의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양종희·이시재， 1995). 

신밸서스주의는 한정된 自然資源과 環境의 제약을 강조하면서 人口

爆發이 資源不足과 環境펀梁의 主 原因임에 반해서 技術과 經濟成長

은 收獲週減의 法則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人口柳制야말로 궁극적으 

로 環境問題를 푸는 첩경이라는 주장을 핵심으로 삼는 사상이다. 

r成長의 限界』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만큼 또한 강력한 批判을 

받기도 했다 r성장의 한계』는 人 n를 비롯한 주요 變數가 幾何級數

的으로 증가한다는 假定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된 후 지 난 20여 년동안 t止界人 口는 이 報告뿔가 상정 한 2.1%보다 

씬 낮은 增加率을 시현하였다. <表 II -12) 는 세계 總‘人口의 趙勢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듯이 ill:界 人口의 年平均 增JJIl率은 1950년 

대에 약 1.92%이었고 1960년대에 약 2.17%이었다. 1950년부터 1970년 

까지 20년 동안 世界人 n 의 年平均 t활JJIl率은 2.25%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1970년대의 ttt界人 rt 增加率은 2.02%로 낮아졌고 1980년대에 

와서는 1.86%로 더욱 낮아졌다. 심지어 人口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 

國家들도 많았다. 예를 들면，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人口는 거의 증 

가하지 않고 있다. 人 n增加率이 零이거나 거의 零에 근접한 國家들의 

總人口는 世界人口의 약 10%에 가까운 5억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구 

소련을 제외한 유럽의 人口增加率은 연간 약 0.2%로 거의 人口安定化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승환， 1993:120). 

대체로 보면 先進國에서는 期待壽命이 증가하는 반면 出生率이 감 

소하는 現象이 뚜렷이 관측되고 있음에 반해서 後進國에서는 그런 역 

비례 현상이 뚜렷이 관측되지 않는다. 어떻든 先進國은 매우 낮은 人

口成長率을 시현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經濟發展으로 인한 높은 所得

水準이 人口成長率을 그렇게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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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처럼 되어 있다(양종희·이시재 1995:118). 그래서 많은 學者들은 

지속적인 經濟成長이야 말로 人口爆發을 막는 열쇠임을 강조한다. 지 

속적 經濟成長은 市場經濟에서 가장 잘 달성된다는 것도 이미 잘 알 

려진 일이다. 우리 A類에게 經濟成長은 꼭 필요하며 經濟成長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環境問題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류는 市場機

構와 技術進步를 통해서 環境問題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樂觀

論을 흔히 技術中心主義라고 말하는데， 實證的 根據와 정교한 理論을 

앞세운 技術中心主義 앞에 『成長의 限界』 와 신밸서스주의는 한동안 

빛을 잃었다. 

〈表 II -12) 世界 總A口의 燮化趙勢

연도 인구(10억명) 비고(연평균 인구증가율) 

1950 2,565 
1955 2,790 50년대1.92% 

1959 3,008 
1960 3,050 
1965 3,359 60년대: 2.17% 
1969 3,646 
1970 3,721 
1975 4,104 70년대: 2.02% 
1979 4,399 
1980 4,476 
1985 4,876 80년대1.86% 
1989 5,226 
1990 5,317 
1991 5,409 

註: 1991年의 A口는 推定植임. 
資料: 이승환 역 r地球環境과 世界經濟J ， 1993,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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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人 I:l 增加가 環境편폈에 미치는 影響

人 ιl 問趙를 環境題와 직결시키면서도 技術中心主義가 강조하는 

拉術進步에의 맹신에 경종을 울린 연구로서 가징- 잘 알려진 연구는 

美國의 저명한 환경 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커머너 C Cornmoner)의 연 

이다. 그는 技術進步를 통해서 環境問題를 포함한 人類의 

해결할 수 있다는 장미빛 환상에 현흑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CCommoner, 1972:331-354). 

과거의 技術進步가 우리의 환경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파괴 

시켜 왔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한 理論的 틀을 만들고 이를 現

寶에 적용시켜 보았다. 環境‘핀짧 物質이 많이 배출될수록 環境펀짧은 

그 만큼 더 심해진다고 보고 ￡뚫境?강梁 物質의 排出;붐을 環境破壞의 

指數로 심-아서 다음과 같은 등식을 제시하였다. 

商品生G월룹 i쥔梁物質排出 
環境破壞指數 = 人 n x x 

人口 댐品生않뚫: 

이 等式은 항상 성립하는 펄等式이지만， 이 파괴되는 정도가 人

1::1 , 1인당 商品生않量， 그리고 쐐品生잖量 단위당 ?켠짧物質排出量， 이 

세가지의 변수에 달려 있음을 보이고 있다. 人口가 增加하면 환경이 

파괴되는 정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비록 人口는 增

JJn하지 않더라도 人口 1 인딩- 商品生짧量이 증가하면 環境破壞指數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비록 人디도 일정하고 1인당 p.Jj品성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商品生뚫量 단위당 펀梁物質 排出量이 增

})I:I하면 그만큼 環境破’壞의 정도도 심해진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커머너의 항등식을 國民經濟 全體에 적용한다고 하면， 두번째 변수 

인 1인당 商品生뚫量은 1인당 國ft!;所得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國民의 

물질적 풍요를 나타내는 指標가 된다. 세번째 변수는 生옳技術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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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변수이다. 만일 生뚫技術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펀梁物質 排出量

은 대체로 生塵量에 비례할 것이다. 만일 종전보다도 펀梁物質을 덜 

배출하는 새로운 生盧技術이 채택된다면 生盧훌 단위당 펀梁物質의 

排出量은 감소할 것이고 반대로 종전보다도 더 環境破壞的인 生옳技 

術이 채택된다면 生옳量 단위당 펀폈物質의 排出量은 증가할 것이다. 

말하자면 세번째 변수는 生옳技術의 環境的 測面을 요약하는 指標， 즉 

生뚫技術의 環境에 대한 影響力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다.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環境破壞指數의 增加率 = 人口增加率 + 1人當 生뚫量 增加率

+ 生塵量 單位當 펀梁物質排出量 增加率

커머너는 이 式을 현실에 적용해서 人口增加率， 1인당 生앓量 增加

率 그리고 生옳量當 펀梁物質 排出量 增加率， 이 세 가지 요인들 중에 

서 어떤 요인이 環境破壞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제2차 대전 이후 1970년까지의 美國의 주요 뚫業들에 대해서 위의 

항등식을 적용하여 본 결과 調호對象 全 옳業에 걸쳐서 1인당 生뚫量 

은 현저한 增加짧熱를 보였다. 이는 전후 美國의 生活水準이 현저하게 

증가해 왔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거의 모든 

옳業에 걸쳐서 生앓:量 單位當 댄梁物質 排出量이 1인당 生옳量의 增1

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해 왔다는 것이다. 즉， 전후 美國의 경우 

국민들의 生活水準이 향상되는 정도보다 環境이 파괴되는 정도가 더 

심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전후 美國의 主要 앓業들 전반에 걸쳐 環

境破壞的인 生옳方法이 환경을 비교적 멀 파괴하는 生뚫方法을 지속 

적으로 대체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후 美國의 主要 뚫業에 

서는 環境友好的인 生잖技術이 環境破壞的인 生뚫技術에 의해서 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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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대체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비단 美國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나라 

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現象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現象이 관측되고 있다. 커머너의 模型을 일본에 적용해 본 李正

與의 연구， 그리고 커머너의 모형을 우리 나라에 적용시켜 본 鄭會護의 

표f究 모두 美國과 매우 비슷한 結果를 얻었다(Rhee， 1975; 鄭會聲， 1981). 

결국 國民經濟의 環境에 대한 惡影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人口，

經濟成長， 生逢技術의 세 가지 要因들을 통제해야 함을 보이고 있다. 

이 세 요인들 중에서 그 어느 하나를 집중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고 

그 어느 두 喪因 또는 세 要因을 모두 한꺼번에 통제할 수도 있다. 만 

일 세 짧因들 중에서 어떤 한 요인을 集中管理하는 戰略을 채택한다 

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짧因이 集中管理의 對象이 되는가는 나라에 따 

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높은 經濟成長率을 시현한 1970년대부터 人口成

長率은 급속도로 떨어 진 반면 1人짧 國民所得은 1960년대 에 7%, 1970 

년대에 9.6%, 1980년대에 1 1.8%로 높아졌다. 人口統計와 같이 각종 주 

요 環境i딴梁物質別로 年度別 排出f률을 추정한 공식적 자료는 없다. 그 

러나 단편적으로 발표되는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주요 環境펀梁物 

質 排出是의 :!:혈 JJIl率은 經濟成長率보다 높았고 따라서 l人짧 國民所得

의 :!:曾加率보다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6) 결국 우리 나라의 경우 環

境破壞에 미치는 人口의 寄與度는 1% 안팎이고， 1人當 生@흩量 혹은 1 

人當 國民所得이 미치는 기여도는 7%내지 11%, 그리고 나머지 

않技術에 의한 것으로 推定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環境問題의 주된 要因으로는 環境破壞的 生塵技

6) 이에 대하여는 다음 문헌 참조. 
李正典 r綠色經濟學J ， 한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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術이 첫번째로 꼽히며 

꼽힌다. 이에 비하면 人口增加가 環境破壞에 미치는 惡影響은 상대적 

으로 적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경우 環境問題의 해 

결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통제되어야 할 변수는 環境破壞的 生뚫 

技術이며 人口는 優先順位가 낮은 變數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環境問題에 관한 한 人口라는 변수는 도외시해도 좋 

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는 이미 인구밀도가 세계 3위에 이를 정도 

로 높아서 이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이 큰 만큼， 고출산으로 인한 급속 

한 인구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나라의 人口密度는 1990년 현재 

438명/k미으로 세계 平均密度의 11배나 되며， 經濟活動의 密度도 현재 

약 11억원/k며으로 일본의 51억원/k따보다는 낮지만 미국의 3.35억원/k마 

t형加가 두번째로 그 다음으로 1人當 生않룹의 

보다는 월등히 높다. 人口密度가 높고 經濟活動의 密度가 높다는 것은 

주어진 土地， 주어진 環境에 쏟아지는 環境펀榮物質의 量， 즉 環境에의 

負倚量이 그 만큼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環境의 受容能力

적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表 II -13) 을 

보면 人口密度가 높은 나라일수록 면적당 環境펀榮物質 負7힘量이 증가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있어서의 여력이 에 

各國의 環境負倚 比較(1992)

k미당 쓰레기 
배출량(kg/일) 

k마당 수질오염물질 
배출량(g/일:BOD기준) 

〈表 II -13) 

인구밀도 

국
 
국
 
국
 
본
 

l 

、
미
 여
。
 이
E
 

19,329 

370 

378 

11,557 

510 

51 

198 

264 

438 

27 

234 

327 

구분 

資料: 윤양수·김선희·최지용 r環境保全的 國土開發政策핍究J ， 1993, p.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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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면적당 쓰레기배출량이나 水質펀梁物質 

의 負 7뽑量-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따라서 똑같이 人口가 

1% 증가하더라도 A口密度가 438일 때의 環境惡影響은 人口密度가 2 

7명일 때의 環境惡影響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우리 나라의 경우 環境問題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또 하나의 測面은 

人口의 集中現象이다， 우리 나라의 都市化率은 1960년의 28%에서 1990 

년에는 74.4%로 급속도로 높아졌으며， 이 런 추세로 나가면 2000년에 

는 80.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都市化는 高密度 地域의 외 

연적 확산을 초래하면서 環境保全에 필수적인 녹지를 크게 잠식한다. 

우리 나라 6大 都市를 보면， 1980년부터 1990년 사이 에 人口는 52.1% 

증가한 반면 面積은 69.1%, 施設立地面積도 54.0%가 증가하였다. 都市

化 過程에서 都市外部의 녹지만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都市內部의 

녹지도 감소하는 碩向이 있다. 1인당 都市公園 면적이 1980년에는 22.8 

m'이었는데， 1990년에는 18.9m'로 감소하였고 1인당 녹지 면적도 1980 

년 143.7m'에서 1990년 114.8m’로 28.9m'나 줄어들었다. 이런 都市化의 

증가는 녹지 면적의 감소를 가져와 環境破壞를 심화시켜 왔다. 이에 

따라 綠地地域 構成比가 1980년 74.6%에서 1990년 70.4%로 감소하였 

다(윤양수·김선희·최지용， 1993:60). 1990년 서울의 1인당 都市公園面積

이 8.5m'이었는데， 이는 미국 워싱턴 디씨의 45.7m' , 런던의 30.4m' , 파 

리의 12.2m’에 비하면 형펀없이 적다(국토개발연구원， 1992). 어떻든 

우리 나라의 이와 같은 都市化의 급진전 그리고 이에 수반된 綠地地域

의 감소는 環境펀梁에 대한 H危弱度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都市化에 따른 人口密度 및 經濟活動 密度의 증가 그 자체 

가 環境에 미치는 영향은 都市化가 어떤 양태로 진척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잘라 말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人口密度 및 經

濟活動 密度의 증가는 단위 면적당 環境펀梁物質의 負f뿜量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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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環境펀梁과 혼잡을 가중시키는 경향을 초래하지만 環境펀梁防 

止 施設이나 環境‘펀梁物質의 處理施設을 잘 갖추고 都市構造를 합리 

화한다면 오히려 에너지를 절약하고 環境破壞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測面도 있다. 

3) 政策的 含;휩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環境問題의 主原因은 環境破壞

的 生옳技術과 높은 經濟成長率이며 人口增加率의 影響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우리 나라의 경우 環境問題와 관련해서는 

인구라는 요인은 무시해도 좋다는 結論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環境

破壞를 초래하는 다른 要因들의 영향력이 워낙 커서 인구의 影響力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뿐이다. 우리 나라의 人口成長率이 비록 1퍼센 

트 以下로-떨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많은 환경보전주의자들은 零의 人口成長率을 범지구적 환경보전의 전 

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人口密度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고출산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人口增加 자체보다 더 중요한 問題는 都

市地域에로의 人口集中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급속한 都市化는 매우 環境破壞的이었다고 지적되고 있다，7) 따라서 

앞으로 都市地域에로의 人口集中은 環境影響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천명된 持績可能 發展의 

이념은 우리의 住居環境이 환경친화적이 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서 우리의 住居環境이 自然과 조화되고 自然과 共生하는 형태로 발전 

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住居環境에 녹지를 

7)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윤양수·김선회·최지용 r環境保全的 國土開發政策

lff究J ， 國土開發íiff究院，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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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자연경관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하며， 環境펀梁關聯 기초 시설 

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흰地開發이나 기타의 開發事業의 시행 시에 

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녹지대 조성을 義務化할 필요가 있으며， 공원， 

도로， 주요 시설물 등에도 적극적인 綠化事業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環境이 바람직한 住居環境이 

라는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우리의 住居環境에 다양한 생물서식장소 

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環境Fu9題와 人口問題 사이의 聯關性은 범지구적 環;境問題의 경우에 

는 더욱더 밀접하다. 오늘날의 環境問題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問題이며 따라서 바로 이런 점에서도 人口問題 역시 

단순히 어느 한 國家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 環

境問題를 빌미로한 국제적 압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 국제적 압력에 효과적으로 對處하기 위해서라 

도 우리 자신의 環境?쥔梁에 대한 統制를 강화할 必要性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環境問題와 관련된 隊l際j社쩔의 人口政策에 대하여 우 

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앞에서 상술하였듯이 대체로 

先進國들은 범지구적 環境問題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後進國의 A 

1=1:tf!J制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後進國은 

그러한 先進國의 주장은 책임을 호도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 

며 先進國l의 環;境破’壞的 經濟成;즙 지향성， 그리고 방만한 과소비 풍조 

가 범지구적 環境問題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과소비 자제와 

後進國에 대한 선진국의 전폭적인 技術的·經濟的 支援을 촉구한다. 先

進國들은 세계 人口의 26%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 資源의 약 80% 

안팎을 소비한다. 先進國 국민 1인당 資源消費;뿔은 나머지 국가들의 

국민 1인당 資源消웰;뭘의 10배가 넘는다. 光進國 국민 한사람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아프리카 후진국 국민 한 사람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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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0배가 넘는다(WCED， 1987:14). 이런 상황에서는 後進國의 人口를 

억제하는 것보다는 先進國의 消費를 억제하는 것이 범지구적 環境問題

를 해결하는 데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는 先進國과 後進國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 

문제에 관한 한 後進國에게는 人口때制를 요구할 수 있고 先進國에게 

는 開途國 및 後進國에 대한 전폭적인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촉구할 

수도 있는 입장에 처해 있다. 요컨대 우리 나라의 環境政策은 단순히 

국내의 여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國際的인 服絡과의 연계성 

하에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住멸需要 展望과 政策課題

1) Á口增加가 住흰部門에 미치는 影響

우리 나라의 人口는 향후 25년 동안 5，735千名이 증가할 것으로 據

想되어 人口增加에 따른 住흰需要의 增加는 1 ，425천 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펀 住흰의 需要는 家口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住흰需要의 基本單位인 家口數는 人口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된다. 즉， 家口構造의 變化， 女性就業의 增加에 따른 獨身女性

의 증가， 결혼양상 등의 變化로 家口數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塵業化와 西歐化의 영향으로 核家族化가 진전되어 家口當 平均 家

口員數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平均家口員數는 

1970년의 5.4名에서 1980년 5.0名， 1990년 3.7名으로 감소하였으며 이 

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2000년에는 3.4名， 2021년에는 2.5 

名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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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平均家口형數의 감소로 家仁l 數는 1990년의 10，223千 가구 

에서 2000년에는 13，761千 가구， 2021년에는 17，443千 까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1990-2021년 기간 동안 가구수는 60% 정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家族制度의 변화와 함께 예상되는 現象은 單獨家口의 증가이다. 女

性就業의 t생JJn 이l 따라 所得이 증가하고 結婚年懶이 높아지는 등 라이 

프스타일의 變化로 結婚을 하지 않고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거주하 

원a獨家 rl 와 非1m緣家 口 의 數가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 人

1::1 住흰總調짧 報告-환에 의하면 單獨家 n 의 J:I::率은 8.9%, 非 rfrr緣家口

의 비율은 1.4% 수준이지만 2021년에는 뿔獨 및 ~l.::띠l緣家口의 比率이 

20% 수준까지 t혐JJn 할 것으로 예상된다. 

地域的으로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짧村人 I:::J의 都市4월마3 現象이 

지속되어 都市地域의 {견E날E需喪는 증가하는 반면 짧村地域은 감소할 

것으로 예싱된다. 또한 향후 所찜의 t웹加로 住걱르需몇의 ;닮「애 1햄;][1와 

함께 f主혐의 質과 環;境에 대한 I쐐心많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低出뚫의 j추織과 방평命의 延륙으로 人 1::1 精造의 變化도 예 

상된다. 住켠의 뼈O때에서는 老人人口의 t曾J][1로 老人住렬의 需펼기- 크 

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人口의 t曾JJ I:]， 人口構造 및 家 I:::J構造의 변화는 필연적으 

로 住흰部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에 대비한 住흰政策의 변 

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2) 21世紀 住흰部門의 ~j떠{牛變化 展望

가) 持總的인 住캘E所휠의 t합JJn 

21세기 들어 人U增加率은 감소하지만 核家앓化가 진전되어 家 n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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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家族單位의 家口뿐만 아니라 

單獨家口， 非血緣家口를 포함한 -般家口를 기준으로 할 때 總住흰 所

要量은 2000년에 약 1 ，380萬戶， 2010년에 약 1，460萬戶， 2021년에는 약 

1 ，740萬戶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펀， 1990년 현재 住힘數는 약 

740萬戶에 지나지 않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住흰建設이 필요하다. 

나) 居住地의 廣域化

우리 나라는 1970년대초 首都園의 電鐵網이 개통되면서 住居地가 

都市의 외곽으로 확산되는 했外化 現象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處業

化가 진전됨에 따라 震村人口의 서울 集中이 加速化되면서 서울에서 

자기 집을 가질 수 없는 中 · 低所得 階1황이 서울을 떠나 인근의 수도 

권으로 移住하는 現象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서울 뿐만 아 

니라 大邱，쏠山 등 大都市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다. 

21세기에도 都市化 現象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大都市의 

人口集中은 심화될 전망이다. 大都市 地域에서의 開發可能地는 한정되 

어 있기 때문에 住居地의 외연적인 據散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住居

地의 廣域化 現象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住흰問題는 地域의 問題로 인식되었고 지역 내에서 解決方案

을 모색하였으나 앞으로는 居住地의 廣域化 現象과 함께 광역적인 차 

원에서 住흰問題를 해결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貨짤住흰의 需要增加

-般的으로 貨資住흰은 低所得層이 거주하는 住居形態、라는 관념과 

함께 貨資住흰은 自家住흰과 대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열등한 

住居類型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이는 과거 30여 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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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렬의 價格이 所得이나 物價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住흰을 구입 

能力이 있는 가구는 내 집을 마련하고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低所得

階層이 셋집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住힘供給의 확대와 함께 住흰價格이 안정되어 住흰을 

구입할 능력이 있어도 貨짤住흰을 선호하는 家口가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옳業化가 진행되고 家口의 移勳性(mobilíty)이 커짐에 따 

라 집을 구입할 능력이 있어도 貨짤住험을 선호하는 家 n가 증가할 

것이다. 

女性人力의 社會參與로 結婚年敵이 높아짐과 동시에 獨身女性이 증 

가하고 젊은 세대의 所得增加와 더불어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여 單獨

家 n와 非 ÚIl緣家口가 증가함에 따라 貨資住힘을 선호하는 젊은 家口

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현재 2萬餘名 6千家口에 불과한 外國人의 숫 

자도 향후 世界化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할 것이며 大都市를 중심으로 外國人의 貨줬住캔E 需흉륜도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라)特짜階關의 增大

우리 나라 人口의 平均 홉命은 所得의 :l:협加와 醫續技術의 발달로 

꾸준히 연장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1990년 男子

67.4세， 女子 75.4세에서 2021년에는 男子 74.9세， 女子 79.1세로 연장 

전망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老人 人口는 1990년 5.0%에서 

2021년에는 13.1%로 증가하여 老人의 住힘問題가 폐;會問題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老人家口는 소득이 낮고 또한 신체적 특성상 

-般家口가 거주하는 주택과는 상이한 특수한 住흰이 요구되는 階햄 

이어서 이들의 經濟的， 身體的 特性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老人住흰 

需要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單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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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 口 및 非m緣家 口 등 特珠階層의 數가 증가함에 따라 one-room 住

흰 등에 대한 需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우리 나라의 住흰現況과 問題點

가) 住흰政策의 械要

과거 우리 나라의 住흰政策은 일반적으로 住힘供給의 據大가 가장 

중요한 目標로 제시되어 왔다. 지난 30여 년간 수립된 住흰部門의 각 

종 計劃은 住힘供給을 확대하는 데 최우선을 두어 왔는데， 최근에 추 

진된 住힘 200萬戶 建設計劃이 그 대표적인 例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 

부의 住힘供給擬太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 200萬戶 建設計쫓U 

推進 이전인 1987년까지는 住힘建設이 항상 목표치에 미달하였으며 

g標達成率도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萬戶 住힘建設計劃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89년 이후부터는 目標f直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目標 達成率도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住흰供給 확대라는 政策目標 달성을 위해 住힘公社 및 地方

自治團體 등의 公共部門을 통한 公共住힘의 建設을 크게 확대하였으 

며， 이와 병행하여 住흰購入者에 대한 {主毛金廳을 확대하였다. 또한 

住힘建設을 촉진하기 위한 흰地 및 租制上의 支援도 대폭 강화하였다. 

나) 住흰의 量的 水準

우리 나라의 住흰問題는 住흰數의 절대적인 不足이다. 住흰普及率은 

1970년의 78.2%에서 1988년에는 69.4%로 계속 하락하였으나 200萬戶

住흰建設計劉의 추진으로 1989년 이후부터 상승하여 1990년 72.1%를 

기록하였다. 특히 1980年代 初 연평균 20萬戶에 불과하였던 住켠建設 

寶績이 1989년에는 46萬戶， 1990년에는 75萬戶까지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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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 나 美國의 住흰普及率이 113.8%0989년)， 日 本 111.0%0988년)， 

프랑스 121.8%0990년)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우리 나라의 普及率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住흰普及擬大 政策에도 

불구하고 住흰普及率이 先進國에 비해 낮은 원인은 인구의 自然增加

와 都市化에 따른 人口의 都市集中， 그리고 核家族化로 인한 家口數의 

住흰供給이 f主혐需휠 :l:합 JJfl 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表 n-14) f主5등의 的 推移

(뿔位: 千家口， 千戶， %) 

구 분 1970 1980 1985 1990 

가구수 5,576 7,470 8,763 10,223 
「;ζ"- 12!’1 기 /ι::. 4,360 5,310 6,104 7,374 
주택 78.2 71.2 69.7 72.1 

f잦料: 統등l'應 r人 口 各年度.

다) 住현의 質的 水準

{主힘의 質的 水準을 나타내는 목욕탕， 화장실， 부엌 풍 住힘의 Mii設

水準은 新規住현의 供給과 所得水準의 향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또 

한 家 口짧 사용 방수도 1985년의 2.37H 에 서 19901년에 는 2.6개로 증가 

하였다. 

f主켠의 平均 親模는 1975년의 57. 9m2에서 1990년에는 78.2m2로 증가 

하고 있어 住흰供給이 다::J型住힘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住흰의 f료的 不足으로 住혐價格이 크게 상승하였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 15년 동안 國民所得은 3.1배， 消費者物價는 4.1배 상승하였 

으나 住흰價格은 6.5배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住캘E價格의 상승으로 

都市家口의 無{主흰比率은 1975년의 55.8%에서 19901년에는 58.3%로 

증가하였고 단칸방 居住家口도 全體家口의 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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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所得層의 住居水準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表 II-15) 住毛의 質的 推移

구 I tir 1975 1980 1985 1990 

100인당 주택수(호) 13.7 14.2 15.1 17.9 
주택 당 평 균규모(m2) 57.9 68.4 72.4 78.2 
1인당 주거면적 (m2) 7.9 9.7 11.2 14.0 
1인당 사용방수(실) 0.43 0.47 0.51 0.71 
목욕시설(온수)(%) 1.0 20.0 34.6 
수세식 화장실(%) 18.4 33.6 51.6 
입식부엌(%) 18.2 35.1 53.2 

資料: 韓國住흰銀行， 統計廳、.

4) 向後 住흰政策 方向

가) 住힘供給의 據大

우리 나라는 最近의 住힘供給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住흰在庫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펀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住흰供給據大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1994-1999년 기간에는 최소한 GNP의 6.5% 이상을 

住흰部門에 투자해야 하며， 2000-2004년 기간에는 GNP의 6.0%를 투 

자하여 주택의 總對不足 問題를 완화하고 2005년 이후에는 投資를 점 

차적으로 감소시켜 2015년 이후에는 住현不足 문제가 거의 없는 先進

國의 같이 약 4% 수준의 投資를 維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住흰問題 완화를 위해서는 1991년에서 2020년까지 약 1 ，500萬

戶 以上의 住흰을 건설해야 한다. 장기 GNP 전망과 GNP 대비 住힘 

投資率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할 때， 1990年代 후반에는 연간 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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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戶， 2000年代 초반에 는 55萬戶 內外， 2000年代 후반에 는 50-55萬戶，

住흰不足 問題가 크게 완화되는 2010년 이후에는 40-45萬戶를 建設

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으로 鍵測된다. 

〈表 rr -16) GNP 對比 住sf;投資率 推移 및 展望
(單位: %) 

연도 1980- ’90 1990 1991 1992 1993 

주택투자율 4.7 8.2 8.5 7.5 7.9 

연도 1994- ’99 2000- ’04 2005- ’09 2010- ’14 2015이후 

주택투자율 6.5 6.0 5.0 4.5 4.0 

〈表 rr -17) 住흰建設훌 및 在庫住펀數 展望(1991-202이 

분
 

구
 

(單位: 千戶)

1991 2000. 2005 2010 2015 2020 

613 551 513 427 447 447 연간 주택 건설량 

재 고 주택 수 7,810 11,954 14,196 16,200 17,880 19,640 

신규 주택건설량 누계 613 5,520 8,237 10,716 12,871 15,106 

註: 1) 1995-1999년 기간 동안 年平均 573千戶 건설， 2000년 이후 5년 단위로 
表에서와 같이 건설. 

2) 갑실률은 在庫住흰짧의 1.2% 적용. 

所有單位의 總住힘數를 普通家口(單獨家口와 非血緣家口 제외)로 나 

눈 普及환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 住흰普及率은 2005년 이전에 100% 

에 다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라이프스타일의 변 

화로 單獨家口와 非血緣家口數가 대폭 증가하고 이들의 需要를 충족 

시키는 것도 주요 政策課題로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住흰普及率은 -

般家口를 기준으로 한 普及率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렇 

게 -般家口를 기준으로 한 전국 住흰普及率은 2010년경에 이르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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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地域別 住힘不足 周題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首都園의 경우는 2010년에도 88.5%에 지니-지 

않을 것이며 2020년에 이르러야 100%에 접근할 것이다. 따라서 2020 

년 이후에도 당분간 住힘供給 擬大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表 II -18) 首都園 住펀普及率 展望

(單位: 千戶， %) 

구 분 2000 2005 2010 2021 

주택수 11 ,954 14,196 16,200 19,640 

전 일반가구수 13,884 15,042 16,027 17,500 
국 보통가구수 12,248 13,380 14,401 16,005 

주택보급률 1) 86.1 94.3 101.1 112.2 
주택보급률 2) 97.6 106.1 112.5 122.7 

주택수 4,914 6,021 7,072 8,882 
수 일반가구수 7,093 7,539 7,989 8,895 
도 보통가구수 5,902 6,347 6,803 7,744 

권 주택보급률 1) 69.3 79.9 88.5 99.9 
주택보급률 2) 83.3 94.9 104.0 114.7 

註:1) 一般家 口(單獨家 口와 非血緣家口 包含)를 基準으로 힌- 普及率.

2) 普通家 口 (單獨家 口와 非血緣家 口 除外)를 基準으로 한 普及率.

1990년 현재 全國 總住흰 在庫量이 737萬戶에 지나지 않음을 감안 

할 때 1990-2021년까지 건설해야 할 주택 약 1 ，500萬戶는 막대한 휠 

이다. 기존 在庫住혐의 190%를 상회하는 量의 住흰을 새로 건립해야 

한다. 물론 이들 주택 건설이 新規開發地域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다. 2021년까지 기존 在庫住흰中 최소한 270萬戶 정도는 감실될 것 

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하면 기성 市街地에서 많存住힘을 헐고 高密度

로 재개발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며， 노후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地域與件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이나 總住흰建設 호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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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내외는 기성 市街地에서의 재개발/재건축， 공장이적지 퉁의 활용， 

나대지 개발 등으로 충족될 것으로 전망된다. 

新規開發 택지 소요량은 開發對象地의 f立置， 開發密度 등에 따라 차 

이가 있을 것이나 현재 개발중인 택지에서 주택개발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최소한 1,500-

1 ，600k띠의 新規캘E地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新規開發

힘地 所喪의 반 정도인 750k마는 휩-都짧l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많은 월의 각也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長期的인 計劉樹立

으로 체계적이고 一웰‘性있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흰地 

R점發과 각종 空問計씌과의 ;펄縣11:이 강화되어야 하며 都市地域 및 準

都市地域의 범위가 적절히 조정， 확장되어야 한디 특히 막대한 파의 

토지가 필요한 首都6월의 경우에는 新開發地의 거점으로서 대규모 단 

지 계획을 조기에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光進型 住居環境을 조성할 수 있도록 럼地 

및 {主힘티협發 끓準의 5퍼化 및 찌꺼完이 필요하다. 끝으로 외연화되는 住

居地에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施設

負擔金 제도의 평入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 特性家口를 위한 住흰供給의 據大

일반적으로 特性家 I그란 老人家口， 單獨家口 등과 같이 -般家디와는 

성격이 다른 家口를 의미한다. 우리 나라는 현재 老人住흰이라는 개념 

이 없으며 또한 노인을 위한 住흰開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뿔 

獨家口는 住힘供給 對象에서 제외되어 이들의 특성에 맞는 住흰의 공 

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老人家 rJ 관련 {ì흰供給制度는 住캘E建設 t足進法과 同施行令，

住럼供給에 관한 規則 및 老人福社法 등이 있으나 老人家口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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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住힘建設 t足進法은 

老人住렬을 일반 주택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老人住흰에 대한 개념 

이 별도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永久貨賢住힘은 生活保護對象者를 위 

한 주택으로 일부 低所得 老人家口가 입주하고 있으나 老人單獨家口

는 入住對象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父母， 夫歸， 子女가 동거하는 3 

대 동거 가구를 위하여 3대 동거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示範住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老A住혐政策의 目標 階層은 원칙적으로 老人家口 또는 老人世帶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家디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한정된 재 

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老人家口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자산 및 

가구의 세대구성별로 차등화된 政策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所得階層別로는 정부의 財政金顧 등 政策的 支援은 주로 低所

得 老人家口에 한정하고 中 · 高所得階層은 市場原理에 따라 민간 중 

심의 실버 산업을 육성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社會福社 次元

에서 실버 산업의 育成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家口의 세대구성별로는 老人單獨 家口 및 老人夫編 家口

에 대하여는 노인 전용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는 기존 주택을 노인 주거에 편리하도록 개보수를 유도， 장려하고 3대 

이상 老人家口에 대하여는 3대 동거형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그러나 老人들은 자녀 세대와 居住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老A 家口의 居住形態를 보면 99.7%는 전세를 포함하여 자기 집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0.3%만이 노인수용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 

한 현실을 볼 때， 老人住흰 政策의 基本方向은 수용 목적보다는 在家

目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經濟活動에 참가하고 있는 老

人家口의 비중이 증가하고 연금 수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나， 지속적인 核家族化 現象의 진행을 감안할 때 先進國에 비해 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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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인 老人福꾀止施設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單獨家口 또는 獨身家口에 대한 주택의 공급이다. 單獨家口

또는 獨身家口는 현재 全體家口의 10% 수준에서 2021년에는 20% 정 

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의 家口特性에 맞는 주택의 供給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單獨家口도 住흰供給 對象으로 하여야 할 것 

이며 또한 住힘의 정의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單獨家口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住현으로는 부대 시설이 완비된 주상 복합 건물의 공급의 확 

대와 함께 최근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one-room 住흰의 活性化를 위 

한 住흰關聯 制度의 개선이 필요하다. 

〈表 n-19) 老人住펀政策 프로그램 

노인주택정책 

1. 민간중심의 실버산업 육성 

(실버맨션， 유료노인흠， 

유료요양홍， 노인촌 퉁) 

2. 중 · 대형 3대 동거형주택 3세대 이상 

(분양， 임대) 

3. 노인전용주택 공급(분양) 
4. 소형 3대 통거형주택 공급 저소득층 

노인단독 또는 부부가구 

3세대이상 

(분양， 임대) 

5. 노인전용임대주택 공급 

6. 노인복지시설 확대 공급 

구
 
구
 

가
 
가
 

쁨
 쁨
 

느
」
 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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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
 독
，
 

단
 
단
 

인
 
인
 

노
 노
 (무료， 실비) 

7. 주택수당지급 

8. 기존주택 개보수비 지원 모든 
노인계층 

노인단독 또는 부부가구 

노인이 포함된 모든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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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民間貨資住힘 政策의 活性化

貨資{主럼에 대한 需要의 量的 增JJr:l와 더불어 類型面에서도 다양성 

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의 貨資住흰 政策은 단순한 

低所得層用 貨資住힘 供給이라는 차원을 벗어나야 하며 주택에 대한 

인식 역시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貨짤住힘 供給을 통하여 

貨쩔住흰 制度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 質資住흰事業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支援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민간 貨흉住흰事業 육 

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寶資事業者에 대한 金願 및 흰地支援 등의 

강화를 통하여 民間貨賢事業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民關貨資住힘은 自家住힘이나 公

共貨資住럼에서 기대할 수 없는 신축성， 다양성， 선택의 기회 등의 특 

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수익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民間貨홉住흰의 供給擬大로 인한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민의 다양한 주택 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 

의 公共貨쩔住힘 및 일반 셋집을 低所得層이 어쩔 수 없이 거주하는 

열등재로 인식되어 온 반면 民間貨資住힘은 中塵廳까지도 그 需要對

象으로 할 수 있다. 

둘째， 民間貨쩔住휠 市場이 활성화되면 정부의 직접적인 貨資住캘E 

供給에 따른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셋째， 민간임대주택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도 이용하는 정상재로 

인식되면 과도한 自家住힘需훨가 완화되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金願支援 據大

貨資住毛事業은 특성상 초기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반면 자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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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金敵支援 없이는 貨資Z표 

業의 확대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住흰銀行의 민영주택 

자금에는 民間貨짤住흰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貨짤住캘E建設 資金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貨윷住흰建設 資金은 199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나， 1993년부터 감소되다가 1994년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제도상의 대출 조건 역시 공공임대주택에 비하여 매우 

리한 條件이며 획일적이다. 

따라서 民問貨짧住흰을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金펴9l 

支援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더불어 홉出條件도 다양화하여 10년 이 

내 원리금 균등상환의 현행 방식 외에 거치기간을 다양화하고 상환방 

식도 체증식 할부상환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 흰地支援 

B::: fm貨짧住흰 供給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흰地支援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공영 개발과 같은 정부 

도로 공급된 택지흘 ré{] 貨1tt경흰웰에 게 불하토록 하는 방안과 소필지 

에 대한 利用規制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 μ재 韓國土地開發公社 및 地自體 등에서 공급하는 대규모 개발 

택지중 -定比率을 民間貨쏠住흰 용지로 불하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소규모 필지에 대한 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貨합住흰供給의 

多樣性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소규모 택지 活住化를 위한 方案 마 

련을 위해서는 日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 임대주택， 일반토지담보 

임대 주택， 특정토지담보 임대 주택， 소규모 활용 임대 주택 등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흰地開發 方式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80 

라. 敎育人口의 했化와 政策課題 、

1) 敎育과 관련한 人口 · 社會的 與件

해방후 최근까지 우리 나라의 學校人口는 소위 『콩나물 교실』 이라 

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열악한 敎育環境을 지녀 왔다. 學校敎育 人

口를 수용할 만한 敎育投資의 未治으로 學級當 學生數는 최고 90名

以上의 過密 學級 現象을 그리고 한 學校의 學生數는 최고 4，000名

以上의 過大 學校의 現象을 상당 기간 지녀 왔었다. 쌓文主義 思想에 

따른 上級學校로의 進學 열풍은 무제한 鏡爭의 入試制度를 만들어 입 

시 지옥이라는 고질병을 낳게 했다. 高等學校 단계의 學生들만이 입시 

지옥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中學校， 國民學校 그리고 이제는 유치 

원에까지 波及되어 人間의 基本權利인 敎育이 鏡爭에 이기기 위한 手

段으로 전락하여 倫理 · 道德的 規範과 價{直의 혼란으로 춤少年들의 

탈선 행위가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 나라 특유의 敎育 댐題는 물론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敎育 投資의 未治과 함께 大都市 地域의 學校人口의 과다로 인해 빚 

어진 結果로 보인다. 그사이 우리 나라는 60년대 이후 政府 家族計劃

事業과 社會經濟的인 發展에 힘입어 出옳率이 급속히 下落함과 동시 

에 學校 學生數가 현저히 줄어드는 現象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획 

기적인 敎育投資의 增加 없이도 學級當 學生數 등의 측면에서 敎育環

境이 저절로 改善되는 效果를 얻고 있다. 

그러나 農懶村의 人口가 생활이 편리한 都市로 이동함에 따라 震핸、 

村地域에서는 空洞化 現象이 加速化되고 있는 반면 都市地域은 人口

過密 集中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兩極化 現象에 따라 震뺑、村 地

域 특히 도서·벽지의 學校는 폐교되고 都市에서는 새로이 학교를 지어 

야 하는 狀況에 처해 있다. 더욱이 한 都市내에서도 新開發地域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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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生數가 급속히 增加하고， 開發되지 않거나 이미 開發된 地域에서는 

學生數가 감소하는 퉁 A口分布상의 기현상이 深化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學敵人口의 減少에도 불구하고 人口가 密集된 

都市地域에서는 여전히 過密 學級과 2부제 수업이 계속되고 있다. 

2) 學騎人口 및 學生數의 變化 推移

우리 나라의 學빽人口 (6-21세)는 1960-1980년 기간중 8，552千名에 

서 14，401千名로 증가하여 年平均 2.6%의 增加率을 보였다. 그러나 그 

사이의 급속한 出@올率의 低下로 인해 1980-19901건 기간 동안에는 

0.7%의 減少趙勢로 돌아섰으며 1995년에는 12，078千名로 減少하였다 

(表 rr -20 참조). 

學校級別 學敵人口를 보면， 國民學校 學散人디 (6-11세)는 1980년부 

터， 中 · 高等學校02-17서])는 1985년부터， 그리고 大學校08-21세)는 

1990년부터 減少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中學校 學敵人口

1985-1990년 기간중 減少趙勢를 보이다가 다시 1990-95년 기간 중 

에는 2，306千名에서 1995년 2，467千名로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속 

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表 rr -20) 뿔뼈人口의 變動推移
(單位: 千名)

인구 1960 1970 1980 1985 1990 1995 

총인 25,012 32,241 38,124 40,806 42,869 44,851 

학령 인구( 6-21세) 8,552 12,604 14,401 13,747 13,419 12,078 

국민학교( 6-11세) 3,629 5,711 5,499 4,863 4,835 3,956 

중 학 교(12-14세) 1,566 2,574 2,599 2,780 2,306 2,467 

고둥학교(15-17세) 1,417 2,101 2,671 2,709 2,627 2,401 
대 학 교(18-21세) 1,941 2,218 3,632 3,395 3,651 3,253 

資料: 統計廳 r將來人口推計J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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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出옳率 低下의 여파로 인해 學觀人口는 전체적으로 감소 

하지만 실제 學生數는 進學率이나 就學率의 변화에 따라 學校級別로 

서로 다른 變化羅勢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國民學校 學生數는 1970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70년 

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94년에는 71.3%까지 감소하였다. 반면에 學

校數는 1985년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 減少 趙勢를 보이고 있는데， 

敎育 投資에 의한 學校新設은 都市地域 또는 新興 都市地域에 편중되 

어 있으며， 學生數의 급격한 減少로 인한 폐교 수가 全南 · 北， 慶北，

忠北， 江原 등지에서 증가하여 결국 전체적인 學校數는 減少 現象을 

보이게 된 것이다(表 rr -21 참조) . 

〈表 rr -21> 國民學校 學生數 및 學校數

(單位: 名， %)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학생수 5，74짧 5，5짧) a魔) 485繼) 486짧 4，7魔I 4쩍짧: -4，팩짧) 4쁨줬) 

학교수 
5,961 6,367 6,487 6,519 6,335 6,245 6,122 6/157 5,900 
(100) (106.8) (108.8) (109.4) (106.3) (1띠.8) (102.7) (101.6) (99.0) 

註: ( )안의 數{直는 1970년을 基準으로 했을 때의 比率임. 

中學校 學生數는 國民學校 學生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島|願 • 牌地

나 都地域 中學校 敎育 義務化에 따른 就學率의 急增으로 1970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994년에는 200% 가까이 증가하였다. 현재 國民

學校에서 中學校로의 進學率은 100%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 

은 進學率의 急增으로 全國的으로 中學校의 新集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表 rr -22 참조) . 

中學校에서 高等學校로 진학하는 比率은 평균 96%에 이르고 있으 

며， 이는 高等學校 義務 敎育이 실시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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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5-17세까지의 高等學校 適觀人口 중의 就學

率은 평 균 90%수준이 다합춧양學校 學生數는 1990년을 정 점 으로 줄어 

있다. 1970년을 基準으로 보았을 때 에 1990년까지 약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1990년을 基準으로 했을 때에는 1994년에 90% 수준으 

로 減少하였다(表 IT -23 참조). 

〈表 II -22> 中學校 學生數 및 學校數

(單位: 名， %)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학생수 1,318,808 2깨26，8껑 2,471,997 2,782,173 2,275,751 2,282,330 2,336,284 2,410,874 ι뼈，657 
’ (00) 053.7) 087.4) (21 1.0) 072.6) (173.1) 0 77.2) (182.8) 090.2) 

학교λ 1,608 1,967 2,100 2,371 2,470 2,498 2,539 2,590 2,644 
T (00) (122.3) 030.6) 047.5) 053.6) 055.3) (157.9) (161.1) 064.4) 

註: ( )안의 數f直는 1970년을 했을 때의 比率임. 

〈表 II -23> 高 및 學校數

(뿔位: 名， %) 

구분 1970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학생수 590,382 668，잃4 1,696,792 2,152,802 2,283,806 2，21α912 2,125,578 2,069,210 2，060β25 
(Iα0) 013.2) (287.4) (364.6) (386.8) (374.5) (360.0) (350.5) (349.1) 

학교수 
889 1,152 1 ，않3 1,602 1,683 1,702 1,735 1,757 1,784 

(100) (129.6) 052.2) 080.2) (189.3) 091.5) (195.2) 097.6) (200.7) 

註: ( )안의 數뼈는 1970년을 꿇準으로 했을 때의 比率임. 

國民學校 學生數의 變化를 지역적으로 보면 京繼道를 제외한 14개 

市·道 地域이 전체적으로 減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京織道에 

서는 과거 2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앞으로 中·高等學校에 

도 영향을 주게 되어 全國的인 學生收容 計劉에 차질을 빚게 하는 훨 

因이 될 것으로 보인다. 國民學校 學校數는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南， 慶北， 慶南， 濟!’l‘l 지역에서 계속 감소되어 왔다. 학교는 分校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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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가 폐교되는 경우가 보통이나 分校를 거치지 않고 바로 폐교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全南의 경우 1970년보다 235개교가 줄었고， 최근 5 

년간에도 1017B교가 감소하였다(表 II -24 참조). 

中學校 學生數는 전반적으로는 增加하고 있으나 地域別로는 많은 

差異가 있다. 京幾道는 1970년을 기준으로 볼 때 250% 이상 증가했고 

서울， 쏠山 그리고 道 地域으로는 慶南이 급속한 增加勢를 보여 왔다. 

그러나 나머지 地域은 減少짧勢를 보이고 있다. 한편， 高等學校의 學

生數는 進學率의 상승으로 해마다 증가를 거듭하고 있다(表 II -25, 表

II -26 참조). 

이와 같이 地域別로 學生數가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 

이 敎育環境 改善을 위한 投資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政策課題가 되 

고 있다. 農뺑、村 地域에서는 폐교된 學校建物을 他目的으로 活댐할 수 

있는 方案을 강구해야 하는 반면 都市地域은 學校를 新짧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都市地域에서는 學校 新葉을 위한 학교 부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問題로 등장하고 있다. 都市내에서도 특히 人口가 과밀된 

地域에서 學校의 新增藥이 필요한데， 이러한 地域내에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일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人口의 流勳이 

많은 地域에서는 안정적인 敎育需要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敎育投

資 計劉樹立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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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 -24) 地域었IJ 國民學校 學生數 및 學校數

구분 1970 1975 l뼈 19&5 19!쩌 1591 1992 l없 19!14 

η0，167 앉생，474 1168;η4 1뼈，330 1141짧 1107，i細 l여9，1얹δ 975,800 뼈，Z없 

서 (10이 (118.0) (151.7) (141.6) (148.3) (143.8) (136.3) (126.7) 016.9) 
[때] [252J [291] [뼈] [463J [474J [481J [492J [짧] 
(100) (122.3) (141.2) (196.6) (224.8) (230.1) (잃3.5) (238.8) (9244.2) 

287,059 앓4，476 446.162 419，쨌 457,057 때3，557 451,721 382，없웠 348，때5 

부산 
(100) (113.0) (155.4) (146.2) (159.2) (154.5) (157.4) (133.4) (121.4) 
[59.1J [112.2J [137.2J [193‘에 [221.2J [222.2J [227.2J [230.2J [때.7J 
(100) (1]3.2) (138.4) (195.1) (223‘2) (224.2) (껑9.3) (232.3) (230.8) 

227,318 255,071 249,286 238,976 껑6ß27 213,671 

대구 
(100) 012.2) (100.7) (105.1) (59.에 (94.0) 
[lll.5J [118.1J [121.1J [l25.1J [133.1J [137.1J 
(00) 005.9) (108.6) (112.2) U19.4) (123.0) 

155,498 뼈，236 217,833 앓0，349 219,381 215，뼈4 

인천 
(00) (133.9) (140.1) (141.7) (141.1) (138.6) 
[72] [103.5] [HXì.5J [100꺼 [113.7J [117.7J 
(100) 043.8) (147.9) (152.4) (157.‘어 (163.5) 

134,493 133,614 132,490 128，낌8 121，뼈 

fτ1l-π;ζ-
(00) (99.3) (98.5) (95.4) (107 에 
[83J [86.1] [86.4] [88.5J [89.5J 
(100) 003.7) (104.1) (100.6) (107 에 

120,318 122,642 122.169 121,076 119，댔 

대전 
(00) 001.9) (101.5) (100.6) (59.1) 
[79.씨 [80.5] [81.5J [88.6] 댄1.4J 
(100) (101.4) (102.6) (11l.6) 015.1) 

605,549 때，때7 658,198 521.713 656,022 676，때 681，잃3 692，3잃 701,324 

경기 
(100) (98.0) (108.7) (86.2) (108.3) (11l.7) 012.6) (114.3) Ul5.8) 
[짧 97J [712.79J [731.72J [짧，.103J [뼈‘59J [쨌‘89J [704.82J [732.79J [745.72J 

(100) (107.4) (110.2) (103.2) (103.2) (103.8) (106.2) (110.4) (112.3) 

370，없4 3였.1잃 292,446 228，껑8 188,114 175,127 163,314 151,239 138,411 

강원 
(00) (91.2) (78.9) (61.5) (50.7) (47.2) (44.0) (40.8) (37.3) 

[뼈.157J [짧‘151J [618.174J [잃4.때J [459.때J [491찌 [479짧J [4껴.324J [449.207J 
(100) 004.6) (101.8) (88이 82.2 (80.9) (78.9) (78.1) (74‘이 

註: ( )안은 비율l [ ]안은 學校數 및 分校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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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 -24) 계속 

구분 1970 1975 1980 1985 1앉% 1991 1992 1993 1994 

310，잃8 281,703 잉2，453 173여8 153~73 149,146 143.194 136,893 129,555 

충북 
(1예) (90.8) (71.7) (55.8) (49.4) (48.1) (46.1) (44.1) (41.7) 

[372.53] [393.42] [297.41] [368.66] [잃7.80] [326.73] [315.68] [때4.66] [29잃5.‘66] 
(100) (105.에 (79.8) (99‘이 (90.7) (87.7) (84.7) (81.8) (깨.4) 

573.393 516,747 458,937 383,679 216，~ 203,612 189,115 175,809 161，1없4 

충남 
(100) (90.1) (80.이 (66.9) (37.8) (35.5) (33.이 (30.7) (28.2) 

[615.51] [653.45] [659.38] [661.48] [짧퍼] [짧 68] [532.7딩 [511.82] [496.75] 
(1애) (106.2) (107.1) (107.5) (91.9) (90.3) (86‘6) (83.2) (80.7) 

494,405 458,598 388,516 301.214 240,029 226때 210,559 195,697 l깨，506 

~~ 
(100) (92.에 (78.6) (60.9) (48 히 (45.8) (42.6) (39.6) (36.3) 
[퍼3.78] [595.51] [뼈 48] [뼈 52] [짧 94] [짧 84] [517.74] [507.57] [49없2.4때4] 

(100) (107.야 (109.0) (109.2) (100.4) (97.5) (93.5) (91.7) (88.9) 

820,675 767þ73 701,320 493,432 290,117 268,531 242,214 217,403 196，짧 

전남 
(100) (93.5) (85.5) (60.1) (35.4) (32.7) (29.5) (26.5) (23.9) 

애31짧] [，뼈.210] [1뼈때] [982.2때] [없1.318] [재7.314] [766 댔] [7，때‘때 [細잃4] 

(1애) (106.3) (108.3) (105.5) (88.2) (85.6) (82.3) (79.8) (74.8) 

852,796 깨2，963 겸4，789 373,028 317,812 303,007 284，71애 266，얘3 249，앙7 

~~ 닙'î 
(100) (93.0) (86.2) (43.7) (37.3) (35.5) (33.4) (31.3) (29.2) 

[971.139] [1034.1때 [1034.1왜 [926.1없] [:뼈 17에 [862.195] [:없1.185] ['얘4.170] [747.156] 
(100) (106.5) (106.5) (95.4) (91.7) (88.8) (85.6) (81 에 (76.9) 

599,864 없4，825 51O，~ 428,224 433,256 427,217 413,462 397,293 378,983 

경남 
(100) (90.8) (85.1) (71.4) (72.2) (71.2) (68.9) (66.2) (63.2) 

[없6.120] [879.108] [짧‘96] [짧j때] [802.181] [7:없.1없] [754185] [η5.174J [702.169J 
(1때) (105.1) (35.4) (103.5) (95.9) (93.7) (90.2) (87.9) (84.이 

64,201 72,180 76,161 61 ,441 56，때3 54,822 51,947 49,186 45，껴3 

제주 
(100) (112.4) (118.6) (95.7) (87.3) (85.4) (80.9) (76.6) (71.2) 

[108.17] [112.18J [114.18J [113.23J [115.19J [115.18J [115.1씨 [113.1히 [113.16J 
(100) (103.7) (105.6) (1띠.7) (106.5) {106.5 (106.4) (1여.6) (1여.6) 

계 
5,749,301 5，때，074 5κi8，002 4，細'，752 4，앉i8þ20 4,758,502 4뼈，128 4，잃6，252 4，099짧 

[짧1.949J [없67짧J [여87.없2J [많19.1072] [6잃5.1~J [6245.1잃5J [6122.1껑3J [6057.1192] W뻐.1113J 

註: ( )안은 비 율， [ ]안은 學校數 및 分校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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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25) 地域別 中學校 學生數 및 學校數

구분 1970 1975 1000 1985 1900 Ig;)l 1992 l없3 Ig;)4 

265,437 385,450 469,410 힘5.2/37 짧，327 550.197 572,451 g징，994 594，얘7 

서울 
(00) 045.2) 076.8) (243.1) (210.3) (207.3) (215.7) (219.6) (224.0) 
[156] [180] [때] [짧] [327] [꿨] [337] [없3] [347] 
(00) (115.4) (128.2) 082.7) (2애.6) (215‘4) (216.0) (219.9) (껑2.4) 

100，때 132,273 175，뼈I 233，없8 208,676 207，뼈 220，있8 228,608 있6，됐 

부산 
(00) 031.9) 075.0) (앙3.3) (208.1) (207.3) (219.6) (227.9) (짧3) 

[뼈 [75] [없] [120] [131] [134] [137] [142] [146] 
(00) (110.3 (130.9) (176.5) (192.6) (197.1) (201.5) (208‘8) (214.7) 

130,782 123,620 122,518 129,012 134,556 142,355 

대구 
(100) (94.5) (93.7) (98.6) 002.9) 008.8) 
[67] [74] [75] [예] [83] [87] 
(100) (110.4) (111.9) (119.4) (123.9) (129.9) 

78,147 81，짧4 85,728 95,790 l여，911 115,017 

인천 
(100) (104.1) (109.7) 022.6) 034.2) 047.2) 
[45] [55] [57] [61] [없] [69] 
(100) 022.2) (126.7) (135.6) o때) 053.3) 

64;짧 64,821 72,195 77,409 80，입8 

1끼r기-
(100) (100.4) (111.8) (119‘9) (125.4) 
[52] 댐2] [56] [60] [62] 
(loo) (100) (107.7) (115.4) (119.2) 

57，잉3 58없7 62,574 66,722 71 ，η6 

대전 
(100) (102.2) 009.1) (H6.4) 025.2) 
[47] [4끼 [50] [많] [59] 

(100) (100) 006.4) (117.0) (125히 

131，정5 216,661 262,927 247,646 Z웠，680 246,143 271，닮5 300，8껍 잃9，η8 

경기 
(00) (165.1) (200.3) 088.7) (182.6) 087.5) (206.9) (229.2) (댔 9) 

[197.2] [껑 0.2] [257.2] [정4되 [271.7] {앙4.끼 [짧.6] [304.6] 떠23.5] 

(100) (116.7) (130.4) (129.1) (137.8) (139.3) (143.3) 054.5) 064.0) 

66,469 97,158 123,735 128,608 94，잃4 89,957 89,4g;) 88,824 88,938 

강원 
(100) (146.2) (186.2) (193.5) (142.9) 035.3) 034.6) 033.6) (133.8) 
[I23] [I43.1] [148.2] [159.3] [162.2] [162.깅 [161.2] [162.2] [161.2] 
(00) (116.3) (120.5) (129.5) (131.9) (131.9) 031.1) (131.9) (131.1) 

註: ( )안은 비 율， [ ]안은 學校數 및 分校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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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 -25) 계속 

구분 1970 1!ì75 1980 1985 l뻐 1991 1992 1993 1994 

55~41 93,lfil 108,214 99,2fXì 78,rJlO 75,853 η，594 η，917 79,944 
(뻐) (168.6) (195.9) (179.8) (141.3) (137.3) (140.5) (141.0) (144.7) 

충북 [87] [102] [105] [108.3] [1æ.21] [1æ.1] [110.1] [110.1] [113.1] 
(1때) (ll7.2) (120.7) (124.5) (125.5) (125.4) (126.6) (126‘에 (130) 

113,640 187,188 223,922 220,118 120，앙E 112，뼈 110;ηl 107,136 106,618 

충남 
(100) (164.7) (197.0) (193.7) (105.9) (98.6) (97.4) (94.3) (93.8) 
[16잉 [197] [212] [224.3] [181.4] [182.4] [183.4] [183.3] [184 페 
(100) (121.6) (130.9) (138.5) (112.0) (112.6) (113.2) (113.1) (113.8) 

91,461 145많2 l없，아@ 182,620 129.202 124,189 122,882 119,727 119，6얘 

전북 
(100) (159.2) (2애.2) (199.7) (141.3) (135.8) (134.4) (130.9) (130.8) 

[133.1] [172.2] [182.잉 [193.4] [191.3] [191.3] [193 에 [194.3] [195.3] 
(100) (129.4) (136.9) (145.3) (143.7) (143.7) (145.2) (146.0) (146.7) 

144,861 잃0，뼈 312,’870 320，많6 14얘4，’7η14 130,252 132,201 134,031 131,742 

전남 
(100) (158.8) (216.0) (221.3) (99.9) (89.9) (91.3) (92.5) (90.9) 

[193.2] [276] [짧] [312.1이 [265.11] [뼈 13] [264.13] [265.13] [짧.13] 
(10이 (142.9) (149.1) (161.5) (137.2) (136.2) (136.7) (137.2) (137.7) 

187，뼈4 298,410 잉4，379 216,282 155,390 146，π8 148，얘4 147,795 1fil，짧 

78* (100) (15댔9’.2) (183.7) (115.4) (82.9) (78.3) (79.잉 (78.8) (80.4) 
[245.17] [312.9] [328.10] [287.11] [290.11] [짧 11] [짧.10] [잃4.1이 [때 101 

(100) (127.4) (133.8) (117.1) (118.3) (119.1) (120.4) (120.0) (122.이 

144,592 214,336 앙4，865 241,090 191,087 190,1æ 203,198 211,011 220,388 

경남 
(100) (148.2) (162.4) (166.7) (132.2) (131.5) (140.5) (145.9) (152.4) 

[211.1이 [246.1] [짧.4] [278‘히 [때5] [잃4.5] [290.히 [292.4] [댔4.5] 
(100) (116.6) (121.0) (131.9) (132.9) (134.8) (137.6) (138.히 (139.5) 

18,078 26,549 25,192 37,744 28,473 27,240 27，에애 28,411 29,379 

제주 
(100) (146 어 (139.4) (208.8) (157.5) (1fil.7) (154.3) (157.2) (162.5) 
[33] [35] [36] [39] [39] [39] [4이 [때] [40] 
(100) (106.1) (1æ.1) (118.2) (118.2) (118.2) (121.2) (121.2) (121.2) 

1~18，808 2，026짧 2,471,997 2,782,173 2,275,751 2，232，잃O 잉，362，841 2,410,874 2,fil8,657 

계 
[100] (153.7) (187.4) (211 이 (172.6) (169.3) (1η1.5) (182.8) (190.2) 

1608.32 [1967.15] [2105.21] [2371.44] [2474떼 [잉98뼈 띠5애.44] [짧0.42] [2645.4 
100 (122.3) (130.9) (147.4) (153.9) (155.3) (157.9) (161.1) (164 잉 

註: ( )안은 비율， [ ]안은 學校數 및 分校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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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 -26> 地域]}IJ 高等學校 學生數 및 뿔校數 

구분 1970 1975 1980 l얹정 1앉% 1931 1없 1933 1994 

169,432 짧，126 370，않3 478，갱3 570,516 552,102 않3，325 520，1없3 516,768 

서울 
(100) (166.5) (218.7) (짧6) (336.7) (325.9) (314.8) (307.3) (305이 

[127] [148] [164] [21찌 [239] [잉2] [정3] [짧] [짧] 
(100) (116.5) (129.1) (166.9) (188.2) (190‘6) (193.2) (203.1) (때.4) 

57 $l.J 100,674 137,919 179,052 205잉8 197,857 192,593 187,840 188，4껴 

부산 
(100) 074.1) (238 피 (뼈.6) (355.4) (342.1) (잃3.0) (324.8) (325.9) 
[48] [59] [73] [87J [102] [1여] [100] [111] [112] 
(100) (122.9) (152.1) (181.3) (212.5) (216.7) (껑0.8) (231.3) (짧 3) 

124，정3 116，쨌 114,642 114,326 113,612 113，뼈 

대구 
(100) (94.1) (92.3) (92.이 (91.4) (91.6) 
[57] [56J [57] [59] [59] [60] 

(100) (98.2) (100) (103.5) (100.5) (105.3) 

60;897 74,179 73,967 73,480 75,372 η，959 

인천 
(100) (121.8) (121 .5) (120.7) (123‘에 (128.0) 
[38J [44] [얘] [46] [떼 [6OJ 
(100) (115.8) (121.1) (121.1) (123.7) (131.6) 

93,511 90,926 84,402 75,143 69,070 

광주 
(10이 (97.2) (90.3) (80.4) (73.9) 
[53] [53] [않] [53] [53J 
(100) (10이 (100) (100) (100) 

59，짧 57,928 59,262 61,176 63,784 

대전 
(100) (97.7) (100.이 (10애3‘.2) (107‘6) 
[40J 띠이 [때] [때] [45] 

(100) (100) (10이 (110) (112.히 

46,501 115，여l 194,749 196,128 Z갱，931 228，짧 226,728 2앓，365 잉8，4잃 

경기 
(100) (247.4) (418.8) (421.8) (뼈.9) (492.9) (487‘6) (491.1) (512.9) 
[111] [162] [뼈] [188J [때] [뼈] [212] [218] [때] 
(100) (145.9) (184.7) (169.4) (182.9) (185.6) (191.0) (196.4) (207.2) 

26,408 48,906 73，잃5 92,581 92，없8 88,001 82,483 78，7없 77,257 

강원 
(100) (185.2) (감7.9) (뼈.6) (350.5) (333.3) (312.3) (298.3) (었2.6) 

[68] [82] [94] [100] [111] [111] [112] [113] [112J 
(100) (120.6) (138.2) (155.9) (163.잉 (163.2) (164.7) (166.2) (164.7) 

註: ( )안은 비 율， [ ]안은 學校數 및 分校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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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 -26) 계속 

구분 19깨 1975 191씨 1985 1뼈 1991 1992 1993 1994 

21;때1 40;뼈 fß，엉8 80，5없 74,ff.17 72,082 68짧3 67.220 fß,754 

충북 
(100) (198.1) (315.5) (383.7) (355.7) (343.2) (328.0) (320.1) (317.9) 
[43] [52] [62] [70] [어] [68] [70] [71] [72] 
(100) (120.9) (144.2) 062.8) 055.8) (158.1) (162.8) 065.1) (167.4) 

38,831 86，뼈 150，짧 179,461 111,604 107,937 102,190 98.102 95.떠2 

충남 
(100) (221.5) (387.0) (462.2) (287.4) (278‘0) (263.2) (252.6) (244.7) 
[73] [101] [123J [143] [101] [102J [103] [103J [1뼈 
(00) (138.4) (168.비 095.9) (138.4) (139.7) 041.1) (141.1) (142.5) 

40,111 73，됐 113，細 145,188 133,158 125,457 118.469 112,972 110,236 

전북 
(100) (183.0) (짧.4) (362.0) (332.0) (312.8) (295.4) (281.6) (274.8) 
[ηl [90] [103] [12비 [125J [127J [127J [125J [124] 
(100) (116.9) (133.8) 063.6) (162.3) 064.9) 064.9) (162.3) (161.0) 

55,438 107없7 175,381 232,648 140,350 133,817 121,128 112,217 108,857 

전남 
(00) (194.6) (316.4) (419.7) (253.2) (241.4) (218.5) (202.4) (916.4) 
[92] [125J [l45J [183] [143J [144] [145J [145J [145J 
(뼈) 035.9) (157.6) 098.9) 055.4) (156.5) (157.6) (157.6) (157.6) 

80,461 156,350 242,106 170，잃8 165,363 160,103 150,713 143,737 139,507 

경북 
(100) (194.3) (300.9) (212.0) (205.5) (199.0) (187.3) (178.6) (173.4) 
[127] [181] [228] [203J [202] [204] [205J [206] [205J 
(100) (142.5) 079.5) 059.8) (159.1) (160.6) (161.4) 062.2) (161.4) 

46,301 96,111 1뼈 399 182,855 182,129 177,119 168,881 1fß,879 168，없4 

경남 
(00) (207.6) (320.5) (394.9) (393.4) (382.5) (364.7) (360.4) (364.8) 
[101] [13OJ [141] [163J [I7이 [171] [173J [1η] [179J 
(00) (128.7) (139.에 061‘4) (168.3) (169.3) (171.3) 075.2) (1η2) 

&아애 14,910 24,264 30,179 31,146 30,076 28,710 27,149 25,840 

제주 
(100) 084.8) (때끼 (374.0) (386.이 (372.7) (355.8) (336.5) (320.2) 
[22J [22] [25J [댐] [27] [잉] [낀] [27J [27J 
(100) (00) (113.6) (118.2) (122.7) (122.7) (122.7) (122.7) (122.7) 

590，앓2 1,123,017 1 ，1뼈，742 2,152,802 2，잃3，뼈 2,210,912 2,125,573 2，'뼈，210 2,060,825 

계 
(100) 090.2) (짧7.4) (364.6) (386.8) (374.5) (360.0) (350.되 (349.1) 
[쨌] [115잉 [1433J [1뼈] [1683J [1702J [I735] [1757] [17η78없4J 
(00) 029.6) (161.2) 080.2) (189.3) (191.5) 095.2) (197.6) (200.7) 

註: ( )안은 비 율， [ ]안은 學校數 및 分校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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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敎育環境의 變化推移

學校 敎育環境의 基本 條件은 무엇보다도 쾌적한 敎室空間을 확보 

하는 일이다. 物理的 施設條{牛이 現代的이어야 함은 물론 敎育效果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週正 學級規模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測面에 

서 學級짧 學生歡는 敎育水쩍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훨件이 된다. 

初·中·휩校의 각 地域別 學級찮 學生數는 전반적으로 減少

보이고 있다. 理想的인 國民學校의 學級r랩 學生數는 25명선 인데， 비 

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 30名 未滿의 地;域은 〈表 II -27) 에 서 와 

같이 江原괴- 金南 두 지역이다. 그러나 이 두 地域의 學級챔’ 

敎育 投資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人口 減少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學生數가 줄어든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두 地域 외에도 京繼， 忠北，

忠南， 全北， 慶北， 慶南 지역 중에서 島爛 · 碼地나 都市에서 먼 :J:tg域의 

학교의 學級짧r 역시 30名 未滿인 학교가 많다. 1994년 현재 

30名 未滿의 學級數는 22,9157H 學級으로서 이는 총 108，7007H 의 國民

學;않 學級數의 21.1%에 달한다. 

中學校의 學級짧r 學生數는 아직도 後進國 대열에서 벗어날 길이 멀 

다.40名 以下로 떨어지려면 學校數가 급격히 줄어드는 1999년 이후에 

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中學校의 경우에도 30명 이하의 學級數가 

地域的으로 산재해 있는데， 1994년 현재 모두 1,8197H 學級으로서 총 

51 ,328 學級의 35.4%에 해 당한다. 中學校의 學級짧 學生數는 先進國의 

경우 평균 21.3名 선이다. 

흙等學校는 中學校와 유사한 學級띔 學生數를 유지하고 있다(表 n 
-29 참조). 國民學校 및 中學校와 같이 高等學校의 學級양합 學生數가 

감소되어 온 것은 人口의 減少에 따른 결과이지 敎育 投資에 의한 결 

과는 아니다. 30名 以下의 學生數를 지닌 學級數는 1 ，192개로서 전체 

43,7257H 學級의 2.7%에 불과하다. I힘等學校의 적 정 한 學級當 學生數

는 18名 선이다. 



92 

〈表 II -27) 國民學校의 學級當 學生數 變化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서울 75.2 78.1 68.5 56.2 51.2 49.7 48.2 45.9 42.3 
부산 75.2 76.3 63.9 53.9 47.9 46.4 45.6 43.9 42.1 
대구 55.1 49.3 47.4 46.1 44.7 43.6 
인천 56.2 53.0 52.0 49.7 47.4 44.9 
fτ11r끼 3. 47.5 45.5 44.7 42.7 414 
대전 47.5 46.9 46.1 44.4 42.7 
경기 63.5 57.3 53.1 46.1 44.3 42.8 42.3 41.5 42.0 
강원 56.2 49.6 41.2 34.9 30.6 30.5 29.9 29.4 29.1 
충북 56.4 49.7 40.9 37.9 34.7 34.5 34.1 33.7 33.3 
충남 61.2 53.0 46.5 41.4 33.1 32.3 31.9 31.1 30.1 
전북 57.0 50.6 44.7 39.3 34.3 33.8 33.3 32.6 31.5 
전남 59.6 53.0 47.2 38.3 30.5 29.8 29.2 28.0 27.0 
경북 61.2 54.5 48.2 36.5 32.2 31.8 31.3 31.1 30.7 
경남 57.2 50.2 46.7 39.9 37.8 37.0 36.6 35.8 35.3 
제주 58.3 57.8 53 41.9 37.5 36.8 35.8 34.8 33.3 
평균 62.1 56.7 56.1 44.7 41.4 40.6 39.9 38.8 37.7 

〈表 II -28) 中學校의 學級當 學生數 뻗化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서울 63.9 67.2 67.3 66.6 52.8 51.3 51.4 51.6 51.9 
부산 63.0 57.3 65.2 64.2 53 50.9 51.1 52.3 53.4 
대구 65.1 54.5 52.5 53.2 52.9 53.3 
인천 64.5 53.4 52.4 51.7 51.9 52.5 
광주 52.3 51.7 53.6 53.8 53.0 
대전 52.3 50.7 50.8 51.3 51.6 
경기 55.7 59.1 59.4 62.6 50.2 49.1 48.9 48.5 49.3 
강원 56.6 57.0 62.7 57.5 46.5 45.7 45.0 44.6 44.8 
충북 58.9 59.4 60.2 58.3 48.4 47.1 46.1 45.4 45.2 
충남 53.0 63.7 57.8 58.0 46.8 45.7 44.8 44.2 44.3 
전북 57.2 59.3 59.5 58.5 48.5 46.7 45.7 44.6 44.3 
전남 60.0 55.0 60.1 60.9 45.6 43.3 42.9 42.7 41.9 
75* 55.4 63.2 62.4 57.8 46.8 45.4 44.5 44.0 44.0 
경남 59.5 62.3 63.1 59.1 48.6 47.3 46.9 46.6 46.9 
제주 58.9 63.8 62.3 57.7 48.8 47.5 46.2 45.5 45.5 
평균 58.6 61.2 62.1 61.7 50.2 48.8 48.6 48.6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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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 -29> 高等뿔校의 學級훨 學生數 燮化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서 57.6 58.6 57.9 58.9 55.6 53.4 51.5 50.1 49.3 

부산 59.5 54.4 61.9 58.7 53.6 51.3 49.5 48.2 47.7 
대구 58.9 54.6 53.1 51.7 50.1 48.9 
인천 57.5 53.4 51.5 50.0 49.5 49.9 
ττ1t끼3. 53.2 51.1 49.2 47.4 46.6 
대전 53.8 52.0 50.7 49.9 49.7 
경기 54.1 56.6 58.9 56.5 52.0 49.9 48.1 47.0 46.7 
강원 54.8 57.8 58.0 54.8 50.6 48.3 46.3 45.3 44.6 
충북 55.6 55.8 55.2 56.1 51.8 49.8 48.1 46.9 46.3 
충남 54.2 57.8 53.1 55.3 51.6 49.7 47.7 46.2 45.4 
전북 52.9 56.7 55.6 56.1 51.8 49.4 47.4 46.0 45.1 
전남 51.3 53.8 52.8 55.6 49.7 47.9 45.6 43.9 43.2 
경 56.0 59.1 53.6 54.8 50.2 48.5 46.7 45.5 43.5 
경남 55.7 56.0 58.8 57.2 51.3 49.6 47.9 46.9 46.7 
제주 48.9 60.9 54.9 55.7 51.3 49.7 47.5 45.5 44.0 

평균 55.6 57.1 57.4 56.9 52.8 50.8 50.0 47.7 47.1 

4) 學敵人口 및 學生數 展望

앞으로 우리 나라의 學敵人口는 1990년에서 2020년까지 年平均

1.12%의 減少짧勢를 보여 2020년 9，570千名에 이를 展望이다. 이것은 

合計出옳率이 1.63 水準을 유지한다는 假定하에 도출된 結果로서 앞으 

로 人口代替水準 이하의 出짧率이 계속되는 한 學敵人口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일 것이다. 

國民學校에서부터 i힘짤젤3校까지의 學觀人口는 이미 減少짧勢를 보 

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減少할 전망이다. 그러나 18-21세 

의 大學校 學敵人口는 1995년 3，253千名에서 20001년 3，320千名로 t曾1m

했다가 다시 2010년에는 2，602千名로 減少하고 그 이후 2020년까지 

이와 비슷한 規模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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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다 정확한 向後의 敎育投資 計劃 樹立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人口推計에 의한 學觀A口 展望보다는 실제 學生數의 展望이 더 

중요한 資料이다. 따라서 本橋에서는 進學率이나 就學率(表 II -30, 表

II -31 참조) 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의 寶學生數를 전망해 보았다. 

國民學校 學生數의 推定은 2000년까지는 현재의 國民學校 1-5학년 

까지의 學生數와 人口推計上의 해당 年度 6세 兒童數를 l학년으로 

100% 계정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口推計의 6세 兒童數 100%를 1학 

년으로 하여 累計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國民學校 學生數는 

觀 人口에서와 같이 全體的으로 減少 趙勢를 보일 것이나 地域別로는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增加하는 地域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川 廣域市는 2009년까지 계속 증가하였다가 그후부터 줄어들 전망이 

며 光州와 大田 역시 이와 유사한 變化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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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 -30) 學校級었IJ 進學率
(單位: %) 

국→중학교 중→고둥학교 고→고등교육 

1965 48.8 81.1 38.0 
1970 63.8 70.9 38.1 
1975 76.9 75.6 26.7 
1980 96.8 84.8 47.1 
1982 97.3 85.0 62.1 
1983 98.4 88.5 61.7 
1984 98.5 86.6 60.8 
1985 99.1 88.8 59.1 

연도 1986 99.1 90.2 56.7 
1987 99.6 86.8 55.2 
1988 99.4 89.0 51.9 
1989 99.4 90.7 53.5 
1990 99.5 91.3 53.5 
1991 99.4 93.9 57.2 
1992 99.6 96.2 62.5 
1993 99.7 95.3 69.8 
1994 99.7 97.3 79.2 

서윷 99.1 99.3 56.2 
부산 99.7 96.2 92.9 
대구 100.8 93.0 104.4 
인천 1α0.6 91.2 81.1 
고。Fr 100.5 99.4 102.9 
대전 100.7 107.1 149.4 
경기 99.6 100.5 116.1 

시·도 강원 99.9 95.7 85.2 
99.6 93.7 78.9 

충남 99.8 93.5 61.3 
전북 99.7 95.0 76.4 
전남 99.1 94.6 37.6 
7，δPi\- 99.8 102.5 84.7 
경남 99.9 93.9 61.6 
제주 99.7 98.6 81.7 

註: 進學率=(上級學校 1학년 學生數/쭈業者)x1oo 

(단， 후業者는 當該年度 쭈業者-이며， 再修生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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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 -31 > 學校級別 就學率
(單位: %)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국민학교 100.7 105.0 102.9 100.4 101.4 101.7 101.5 101.4 100.5 

중학교 50.9 71.6 95.0 100.0 97.8 95.8 97.0 96.3 99.0 
고둥학교 27.9 40.8 63.3 79.5 87.6 88.4 89.2 90.0 88.7 

資料: 統計廳 rÁ.口 및 住흰센서스J , 各 年度.

中學校 學生數는 國民學校에서 中學校 進學率을 100%로 하여 2000 

년까지는 현재의 國民學校 學生數를 기준으로 추정하였고， 그 이후에 

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1-14세의 推計人口를 기준으로 하였다. 

中學校 學生數는 전국 수준에서 볼 때에 2001년까지 계속 減少하여 

1995년도 기준으로 77.5%까지 下落하다가 그 후부터 점차 增加하여 

2010년에 80.5%까지 회복된 후 다시 減少하여 2021년에는 70.2%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地域別로 볼 때에는 仁川 廣域市가 2000년까지는 감 

소하다가 2001년부터 증가하여 2006년에 123.1%까지 증가한 후 감소 

하겠으나， 2021년에는 1995년의 108.8%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京鍵道는 1999년까지 減少 짧勢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0년에 

는 1995년의 111.3% 수준에 다다른 후 다시 감소하여 2021년에는 

97.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地域은 계속 減少짧勢를 보여 

忠南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最高의 減少率을 보여 2021년에는 1995년 

의 23.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高等學校 學生數 推定에서는 1997년까지는 기존의 中學校 學生들이 

100% 진학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그후에는 15-17세 推計人口의 

90%를 고등학교 학생으로 보았다. 推定結果에 따르면 1995년을 기준 

으로 보았을 때 仁川과 大田 지역에서만 增加의 경향을 보일 뿐 全國

어느 지역에서나 減少 趣勢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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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政策的 含意

우리 나라의 人口柳制 政策은 매우 成功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 

만 A口移勳에 따른 地域的 密集과 空洞化 現象이 심하게 나타나 均

衛的인 國土 發展의 차원에서는 많은 問題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學

校人口의 심한 移행b 現象은 지역적으로 學生 收容計劉의 수립을 어렵 

게 하고 있다. 막대한 짧算이 소요되는 것도 問題이지만， 敎育施設을 

갖추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하므로 급격한 學生數 增減이} 

대처할 여유가 없어 密集地域에서는 여전히 週密 學級과 2부제 수업 

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空洞化 現象이 일어나는 도서 · 벽지 지역 

이 많은 地方에서는 敎育施設이 남아 돌아가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人n移動애 따른 이러한 兩極化 現象은 歡育施設과 관련된 學生 收

容 計펙의 탄력적 運營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國土의 均衛的인 發

展과 人口密集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社會的으로 매우 

우려할 만한 現象이다. 

密集地域의 경우에도 人口가 계속 增加하거나 혹은 減少하거나 

은 일정 水準으로 정지되어 있을 경우에는 數育投資 計劉이 안정적으 

로 추진되겠으나， 急增하다가 다시 減少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M!i設投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人口꽤制 政策은 더 이상 펴지 않아도 되겠으나 人口分布의 

均衛을 유도할 수 있는 政策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敎育投資

는 이러한 人口分散 政策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될 때 낭비 없는 效率

性 높은 投資가 될 것이다. 

마. 社會經濟的 與件에 附合하는 出훌率 水準

人口의 規模는 出짧率과 死亡率， 그리고 移民率 동의 人口動態率에 

의해 決定된다. 그런데 이중에서 移民率을 제외하면 人口規模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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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塵率과 死亡率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死亡率은 일정한 發展段階

에 있는 國家들의 경우 天N地變이나 戰爭， 傳梁病의 급속한 據散 등 

을 제외하고는 그 年觀別 양상이나 水準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변 

화하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물론 保健醫廳 水準의 개선에 따라 死亡

率이 급속히 개선될 수도 있겠으나 出효율率의 變化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변화의 速度가 매우 느리다. 이렇게 볼 때 미래의 人口를 전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變數는 역시 出옳率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人口推計 資料는 1991년 統計廳、

에서 발표한 中位推計{直이다. 이 人口推計에서는 合計出옳率이 1.63 

水準을 계속 維持한다는 假定하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이 人口推計 資

料를 이용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의 勞動人力 需給狀況을 전망하여 본 

결과 앞에서 分析된 바와 같이 『新경제 長期構想、』 에서 제시하는 經

濟成長率을 달성하고자 할 경우 2005년경 이후부터 전체적인 勞動人

力 不足 局面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재에도 3D업종 등에 

서 A力不足 現象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앓業部門別 勞動人力 需給

은 여러 가지 經濟的 變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長期間에 걸 

쳐 뚫業部門別로 人力需給을 展望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總룹的인 

測面에서는 앞으로 약 10여년 후에 勞動人力 不足現象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勞動人力 測面에서는 현재 보다 낮은 出塵率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人間이 태어나서 勞動人力으로 활용될 수 

있기까지는 敎育과 訓練 期間을 합쳐 약 20여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약 20여년 이전까지의 勞動力 供給은 현재 이후의 出뚫率 變

化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이야 

기하면 앞으로 20여년 이후의 勞動人力 供給問題를 위해서는 지금부 

터 이미 關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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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計出않率이 1.63에서 유지될 경우 현재부터 20년 뒤인 2015년 경에 

는 이미 약 10여년째 勞動力 不足을 겪고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 

렇게 본다면 合計出處率은 최소한 현재의 수준보다는 높은 것이 勞勳

力 需給 測面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環境， 住흰， 敎育人口 동의 測面에서는 앞으로 出효깥率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타 떻因에 비해 상대적으로 影響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環境 問題의 경우에 있어서 處業生옳의 :l:曾J)[l， 環境破壞的인 生@올 

技術의 搬散， 都市 人口過密 集中에 따른 生活環境의 惡化， 그리고 環

境改善을 위한 정부의 努力 등이 主훨變數가 될 것이며 다소의 出앓率 

上昇에 따른 影웰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것이다. 敎育環境의 뼈uoo에 

서도， 앓村의 空洞化， 접g더J人口週密 集中 등에 따른 폐교와 학교 新 · 增

設問題 등 人口分布의 不均衛이 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交通問題와 관련하여서도， 1970-1990년 기간중 車懶 보유대수의 증 

가가 人n 의 증가보다는 주로 經濟發展에 따른 F:JT得의 增)JIl로 인한 

것이었다. 19701건의 승용차 보유대수는 人口 약 529명당 한대 꼴로서， 

1970-1975년 기간중의 승용차 보유 증가는 25.2%가 人 1::1햄加에 의 

해， 그리고 나머지 74.8%는 隊l民經濟生活의 向t과 所得增JJn 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하여 

1985-90년 기간 중에는 1.9%가 人디增加에 의해， 그리고 98.1%가所 

得水準 向上에 따른 요인이었다. 앞으로 出짧率이 다소 상승한다고 하 

더라도 人口 增加率은 1985-90년 기간 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에 앞으로도 전체적인 차량 보유 대수의 增加는 주로 國民의 經濟生活

向上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勞動人力 測面에서는 현재보다 높은 出짧率이 바람 

직하고 또한 環境， 交通， 住흰， 敎育 등의 測面에서도 出處率이 다소 상 

승해도 이에 따른 影쩔이 상대적으로 적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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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塵率이 무한히 높아져도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다. 즉， 合計出塵率이 A 

口代置水準(合計出庫率 2.1)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 

다.25개의 서로 다른 出塵率 假定을 가지고 技養比를 분석한 짧究結果 

에 따르면(文顯相， 1995) 앞으로 우리 나라의 技養比를 가장 낮게 하는 

合計出塵率 水準은 1.8과 A口代置水準 사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 

기적으로 A口構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合計出庫率은 A口代置水準

에 근접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經濟的인 諸與件이나 安定的

인 人口構造의 유지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의 出옳率은 現水準과 人口代

置水準 사이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表 II -32) 車輔增加 훌훌勢 

구분 1970- ’75 1975- ’80 1980- ’85 1985- ’90 

차량(숭용차)증가 대수(천대) 23 165 308 1,518 
인구증가 요인(%) 25.2 4.1 5.7 1.9 
경제생활수준 향상 요인(%) 74.8 95.9 94.3 98.1 

註: 人口增加에 의한 要因과 經濟生活 水準向上에 의한 要因은 1970년의 숭 
용차 1대당 人口數를 기준으로 하여 算出하였읍. 

資料: 1) 1970- ’85: 經濟企劃院 調훌統計局， rl960-1985年 人口推計J ， 1988. 
1990: 統計廳 r將來人口推計J , 1991. 

2) 統計廳 r韓國의 社會指標J , 1994. 

2. 出塵率 據測과 出塵調節政策의 方向

앞으로의 出塵調節政策의 方向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政府의 

出효율調節을 위한 政策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出塵率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判斷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앞에서 論議된 바와 같이 

人口， 社會， 經濟 등의 諸般 與件을 고려해 볼 때 가장 바람직한 出옳 

率 水準은 現水準과 人口代置水準 사이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政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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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題f대制 노력이 더 이상 投入되지 않을 경우 과연 앞으로의 出뚫率 

이 이 範國內에서 維持될 것인가에 대한 判斷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合計出꿇率과 코호트出옳力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나라의 出塵率 變化 推移를 展望해 보고자 한다. 

合計出옳率 f짧測에 있어서는 우선 出꿇率 짧測模型을 推定한 다음 

模型내에 포함된 獨立變數들의 f짧測f直를 적용함으로써 合計出짧:率의 

장래 ￡없測f直를 구하고자 하였다. 

가. 合計出훌率 寶化 展望

1) 出꿇率 據測模型

우리 나라의 合計出옳率은 1985年에 人口代置水準인 2.1에 도달한 

이후 1988年에는 1.6水準으로까지 減少하였다. 그후 1990年까지 이 수 

준을 유지하다가 1994年에는 1.75로 약간 上昇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근의 이와 같은 合計 의 이 일시적인 現象인지 혹은 본격적 

인 出짧率의 上昇 짧勢를 예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는 

표;兒이 대두되고 있다. 즉， 合計出짧率은 일정한 기간(일반적으로 年

單位)을 기준으로 한 出麗率 指標(period fertility)이기 때문에 時期別

로 다소의 기복이 있을 수 있어서 최근의 合計出뚫率 上昇도 이러한 

測 l面에서 보아야 한다는 의견과， 반면에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出옳率 

低下는 정부의 강력한 出짧柳制 노력에 힘입은 바 크기 때문에 근자 

에 政府의 Il:l깅îHJ1J制 노력이 弱化되면서 이에 대한 反作用으로 다시 

出앓率이 上昇하고 있다는 첩見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1990년 이후 몇 년 동안의 짧勢만으로는 판 

단하기는 곤란한 問題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合計出뚫率을 f象測할 수 

있는 計물模型을 통해 ;톱期的으로 우리 나라 出옳率이 어떻게 변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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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를 據測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合計出塵率은 年敵別 出앓率의 變動에 따라 결정된 

다는 점 을 감안하여 앞으로 年敵別 出塵率(Age-specific Fertility Rate) 

이 어떻게 變動될 것인가를 據測하기로 하였다. 

年觀別 出塵率은 各 年觀層 女性의 有配偶率과 有配偶 出塵率

(marital fertility rate)이라는 두 가지 要因에 의하여 결정된다8). 따라 

서 出뚫率 據測模型을 年敵別 有配偶率 據測模型과 有配偶 出뚫率 據

測模型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有配偶 出옳率이 안정적인 趙勢를 보일 경우 合計出廣率의 變化는 

有配偶率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順向은 이미 日本에서 나 

타나고 있어서 (Ogawa and Retherford, 1993) 1973-1992年 期間 동안 

日本 出塵率 減少의 대부분이 婚뼈力의 變化에 起因되고 있다. 

한편 可없年敵層은 15-19歲부터 5歲 間隔으로 나누어 45-49歲까 

지 7個 年觀層으로 흔히 나누고 있는데 15歲 -19歲 年觀層의 경우는 

有配偶率이 매우 낮기 때문에 據測模型 構成에서 除外하였다. 30歲 以

後 年敵層은 有配偶率의 變化가 매우 적다. 이 年敵層에서는 대부분의 

女性이 有配偶 狀態이며， 다만 獨身率의 增加라든지， 혹은 離婚， 配偶

者 死別 등에 의해 약간의 變化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나 

라에서는 이런 요인에 의한 變化福은 매우 적다. 따라서 이 年觀層 역 

시 據測模型에서 除外하였으며 앞으로 變化의 福이 가장 클 것으로 보 

이는 20-24歲와 25-29歲 年觀層에서의 有配偶率을 예측코자 하였다. 

8) ASFRi = MRi x MASFRi 
TFR = }; ASFRi 

ASFRi: i 年敵階層의 年觀別 出뚫率 
MRi 年敵階層의 有配偶率
MASFRi : i 年敵階層의 有配偶 出뚫率 

TFR: 合計出뚫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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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歲와 25-29歲 年敵함의 有配偶率에 펠接的인 影響을 미치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女性의 高學歷化 짧勢， 女

쌀의 經濟活행1參 JJIl率의 :f:曾大 등이 가장 直接的인 影뿔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4세 年敵層은 大學校 취학 연령층으로서 우리 나 

라 부모들의 높은 敎育熱에 비추어 여성의 경우도 大學校 就學率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3年 社會統計調춤(統計廳， 1993)에 

의하면 딸을 大學校 이상까지 敎育시키겠다는 父母가 79.4%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就學率의 增1m와 아울러 就業率도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어 有配偶率을 점차 저하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펀 25-29歲 年觸層에서는 女性의 就業폈 :f:曾太가 結婚을 지 연시 

키는 뚫짧한 홍칠因으로 作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4세와 25-29세 女性의 有配偶率 예측을 위한 模띄 

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PZO-24，l f(St) + ei 

PZO-24시 20-24歲 女性의 有配偶率

Sl 女性의 太學 以上 就學率

。 P25-29， t = f(E25-29,t) + ei 

P25-29시 25-29歲 女性의 有配fi웹率 

E25-29.t: 25 - 29歲 女性人口의 就業者 比率

여기서 說明繼數로서 就學率과 就業率만을 포함시킨 것은 뒤의 分

析結果에서도 제시되겠지만， 이 變數들만을 고려했을 때도 이미 때歸 

分析의 R2가 매우 높고， 타 關聯變數를 추가로 포함시켰을 경우 매우 

심한 多꿇共線性(multicolline따ity)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有配偶出잖率 f없測을 위해서는 有配偶 繹人의 出앓率이 基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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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으로 期待子女數9)와 出塵調節을 위한 避維이라는 두 가지 要因에 

의하여 影響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年敵集團은 25-29歲와 30 

-34歲만을 對象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15-19歲 年觀層의 경우 

有配偶率이 극히 낮기 때문에 有配偶 出庫率이 어느 정도의 水準을 

유지한다고 하여도 年敵別 出塵率이나 合計出옳率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35세 이상 年觀層에서도 有配偶 出흉흉率이 매 

우 낮은 水準에 到達해 있어서 이들 年觀層이 合計出盧率 變動에 미 

치는 影響은 매우 微微할 것으로 보았다. 최근 일부에서 ‘늦퉁이’ 出塵

이 있다고는 하지만 全體的인 出뚫率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광범위한 

現象이라기 보다는 一部層에서의 국지적인 現象으로 보인다. 

20-24歲의 경우는 지난 30餘年間 이 연령층에서의 有配偶出뚫率 

變動推移가 規則性을 전혀 보이지 않고 불규칙적인 起代(fluctuation)

만을 나타내고 있어 推計據測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據測

模型에서는 이 年敵階層도 除外하였다. 

25-29歲 年觀層에서의 有配偶出옳率은 出옳調節 婆求(need)에 의 

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Coale이 指網하고 있듯이 有配偶出塵率

은 전적으로 出塵調節의 程度와 困數關係에 있다고 보았다(Coale and 

Trussell, 1978). 앞으로 女性의 結婚年觀이 上昇되 면서 이 時期에 結

婚을 하는 女性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結婚 直後부터 出

庫을 바로 시작하는 우리 나라 夫歸들의 出뚫行態를 고려해 볼 때 이 

年敵層에서 出뚫調節 要求(need)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0-34歲 年觀層에서는 慣在出塵力(potential fertility)을 有配偶出뚫 

率의 주요 決定因子로 보았다. 樓在出塵力은 生進 出옳期間을 통하여 

갖고자 하는 總期待子女數와 이 연령층에 到達하기 이전까지의 累積

出뚫力(children-ever-bom)을 제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예컨대， 낳고 

9) 一生동안 낳으려고 하는 總子女數(즉， 現存子女數+向後 追加爾定數)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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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總子女數가 2명이고 이 年敵}행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1명 

의 子女를 낳았다고 가정할 경우 나머지 1명을 낳고자 하는 出꿇行態 

가 이 年敵廳에서의 有配偶出塵率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30代 女性의 出題率을 濟在出題力만의 E힘數關係로 본 것은 이 연령층 

에서 出않調節이 매우 자유롭고 效果的으로 達成될 수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원하는 出뚫이 아닐 경우 避姬이나 人

I姬振中總을 통하여 이를 柳制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하여 

設定된 有配{없出옳 據測模컨낄은 아래와 같다. 

。 MZ5-29.t =: fCC25-29.t) + ei 

MZ5-29시 25-29歲 有配偶出뚫率 

CZ5-29.t: 25-29歲 歸人의 避t$.f寶錢率

。 M30-34.t =: fCPF30-34.t) + ei 

M30-34.t: 30 - 34歲 有配偶出않率 

PF30-34.t: 30-34歲 歸人의 생쩔在出앓力 

PF30-34.t EC30-34.t - CEB25-29.t• 5 

EC30-34.t: 30-34歲 歸人의 期待子女歡

CEB25-Z9.t-5: 30-34歲 歸人이 25-29歲까지 낳은 平均出題兒

2) 模型推定 結果

20-24歲와 25-29歲 女↑生의 有配偶率 推定模型에 사용된 變數 중 

에서 就學率과 經濟活평b參1.m率이 모두 20代 女性의 有配偶率 決定에 

影쨌을 미칠 수 있으나 이들 두 變數間의 높은 多重共線性으로 인 

하여 실제 推定方程式에서는 20-24歲 年敵層에서는 就學率을， 25-

29歲 年뼈~n찾에서는 經濟活動參1m;;;흉을 反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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模型을 推定함에 있어서 自 己‘相關(autocorrelation)이 강하게 나타났 

기 때문에 自 己相關을 除去한 후10) 推定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추정한 方程式은 〈表 rr -33>과 같다. 推定된 係數들은 

모두 統計的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29세 女性의 有配偶率

을 위한 推定結果에서는 R2가 0.9의 높은 水準을 보였으나 20-24세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0.7 정도를 나타냈다. 20-24세의 경우 R2를 높이 

기 위해 타 關聯 變數들을 獨立變數로 포함시켜 보았으나 多重共線性

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推定結果를 얻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25-29歲의 有配偶出塵率을 推定하기 위해 獨立變數로서 

期待子女數， 出옳兒數， 避姬寶錢率， 人I姓娘中總率 등을 일차적으로 고려해 

보았다. 그러나 〈表 rr -34>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들 변수들 간의 相關係

數가 거의 대부분 0.8 이상의 높은 數植를 보여 回歸分析上에 多重共

線性이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有配偶出효율率과의 單純 回歸分析에서 가 

장 높은 R2값을 보인 避姐寶錢率만을 선택하여 獨立變數로 하였다. 

〈表 rr -33> 有配偶率 推定方程式

연령층 추정방정식 R2 

20-24세 여성 유배우율 P20-24.t = 38.04-0.644St 0.70 
(22.145) (-7.186) 

25-29세 여성 유배우율 P25-29,t = 109.80-0.865E25-29.t 0.90 
(55.959) (-15.080) 

註: ( )는 t-statistics. 
St는 t年度 高等敎育機關 就學率.

E25-29，t는 t年度 25-29歲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

10) 自 B相關係數 p = }; e'l'e / }; (윈 1)' 를 구한 다음 데이터를 變換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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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 -34) 25-29歲 有配偶出훌率 分析을 위한 各 燮數間 相關係數

변수 Vj Vz V3 V4 

Vl 1.0000 

Vz .8668 1.0000 
V3 .9134 .8817 1.0000 
V4 -.9766 -.9406 -.9439 1.0000 
V5 -.6214 -.8209 -.6137 .7184 

Vl: 25-29세 부인의 유배우출산율(ASMFR) 

Vz: 25-29세 부인의 기대자녀수(desired number of children) 
V3: 25-29세 부인의 평균출산아수(children -ever-bom) 
V4: 25-29세 부인의 피임실천율 
V5: 25-29세 부인의 인공임신중절율 

V5 

1.0000 

이러한 現象은 30-34歲 有配偶率 推定을 위한 回歸模型에서도 그 

대로 나타나서 〈表 II -35) 에서와 같이 각 獨立變數들간의 相關係數가 

매우 높은 數碩을 보이고 있다. 

〈表 II -35) 30-34歲 有配偶出塵率 分析을 위한 各 짧數間 相關係數

‘l(!’-」「- Vj Vz 

Vl 1.0000 
Vz .9669 1.0000 
V3 .9645 .9696 
V4 -.9969 -.9672 

V5 -.1608 -.1495 

Vl: 30-34세 유배우출산율(ASMFR) 

V3 

1.0000 
-.9675 
-.0350 

V4 

1.0θm 

.1않5 

Vz: 30-34세 부인의 기대자녀수(desired number of children) 
V3: 30-34세 부인의 평균출산아수(children -ever-bom) 
V4: 30-34세 부인의 피임실천율 
V5: 30-34세 부인의 인공임신중절율 

V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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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앞에서와 같이 避따實錢率만을 獨立變數

로 하여 며歸分析을 하여 본 결과 R2가 0.99의 매우 높은 數f直를 보였 

었다. 그러나 30-34세 年觀層에서 有配偶出塵率을 據測하기 위해 避

婚實錢率을 鍵測變數로 사용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回

歸分析의 目的이 단순히 有配偶出塵率과 避維實錢率간의 因果關係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避姓寶錢率의 變化를 통해 앞으로의 有配

偶出盧率을 예측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30-34歲 年觀層의 避빠 

實錢率은 이미 上限線에 도달해 있고 앞으로도 그다지 큰 變化가 없 

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만을 基準으로 할 경우 앞으로 이 年

觀層의 有配偶出處率은 變化가 거의 없다는 단순한 結論에 도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30-34歲 年觀層‘ 有配偶出옳率은 期待子女數， 女性의 

結婚違延， 出옳時期 選延 등의 變數가 중요한 要因으로 作用할 것으로 

展望되어 이들 要因을 감안한 階在出옳力(potential fertility)을 獨立變

數로 설정하였다. 裡在出뚫力은 〈表 II -37> 에 제시된 30-34歲 年敵層

의 期待子女數에서 〈表 II -36> 에 제시된 25-29歲 年敵層의 平均出뚫 

兒數를 5年間의 時差(time lag)를 두고 빼서 구하였다. 예컨대， 1975년 

에 30-34세인 年觀層은 5年前인 1970년에 25-29세였기 때문에， 1975 

년의 30-34세 年觀層의 댐쩔{Et!::\ g표力을 구하기 위해서는 1975년 30-

34세의 期待子女數에서 1970년 25-29세의 平均出뚫兒數를 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推定된 有配偶出塵率 推定方程式은 〈表 II -38>과 같다. 

물론 여기서도 自 B相關 문제는 有配偶率 推定方程式에서와 같은 方

法으로 처리하였다. 

추정된 係數들은 모두 統計的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34 

세 有配偶出옳率에 대한 回歸分析의 R2는 0.79로서 통상적으로 우리 

나라의 社會 • 經濟的 時系列 資料 分析에서 얻는 結果에 비해 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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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水準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여기서도 他 關聯 變數들을 포함시 

켰을 경우 多重共線性의 問題를 解決할 수 없었다. 

〈表 II -36) 25-29歲 女性의 人口社屬指標

연도 (부인 유출산배 천우율명당) 자 기(녀명대수) 출산 평(명균아)수 실 피천임율 (부 인인중공절 천임율명신당) 
(%) 

1964 343 4.30 2.26 12.5 32 
1965 343 4.13 2.29 13.1 36 
1966 345 3.97 2.31 13.6 39 
1967 338 3.80 2.27 14.2 43 
1968 359 3.68 2.23 14.4 46 
1969 354 3.55 2.19 14.6 58 
1970 356 3.43 2.15 14.8 71 
1971 364 3.30 2.11 15.0 83 
1972 362 3.13 2.08 19.2 95 
1973 343 2.83 2.04 23.5 92 
1974 335 2.65 2.01 27.7 89 
1975 309 2.60 1.97 31.9 86 
1976 287 2.60 1.93 34.0 109 
1977 295 2.60 1.88 36.1 133 
1978 278 2.60 1.84 38.3 156 
1979 300 2.50 1.79 40.4 154 
1980 293 2.40 1.75 42.5 153 
1981 291 2.30 1.71 44.6 151 
1982 267 2.20 1.67 50.0 149 
1983 243 2.10 1.62 55.4 148 
1984 211 2.00 1.58 60.8 146 
1985 209 1.93 1.54 62.3 132 
1986 210 1.87 1.49 63.9 117 
1987 213 1.80 1.44 65.4 103 
1988 215 1.87 1.38 64.1 106 
1989 217 1.93 1.33 62.7 109 
1990 219 2.00 1.28 61.4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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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 -36) 계속 
(單位: %) 

연도 유배우율 취학율 경제활동참가율 

1966 89.80 4.10 31.00 

1967 89.45 4.20 30.75 

1968 89.10 4.30 30.50 

1969 88.75 4.40 30.25 

1970 88.40 4.50 30.00 

1971 88.08 4.70 29.76 

1972 87.76 4.90 29.52 

1973 87.44 5.00 29.28 

1974 87.12 5.20 29.04 

1975 86.80 5.40 28.80 

1976 86.42 5.90 29.02 

1977 86.04 6.50 29.24 

1978 85.66 7.00 29.46 

1979 85.28 7.60 29.68 

1980 84.90 8.10 29.90 

1981 84.10 10.70 30.86 
1982 83.30 13.70 31.82 

1983 82.50 17.00 32.78 

1984 81.70 19.90 33.74 
1985 80.90 21.60 34.70 
1986 80.18 22.30 35.26 

1987 79.46 22.50 35.82 
1988 78.74 22.60 36.38 
1989 78.02 22.90 36.94 

1990 77.30 24.30 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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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rr -37) 30-34歲 女性의 人口社會指標

연도 (부인 유출산배 천우율명당) 자 기(녀명대수) 출산 평(명균아)수 실 피(천% 임율) (부 인인 중공절 천임율명신당) 

1964 260 5.00 3.72 23.7 64 

1965 241 4.80 3.75 24.8 71 
1966 233 4.60 3.78 25.8 77 
1967 222 4.40 3.72 26.9 84 
1968 231 4.25 3.66 27.2 90 
1969 229 4.10 3.59 27.4 90 
1970 223 3.95 3.53 27.7 90 
1971 228 3.80 3.46 28.0 90 
1972 219 3.68 3.39 35.0 90 
1973 189 3.48 3.32 41.9 113 
1974 170 3.35 3.25 48.9 135 

1975 148 3.30 3.18 55.8 158 
1976 123 3.23 3.08 58.5 155 

1977 120 3.17 2.98 61.1 151 

1978 108 3.10 2.87 63.7 148 

1979 107 2.97 2.77 66.4 143 

1980 103 2.83 2.67 69.1 137 
1981 90 2.70 2.59 71.7 132 
1982 72 2.60 2.52 75.9 126 

1983 55 2.50 2.44 80.0 121 

1984 47 2.40 2.37 84.2 115 
1985 45 2.33 2.29 85 .1 100 

1986 45 2.27 2.21 85.9 86 

1987 43 2.20 2.13 86.8 71 

1988 43 2.13 2.05 86.0 67 

1989 43 2.07 1.97 85.2 64 

1990 43 2.00 1.89 84.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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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 -38) 有配偶出훌率 推定方程式

연령층 추정방정식 
R 

25-29세 유배우 출산율 M25-29.t = 413.25-3.134C정-29.t 

(51.683) (-18.073) 
0.94 

30-34세 유배우 출산율 M:,o-34.t = -51.75+ 184.271PF30-34.t 0.79 
(-2.794) (8.945) 

註: ( )는 t-statistics. 

C25-29.t는 t年度 30-34歲 年觀層 避Mf實擺率.

PF30-34.t는 t年度 30-34歲 생홉在出앓力 (potential fertility). 

3) 出옳率 據測{直

合計出뚫率의 輝測f直를 算出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추정된 f象測模型

을 바탕으로 각 獨立變數들의 f象測f直를 구하여 대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模型에 包含되어 있는 獨立變數들 즉 女性敎育水準， 經濟活動參

加率， 期待子女數， 避維寶錢率 등에 대한 據測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 女性敎育水準은 앞으로도 계속 上昇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 

라는 敎育熱이 높고 少子女化되면서 딸인 경우에도 大學敎育을 

期待하는 父母가 79.4%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의 제반 社

會的인 與件의 變化는 女性敎育水準을 높이는 생쩔在力으로 作用될 

것으로 보인다. 

。 女性의 經濟活動參與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展望된다. 앞으로 

低出盧이 지속되면서 子女 養育負擔이 감소하고 여성 自身들의 

社會進出 欲求가 증대되면서 經濟活動參與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전반적으로 勞動市場에 進入하는 新規 勞勳人力의 規模가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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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女性人力 活用의 必홈性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育兒休

職制， 保育施設 據充 등 여성의 就業增大를 위한 각종 支援施策의 

강화와 함께 女性의 經濟活動參與는 더욱 加速化될 것으로 보인다. 

。 期待子女數와 관련하여서는 少子女 規範이 앞으로도 지속되어 현 

재의 두子女 規範이 지배적일 것으로 보인다. 子女數의 결정에 

社웰·經濟的 要因과 文化的 홈因이 동시에 作用하게 된다. 經濟的

인 測面에서는 子女養育 醫ffl 負擔이l 따라 少家族化의 {뼈向이， 그 

리고 文化的 測面에서는 우리 나라 傳來의 家族主義 ↑生向에 의한 

多子女 {뼈向이 상호 견제작용을 하여 사회 전체적 두 子女

家族을 理想的으로 하는 家族規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出옳템포(tempo)는 앞으로 크게 변화할 것으로 展望된다. 지금까 

지 우리 나라는 매우 빠른 !:l:l g틀템포가 유지되어 왔다. 즉 結婚과 

동시에 出짧이 시작되어 두子女 程度의 出꿇을 20代에 거의 완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30代에서의 出짧率은 크게 감소하여 왔다. 

나 앞으로는 結婚退延 인하여 20代 出않:이 30代 出잖 

으로 移勳될 것으로 展望된다. 

。 避 tl/조寶i殘率은 사실상 거의 上p.良線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증가할 여지는 크지 않다. 그러나 年빼階廳別로는 變化가 있을 

수 있다. 25歲 -29歲 歸人의 不tl/조施術率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30代 후반의 §뿔PÆ需떻가 크게 :l:曾 1m 될 것으로 보인다. 

。 女性의 大學 以上 就學率(St)은 1960-1990年間의 就學率 資料를 

이용하여 〈表 II -3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時間의 당히數 l짧係로 선 

형회귀방정식을 구하였다. 그리고 25-29歲 女性의 經濟活-勳參ÎJrI

역시 l냄間의 핍數關係로 增加推移를 推定하였으나 월3純回歸가 

아니라 曲績回歸 즉 로그핍歡와 時間의 제곱項(square tenn)을 

追加한 두 가지 模型으로 推定하였다. 왜냐하면 最近에 와서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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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의 經濟活動參}]Q率이 急速히 增加되고 있어 單純 回歸模型은 

適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表 II -39) 獨立燮數 推定方程式 및 展望

없
 
μ
 

추정방정식 
。4 R 

St 

E25-29,t 

CEB25-29,t-5 

。 C25-29，t

。 EC30-34，t

。 St

。 E25-29，t

。 CEB25-29，t-5
。 t

0,85 St = -1.429+0,969t 
(-2.1) (11.6) 

LN(E25-29,t) = 3,3524+0,007t 
(143,2) (4,8) 

E25-29,t = 32,839-0,67t+0.03t2 

(94,8) (-12,1) (16,7) 

0.47 

0,95 

LN(CEB25-29,t-5) = 0,89997-0,0177t 
(64,5) (-18.1) 

0,94 

25-29세 여성의 피임실천율: 

1988-1994년 피임실천율 변동율 추이가 1995-2005년 
기간 동안 지속， 그 이후는 2005년 수준유지 
30-34세 여성의 기대자녀수: 

1991-2020년까지 2， 1명， 혹은 2，0명 

여성의 고동교육 취학률 

25-29세 여성인구의 취업자 비율 
30-34세 부인이 25-29세까지 낳은 평균 출생아수 
연도: 1963년을 1로 시 작하여 2020년은 58 

註: ( )는 t-statistics , 

사례수는 27개 연도별 자료임. 

25-29歲 年敵層 有配偶 歸人의 避維實錢率은 最-近에 와서 다소 감 

소하고 있다11)， 이것은 女性의 平均初婚年觀이 점차 상승하면서 12) 이 

11) r全國 出옳力 및 家族保健寶態調홉」 報告書(1994年)에 의하면 25-29歲
年都層의 避姬實錢率은 1988年의 65.4%에서 1991年에 61.4%, 1994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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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敵1쩔에 이르러서 結婚하는 女性이 많아지는 한편， 우리 나라 女性들 

이 結婚 直後부터 바로 出옳을 시작하는 順向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現象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5-29세 年敵l행의 避維寶錢率은 앞으로 

당분간 減少짧勢를 보일 것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安定化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1988-1994年 期周의 避껴u횟錢率의 

減少짧勢가 1995-2005年 期間 동안 持總되는 것으로 보고 그 以後는 

2005年 水準을 維持하는 것으로 보았다. 

25-29歲까지 의 zp.均出않兒數의 推移는 曲線模型 yi = ea
→

bti에 週合

(fit)시켰다. 이는 앞으로 25-29歲까지의 出꿇兒數가 20代 女性의 未

婚率 t昇으로 계속 減少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향후의 出率을 전망함에 있어， 出뚫率이 단 하나의 經路만을 

따라 變化하는 것으로 假定하기보다는， 일정한 範圍를 두고 그 範圍안 

에서 다소의 變평l을 가지면서 變化하는 것으로 假定하는 것이 現寶的

이다. 따라서 出않率의 f썼測f直를 하나의 값으로 推定하는 것이 아니라 

低位폈測碩(下I浪線)와 칩位據測f直(上限線)의 두가지 戰測f直를 구하여 

이 두 推計個 사이에서 出뚫率이 변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f짧測)模型에서 算出되는 低位出옳率 織測{直와 칩位出뚫率 據測f直는 

결국 推定模型內 獨立變數들의 값을 서로 달리했을 때 얻어지는 값이 

다. 여기서는 다른 變數들의 값은 同-하게 두고 女性의 經濟i띈행b參與 

率과 期待子女數를 서로 다르게 적용하였다. 즉， 低位出뚫率 推計에서 

비교적 빠른(高位出앓率 推計에 비해) 速度의 女性 經濟活動參與

증가를 가정하였고， 期待子女數는 2.0名으로 가정하였다. 高位出옳率 

推計에서는 보다 완만한 經濟活勳參與率의 t曾加와 2.1명의 期待·子女數

는 60.1%로 減少되 고 있음. 특히 25-29歲 年敵層의 不씨f施術率은 1988年

의 30.5%에서 1994年에는 10.2%로 減少함. 
12) 女性의 zp:均初婚年敵은 1980년 24.1세에서 1990년 25.5세로 상숭(統計빨， 

r歸國의 社會指標J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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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정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나라의 出塵率 變動은 그 變化의 

福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Freedman(1994)도 人口轉換

以後의 臺灣의 出塵率을 據測하면서 出庫率變動 福은 매우 微微한 수 

준에 그칠 것으로 據測한 바 있다. 

이렇게 해서 算出한 1995年 -2020年까지의 合計出옳率의 據測f直는 

〈表 II -40) 과 〈表 II -41) 에 제시되어 있다. 低位推計에 따르면 앞 

으로 合計出옳率은 1.7을 넘지 않는 水準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 

다. 반면에 高位推計를 따를 경우에는 현재의 合計出題率(1.75)보다 약 

간 높은 水準이 維持될 것으로 보이나 人口代置出뚫 水準(2.1)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低位推計와 高位推計 結果를 종합해볼 

때 앞으로의 合計出盧率은 長期間에 걸쳐 現水準과 代置出塵水準 사 

이에서 維持될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出옳力의 年敵別 類型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20-

24歲 年觀層의 경우는 女性의 高學歷化와 就業據大 등으로 出盧率이 

크게 낮아져 2010년경에는 現水準의 1/2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5-29歲 年敵層에서도 女性의 經濟活動參與 增JJn 등으로 未婚率은 

증가하지만 많婚女性의 有配偶出塵率이 높아져서 出座率은 대체로 現

在보다 약간 높은 水準에서 維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初婚年觀의 

上昇 즉 結婚의 지연으로 인하여 첫 出뚫이나 둘째 出옳의 時期가 늦 

어져 30代 초반에서의 出옳率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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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ll-40) 年度5111 • 年鄭511] 出훌率 및 合計出훌率 緣測f直: 低位推計f直

(題位: 女子 千名當)

연령별 출산윷 
연도 출 합산계율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1995 2 93 165 45 17 1 1.61 
1996 2 90 164 49 18 1 1.62 
1997 2 87 163 54 19 1 1.63 
1998 2 85 162 58 20 1 1.64 
1999 2 82 161 62 20 1 1.64 
2000 2 79 159 66 20 1 1.64 
2001 2 76 158 70 20 1.63 
2002 2 73 156 74 20 1.63 
2003 2 70 154 78 20 1 1.63 
2004 2 67 151 82 20 1 1.62 
2005 2 64 149 86 20 l 1.61 
2006 2 62 145 90 20 l 1.59 
2007 2 59 145 93 20 l 1.60 
2008 2 56 145 97 20 l 1.60 
2009 2 53 145 101 20 l 1.61 
2010 2 50 145 104 20 1 1.61 

2011 2 50 145 107 20 1.63 
2012 2 50 145 111 20 1 1.64 

2013 2 50 145 114 20 1 1.66 
2014 2 50 145 117 20 1 1.68 
2015 2 50 145 121 20 1 1.69 
2016 2 50 145 121 20 1 1.69 
2017 2 50 145 121 20 1 1.69 
2018 2 50 145 121 20 1 1.69 

2019 2 50 145 121 20 1 1.69 

2020 2 50 145 121 20 1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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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 -41) 年度別 • 年敵J.lIJ 出훌率 및 合計出훌率 緣測f直: 高位推計f直

(單位: 女子 千名當)

연령별 출산율 
연도 출 합산계율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1995 2 93 179 62 17 1 1.77 

1996 2 90 181 66 18 1 1.79 
1997 2 87 182 71 19 1 1.81 
1998 2 85 184 75 20 1 1.83 
1999 2 82 186 79 20 1 1.85 

2000 2 79 187 83 20 1 1.86 
2001 2 76 189 88 20 1 1.88 
2002 2 73 190 92 20 1 1.89 
2003 2 70 192 96 20 1 1.90 
2004 2 67 193 99 20 1 1.92 
2005 2 64 195 103 20 1 1.93 
2006 2 62 194 107 20 1 1.93 
2007 2 59 194 111 20 l 1.93 
2008 2 56 193 114 20 1 1.93 
2009 2 53 193 118 20 1.93 
2010 2 50 192 121 20 1.93 
2011 2 50 191 125 20 1 1.95 
2012 2 50 191 128 20 1 1.96 
2013 2 50 190 131 20 1 1.97 
2014 2 50 190 135 20 1 1.99 
2015 2 50 189 138 20 1 2.00 
2016 2 50 188 138 20 1 2.00 
2017 2 50 188 138 20 1 1.99 
2018 2 50 187 138 20 1 1.99 
2019 2 50 186 138 20 1 1.99 
2020 2 50 186 138 20 1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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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호트 出훌力CCohort Fertility) 響化 展望

지금까지 제시된 出꿇率 f짧測結果 뿐만 아니라， 合計出꿇率이 代置

出앓水準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다른 하나의 根據는 코호트 出꿇 

力의 變펠1 推移이 다(Chai Bin Park, 1995). 코호트 累積 出뚫力은 특 

정 出生코호트의 女性들이 出題終T期에 이르기까지 -生을 살아오면 

서 실제로 보인 出處力을 말한다. 여기서는 44세를 出逢年觀의 上限線

으로 보고 이 때까지의 平均 出뚫兒數를 통해 코호트 累積 出塵力을 

측정하였다. 

우리 나라는 合計出處率이나 코호트出뚫力 등 모든 出앓率 指標들 

이 급속한 減少越勢를 보여 왔다. 1962년 家族計웰u휩業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出짧을 완료했던 1916-1920年 出生코호트의 平均出處兒

數13)는 5.47名에 달했으나 1990년경에 出앓을 완료한 1946-1950年生

女합의 平~j청出앓兒數는 2.79名으로 減少하였다. 앞으로도 코호트 出잖 

力은 더 감소할 것으로 展望된다. 1995년경에 出꿇을 거의 완료하게 

1951-1955年 코호트는 平均的으로 2.34名의 자녀 를， 그리 고 2000 

년경에 出앓을 완료할 1956-1960年 코호트는 평균 1.94名의 

I:f:l않할 것으로 전망된다(表 rr -42 참조). 

딩f婚 歸人들만을 對象으로 한 平均 出짧兒數는 전체 女性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보다 당연히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 아래 表에서와 같이 그 

異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겉또婚女性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1946-

1950년 출생코호트가 44세에 이 르기 까지 출산하는 平均子女數는 2.83 

명인 반면에， 未婚을 포함한 전체 女性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의 平均

的인 出앓兒歡는 2.79명으로서 그 차이가 0.4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 일생동안 結婚을 하지 않고 獨身으로 지내 

13) 結婚狀態에 관계없이 전체 女性을 對象으로 한 .zp.均 出逢兒數.



120 

는 女性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現象이다. 

〈表 II -42) 女性의 쿄호E 및 年敵져IJ 平均出生兒數

전체여성 
코호E 

20-24 25-29 30-34 35-39 40-44 

1916년 이전 0.80 2.40 3.80 4.90 5.50 
1916-1920 5.47 
1921-1925 4.87 5.52 
1926-1930 3.85 4.84 5.27 
1931-1935 2.41 3.74 4.53 4.78 
1936-1940 0.78 2.13 3.49 4.08 4.14 
1941-1945 0.53 1.94 3.19 3.39 3.42 
1946-1950 0.44 1.75 2.60 2.76 2.79 
1951-1955 0.37 1.51 2.19 2.29 (2.34) 
1956-1960 0.32 1.27 1.79 (1 .90) 0.94) 
1961--1965 0.24 1.00 
1966-1970 0.14 

기혼여성 
코호트 

20-24 25-29 30-34 35-39 40-44 

1916년 이전 1.2 2.5 3.9 4.9 5.50 
1916-1920 5.49 
1921-1925 4.89 5.53 
1926-1930 3.87 4.85 5.28 
1931-1935 2.49 3.78 4.55 4.79 
1936-1940 1.19 2.31 3.53 4.11 4.16 
1941-1945 1.10 2.15 3.18 3.43 3.44 
1946-1950 1.03 1.97 2.67 2.80 2.83 
1951-1955 1.00 1.75 2.29 2.35 (2.40) 
1956-1960 0.92 1.54 1.89 0.95) (2.00) 
1961-1965 0.86 1.00 
1966-1970 0.70 

註: ( )는 推定{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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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出題行態가 안정된 狀態에서는 長期的으로 合計出盧率과 코호트 

出뚫力이 서로 비슷한 水準을 보이게 된다. 예컨대， t 時點에서 25-29세 

에 속하는 女性들이 향후 5년 후인 t+5 시점에서는 어떤 出塵行態를 보 

일 것인가와 관련하여， 만약 그것이 t 時點의 30-34세 年敵層의 出塵行

態와 동일하다고 한다면(그리고 이것이 모든 年敵階層에 걸쳐 축차적으 

로 同-하게 適用된다면) 코호트出옳力과 合計出옳率은 미}우 비슷한 水

準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와 같은 코호트 출산력의 變化 展望은 앞으로 合計出옳 

率이 人口代圖水準 이하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展望을 뒷받침하는 또 하 

나의 根據라 할 수 있다. 

다. 人口展望과 出훌調節政策의 方向

1991년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人디推計는 統計廳에서 발표한 中

位人口推計로서， 1991년 이후 合計出꿇率이 1.63을 유지한다는 假定을 기 

초로 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1995년의 總 人口規模는 44，851千名에서 

2021년 50，않6千名로 증가하며 그 이후는 人口의 總對規模가 감소한다. 

人口增JJIl率도 1995년 0.89%에서 급속히 낮아져 2000년에는 0.77%, 2010 

년에는 0.37%, 그리고 2021년에는 0%에 도달하게 된다.65세 이상 老人

人口 比率도 1995년 5.7%에서 2021년 13.1%로 증가하여 人口의 老散化

가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表 II -43 참조). 

이와 아울러 統計廳、의 高位人口推計는 合計出옳率이 1990년 1.63에서 

점차 上昇하여 2020년에 2.05 水準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이 水準을 

계속 유지한다는 假定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人口推計에 따르면 

1995년 總 人口規穩는 44，902千名에서 2020년 52，668千名로 증가하고 

2032년 53，836千名을 정점으로 그 이후 人口가 減少하는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中位人口推計上에서 人口增加率 0%에 도달하는 2021년의 人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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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여 보면 中位推計에 비해 高位推計가 약 2，000千名이 더 많다. 

人口增加率이 0%에 도달하는 時期도 高位推計에서는 2032년으로서 中位

推計에 비해 약 12년이 늦다(表 Il -44 참조). 

〈表 Il -43> 많存人口推計(中位推計)에 의한 主要 A口指標의 變化 展望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1 

총인구(천명) 44,851 46,769 48,434 49,683 50,346 50,586 
출생률(천명당) 15.2 14.2 12.8 11.3 10.1 10.0 
사망률(천명당) 5.9 6.1 6.6 7.2 8.2 9.7 
인구증가율(%) 0.89 0.77 0.58 0.37 0.15 -0.01 

평균수명(년) 72.9 74.3 75.3 76.2 76.6 76.9 
연령구조(%) 

0-14세 23.2 21.2 20.3 19.1 17.5 15.8 
15-64세 71.1 72.0 71.5 71.5 71.8 71.1 
65세 이상 5.7 6.8 8.2 9.4 10.7 13.1 

資料: 統計廳 r將來人口推計(1990-2021)J ， 1991. 

따라서 앞의 出뚫率 變化 展望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앞으로 合計

出塵率은 낮게는 1.6, 그리고 높게는 2.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따른 人口規模와 構造도 統計廳의 中位人口推計와 高位人口

推計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合計出뚫率은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 

로 한 出뚫率(period fertility)이어서 특정한 年度나 혹은 期間에 따라 

기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의 經路만을 따라 變化할 

것이라는 假定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약간씩의 기복이 있더 

라도 대체로 그 範圍는 中位人口推計와 高位A口推計의 出옳率 假定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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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 -44) 高位 人口推計에 의한 主要 A口指標의 燮化 展望

구 분 1995 2010 2020 2032 

인구규모(천): 44.902 50,651 52,668 53,836 
0-14 10,451 10,426 9,640 9,865 

15-64 31,908 35,556 36,695 34,430 
65+ 2,543 4,669 6,333 9,541 

인구구조(%): 100.0 100.0 100.。 100.0 
0-14 23.3 20.6 18.3 18.3 

15-64 71.0 70.2 69.7 64.0 
65+ 5.7 9.2 12.0 17.7 

인구동태율(천명 당): 
출생률 15.8 12.9 12.5 12.3 
사망률 5.9 7.1 9.1 12.0 
자연증가율 9.9 5.8 3.4 0.3 

합계출산율(TFR): 1.75 1.91 2.05 2.05 

짧料: 內部資料.

이와 같이 中位人口推計와 高位人口推計 사이의 人口規模와 構造를 維

持할 경우 人口成長이 정지되는 年度는 2021년과 2032년 사이가 될 것이 

며， 그 때의 人n規模는 약 50,586 - 53 ，836千名 사이가 될 것이다. 

人口構造 測面에서는 高位人口推計에 따르든 혹은 中位A口推計에 

따르든 전체적인 人口의 老騎化 趣勢에는 큰 差異가 없고 단지 進行

速度面에서 약간의 差異가 있을 따름이다. 즉 2020년경 65세 이상 老

人人口의 比率은 中位人口推計의 경우 약 13%, 그리고 高位人口推計

의 경우 12%으로서 약 1% 포인트 정도의 차이 밖에 없다. 2020년경 

15-64세 生l꿇年敵f행 人디의 比率도 中位人口推計와 高位人口推計 각 

각 71.1%, 69.7%으로서 근소한 차이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예기치 

못한 大福的인 出옳率의 變형b이 없는 한 전체적인 人口의 老敵化 짧勢에 

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展望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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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論的으로 앞의 分析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향후의 合計出塵率

은 2020년경까지 人口代置水準을 넘지 않은 範圍에서 유지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고 바람직한 合計出塵率은 現水準과 人口代置水準 사이인 

점을 감안해 볼 때 追加的인 出뚫率의 柳制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종래의 出뚫꽤制政策은 不願娘娘과 人工維娘

中總의 據防， 性比不均衝의 改善， 춤少年 性問題의 解消， 女性 및 老人

의 福社增進 등 人口의 資質과 삶의 質 向上을 위한 각종 政策課題에 

중점을 두는 方向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3. 人口移動 및 分布의 現況과 對策

가. 地域5.liJ Á 口分布 推移

1964年부터 서울을 포함한 大都市 人口集中 防止策을 시초로 추진 

되어온 人口分散策은 首都園으로의 과도한 人口 및 각종 기능의 집중 

을 완화하고 地域間의 均衝開發을 추구해 왔다. 

1960-1990년까지 약 30년간 全國의 市 · 道別 人!그分布 變化를 보 

면 CD 全國A口에 대한 비중이 증대된 地域은 서울， 쏠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 등 大都市와 京鍵道， 濟州道 등이며，(2)比重은 줄어들었으 

나 人口의 組對數는 증가한 地域이 忠北， 慶南이며，@人口의 總對數가 

감소한 지역은 江原， 忠南， 全北， 全南， 慶北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表 II -45 참조) . 

1960-1990년 기간중 전국 人口增加分에 대한 각 市 · 道 增加分이 

차지하는 比重은 서울의 경우 1960-70년의 47.8%를 정점으로 1980-

1990년에는 37.6%로 줄어들었다(表 II -4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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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 道JjIJ Á口分布 뿔化 〈表 II -45) 
(單位: 千名， %) 

1990 

국
 울
 산
 구
 천
 
주
 전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전
 
서
 
부
 대
 
인
 
과0
 
대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1985 

40,448000.0) 43,411(100.0) 
9,639 (23.8) 10,613 (24.4) 
3,515 (8.7) 3,798 ( 8.7) 
2,030 (5.0) 2,229 ( 5.1) 
1,387 (3.4) 1,818 ( 4.2) 

906 (2.2) 1,139 ( 2.6) 
866 (2.1) 1,050 ( 2.4) 

4,794 (11.8) 6,156 (14.2) 
1,725 (4.3) 1,580 ( 3.6) 
1,391 (3.4) 1,390 ( 3.2) 
2,135 (5.3) 2,014 ( 4.6) 
2,202 (5.4) 2,070 ( 4.8) 
2,842 (7.0) 2,507 ( 6,8) 
3,011 (7.4) 2,861 ( 6.6) 
3,517 (8.7) 3,672 ( 8.5) 

489 (1.2) 515 ( 1.2) 

1980 

31 ,434000.0) 37,436000.0) 
5,525 07.6) 8,364 (22.3) 
1,876 (6.0) 3,160 ( 8.4) 
1,081 (3.4) 1,605 ( 4.3) 

643 (2.0) 1,084 ( 2.9) 
쟁4 (1.6) 728 ( 1.9) 
407 (1.3) 652 ( 1.7) 

2,710 (8.7) 3,850 00.3) 
1,865 (5.9) 1,791 ( 4.8) 
1,480 (4.7) 1,424 ( 3.8) 
2,451 (7.8) 2,304 ( 6.2) 
2,432 (7.7) 2,288 ( 6.1) 
3,511 (11.2) 3,052 ( 8.2) 
3,475 0 1.1) 3,350 ( 9.0) 
3,119 (9.9) 3,322 ( 8.9) 

365 (1.2) 463 ( 1.2) 

1970 1960 

24,989000.0) 
2,445 ( 9.8) 
1,164 ( 4.7) 

677 ( 2.7) 
401 ( 1.6) 
314 ( 1.3) 
229 ( 0.9) 

2,348 ( 9.4) 
1,637 ( 6.5) 
1,370 ( 5.5) 
2,229 ( 9.2) 
2,395 ( 9.6) 
3,239 (13.0) 
3,171 (12.7) 
3,018 (12.1) 

282 ( 1.1) 

시·도 

，各年度.資料: 統計廳， '"Á 口住혐總、調효 

10.7%로 21.4%에서 

감소하였다. 한편 大邱， 仁川， 光州， 大田

갈수록 높아져 이들 대도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京鍵道는 1960-

비중은 시간이 

1980-1990년에 

등 大都市의 

1970년대의 경우도 쏠나l 의 

5.6%만을 흡수하였으나 1970-1980년 

19.0%로 급증하고， 최 근 1980-19901건 에 는 38.6%로서 오히 려 서 

울보다도 많은 人口를 흡인하고 있다. 반대로 道 中에서 가장 많은 人

전국 人口增加分의 1970년애는 

에 

일관되게 가장 1960年 以來 각 기 간중 口가 유출된 道는 全南으로서 

높은 人口流出率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960-1990년 기간중 全國 人口는 총 1 ，840餘 萬名이 증 

가하였는데 이중 서울이 44.3%, 京幾道가 20.7%, 그리고 仁川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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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 人口增加分의 72.7%를 首都園이 흡수하였고， 나머 를 흡수하여 

지는 쏠山 (14.3%) ， 大邱(8.4%)등 大都市들이 흡수하였다. 

트 1 으 
-, 0 '-

한마디로 서울과 仁川， 京없었道를 포함하는 首都關과 옳나J ， 大邱 등 大

都市 地域으로의 不均衛的인 人口集中으로 표현될 수 있다. 

人口分布 變化의 따라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 나라 地域間

全國 A口增加分의 市 • 道었IJ 比重〈表 II -46) 
(單位: 千名， %) 

1960- ’90 

울
 산
 구
 천
 
주
 전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서
 
부
 대
 
인
 
광
 대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18,422(100.0) 

8,168 (44.3) 
2,634 (14.3) 
1,552 ( 8.4) 
1,417 ( 7.7) 

825 ( 4.5) 
821 ( 4.5) 

3,808 (20.7) 
- 57 (-0.3) 

20 ( 0.1) 
-285 (-1.5) 
-325 (-1.8) 
-732 (-4.0) 
-310 (-1.7) 

645 ( 3.5) 
233 ( 1.3) 

1980- ’90 

5,975(100.0) 

2,249 (37.6) 
638 (10.7) 
624 (10.4) 
734 02.3) 
411 ( 6.9) 
398 ( 6.7) 

2,306 (38.6) 
-210 (-3.5) 
- 34 (-0.6) 
-290 (-4.9) 
-218 (-3.6) 
-545 (-9.1) 
-489 (-8.2) 

350 ( 5.9) 
52 ( 0.9) 

1970- ’80 

6,002(100.0) 

2,839 (47.3) 
1,284 (21.4) 

524 ( 8.7) 
441 ( 7.3) 
244 ( 4.1) 
245 ( 4.1) 

1;140 (19.0) 
- 75 (-1.2) 
- 56 (-0.9) 
-147 (-2.4) 
-144 (-2.4) 
-459 (-7.6) 
-125 (-2.1) 

203 ( 3.4) 
90 ( 1.5) 

1960- ’70 

6，μ5(100.0) 

3,080 (47.8) 
712 (11.0) 
404 ( 6.3) 
242 ( 3.8) 
170 ( 2.6) 
178 ( 2.8) 
362 ( 5.6) 
228 ( 3.5) 
110 ( 1.7) 
222 ( 3.4) 
37 ( 0.6) 

272 ( 4.2) 
304 ( 4.7) 
101 ( 1.6) 
83 ( 1.3) 

전국 

시·도 

그런데 이와같은 지역간 人口分布의 不均衛 정도는 시간이 흐를수 

록 더욱 더 심화되고 있어， 市·道別 人口를 면적과 대비시킨 Gini계수 

1990년에 는 0.53에 이 르 를 보면 1960년의 0.27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고 있다(表 II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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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 -47) 年度別 λ‘口集中으I Gini 係數

연 도 19601) 

Gini계수 0.2721 

Gini 係數의 算出式은， 

Gi = :L; Xi'Yi+l -:L; Xi+l'Yi 

Gi ; Gini 계수 

19701
) 

0.3520 

Xi ; 面積의 累積 百分率

Yi; 人口의 累積 百分率

19801) 1990 

0.4340 0.5254 

資料;1) 國土閒發1ff究院 r地域生活關 開發을 위 한 基짧맑究J ， 1981. 

나. 首都園의 人口集中

1990년 현재 서울의 人口는 全國 人口의 24.4%로서 1980년 이후 비 

중이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年平均 0.3% 포인트씩 늘어 

나고 있다(表 II -48 참조) . 

〈表 II -48) 首都園의 人口 中
(單位: 千名， %) 

구 분 1960 1970 1980 1985 1990 

서 울 2,445 5,525 8,364 9,639 10,613 
경기도 2,749 3,354 4,934 6,1812) 7,9742

) 

수도권1) 5,194 8,879 13,298 15,820 18,587 
전 국 24,989 31,434 37,436 40,448 43,411 
서울/전국 9.8 17.6 22.3 23.8 24.4 
경기도/전국 11.0 10.7 13.2 15.3 18.4 
수도권/전국 20.8 28.2 35.5 39.1 42.8 

1) 수도권 = 서울 + 경기도 
2) 인천포함. 

資料: 統計廳‘’ 「人口住흰總詢흉 報告휩J ， 各 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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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京離道(인천포함)의 人口比重은 1960년의 11.0%에서 1970년 

에는 다소 감소해 10.7%로 되 었다가 그 이후 급격히 늘어나 1990년에 

는 18.4%로 急增하였다. 특히 1985년 이후에는 매년 평균 0.6% 포인 

트씩 늘어나 서울의 두배정도로 그 比重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首都園 전체 人口 比率은 1960년의 20.8%에서 1990년에는 

42.8%로 배이상 늘어났는데， 서울의 人口는 1980년대 이후 그 增加趙

勢가 많이 완화된 반면， 京鍵道의 인구는 반대로 급등하고 있다. 

한편 全國的으로 늘어난 人口 중에서 얼마를 首都짧에서 흡수하고 

있나하는 比率을 보면 1960-1970년에는 전국 人口增加分의 57.2%를 

首都園에서 흡수하였으나 1970-1980년에는 73.6% , 1980-1985년에는 

83.7%, 그리고 1985-1990년에는 93.4%로서 최근으로 올수록 신규로 

늘어나는 人口의 거의 대부분을 휩都團에서 흡수하고 있다(表 rr -49 

참조). 서울의 人口 吸引 比率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에 京織道의 吸

引比率은 늘어나 1985-1990년에는 서울은 全國 人口增加分의 32.9% 

를 흡수하였으나 京幾道는 60.5%로서 최근 들어 京幾道로의 人口集中

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煩向은 首都짧의 年平均 人口增加率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서울의 年平均 人口增加率은 1960-1970년에는 

8.2%로 매우 높았었으나， 1970년대에는 4.1%로 대폭 감소하였고， 1985 

-1990년에는 1.9% 수준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全國 人口增加

率인 1.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京없었道(인천포함)의 경우는 전국 人口增加率이 매년 減少하 

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즉， 1960년대에는 

인천을 포함한 京鍵道의 人口增加率이 2.0% 수준으로 全國 人口增加

率보다 낮았으나 1985-90년의 최근 5년간에는 5.1%로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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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 -49> 首都園의 人口增加分
(單位: 千名， %) 

구분 1960- ’70 1970- ’80 1980- ’85 1985- ’90 

서 걷 。r 3,080 2,839 1,275 974 
경기도 605 1,580 1,247 1,793 
수도권 3,685 4,419 2,522 2,767 
전 국 6,445 6,002 3,012 2,963 

서울/전국 47.8 47.3 42.3 32.9 
경기도/전국 9.4 26.3 41.4 60.5 
수도권/전국 57.2 73.6 83.7 93.4 

〈表 II -50> 首都園의 人口增加率
(單位%)

구 분 1960- ’70 1970- ’80 1980- ’85 1985- ’90 

서 울 8.2 4.1 2.8 1.9 
경기도 2.0 3.9 4.5 5.1 
수도권 5.4 4.0 3.5 3.2 
전 국 2.3 1.7 1.5 1.4 

따라서 지난 30년 동안 서울로의 人디集中은 대폭 완화된 반면 京

繼道와 仁川으로의 集中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首都園 전체로서 

도 集다::] 願向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울과 首都關으로의 人口 集中度는 外國과 비교해 매우 

높아서 일본의 25.7%, 영국의 21.6%보다 월등히 높다(表 II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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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 -51) 各 國家 首都와 首都園으IA口集中度 
(單位: %) 

가
 -
국
 

국
 -
한
 

가‘ ,-1) 
， .:ε 수도권2) 

24.4(’90) 42.8(’90) 
일 본 9.8( ’89) 25.7( ’90) 
영 국 11.8(’89) 21.6( ’90) 
프랑스 3.9(’89) 18.8(’88) 

資料: 1) 최병선 r首都關集中의 問題와 對策J ， 1991. 
2) r東京都市白書J ， 1991. 

다. 首都園 轉入者의 特4

1985-1990년까지 5년간 首都짧외 다른 市 • 道에서 首都園으로 전 

입한 移動者數는 약 155萬名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首都簡 轉入者 중 

에서 53.8%는 서울로 轉入하였고， 서울 근교(서울 인접 147B시와 4개 

군)地域에는 39.9%, 그리고 나머지 6.3%가 京鍵道 외곽지역(근교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으로 轉入하였다. 

따라서 首都園 轉入者의 약 94%는 서울과 그 주변 근교지역으로 

諸入되고 있어 首都關 人口集中 꺾]制政策의 對象地域은 서울과 京鍵

道를 다 합친 首都園 全地域이 아니라 서울과 관교만을 포함하는 서 

울 大都市園이 되어야 할 것이다. 

1985-1990년의 5년간 首都園 外에서 首都關으로 가장 많은 人口를 

내보낸 道는 全南으로서 首都園 轉入者의 14.7%가 全南에서 이주하였 

다(表 II -52 참조). 이는 비록 全南이 首都園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역자체내에 人口를 吸引할만한 課引要因 -예컨데 大規模 I業國地

등-이 미약하여 首都園으로 人口가 轉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全南 다음으로 首都關에 많은 人口를 내보내고 있는 道는 忠、南으로 

서 首都團 轉入者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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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 -52) 首都園 轉入者의 道었Ij 分布

(單位: 名， %) 

지 역 % 

전남 4,123 14.7 
충남 3,805 13.5 

처‘- 3,655 13.0 
강원 3,454 12.3 
경북 2,627 9.4 
산 2,279 8.1 

충북 2,180 7.8 
경남 2,169 7.7 
대구 1,293 4.6 
광주 1,247 4.4 
대전 977 3.5 
제 281 1.0 

합계 28,090 100.0 

註1) 2% 標本資料애 포함된 흉￥fýU數임. 

資料: 統計廳、， r1990년 人 口住험總調흉 2% 標本寶料J ， 1990.

힘-쉽~~웠 廳入者의 특성 을 보면 우선 年敵에 있어 서 서 울로는 15-24 

세까지의 젊은 좁年層의 流入이 두드러져(전체 서울 轉入者의 31.7%) 

敎育과 관련된 移動이 많은 것을 보여준다(表 II -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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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 -53> 首都園 轉入者의 特性
(單位: %) 

구분 서울 서울근교 경기외곽 수도권 

성 남여자 자 47.3 47.7 47.4 47.5 
52.7 52.3 52.6 52.5 

14셰 2194 이세세 하 15.0 15.6 17.8 15.4 
15- 11 .1 8.8 9.5 10.1 
20- 20.6 18.1 15.1 19.2 

25-29세세셰세 20.3 23.7 23.8 21.9 
30-34 11.6 14.4 13.2 12.8 

연령 35-39 6.7 6.5 7.0 6.6 
40-44 4.0 3.0 2.8 3.6 
45-49세세 2.4 2.2 2.9 2.3 
50-54 2.0 1.8 1.8 1.9 
55-59이세상 1.7 1.9 1.4 1.8 
60세 4.5 4.0 4.6 4.3 

불국취민학학교 5.3 6.1 7.9 5.8 
16.0 17.6 20.7 16.9 

교육 중학교 14.7 14.5 18.8 14.9 
고등학대교 40.3 44.0 38.9 41.7 정도 
전문 3.9 4.0 2.6 3.8 
대학교 18.5 13.0 10.6 15.8 
대학원 1.3 0.7 0.6 1.0 
유업자 55.3 57.6 57.1 56.3 

경제 무업구직자 4.0 2.9 1.3 3.4 
활동 가사 24.1 29.6 32.7 26.8 
상태 학기타생 13.0 7.0 6.3 10.2 

3.6 2.9 2.5 3.3 
농·엄·어업 0.3 1.0 7.5 1.0 
광업 0.1 0.1 0.1 0.1 
제조업 37.8 52.3 52.0 44.6 
전기·가스 및 수도업 0.6 0.5 0.9 0.6 

산업 건설업 7.5 8.0 5.9 7.6 
도소창매업 24.7 17.4 l3.5 21.1 
운수 고업 4.0 3.0 2.2 3.5 
금융보험업 7.9 4.5 1.5 6.1 
서어비〈업 16.9 13.1 16.3 15.4 

전문·기술 6.8 5.5 7.3 6.3 
행정 및 관리 1.4 1.2 0.4 1.3 
사무 25.2 20.2 10.1 22.2 

직업 판매 18.7 13.6 6.2 15.8 
서비스 10.5 8.6 11.9 9.8 
농림·어업 0.2 1.0 7.7 1.0 
생산운수장비·노무 37.3 50.0 56. 43.7 

資料: 統計廳， f1990년 A 口住흰總調훌 2% 標本資料J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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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교지역에는 이와는 달리 25-34세 年敵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전체 轉入者의 38.1%), 이는 주로 結婚初期의 젊은 층이 서울 

보다 住흰價格 및 貨資料가 싼 근교지역에 정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敎育水準을 보면 전입자중 전문대 이상 교육을 받은 高學歷層 比率

이 서울 전입자 중에는 23.7%, 근교 전업자 중에는 17.7%로서 비교적 

學歷水準이 높은 층이 서울고} 근교로 전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首都關 轉入 ;有業者 중 44.6%는 製造業에 종사하고 있고 21.1%가 

도·소매업， 그리고 15.4%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며， 수도권 전입자 

의 주요 職業源은 製造業으로서 신규 !陣入者의 製造業 從事比率은 기 

존 居住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예컨데， 서울의 경우 서울거주 就業者

의 29.7%가 제조업 종사자인데， 뺑入者는 37.8%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京織週의 경우에는 취업자의 40%가 製造業 從講者인데 轉入

중에는 52%가 製造業에 취업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휩都關 人디集中 방지를 위해서 製造業 新規立地와 

t뺑設을 강력하게 규제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製造業이 신규전입자의 

주요 經濟活動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政策介入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라. 首都圍 A口集中의 問題點

홉책~8월으로의 과도한 人口集中은 過密化에 따른 都市問題의 심화와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지역갈등 유발 등 國民和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過密化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住혐價格의 급등을 들 수 있는데， 

최근 1987년 이후에 흰地供給 不足 등의 이유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住캘:;{j었格의 폭등을 가져오} 國民經濟에 큰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서울을 비롯한 주변 大都市關의 交通難도 점점 더 심화되어 서울의 

경우 피크시간대의 자동차 平均走行速度는 1987년의 15.2km가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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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는 7.2krn/h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서울 

시 交通難 深化에 따른 經濟的 追加費用도 1992-96년 기간중 하루평 

균 약 1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A 口 및 뚫業施設의 集中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都市財政의 비효율 

성을 증대시키게 되는데， 이미 서울은 1974년부터 人口에 대한 財政限

界費用이 財政平均費用을 상회하기 시작해 1988년에는 平均 財政費用

의 5.8배나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首都園의 과도한 人口集中은 首都

簡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經濟活動을 상대적으로 위축시켜 지역간 不

均衝 成長을 초래하며， 이는 지방의 소외의식 증대로 연결되어 지역갈 

등을 유발하는 등의 副作用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韓國社會學會에서 전체 國民을 대상으로 실시한 社會調흉 

結果에 의하면 우리 나라 國民들은 地域感情 형성의 가장 중요한 원 

인으로 정부의 經濟開發 政策에 의한 지역간 격차를 지적하고 있다. 

즉， 전체 응답자의 28.5%가 정부의 經濟發展 政策이 지역감정 형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地域住民간 

의 편견(24.5%)을 지적하였다(表 II -54 참조). 

〈表 II-54> 現 居住地別 地域感情 形成의 主要 原因

(單位: %) 

원인 전국경 서7울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l도 

지역주민간 펀견 24.5 22.3 11.3 23.5 6.4 26.3 25.0 
정부의 경제발전정책 28.5 25.2 20.0 13.5 50.0 14.5 17.5 
정부의 인사행정 9.0 7.3 5.0 5.0 17.6 4.4 5.0 
정치인의 선거운동 22.8 16.9 13.8 30.0 11.0 24.3 15.0 
신문 및 방송보도 6.7 5.7 10.0 4.0 2.7 6.6 17.5 
역사적 배경 8.4 8.7 5.0 8.0 3.0 7.6 2.5 

계 2,001 797 80 200 300 594 40 
(%) (1 ()().O) (39.7) (4.0) (10.0) (15.0) (29.5) (2.0) 

資料: 김익기 r地域感情 解消方案 : 社會調홉 結果에 근거하여 J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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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많存 人口分散政策의 評價

앞에서 본 바대로 그 동안 서울로의 人口集中 碩向은 완화되고 있 

으나 京鍵道의 경우에는 오히려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고， 首都關 전체 

로 보아서도 人口集中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간의 政策들 

이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首都關 人口分散政策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 政策이 -實性 있게 집행되지 못하여 경기변 

동에 따라 規制와 鍵和가 반복되는 등의 혼선을 야기하였고， 둘째로는 

서울과 首都짧의 位相이 국내에서의 위상과 국제관계속에서의 위상으 

로 구분되어야 하나， 이 둘이 혼재되어 機能의 選別的인 規制와 彈化

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셋째， 首都짧 이외 地域에 자 

주적 成長與件이 마련되기 전에 首都關에 대한 規制와 柳制를 통해 

地域開發을 촉진시키고자 했던 計劉이 무리였으며， 넷째， 간혹 現寶的

與件과 흐름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政策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政策

目標와 現寶 사이에 괴리가 발생해 目標達成을 어렵게 하거나， 施策의 

變更과 例外揚置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不信을 사기도 하였다. 마지막 

으로 정책을 종합적으로 -實性 있게 통합 추진할 제도와 기구가 미 

비하여 計對執行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바. 向後 展望 및 政策方向

이와 같은 首都짧l으로의 人口集中 경향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도 서울을 비롯한 주변 衛星都市의 週密

을 방지하고 지역간 不均衛 發展을 시정하기 위해서 首都關 A口集中

柳制政策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首

都關 人口集中 柳制政策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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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首都園 政策의 對象園域을 현재의 서울， 인천， 경기도를 모두 

포함하는 首都關에서 축소하여 서울과 인접 주변지역만을 포괄하는 

서울대도시권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앞의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首都園 總‘轉入者의 94%가 이들 대도시권 지역으로 전입되 

고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首都園 政策의 각종 규제에 따른 京幾道

외곽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 

니라 새로운 都·農 統合市의 등장은 기존의 도시-농촌의 구분을 무의 

미하게 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전국적으로 大都市園 내지는 都市關域

을 行政 및 統計目的으로도 公式的으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동북아권 중심의 國際都市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여 國

際金顧 등 國際業務 機能을 강화하고 반면 국내의 首都로서의 각종 

機能은 적극적으로 분산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앞의 首都園 전입자의 特性 分析에서 보았듯이 製造業 部門이 

아직도 首都關 轉入者의 주직업 원천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선별하여 

서울대도시권에 꼭 있어야 할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은 가려내어서 

분산시켜도 될 부문은 적극적으로 지방분산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首都園으로의 人口集中 뼈制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地域開發을 

촉진시켜 地方에 人口 定훌基盤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의 力點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海外移住의 現況과 課題

우리 나라의 海外移住事業은 1962년 海外移住法을 제정 • 공포함으 

로써 法的 基魔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의 海外移住事業은 緣

故招請， 國際結婚， 入養 등을 제외하고 나면 주로 南美地域으로의 農

業移民事業이었으며， 대체로 消極的이고 規制的이었다. 農業移民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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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이었다. 그러나 移民者들의 

대부분이 國內에서 짧業과는 거리가 먼 職業을 가진 경우가 많았고， 

名目上으로는 현지에서 앓業에 종사하겠다는 명분오로 이민을 하였으 

나 현지에 도착한 후 定훌地를 이탈하는 등 많은 問題를 야기하였다. 

이후 우리 나라의 海外移民 政策의 方向은 規制와 支援을 반복하였 

다. 海外移住에 대한 規制는 짧業꽃杓 移住의 전면 中斷이나 悔外移住

者의 資格要件 강화， 緣故招請- 이주의 招請範짧 제한 등의 형태로 이 

루어졌다. 海外移住를 장려하기 위한 支援策은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 

니고 주로 이러한 規制휩置틀을 완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不法移

民이나 移住地에서의 탈법행위 등으로 인해 受民國들로부터 반발이 

야기될 경우에는 規制를 강화하였다가 다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移民擬太로 방향을 선회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였다. 

짧行 海外移住法은 제 1조에서 “國民의 海外進出을 장려함으로써 人

口政策의 週‘正괴- 國民經濟、의 安定을 기함과 동시에 국위를 선양함을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海外移住者의 資格要件에 있어서도， 

1992년에 海外移住 適格制度를 폐지하고 申좀制로 전환하였으며， 병역 

기피자 등 海外移住fl;;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한 規制를 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海外移住를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政策的 支援은 없고 단지 本人의 希望이나 能力에 따라 자 

율적으로 移住를 할 수 있는 여건만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海外移住는 美國에 편중되어 있다. 1962년 이후 지금까 

지 總移民者 79%가 美國으로의 移民이 었다. 그러 나 1990년대 에 들면 

서 美國으로의 移民者數는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에 뉴질랜드로의 移民이 급증하고 있다. 한 때 移民地域으로 選好度가 

높았던 짧뚫ì'}11도 199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移民者의 數도 점차 감소하고 있어서 1980년대에는 年問 약 

30千名 以上이 海外로 이주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면서 그 規模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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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여 1994년에는 약 15千名 정도가 해외로 이주하였다. 이와 같이 

移民者의 規模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의 社會 • 經濟

的인 發展과 所得水準의 향상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민의 形態別로는 緣故移住나 國際結婚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就業移住는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펀， 海外移住後 國內로 다시 歸還하는 평移住者數는 1985-1989年

기간중 年平均 약 4千名 水準이었으나 1990年代에 들어 年平均 약 8千

名으로 急增하는 趣勢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1993년의 경우 海外移

住者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가 다시 국내로 道移住해 오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그간의 社會 • 經濟的인 發展으로 인해 國內에서의 生

活與件이 개선되면서 海外移住 規模가 현저히 줄어들고 국내로 다시 

귀환하는 遍移住者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민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뉴질랜드 등의 國家들은 移住希望者 중에서 自國의 經濟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A力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移住를 허 

용하고 있다. 移住民을 내보내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높은 生塵性

을 갖춘 人力資源이 유출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 規模가 全體人

口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한 否定的인 影響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海外移住는 交易增進 및 資源確保를 위 한 海外據點의 마련， 國家 友

好勢力의 國際的 據散， 장기적인 國力의 뼈張과 對外協力 基盤 據充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效果가 크기 때문에 移民關聯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移民에 필요한 각종 情報의 

萬集 · 提供이나 移民時 國內의 財塵 保有 허용， 移民者 자녀의 國內學

校 入學 지원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美國 일변도의 移民에서 

탈피하여 移民 對象;地域의 多變化를 위해 美國 이외의 타 國家의 移

民關聯 情報나 現地定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보의 魔集 • 提供이 

나 相談活動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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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 -55> 國家別(地域531]) 海外移住 現況(1962-1995)
(뿔位: 名)

미 캐나다 호주 뉴랜질E 라메틴리아카 7 。T며E 동 아시 기아타 총계 

1962 209 2 2 170 3 386 
1963 2,015 9 476 389 12 2,901 
1964 2,176 40 1 908 588 33 3,746 
1965 2,344 20 2,396 63 7 4,830 
1966 2,670 87 731 136 15 3,640 
1967 3,067 507 195 217 26 4,012 
1968 4,242 786 3 404 352 26 5,813 
1969 7,377 760 34 1,100 457 27 9,755 
1970 11,549 986 32 2,680 993 28 16,268 
1971 14,601 915 45 2,038 1,519 45 19,163 
1972 19,902 1,023 75 2,978 2,006 58 26,042 
1973 28,523 1,553 25 624 2,566 142 33,433 
1974 34,526 3,308 86 1,159 2,575 332 41 ,986 
1975 33,409 4,084 55 3,185 2,468 254 43 ,455 
1976 32,503 1,968 728 8,368 2,538 428 46,533 
1977 35,592 1,142 454 1,921 2,527 455 42,091 
1978 34,295 639 476 250 2,988 429 39,077 
1979 31,611 818 509 148 1,793 562 35,441 
1980 33,638 968 188 237 1,817 662 37,510 
1981 31 ,574 1,502 501 524 1,968 736 36,805 
1982 26,841 1,430 636 865 2,529 508 32,809 
1983 24,015 886 542 1,917 2,293 729 30,382 
1984 25,820 553 266 5 3,995 117 355 31,111 
1985 21 ,147 771 619 2 4,623 122 509 27,793 
1986 30,548 981 1,155 5 3,992 158 258 37,097 
1987 26,282 2,091 1,556 14 4,499 164 192 34,798 
1988 24,466 2,444 1,442 16 2,833 120 165 31 ,486 
1989 21 ,336 2,643 1,333 59 793 37 71 26,272 
1990 19,922 1,611 1,162 119 엉6 14 30 23,314 
1991 12,754 2,651 1,113 308 550 3 54 17,433 
1992 11 ,473 3,407 1,093 1,320 594 11 29 17,927 
1993 8,133 2,735 538 2,569 467 14 21 14,477 
1994 7,975 2,356 542 3,462 257 4 8 14,604 
1995 2,063 797 71 924 24 4 1 3,884 
계 628,598 46,473 15,283 8,803 56,357 33,550 7,210 796,274 

註: 地域있IJ 는 1983년도까지 現t따移民 및 國際入養。l 포함됨 . 
1962- ’83년간 집계: 보사부 1992- ’94년간 집계: 한국 국제협력단 
1984- ’91년간 집계: 외무부 1995년 통계는 3월 현재임. 

資料: 外務部 해외이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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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 -56> 形態었Jj 海外移住 現況

(單位: 名)

연도 집기단타이 이주주 등 (투 사자업이이주주) 취업이주 연고이주 국제결혼 총계 

1962 165 49 165 379 
1963 315 697 1,581 2,593 
1964 520 1,151 1,486 3,157 
1965 1791 729 1,657 4,177 
1966 612 702 1,585 2,899 
1967 1,545 1,624 3,169 
1968 6 2,277 2,326 4,609 
1969 5,139 3,077 8,216 
1970 190 1,014 8，없8 3,724 13,776 
1971 30 4,136 7,139 4,519 15,824 
1972 102 6,123 11,345 4,470 22,040 
1973 58 10,899 11 ,499 4,771 27,227 
1974 4 10,824 19,003 4,543 34,374 
1975 7,547 23,330 4,783 35,660 
1976 5,310 28,885 5,667 39,862 
1977 13 3,199 27,106 5,533 35,851 
1978 72 1,543 25,913 5,612 33,140 
1979 1,241 23,764 6,306 31,311 
1980 70 1,130 25,938 6,220 33,358 
1981 72 199 2,122 23,588 6,187 32,168 
1982 32 29 1,894 18,993 5,445 26,393 
1983 29 43 2,708 15,341 5,224 23,345 
1984 137 3,949 22,144 4,881 31,111 
1985 511 3,946 18,396 4,940 27,793 
1986 2,325 3,098 27,218 4,456 37,097 
1987 4,269 3,076 22,768 4,685 34,798 
1988 4,167 2,946 19,927 4,446 31 ,486 
1989 2,781 1,566 18,281 3,644 26,272 
1990 1,885 2,737 15,772 2,920 23,314 
1991 3,204 1,901 9,963 2,365 17,433 
1992 7 4,057 3,193 8,823 1,847 17,927 
1993 14 2,921 3,988 6，0μ 1,510 14,477 
1994 29 2,330 5,311 5,629 1,305 14,604 
1995 5 648 1,589 1,324 318 3，잃4 
계 260 33,382 96,990 459,270 123,822 713,724 

註: 形態別 寶績에는 現地移民 및 國際入養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1995년 통계는 3월말 현재임. 

資料: 외무부 해이이주과. 



適正 人口規模와 權造의 維持 141 

〈表 II -57> i효移住 現況(1980-1995)

(뿔位: 名)

연도 미국 캐나다 호주 
아E 헨 

기타 총계 
이주대비 

티나 점유율(%) 

1980 없8 61 14 10 116 1,049 2.80 
1981 970 57 11 13 138 1,189 3.23 
1982 1,088 107 8 14 129 1,346 4.10 
1983 1,169 94 16 18 129 1,426 4.69 
1984 1,338 89 30 14 198 1,669 5.36 
1985 1,838 102 5 63 282 2,290 8.24 
1986 2,060 85 21 79 339 2,584 6.97 
1987 2,669 82 32 193 325 3,301 9.49 
1988 3,313 115 41 656 609 4,734 15.03 
1989 4,667 136 110 882 890 6,685 25.44 
1990 4,882 142 65 655 705 6,449 27.66 
1991 5,539 173 67 424 826 7,029 40.32 
1992 6,487 398 188 471 1,348 8,892 49.60 
1993 5,914 403 215 475 1,774 8,781 60.65 
1994 5,494 487 138 378 1,739 8,236 56.39 
1995.3. 1,303 109 39 85 447 1,983 
계 49,579 2,640 1,000 4,430 9,994 67,643 16.76 

註: 평移住者는 영주귀국신고자， 해외이주포기자를 합산한 것임. 

1994.1.1. -12.31.간 영주귀국신고자는 5，929名， 해외이주포기자는 
2，307名임. 

資料: 외무부 해외이주과. 

5. 南北統一에 대비한 人口政策의 基本構想、

가. 南北韓 人口現況과 展望

북한은 限定된 人口資料만을 공개할 뿐이고 구체적인 人口의 規模

나 構造， 分布는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關聯資料들을 통해 推定

해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北韓의 人口에 관한 資料는 推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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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데 l4)， 여기서는 정기 

원 등(992)이 推定한 結果를 사용하기로 한다. 

1995년 현재 南韓의 人口는 44，851千名， 그리고 北韓의 人口는 

23，460千名로15) 南北韓의 人口는 68，311千名에 이르는 것으로 推定되 

며， 2000年에는 72， 170千名， 2010년에는 78，003千名， 그리고 2020년에 

가서는 81 ，252千名에 이를 展望이다(表 II -58 참조) . 

〈表 II -58> 南北韓 人口展望

연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남한1) 

44,851 
46,789 
48,434 
49,683 
50,346 
50,578 

북한2) 

23,460 
25,381 
26,997 
28,320 
29,511 
30,674 

資料: 1) 統計廳 r將來人口展望J ， 1991. 

계 

68,311 
72,170 
75,431 
78,003 
79,857 
81 ,252 

(單位: 千名)

2) 鄭基源、 · 李尙憲 r北韓人口의 現況과 展望J ， 薦國保健社會댐究院， 1992. 

南北韓을 합했을 때 의 人口密度는 1995년을 기 준으로 308명/km'으로 

써 南韓만의 人 口密度 438명/k마에 비 해 훨 씬 낮다(表 II -59 참조). 南

北統一時 人口構造변에서도 많은 變化가 예견되고 있다. 南韓의 경우 

65세 이상 老人의 比率이 1995년 5.7%에서 2020년 12.5%로 증가할 전 

14) 1991년 UN에는 1995년 현재 北韓의 A 口를 23，966千名으로， 그리고 

Eberstadt와 Banister(1992)는 23，487千名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 는， Eberstadt and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mia, Berkeley, 1992 참조. 

15) 鄭基源 • 李尙떻 r北爾의 人 口現況과 展望J ， 韓國保健社會%究院，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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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반면 南·北統-時에는 같은 기간 동안 5.1%에서 10.8%로 증가하 

는 등 人口老觀化의 速度가 鏡化될 전망이다(表 II -60 참조). 

이와 같이 南韓만을 基準으로 하였을 때와 統-이 되었을 때와의 

人口狀況이 크게 差異가 난다는 것은 결국 南北韓간의 人口狀況에 차 

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중에서 특히 合計出옳率을 보면 南韓의 

경우는 1994년을 基準으로 1.75 水準을 보이 고 있는 반면 北韓은 약 

2.5-2.9 水準을 보이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16). 따라서 統-이 되었 

을 경우의 合計出뚫率은 南韓과 北韓의 合計出옳率 사이에서 결정되 

겠으나 統-後 새로운 社會 經濟的 與件에 따른 北韓女性의 出뚫行態 

變化 등을 가정할 때 合計出뚫率을 정확히 점치기는 어렵다. 

〈表 II -59> 南北韓 人口密度

연도 인구(천명) 인구밀도(명/k띠) 

1995 68,311 308 
2000 72,170 325 
2005 75,431 340 
2010 78,003 351 
2015 79,857 360 
2020 81 ,252 366 

16) 統}院은 北歸의 1990년 合計出題率을 2.9로 추정하고 있으며， 에버스타트 
와 바니스터는 2.5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統-院 r南北후용 

한t會 • 文化指標， 199b , 서 울， 1991, p.24와 Nicholas Eberstadt and 
]udith Banister, The Population 01 North Korea,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imia, Berkeley, 1992, p.l08-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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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rr -60> 南北韓 A口의 年觀構造

(單位: 千名)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연도 총계 

인구 % 인구 % 인구 % 

1995 
남한1) 44,851 10,400 23.2 31,908 71.1 2,543 5.7 
북한2) 23,460 6,940 29.6 15,568 66.4 952 4.0 
계 68,311 17,340 25.4 47,476 69.5 3,495 5.1 

2000 
남한J) 46,789 9,917 21.2 33,705 72.0 3,167 6.8 
북한2) 25,381 7,453 29.4 16,765 66.0 1,163 4.6 
계 72,170 17,370 24.1 50,470 69.9 4,330 5.9 

2005 
남한1) 48,434 9,841 20.3 34,637 71.5 3,956 8.2 
북한2) 26,997 7,514 27.8 18,087 67.0 1,396 5.2 
계 75,431 17,355 23.0 52,724 69.9 5,352 7.1 

2010 
남한J) 49,683 9,510 19.1 35,505 71.5 4,668 9.4 
북한2) 28,320 7,075 25.0 19,593 69.2 1,652 5.8 
계 78,003 16,585 21.3 55,098 70.6 6,320 8.1 

2015 
남한J) 50,346 8,790 17.5 36,146 71.8 5,410 10.7 
북한2) 29,511 6,634 22.5 20,896 70.8 1,981 6.7 
계 79,857 5,424 19.3 57,042 71.4 7,391 9.3 

2020년 
남한1) 50,578 8,098 16.0 36,147 71.5 6,333 12.5 
속한-、2) 30,674 6,461 21.1 21 ,764 70.9 2,449 8.0 
계 81,252 14,559 17.9 57,911 71.3 8,782 10.8 

資料: 1) 統計廳 r將來人口展望J , 1991. 
2) 鄭基源 · 李尙憲 r北韓人口의 現況과 展望J , 韓國保健社혈%究院， 

1992. 

期待壽命에 있어서도 1990년을 基準으로 南韓의 경우는 71.3세， 그 

리고 北韓은 약 69.0세 정도인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17). 1990년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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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률은 南韓의 경우 9.6名(千名當 1991)이나 北韓은 31.3名(千名當;

1990)으로 추정 되 는 등 南北韓간에 큰 差異를 보이 고 있다. 

나. 南北統-에 對比한 人口政策의 基本方向

南北韓 關係變化에 따른 人口政策은 統-을 전후로 하여 예상되 

人 n移動에 대한 政策과 統-後 人口規模와 構造의 변화에 따른 長期

的 政策으로 分離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統- 前後의 人口移勳에 

대한 政策은 統-의 形態와 統-段階에 따라 移勳의 規模와 速度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피:會·經濟的 

최소화하는 데 뚫: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統-의 形態는 漸進的인 統-과 급속한 統- 두가지로 가정해 

수 있으며， 統-의 段階는 分斷段階， 統-過程 段階， 그리고 統-韓國

段階 등 세 段階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漸進的 統-의 경우 南北韓 協

蘭과 協力에 의한 政策的 合意、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人1=:1

移勳에 의한 問題웰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급속한 統-의 경우는 太規행 人 1::1移動으로 인한 社험經濟的 衝盤이 

클 것으로 澈想됨에 따라 이에 대한 政策이 꿇前에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人口移動에 따른 政策的 對應策의 樹立은 급속한 統-의 

경우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統-의 段階別로 당시의 社會經濟的 與{牛의 變化에 맞 

게 人 n政策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統-過程의 中間段階에서는 주 

로 人口의 移평b과 관련한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統- 以後

5) 北歸의 1990년 平均짧命을 통일원에서는 男子 61.8세， 女子 66.8세로， 그리 

고 에버스타트와 바니스터는 69.0으로 推定하고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統-院 r前獨펌J ， 서 울， 1991, p.88와 Nicholas Eberstadt and ]udith 
Banister, op. cit. pp.l 08 -109 참조. 



146 

에는 南北韓간의 人口學的인 差異가 한 社會내에서 무리없이 융화될 

수 있는 政策의 開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統-前後으IA口移動에 대한 政策方向

統- 이전의 分斷段階에서의 人口移動은 벌목공 등 귀순자에 의한 

移動이 중심이 된다. 귀순자에 대한 現行 制度는 귀순 북한동포보호법 

0993. 6.)에 의하여 과거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 비하여 冷戰 性格

의 차원에서 탈피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포상 차원(휴대장비， 정보에 

따른 포상금 등)의 水準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귀순 

자의 定看을 위한 支援 體系는 귀순자에 대한 寶質的 支援을 통하여 

南韓 社會에 무리없이 적응하도록 하는 한편 獨立的이고 건전한 社會

活動울 통하여 生뚫的 投劃을 할 수 있도록 適應 訓練과 後見 機能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同質性 回復과 週應을 위한 敎育이 충실 

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귀순자라는 特別階層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 

라 南韓의 한 國民으로 조속히 융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統-過程 段階에 있어서는， 急進的인 統一의 경우 獨遊의 例에서와 

같이 北韓 等地로부터의 大規模 移動을 예상해볼 수 있다. 移動의 對

象地域도 주로 南韓의 都市地域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社會와 經濟

전반에 걸쳐 커다란 變化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統-의 形態가 漸進

的일지 혹은 急進的일지는 政治的 狀況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모든 경 

우를 가정한 對備策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 統-韓國으IA 口政策 基本方向

統一韓國 段階에서는 統一로 인해 새로이 형성될 經濟構造와 規模，

社會的 變化 등에 부합하는 長期的인 人口政策의 樹立이 필요하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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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南北韓간에 존재하던 各積 人口學的인 차이가 

무리없이 융화되도록 하여 統된 韓國파t會내에서 새로이 階層間 隔

형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統-後에도 池域問의 所得隔差 및 勞動市場 變化에 따른 人

I::::J移動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地域!웹(都·앓 및 南

北問)의 人口移펠I에 대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행化되어야 할 것이다. 

統-後 草創期에는 北韓住民의 낮은 技術 熟練度로 인하여 單純 人

力짧業을 중심으로 한 勞렸l需要에 따른 移혔]이 중심이 될 것이며， 그 

후에는 점차 中 f웹熟練 및 서비스 업종의 需훨 變化를 중심으로 人口

移動이 이루어질 것이다. 

地域的으로는 北韓에서 南韓으로의 移動은 安定的이나 持總的일 것 

이며 北韓地域 내에서의 移勳은 초기에는 新規 投資짧業 中心애서 점 

차 都市地域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따라서 統-韓慶l의 人口分散 政策

은 北韓地域 經濟의 조속한 自生力 確保와 동시에 지역간의 均겠íÏ的 

發짧에 두어야 할 것이다. 



rn. 人口의 資質과 福社의 向上

1. 家族保健增進 對策

가. 家族의 保健機能

家族은 夫歸를 중심으로 하는 社會的 小集團體로서 夫歸 外에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가장 가까운 血肉들과의 다양 

한 形態로 存在하는 일종의 生活共同體이다. 이러한 生活共同體에서의 

家族構成員의 保健問題는 일차적으로 各 個人의 責任에 의한 個人의 

관리 노력에 가장 큰 影響을 받는다. 그러나 가족구성원 個個人의 生

活의 基本領域이 우선 家延을 中心으로 하는 家族과의 共同體內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家族과의 相互關係와 作用으로부터 전연 격 

리된 삶은 不可能하다. 個人의 日常生活에서 생기는 어떤 問題는 곧 

그 자신의 健康t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며 또한 다른 家族構成員에 

대해서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精神的 緊張이나 農購은 

健康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일반적인 族뽑、에 관한 역학적 所昆으로 

본다면 그런 돗탱、의 대다수가 日常生活上의 問題에 起因되고 있음이 

확실하다. 職場싫害나 交通事故와 같은 사고의 상당부분이 家處內에서 

의 不和나 훌觀 등이 原因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精神的 영향 뿐 아니라 家處內에서의 실생활이나 家族의 傳

統的 生活習性， 이를테면 飯酒， 運動， 休息， 淸灌， 歡}~피性 등 여러가지 

要因들이 家族 개개인의 健康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家族構成員들의 

個人的 健康은 나아가 그 外의 家族構成員에 대한 健康 h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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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 이러한 家族이 지니는 保健機能을 世界保健機構에서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經濟的 支援 機能

。 精神的 支援 機能

。 生活의 再生옳的 機能

: 家族의 生計 및 健康維持를 위한 

費ffl을 提供한다. 

: 情絡-的 安定과 人格 形成의 場을 

提供해 준다. 

: 衣食住 生活을 통해서 個人의 發

育， 發違 및 피로회복， 健康維持

등에 노력토록 한다. 

。 敎育的·文化的 支援 機能 : 保健에 관한 知識을 傳達해주고 

。 生植機能

。 健康 수발 機能

올바른 健康行動을 길러준다. 

: 子女의 出題과 養育을 하게 한다. 

: 家旅中에 思者가 發生하면 

간호해주고 生活上의 불펀을 덜 

어 준다. 

人問은 社會的 動物인 만큼 무슨 일이든 社會로부터 分離되어 홀로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어떤 일의 成就를 위해서 自己의 

努力 뿐 아니라 他人의 協力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家族生活

內에서의 家族保健機能에서 보여 주듯이 家族中에 뽑、者가 생기면 우 

선 家族의 도움이 가장 必須的인 것이다. 健民病 뽑、者가 있다면 철저 

한 食팡管理를 위해 家族의 協力이 있어야 하고， 應急뽑、者는 곧 病·醫

院으로 이송시키는 조치도 家旅이 서둘러야 한다. 이와 같이 家族의 

保健機能은 소집단 生活共同體로서의 가장 基本的인 相技相助하는 기 

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機能을 바탕으로한 家族保健의 t曾進은 

곧 家底福社의 基健를 다지는 가장 중요한 要件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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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家旅保健의 기초는 家族의 保健機能을 바탕으로 家族計劃을 

包含하는 母子保健에서 다져지고 또한 건강의 취약기인 노령기의 老

人保健에서 철저히 管理가 이루어질 때 家族의 福피II:增進에 크게 寄與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家族保健은 母子保健과 老人保健 中心의 

政策을 중점적으로 開發해 나가는 方向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家族保健 現況 및 問題點

前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家族保健의 가장 기본적인 領域이요 主

轉이 되는 분야는 家族計劃을 포함하여 母子保健 및 老人保健이다. 따 

라서 이 分野를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의 現況과 問題點을 먼저 검토 

코자한다. 

1980年代까지의 家族計劃事業은 避ÍII조普及을 확대하는 데 거의 全力

을 경주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避姬受容 유형에서의 不姓施術이 한때 

有配偶 歸人의 折半에 육박하는 48% 수준까지 이르도록 斷塵寫主의 

避維普及의 特性을 지니고 있다. 

適正數의 子女를 適當時期에 갖기 위한 家族計劃은 個/\次元에서는 

適正方法의 選擇， 서비스의 質的水準 向上， 避姐受容 後의 적절한 事

後管理 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連의 條件이 만족스럽게 

갖추어진 狀態에서의 家族計劃은 건전한 家族保健의 增進에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이상적인 피임을 통하여 출산을 조절하고 생식 

건강을 維持·增進시키는 노력은 姓娘 分練 出塵 등 일련의 母子保健

으로 연결되는 펼수적 기본과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家族計劃

의 올바른 發展이 家族保健에 寄與하는 바는 중대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家族計劃事業에 投入된 노력은 家族保健의 입장과는 거의 無關

하게 出塵을 억제해야 한다는 1차적 目標에만 춧점을 맞추어 왔기 때 

문에 지금까지 사실상 家族保健測面에서 考慮、된 事項은 극히 微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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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出處率을 대치수준이하로 柳制하는 

데는 크게 成功했으나 相對的으로 避없受容에 있어 個人의 生植健康

增進빼面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低出앓의 여파로 1980年代 종반부터 政府의 家族計편事業은 經雄普

及의 物量縮小와 더불어 事業의 內寶을 기하여야 한다는 명목상의 

業方向 轉換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週維普及活動에 投入된 

띠政 負據이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餘力을 人口資質 向

이나 家族保健增進을 위한 노력으로 轉換하는 %똥置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家族保健 測面에서는 오히려 家;族計않O짧業이 최근 계속적인 

後退만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有配偶 歸人들의 人I姬振中總 經驗率이 49.2%의 높은 

水準을 유지하고 있고 男兒出塵을 위한 服兒性鍵別의 經驗率도 14.5% 

에 이르고 있는 등 家族計劉짧業에서 개선해야될 과제가 많다는 현실 

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家族保健次元에서 投入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歸人들의 거의 대부분인 99.2%가 塵前檢該을 받고 있고 

또 施設分姓率도 98.8%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母子保健

의 수준은 最近에 크게 向上된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母子保健 水準

의 向上은 母子保健事業의 結果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國民所得增

大 및 生活水準 向上으로 언한 전반적인 保健水準 向上에 힘입은 결 

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母子保健 指標上으로 본다면 母性死亡率이 先

進國에 비해서 아직도 크게 높은 편이며 영아사망률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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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ll-l) 主要國의 母性死亡率(出生 100，000名當)

연 도 한 국 일 본 싱가폴 미 국 합-
6
 

(單位: 名)

스웨멘 

5 ‘87- ’88 30 11 10 7 

資料: WHO, Matemal Health and Safe Motherhood Programme, 
WHOη따CH;이1SW96. 

〈表 ill-2) 主要國의 뿔兒死亡率(出生 1 ，000名當)

연도 한국 일본 프랑스 

1991 12.9 4.4 7.0 7.0 

資料: 朴仁和·黃那美 r母子保健의 政策課題와 發展方向J , 韓國保健社會빠究院， 
1993. 

최근 分練形態의 變化를 보면 正常分練보다는 帝王切開手術에 의한 

分換率이 과거에 비해 점점 높아지고 있다. 魔式分煥상의 問題가 있어 

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젊은 여성 

들의 제왕절개수술에 대한 嘴好性向과 의료기관에서의 分煥費의 高價

化라는 收益性과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指補할 수 있다. 

政府의 母子保健事業에 있어서 主要 項目으로 되고 있는 姬題歸 健

康管理， 영유아管理， 姬뚫歸와 영유아의 健康該斷， 母子保健手貼 발급 

제도， 據防接種， 先天性 代謝異常 檢훌 등은 거의 해마다 反復되지만 

이는 일정수준과 범위내의 한정된 활동에 불과하다. 아직도 여러 해를 

두고 노력하면서도 없歸 및 영유아의 申告 및 登錄管理가 低調하여 

母子保健 手貼의 發給 및 使用의 生活化 등이 定看되지 못한 狀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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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극히 制限된 대상밖에 실시할 수 없는 실 

정이다. 전반적으로 管理對象의 據大 및 철저한 管理를 要하는 水準에 

머물고 있음을 指網할 수 있다. 

〈表 ill-3> 뿔近 帝王切開 分娘率의 推移

(單位: %) 

연도 전국 시 군부 조사대상자수(명) 

1983. 1 -1984. 4 11.9 13.4 7.7 2，없4 

1987. 5-1989 .12 15.2 15.6 13.4 1,348 

1990. 1 -1991. 5 20.8 21.7 17.2 803 

1991. 1-1994. 7 31.5 31.9 29.2 1,932 

資料: 韓國保健社會Tjff究院， 出꿇力 및 家族保健寶態調짧J ， 各 年度.

1995年 現在 우리 나라의 老人人口는 全人 口 의 5.7%(254萬名)로서 

美國의 12.6%나 日本의 11.9% 등 先進國보다는 낮은 比率이지만 앞 

으로 人口老敵化가 급속히 進展되어 老人 人口比는 크게 增加할 전망 

이다. 차제에 老人保健은 老人福社次元 뿐 아니라 家族福社次元에서 

家族保健의 環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老人이 家旅의 -

으로 存在하고 人間은 누구나 短命하지 않는 한 老人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順理이다. 따라서 老人에 대한 健康管理는 政府의 基本的인 

事業體系에서부터 확고한 政策이 수립되어야 한다. 老人은 身體的·精

神的 기능저하로 인하여 B常生活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家族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家族保健次元에 

서의 老人保健은 앞으로 더욱 평化되어야 한다. 

全體老人의 85.9%가 한가지 이상의 慢性族짧、을 지니고 있고 이로 

인하여 老人人口의 2/3는 B常生活에 지장을 받고 있다. 最近에 國民

의 福까止欲求가 증대되고 삶의 質을 向上시켜야 한다는 여망이 높아감 



154 

에 따라 老人福社에 대한 政策課題의 論議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 

고 있지만 老人保健에 대한 구체적인 事業發展에는 괄목할 만한 사항 

을 찾아볼 수 없다. 

政府의 保健事業分野에서의 老人保健은 成人病 管理에 관한 保健敎

育 水準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老人福社事業에서 老人保健을 

위한 똥病據防이나 健康增進 및 再活訓練 등의 서비스가 特化되어 제 

공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老A保健事業으로는 기껏해야 低所

得層 老/\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대한 2年 1回 정도의 健康該斷 實施

(1994年 寶績 138千名)에 불과하다. 그 외에 全國 122개의 無料老人

廳養施設을 운영하여 중풍 등 長期性 老Áf찾뿔、을 가진 低所得層을 대 

상으로 최소한의 看病治擁를 위해 수용관리를 하는 정도이다. 老人의 

保健問題는 老人의 所得保障과 不可分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老人

福社事業의 범주 내에서 보다 體系的인 서비스의 開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다.對應方案 

1) 家族計劃

低所得層에 대한 家族計劃은 政府事業에서 지원토록 한다는 基本方

針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종래와 같은 目標量體制의 강박관념 

을 벗어나 避雄受容 事前指導 및 事後管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를 통해 최고수준의 良質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신념으로 事業을 발 

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이러한 事業機能 향상을 위 

해서는 많存事業體系內의 要員活動을 적극화시켜야 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한 관건이므로 -線要員들에 대한 敎育訓練 프로그램을 開發

하여 시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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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所得層 外에도 춤少年， 主歸 및 기타 住民들을 대상으로 하는 家

族計웹事業은 民問組織의 參與據大와 더불어 이들 조직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일선요원들의 직접적인 對民서비스 특히 

避빠의 相談指펼， 뾰數育과 건전한 生植健康， 人I~(f娘中總 및 性病과 

AIDS의 據防 등 광범위한 땅慶敎育을 活性化시킬 수 있도록 행慶活 

動指針을 포함하여 일련의 敢育資料의 閒發普及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思春期 子女 특히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思春

期歡室의 설치운영으로 사춘기부터의 生꺼흉保健敎育에 의한 健全 母性

育成의 基盤을 다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접적인 춤少年 性 相談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生植

生理를 포함한 經짜 등 家族計劃에 관한 명확한 지식의 傳逢과 性 및 

生植과 관련된 건전한 發達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이 保健所 組織과 太

韓家族計劉協會 등 민간조직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體系化되어야 

한다. 

家族計對짧業으로 다루어야 될 人口資質關聯 과제로 가장 중요하면 

서도 지금까지 소외된 분야는 遺傳保健政策 分野이다. 대만의 경우 

1980年代 중반부터 人口資質 向上策으로 週↑專保健事業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適傳서비스의 普及網 搬充 및 綠合的인 서비스 제 

공이 주요 目標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에 비하면 適傳保健政策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保健組織을 통한 遊傳相談서비스 

供給網 構藥 및 遺傳專門 크리념의 설치 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適傳相談， 짧前遺傳檢談 및 선천성 기형 등 障짧兒 出뚫 위험과 관련 

한 經維相談， 不維施術， A工姐娘中組 指훨 등의 서비스 개발에 노력 

해야 할 것이다. 현재 母子保健事業의 -環으로 실시하고 있는 先天性

代謝異常 檢훌도 이러한 週傳保健事業體系 內에서 모든 新生兒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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據大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체계에 의해 짧編 

들의 歡;酒， 吸煙， 藥物 오남용， 高뼈MfH辰， 風塵感梁 등 선천성 기형을 

짧發할 수 있는 각종 要因들을 事前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 새로이 開發 施行토록 해야 할 것이다. 婚前檢該과 敎育도 또한 이 

러한 프로그램 속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母性保健

母子保健에서 강조하고 있는 姐옳歸의 健康管理를 위하여 일선 보 

건소에서 維盧歸 $告 및 登錄管理業務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民間

醫廳機關에 대한 指훨 및 협조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行政的·財政的 지원과 지도·감독의 양면적 기능을 잘 調和시 

켜 나가야 할 것이다. 

申告된 雄娘歸에 대해서는 母子保健手l貼의 發給을 통해 姬娘에서부 

터 出塵에 이르기까지의 母子의 健康記錄과 장차 태어날 어린이의 出

옳에서부터 就學까지의 健康管理를 記錄함을 생활화시키는 데 새로운 

노력의 投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雄옳歸에 대해서는 전반기와 후반 

기에 각각 한번씩의 結合檢該을 받도록 보건요원들의 指導 및 추구관 

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登錄 姐娘歸의 管理는 건강기록부의 作成과 더불어 相談指導를 주 

기적으로 하는 塵前管理 시스템의 운영을 정착시키고 특히 低敵이나 

高觀 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高危險 要素를 지닌 維娘歸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각종 검사 등 진료서 

비스에 대한 費用投入을 據大하여 필요하다면 開業醫들의 시간제 該

擬參與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개발이 바람직하다. 

分姓管理는 全國民醫廳保險의 定훌에 힘입어 거의 대부분이 施設分

換으로 하고 있으므로 脫弱地域에 대한 보건소의 指導管理를 보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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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하는 수준에서 安全分練이 거의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짧後管理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를 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투입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g[續期에 건강이상 有無에 대한 철저 

한 추구관리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分柳週應뾰의 증가를 논 

외로 할 때 帝王切開手術을 증가하게 한 가장 直接的인 要因은 뚫母 

들의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選好度 增加와 施術者인 醫i5rlï들의 醫擬行

寫 變化라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難앓이면 질식분만을 하던 과거와 

는 달리 질식분만을 하여도 별다른 危險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帝王切開分媒을 하려는 경향이 옳母나 醫師 모 

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이면서 근원적인 대응 

방안은 弘報敎育을 통해 庫母들로 하여금 帝王切聞分換에 대한 올바 

른 認識을 가지도록 탱導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보건요원 

들의 指훨와 醫擬人 그리고 大聚媒體를 통한 다변적인 혐靈活勳이 강 

화되어야 한다. 

3) 영유아 保健

짧)çb兒 登錄管理도 姬뚫歸 管理와 동시에 철저하게 拉行되도록 하 

여 적어도 生後 3個月， 18個月， 3歲， 6歲에 모든 영유아가 각각 한번씩 

受該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필요에 따라 精密檢훌까지 연결되는 철저 

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母좋L授좋L의 f핫錢을 촉진시 키 기 위하여 많存 분만 病·醫院에서 의 母子

同室制의 施設 改造를 위한 행정지도와 더불어 ~ffi1홀歸를 대상으로한 

直接的인 땅쫓指遊와 각급 사회단체를 통한 ffJ:￥L授뚱L歡雙 캠페인， 醫擬

機關과의 협조 등 기존 사업체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心身障댐兒 발생 防止를 위한 先꿋性 代謝累常 ;檢호는 1995年에도 

95，804名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대다수의 新生兒들에 대한 檢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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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全新生兒에 대한 檢훌의 예산지원이 不

可能하다면 정부예산지원과 拉行해서 보험수가 적용에 의한 義務的

接種 등의 提置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日本은 모든 新生兒에게 실시) .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그 관리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 

므로 많存體系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소정의 f專梁性 핏뿔、으로부터 완 

벽한 保護가 가능하도록 더욱 노력한다. 

B 형 간염의 母子 수직감염 방지를 위하여 특히 B 형 간염을 앓은 

바이러스 保有 없盧揮의 경우 出塵子女에 대한 B 형 9주갖 據防接種을 

특별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강화한다. 

低體重 未熟兒에 대한 특별지도로 父母들의 子女들에 대한 특별 검 

진에 누락이 없도록 한다. 

情報의 電算化， 電詩， 郵便， 닮問 등 영유아에 대한 철저한 추구관리 

체계를 確立하는 동시에， 出生中告 制度改善， 예를 들면 美國처럼 出

生과 동시에 醫師의 책임 하에 출생증명서의 신고제도를 義務化하는 

方法 등을 國民健康增進 示範事業과 連緊하여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具體的으로 出生直後에 해당 醫擬機關에서 出生랴l告 양식과 공용할 

수 있는 出生證明휠를 작성하여 保護者와 주치의사의 서명으로 이를 

保護者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직송토록 한다. 관할 보건소는 이를 

다시 둠·面·同 事務所에 통보하는 새로운 出生申告體系를 確立하여， 모 

든 영유아의 登錄管理 體系를 構藥하고， 이러한 出生申告制度의 개선 

과 더불어 모든 영유아와 뚫母의 登錄管理로 母子保健手l貼의 활용도 

정착시켜 영유아 예방접종， 뚫前·塵後 管理， 家族計짧tl ， 營養指펼 등의 

家族健康 增進을 도모토록 한다. 아울러 家族單位의 保健醫據 및 福社

需要와 지역내의 각종 관련 시설의 운영현황에 관한 데이타베이스를 

설치하여 保健·福社 서비스의 포괄적 관리체계를 確立하므로써 서비스 

의 質的 향상을 도모하고 福社增進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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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老A保健

老人人口의 급속한 증가와 核家族化에 따른 老人缺養 ;텅識의 약화 

등으로 老人 뿔獨家口의 增加， 健康障핍. 老人의 增加 및 機能 不能의 

핏保談 老人의 增JJIl 등에 따른 老人福피Il: 要求가 날로 增大되고 있으 

므로 단순한 救쓸的 次元의 대책보다는 老人들의 健康管理를 위한 積

極的인 흔합業開發이 흉흥求되고 있다. 

웹;縮 保健r:JT 및 保健支所를 통한 老人들의 登錄管理體系를 確立하 

여 老人에 대한 필요한 保健治擬 서비스制度를 수립한다. 

登錄된 老人에 대한 效率的 관리를 위한 老人健康手뻐을 제작 교부 

하여 활용토록 한다. 

老人의 病病據防， 病뿔、의 早期發見 및 早期治廳 등을 목적으로 하는 

老人 保健檢該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일반검진 

은 政府뤘據으로 하는 방법으로 발전시키고 有所見者의 精密檢곁f 등 

은 뽑擬保險과 保護로 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生活保護 및 醫據保護對象 老人들에 대한 칠저한 檢該管理가 중요하다. 

顧I民健康i합進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평생 건강관리 차원의 老人健康

및 成人病 젤理를 동시에 彈化시키는 것이 관리의 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保健所 組織網을 통한 老人들에 대한 健康敎育 프로그램을 적극적 

으로 개발보급하고 노인정과 같은 노인집합 장소에서의 保f建敎育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한다. 

起動이 불편한 老A에 대한 닮問制度와 그들에 대한 機能 回復 힘11 

練을 강화하여 腦쭈中 등 환자의 침상 不動뽑、者-가 되는 것을 防止하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160 

5) 家族保健 및 福~u1:서비스의 {행達體系 確立

지금까지의 家族保健 프로그램에서 한걸음 나아가 家族單位의 保健

및 福社 서비스가 緣合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많存 保f建所의 保健

人力(5，300餘名)과 社會福社人力 (3，750餘名)을 지역내의 保{建옆홉樓 및 

社會福피止에 관한 多텀的 전문요원으로 育成하여 人力活用의 效率性도 

提高시키도록 한다. 이는 지역사회의 주민에 대한 각종 保健·福社 서 

비스를 일관성 있게 體系的으로 提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서비스 

의 效率性을 提高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家族單位의 保健醫標 및 福社需훨와 지역내 각종 관련 시설 

의 운영 현황에 관한 데이타베이스를 설치하여 保健·福피止 서비스의 포 

괄적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한다. 그리하여 家族計劉， 保健， 老人 및 缺

揚家族 등 家族保健

될 수 있도록 發展시킨다. 

2. 性比 不均衝의 實態와 對策

가. 男兒選好觀의 寶態

우리 나라에서 出生性比 不均衛이 점차 可視化되기 시작한 것은 出

옳率이 급속히 하락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自然狀態에서 결 

정되는 出生性比는 人種集團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6(女兒 出生 100명당 男兒 出生兒數)정도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반 이전의 우리 나라 出生性比는 대체로 약 104-109 수준을 보여 

正常的인 出生性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물론 年度別로 110이상 

의 出生性比를 보인 年많도 있었으나 일반적인 짧勢라기 보다는 특정 

年度에 한해서 나타났던 現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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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1980년대 중반 出生性比의 不均衝 現象이 가시화된 것은 

적은 數의 子女를 낳기를 원하면서도 아들은 반드시 가져야겠다는 

欲求가 점차 확산되는 한편 始兒 ↑生鍵別을 위한 醫癡技術이 널리 보 

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出生性比 不均衛을 낳는 근원적인 요소인 男兒選好離은 家族~+劉짧: 

業의 초창기부터 이미 주요 政策課題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전래의 家父長的 傳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男兒選好

觀을 불식시키기 위한 對國民 弘報양쫓 活勳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당시에는 出生性比 不均衛의 시정이라는 차원보다는 

出않의 柳制에 일차적인 텀標를 두고 있었다. 즉， 아들을 낳기까지 많 

은 數의 子女를 낳는 경 방지하자는 의도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男兒選好-觀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그간에 형성된 少子女짧f直뼈과 접목되면서 出生性比의 불균형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副作댐을 낳고 있다. 

出生性比의 不均術은 男兒避好觀， 少子女 價{直縣， fi읍兒 性鐵別을 위 

한 醫擬技術의 보급， 選擇的 人I~(f娘中總의 普遍化 등의 여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중에서 어느 하나의 條件

이라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出生性比의 불균형이 발생할 

可能性은 매우 낮다. 물론 여기에 대한 例外는 있다. 즉， 少子女價f直觀

이 형성되지 않은 高出짧 社會에서도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인도에서와 같이 新@협의 결혼지참금이 커다란 

부담이 되는 社쩔에서는 女兒의 數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들의 부담 

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數의 子女를 낳으면서도 아들만을 낳기를 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나라의 경우 

는 위에서 나열된 모든 與件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男兒選好-觀이 

강하였고 또한 出잖率의 급속한 하락을 경험한 중국이나 대만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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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 사회에 少子女觀과 男兒選好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 

실은 아래 〈表 lJI -4) 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우선 子女數 측면에서 

보면， 두명의 子女를 둔 경우는 93%(두자녀가 모두 딸인 경우는 

70.2%) 이상이 子女를 ‘더 이상 낳지 않겠다’는 意思를 가지고 있어서 

두자녀 가치관이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子女의 性 組合

(combination)별로 보면， 앞으로 ‘자녀를 더 이상 낳지 않겠다’는 比率

이 한 명 이상의 아들을 가진 경우와 딸만을 두고 있는 경우 사이에 

큰 隔差를 보여주고 있다. 子女를 한 명만 두고 있고 그 자녀가 아들 

인 경우는 39.6%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고 斷盧하겠다고 한 반면， 

딸인 경우는 25.8%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應答을 보였다. 

자녀를 두명 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현상을 볼 수 있다. 딸만을 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比率

이 23-26% 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洪文植 外， 1994). 

〈表 111-4) 現存子女의 性組合別 子女 追加出훌 意思
(單位: %) 

현존자녀수 더 낳겠다 더 낳지 않겠다 생각중이다 계 

0명(없음) 92.9 5.0 2.1 100.。

1 명: 1남 50.7 39.6 9.7 100.0 
1녀 64.1 25.8 10.1 100.0 

2명: 2남 4.0 92.5 3.5 100.0 
2녀 20.4 70.2 9.3 100.0 
1남l녀 2.3 95.5 2.3 100.。

3명: 3남 3.0 97.0 100.0 
3녀 8.0 86.3 5.0 100.0 
1남 2녀 0.5 98.5 1.0 100.0 
2남 1녀 0.3 98.5 1.2 100.0 

註: 15-44세의 有配偶 歸A들을 대상으로 한 標本 調훌의 結果임. 
資料: 洪文植 外， r1994年 全國 出옳力 및 家族保健寶態調훌.1 , 韓國保健社會

핍究院，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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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男兒選好觀은 결국 초음파 검사， 양수검사， 융모막 검사 등 

을 통한 服兒 性鍵別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데 1994년 현재 15-44세 

有配偶 歸人들의 14.5%가 짧前에 태아의 性을 알게 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洪文植 外， 1994). 여기에는 태아의 性을 

의도적으로 파악하려고 했던 경우뿐만 아니라 우연히 태아의 性을 알 

게 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低出題 l냄代가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男兒選好觀과 태아 性

鍵別， 選擇的 人I짧娘中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성비의 不均術 現象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 性比 不均衝의 횡행動推移 

우리 나라 出生時 性比는 1980年에 104.3이었으나 1990년에는 116.9 

기록하였다. 1991-1993년 기간 중에는 112.9에서 115.6으로 계속 

증가하는 銀向을 보임으로써 lE常 出生 性比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表 ill-5 참조). 1990年의 出生性比가 116.9로 급격 히 증가된 原因중 

의 하나는 1990년이 말띠 해였고 이 해에 태어난 상당수의 女兒가 

1989년과 1991년으로 각각 분산하여 출생신고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出많順位別로 보면 1990년이래 세번째 또는 그 이후의 出生兒의 션1: 

比가 첫번째 出生兒나 두번째 出生兒에 비해 거의 2배 이상을 보일 

정도로 심각한 不均衛을 보이고 있으나 年問 태어나는 總出生兒 중에 

서 세번째 이상의 出生兒는 불과 7퍼센트 정도에 지나지 않아 전체적 

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性lt 不均術

은 年!채 出生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번째 出生 )1頂位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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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ll-5> 出生順位5]IJ 出生性比(1980-1993)

연도 전체 1 2 3 4 5+ 

1980 104.3 106.1 104.3 103.2 102.0 96.8 
1981 107.8 106.8 107.0 108.0 114.4 117.8 
1982 107.6 105.9 106.6 110.3 114.6 121.1 
1983 108.6 106.5 107.0 114.6 123.9 133.2 
1984 109.5 106.8 108.1 121.6 136.8 141.0 
1985 109.5 106.0 107.8 129.1 148.7 143.9 
1986 111.8 107.4 111.3 138.7 153.1 146.2 
1987 108.9 104.8 109.2 135.4 146.6 156.9 
1988 113.4 107.4 113.3 166.3 193.3 175.0 
1989 112.1 104.2 112.6 183.9 207.2 197.1 
1990 116.9 108.7 117.2 191.0 224.3 206.2 
1991 112.9 106.1 112.8 184.7 206.3 199.7 
1992 114.0 106.4 112.8 195.7 232.4 216.7 
1993 115.6 106.6 114.9 206.5 253.4 223.3 

資料. 統計廳 r人口動態、統計年報J ， 1980-1993. 

우리 나라의 出生性比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特徵은 地域間에 

많은 差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各 市 • 道 중에서도 大邱， 慶北，

慶南 및 쏠山 지역의 出生性比가 특히 높다. 1993년 현재 大邱와 慶北

의 出生性比는 각각 125.0, 124.4이고 慶南이 121.7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性比는 1985년부터 큰 差異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他

市 • 道에 비하여 男兒選好觀이 강하고 태아의 性鍵別을 위한 의료서 

비스가 이들 지역에서 더욱 성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表 ill-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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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 道5.l IJ 出生性比(1970-1993)〈表 ill-6) 

1993 

국
 울
 산
 구
 천
 주
 전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전
 서
 부
 대
 인
 광
 대
 경
 강
 -
풍
 
-
전
 
전
 경
 경
 제
 

115.6 
113.5 
118.7 
125.0 
112.1 
111.0 
119.3 
112.8 
115.9 
116.8 
114.5 
110.3 
113.5 
124.4 
121.7 
108.7 

1992 

114.0 
111.2 
117.3 
124.6 
107.9 
112.9 
114.9 
111.4 
111.7 
117.5 
116.2 
107.9 
110.3 
123.2 
120.6 
118.3 

1991 

112.9 
110.3 
116.2 
125.5 
108.4 
111.3 
113.6 
109.6 
110.2 
112.7 
112.7 
107.5 
110.8 
123.3 
117.5 
104.7 

1990 

116.9 
113.5 
118.6 
130.0 
112.3 
113.7 
122.9 
111.6 
113.7 
117.2 
117.1 
114.4 
114.4 
130.9 
124.9 
119.4 

1985 

109.5 
108.7 
109.6 
122.0 
108.7 
96.8 

107.0 
109.0 
110.6 
109.5 
108.7 
106.4 
120.7 
110.3 
111.1 

1980 

104.3 
105.1 
104.3 
93.7 
96.5 

104.8 
100.8 
103.9 
102.7 
102.4 
103.1 
105.2 
104.5 
99.2 

1970 

109.5 
105.2 
102.5 

109.4 
108.6 
112.6 
113.6 
110.1 
108.2 
111.5 
111.6 

102.0 

시도 

資料: 統計廳、， r1993年度 人口動態統計年報J ， 1994. 

出生性比는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평균적으로 106 정도 

국가 중에서 f땀敎文化關에 속하고 최 

세계 

유지하고 있으나 아시아지역 

各國의 

대만에서 

중에서도 우리 

중국， 

현저한 性比의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나라가 가장 높은 出生 셈i比를 나타내고 있다(表 ill-7 참조). 

급격히 저하된 한국， 

國家

근 人 r'::l 째制政策으로 出gE率이 

出生性比 比較外國의 〈表 ill-7) 

출생성비 

국
 국
 독
 본
 

미
 영
 서
 일
 

105.1 
113.9 
110.2 
116.9 

연도 

1989 
1989 
1990 
1990 

국가 

콩
 국
 만
 국
 

홍
 중
 대
 한
 

출생성비 

105.0 
105.2 
105.1 
105.6 

연도 

1988 
1986 
1989 
1989 

국가 

對應方案J ， 핸國保{建社會 不均衛 變따l推移와 짧料: 越南惠1) • 徐文姬 r性比의 

6다究院，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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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性 選別的 人도雄振中絡의 推定

우리 나라에서 없兒의 性 鍵別을 위한 醫燒行寫는 1980년대에 접어 

들면서 논란의 對象이 되었고 政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制度的 裝

置의 하나로 1987년 11월에 醫驚法09조 2항)을 개정하여 태아의 性

鍵別을 위한 醫廳行寫를 금지시킴과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醫

師免許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條項을 신설했다. 또한 1994년 1월에 

는 醫魔法 제67조를 개정하여 상기 19조 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 

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始兒의 性 鍵別을 위한 人工維娘中維은 醫樓人과 이를 

의뢰한 歸人 사이에 陰性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社會調호 方

法을 통해 그 寶態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自然狀態에서의 正常的인 出生性比(106)와 人口勳

態申告 資料에 의한 실제 出生性比의 차이를 계산하여 船兒의 ↑生鐵別

에 따른 選擇的 人工姓振中總의 件數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1988-1993년 기간중 始兒가 女兒로 판명되어 

人工姓振中總을 한 !<ff娘 件數는 약 13萬 5千件으로서 年平均 22，400건 

에 달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이 推定 件數는 正常 出生 性比와의 차이만을 고려한 단순 추정에 

지나지 않으며， 全國民 醫擔保險의 실시와 生活水準의 향상으로 급격 

히 감소된 영아사망률(특히 여아)을 감안한다면 性 鍵別에 의한 人工

없娘中總件數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H읍兒의 性鍵別을 위한 方法은 임신 9주에 가능한 융모막검사 

(Chorionic Villi Sampling) , 임신 16주에 식 별이 가능한 양수검사 

(Amniocentesis) , 그리고 임신 20주에 가능한 초음파검사(Ultrasonic 

Test)7t 있다. 이중에서 융모막검사나 양수검사는 檢좁費가 대략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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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내외의 고액으로 醫驚保險給與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1993년에 20，817건의 選別的 人I~조娘中總이 있었다고 가정 

하면 태아의 性鍵別 醫廳行寫 件數는 약 41 ，600건으로 추정되며， 檢훌 

費用을 건당 평균 50만원으로 한다고 해도 대략 한해에 208억원이라 

는 醫鍵費가 낭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III-8) 服兒 性鍵別에 의한 選었Ij的 ÁI없娘中總 件數 推定

(1988-1993) 

출생아수 성비 106일때 추정치 
연도 

남아 여아(1) 추정여아수(2) 건수(3)(1-2) 비율(3/1) 

1988 335,001 295,346 316,039 20,693 7.0 
1989 335,663 299,774 316,663 16,889 5.6 
1990 346,841 297,077 327,208 30,131 1O.l 
1991 371 ,348 329,473 350,328 20,855 6.3 
1992 379,438 332,849 357,960 25,111 7.5 
1993 367,754 325,792 346,937 20,817 5.7 

資料: 統計廳 r人 口動態統計年報J ， 1993. 

라. 性比 不均衝의 社용的 影響

出生性比의 不均衝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경험하는 社會的 問題는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低學年에서 여자 짝을 갖지 못하는 現象일 것이 

다. 199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國民學校 學生의 學年別 性比는 국민 

학교 1, 2학년이 109이고， 3학년이 108이다(表 III-9 참조). 반면에 4-6 

학년은 105-106수준이다. 이는 물론 地域이나 學校에 따라 다르겠지 

만 1993년의 國民學校 1-3학년생은 1985년 이후에 태어난 學生들임 

을 감안해 볼 때，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속히 악화된 出生性比 不

均衛의 여파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結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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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I -9) 國民學校 學生의 學年5.ìIJ 性比

학년 전체 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성비 

1학년 622,693 324,883 297,810 109.1 
2학년 649,072 338,568 310,504 109.0 
3학년 653,091 339,156 313,935 108.0 
4학년 742,093 383,256 358,834 106.8 
5학년 818,592 422,012 396,580 106.4 
6학년 850,711 436,738 413,973 105.5 

資料: 敎育部 r敎育統計年報J ， 1993. 

출생성비가 106으로 正常 水準을 유지하더라도 國民學校에서 몇몇 

男子 어린이는 女子 짝을 갖지 못할 수밖에 없는 데 앞으로 出生性比

의 不均衝으로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출생성비가 116.9에 

달했던 1990년에 태어난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심각할 것이다. 그러나 

出生性比의 增加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社會的 염려는 앞으로 결혼에 

서의 新歸 不足現象이다. 1990년 현재 5-9세의 男子 아이가 성장해서 

20년 후에 현재의 1-5세 女子 아이 중에서 신붓감을 고른다고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2010년의 신랑감과 신붓감의 

性比는 무려 129 수준으로서 신랑 129명 중 약 23%에 이르는 29명은 

신부 부족으로 결혼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같은 現象은 

農村에서 더욱 심각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신랑신부 結婚年敵 差異의 

증가， 해외로부터의 新歸 輸入， 獨身의 增加 등 전통적인 結婚 風{깜圖 

에 변화가 올 것이고， 性犯罪의 t曾加를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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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I-10> 年度J.liJ 結婚年觀 A口의 性比(1995-2021)

연도 남자(25-29세) 여자(20-24세) 성비 

1995 2,184 2,155 1Ol.3 
1996 2,238 2,083 107.4 
1997 2,287 2,006 114.0 
1998 2,313 1,932 119.7 
1999 2,303 1,893 12l.7 
2000 2,263 1,896 119.4 
2005 2,009 1,823 110.2 
2010 1,946 1,513 128.6 
2015 1,694 1,550 109.3 
2021 1,695 1,588 106.7 

資料: 統計廳‘’ 「將來人 口推計J ， 1991. 

9읍兒의 性 鐵別에 의한 人工媒娘中總은 R읍兒 및 母性健康에 영향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身體的 鎭傷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H읍兒 性 鍵別에 의한 人工姬振中總은 f命理的인 測面에서도 문제 

가 크다. 이것은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요구하는 -般 國民이나 性 용뚫 

別 및 人工빠娘中總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醫線人 모두의 책임이다. 

現行 醫擬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法 이전에 모든 國

民의 良心과 追德、的 次元에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마. 性比 不均衝 解消를 위한 對應、方案

出生性比의 不均f~Ï은 f{r鎬 不足이라는 단순한 社會 · 人口學的 問題

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생태계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 

다. 이에 대한 강력한 對應方案이 수반되지 않으면 問題가 더욱 심각 

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性比不j침衝을 해소하기 위한 對處方

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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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對國民 弘報敎育의 彈化

國民의 ;휩識을 변화시킬 수 있는 弘報敎育 活펠l이 강화되어야 한다.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性比의 不j침衛으로 인한 社會問題의 심각성 

인한 영향은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을 인식시키고， 이로 

바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性比 不均衝은 원천적으로 우리 나라의 {형統的 意識構造인 男兒選

好-觀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男女平等을 구현하고 性에 관한 올바른 

價f直觀이 어려서부터 정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初·中·高等學校 교과 

과정에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女性의 社會的 地位 向上을 위 한 制度的 改善과 支援施策의 5펴化 

男兒選따-觀을 불식시키기 위한 社會制度의 改善과 女性 地位向上을 

위한 ;z:援施策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지난 4반세기에 걸쳐 

男女差別 시정을 위한 制度的인 裝置는 크게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도 

우리 나라 사회는 制度와 現寶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低出꿇 시대에 예상되는 勞動人力의 不足現象을 극복 

하기 위해서는 女性人力의 社會參與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에 이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福피Ii:的， 制度的 支援 施策

이 행化되어야 한다. 

3) 醫據人의 담律的인 意識改筆

의료인 스스로가 태아의 性 鍵別을 위한 醫撥行寫를 자율적으로 규 

제할 수 있는 찮識改草 運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각종 醫擾人 團

體는 태아의 性 鐵別 및 人工姐振中總과 같은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醫擁人의 자정노력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人口의 資質과 福社의 向上 171 

개발， 실시하고 醫科大學 교과과정에서도 태아의 ↑경i 鍵別과 選別的 人

工짜振中總을 자제할 수 있도록 醫據倫理 敎育이 강화되어야 한다. 

4) 服兒 性짧別 行寫에 대한 處爾 및 藍視機能의 彈化

태아 性 鍵別 및 選擇的 人~Uíf振中總 등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處펀j 및 藍l視機能이 강화되어야 한다. 醫據法에 명시된 관련 의료행위 

의 금지 및 처벌규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엄격히 시행하고， 서비 

제공한 醫練人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를 요구한 般人도 처벌 대 

상이 되도록 관련 法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消짧者- 保護E퇴體 및 家族計劉 관련 I짧體를 중심으로 性 鍵別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5) 母子保健法의 개정 

태아의 性 鍵別을 통한 選別的 人::[1<({娘中總은 母子保健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기존 母子保健法에도 태아의 性 鍵5J1j을 위한 의료행위 

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性比의 不;한l術을 야기하는 根本原因인 男兒選好-離은 단 

기간에 근절될 수 없는 傳統的 意識構造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 

한 각종 社웰支援 施策의 꾸준한 추진과 더불어 태아의 性 鐵別을 통 

한 人工짜振中純을 근절하기 위한 對國民 弘報땀췄 활동을 강력히 추 

진하는 한편， 똘홉總人과 관련 G폐융앓의 자율적인 자정노력과 감시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性比의 不;원I衛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r삶의 

질』 의 向 h이라는 時代的 짧求에 상치되는 反社愈倫理的 行寫의 결과 

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종교 및 각종 사회 단체가 공동 협력하여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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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家族計핍릇흡業도 低出앓 時代의 새로 

운 人口問題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휩業의 目的과 內容을 시대적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人工없帳中組의 變動推移와 據防對策

가.Á工쩌f振中絡의 法的 規制에 관한 世界的 動向

20세기 초만 해도 따界 各國은 하나의 人間으로 발육중인 R읍兒의 

生命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人工없娘中總을 lfU法上

낙태죄를 적용하여 엄격히 규제했다. 그러나 姓歸나 服兒에게 불가피 

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許容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美國，

英國을 포함한 西歐의 많은 國家들은 1920년대를 전후해서 께法을 개 

정하거나 特別法을 제정하여 예외 규정을 두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 

에 와서는 社쩔經濟的 發展에 따른 여권 신장과 性 開放 풍조에 따라 

人I없振中總의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60년대에는 많은 先進國들 뿐만 아니라， 家族計꿇U事業을 人口

柳制政策으로 추진한 대부분의 開途國들이 人工없娘中總을 완전히 허용 

하거나 혹은 우리 나라의 경우와 같이 법제상의 規制 條項이 있어도 거 

의 사문화시켜 人工따願中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表 III-ll> 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4년 현재 全받界의 1907B 국가 

중에서 일부 카톨릭 및 이슬람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國家들이 人

工般振中維의 許容基準을 크게 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독교 

또는 천주교 신자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美國이나 英國에서도 社會

經濟的인 理由에 대해서도 人I姬振中總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1994년 9월 카이로에서 개최된 人 1.] 및 開發에 관한 國際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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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Intem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에 서 도 

중에 

出짧間隔， 出處I쁨期 및 子女數의 결정은 물론이고 出앓調節을 위한 家

族즙 f뿔9 情報의 접촉과 避維方法의 자유로운 선택은 여성의 出塵權에 

속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찬성하였지만 出잖健l康이나 家族計

劃의 내용에는 人I姬振中絡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宗敎댐體 

出뚫健康(Reproductive Health)에 관한 토의 과정 出權 및 性의 

의 강력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經始方法을 원치 않는 따娘의 據防手段

수 있다. 그러 이라고 한다면 人I없振中總은 캘주後的인 手段이라고 

있는 生命體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人工짜振中 중에 나 9겁兒도 생성 

거‘ 
T 해결될 宗敎的인 敎理-나 政治的인 判斷만으로 단순히 문제 總

없는 난제임에는 틀림없다. 

t!t界 各國의 人工없娘中絡 許容基準(1994)〈表 ill-1 1) 
(뿔位. 國家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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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料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Abortíon Polícíe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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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人[姬振中廳을 규제하기 위한 制度的인 裝置는 

1953년 9월에 제정 · 공포된 쩌法(법률 제293호)의 낙태죄에 관한 것이 

그 효시였다. 이 法에서는 人τ짜娘中總을 제공한 醫續人과 受容한 歸

女 모두가 소정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허용하는 基

準이 없었다. 

이와 같은 狀況 하에서 1962년부터 우리 나라 A口增加柳制 政策의 

일환으로 정부 家族計劉휩業이 착수되면서 人I姐娘中組의 許容基準

을 완화하고 政府家族計劃 및 母子保健 事業을 뒷받침하기 위한 特別

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됨에 따라 1973년 5월 모 

자보건법을 제정 · 공포하였다. 이 法에서는 人I維振中網이 완전히 허 

용된 것이 아니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維娘한 날로부터 28주 내에 

있는 者로 本人과 配偶者(사실상의 婚뼈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의 동 

의를 얻어 人工姬娘中總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 本人 또는 配偶렴-가 優生學的 또는 遺傳學的 精神障陽나 身體돗 

뽑、이 있는 경우 

@ 本人 또는 配偶者가 傳梁性 f콧뭘‘이 있는 경우 

@~퍼흉 또는 tf;틀 g핑흉에 의하여 姬振이 된 경우 

@ 法律上 婚뼈할 수 없는 血族 또는 親成間에 Î/j조娘된 경우 

(5) ~ff娘의 지속이 保f建學的 이유로 母體의 健康을 심히 해하고 있 

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母子保健꼽上의 規制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歸人들의 

人工媒振中總은 出ì.iJfjJ制를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 크게 확산되어 왔 

다. 이것은 人工짜娘中維이 人口問題의 해결이라는 必횟性 때문에 法

的인 規制에 관계없이 本人의 意思에 따라 자유롭게 施行되도록 방치 

해 왔고， 經없寶錢이 生活化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姬振을 人

T姐振中紙로 종결코자 하는 우리 나라 歸人들의 出않行態에서 나타 

난 結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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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 나라의 人l樞振中絡 寶態

政M 家族강f펄U휩業이 착수된 1962년이래 정부지원애 의한 막대한 

經짜휩及 物옮:과 人工짜振中總의 法制的 規制에도 불구하고 i또찌둥中總 

은 원치 않는 짜帳에 대한 사후적 수단으로 우리 나라 짧人層에서 크 

게 확산되어 왔다. 지난 30년에 걸쳐 이룩된 出앓力 低下는 주로 避姐

寶錢率의 증대， 人王姬娘中總의 擬散， 初婚 年敵의 上昇에 의해서 이 

룩된 것이었으며 g꽉짜I훈錢이 저조했던 1960-1970년대에 쩌f振中總이 

出잖力 저하에 미친 효과는 家族計센을 능가했다. 그러나 1980년대부 

터는 家旅計劉이 出 l꿇力 低下에 가장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따娘 

中維의 低下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비교적 높은 不姬手術 위주의 避般寶錢에도 불 

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人工姬振中總率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未婚女性의 t!I조旅中總이 크게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짧婚 鎬人層에 

서 H읍兒의 ↑깅3 鍵別을 통한 選別的 人I!z(f!!l중中總이 성 행 함으로써 새 로 

운 양상의 파l:행問題에 봉착해 있다. 

1) 많網縮人의 人IkÆ振9=r維 I쫓態 

〈表 ill-12) 에서와 같이 20-44세 ffE婚鎬人의 人工없娘中總 經驗率

은 1976년의 39%에서 1991년에 54%으로 증가된 것을 고비로 그 이 

후부터는 점차 하락하는 짧勢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 歸人層에 

서 발생하는 절대 人工짜娘中絡 件數도 1976년 이래 연차적으로 계속 

감소되어 왔다. 이는 1962年 以來 家;族計떨9과 관련한 각종 弘報땅쫓活 

평ú과 週짜寶錢의 보펀화에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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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歲 없婚歸A으l 人工없娘中總 蠻動推移〈表 III-12) 

1994 

인공임신중절경험율(%) 
부인 1인당 평균 회수 

부인 천명당 건수 
추정 인공임신중절수(천) 
피임실천율(%) 
(불임수술) 

49 
0.8 

52.6 
358 

77.4 
(40.2) 

1991 

54 
1.1 

63.6 
403 

79.4 
(47.3) 

1985 

3 
1 
1 
5 
4 
-3 

E 

1 
% 
4 
m 
애
 

( 

1976 

39 
0.9 

112.8 
510 

44.2 
(8.3) 

구분 

資料: 洪文植 外， r1994年度 全國 出옳力 및 家族保健寶態調흉:J ， 韓國保健社
會6와究院， 1994. 

不빠手術을 근간으 避姬寶錢率이 그러나 문제는 우리 나라 歸人의 

이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높은 人工姐포화상태 인 77.4%에 로 거의 

娘中維率을 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表 III-13) 에서 1994年度 調

調호對象 觸人 중에서 避없을 실천하고 있지 

比率은 13.0%에 달하고 있지 만 이 들 歸人의 60%가 雄娘

전체 경f結果에 의하면 

않은編人의 

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避姬을 중단하거나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것으 

로 판명되어 실제로 連姐普及이 요구되는 歸人의 比率은 대략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歸人에게서 발생한 35만 8천건의 

중 약 75%가 25-34세 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人工없娘中細 

-,.J ?
/L.!.. T 人工姐娘中*흰 1994년 많婚 

受容歸人의 대부분은 수용 당시 避姬을 실천하지 않았거나 혹은 일시 

적인 避姐方法을 실천하는 중에 避짧失敗로 인해 人工따振中維을 수 

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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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I-13) 歸A으| 年觀]]IJ M:f娘露出狀態

(잃位: %) 

부인 
임신불가능 임신가능 

계(실수) 
불임 임신 자연 피임 피엄 

연령 수용 걷 i:ir1 t-T- 불임 임신중 
실천중 비실천 

15-24 2.4 20.8 38.2 38.7 1oo.0( 315) 
25-29 10.2 0.2 0.8 14.8 49.7 24.4 100.00 ,487) 
30-34 34.7 0.4 1.9 5.2 46.5 11.3 100.00 ,487) 
35-39 62.3 1.4 2.9 0.6 27.2 5.5 100.00,344) 
40-44 67.8 4.3 4.8 19.6 3‘5 100.0( 893) 
계 40.2 1.2 2.3 6.2 37.1 13.0 100.0(5,183) 

資料: 洪文植 外， 1" 1994年度 쏘國 出찮力 및 家族保健뤘態調효J ， 歸國保健社
會R까究院， 1994. 

〈表 III -14) 에서 人工없帳마::J總을 수용한 당시 歸人의 避姬H7\態를 보 

면 첫 번째 中總의 경우 72.5%가 피임을 실천하지 않았고 나머지 

27.5%는 避없을 실천했어도 週姬失敗率이 높은 일시적 經빠方法을 사 

용한 歸人들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략~조서비스의 質的 改善과 더불 

어 避Rff 짧h變을 위한 땅쫓敎育 活動과 經없普及 活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表 III-14) 人I級娘中總 受容當時 避없實錢 狀態

(뿔位%) 

인공임신 
중절 수용 당시 피임상태 

중절순위 계(실수) 비실천 실천 "=-1-c 콘돔 쉴 /ël 
피임약 주기법 

기타 

첫번째 중절 100.0(3,302) 72.5 27.5 4.9 8.8 7.2 6.6 

두번째 중절 100.00,646) 61.5 38.5 5.8 12.9 12.0 7.8 

짧料:.fLt!t懶 外 r펴國에서의 家族形成과 出잖行態J ， 韓國保{짧社會ljff究院，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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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表 III -15) 에서 人I姓願中總 수용직후 避짧寶錢率은 73%으 

로 비교적 높으나 이중 효과적인 避姐方法의 寶錢率은 21.4%(불임 

7.3%, 자궁내 장치 14.1%)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非效果的인 方法

으로 먹는 피임약(9.3%)을 포함한 기타 방법 (42.3%)을 실천하여 중복 

임신중절의 가능성이 높다. 

<III-15) 人I~娘中總 受容直後 使用 避!t1또方法(1990) 
(單位: %) 

연령 
。1 곳)이 n 시 」 비실천 불임 자궁내 먹는 

기타 합계 
중절건수 "íλ::.걷 ~ 장치 피임약 

24세이하 71 33.5 1.4 7.9 20.0 37.1 100.。

25-29 163 26.5 9.6 13.2 7.1 43.6 100.。

30-34 107 25.8 7.3 21.2 6.0 39.8 100.。

35세이상 42 21.2 8.6 10.0 7.8 52.4 100.。

합계 383 27.0 7.3 14.1 9.3 42.3 100.0 

資料: 洪文植 外 r人工없娘中總의 變動推移J ， r1991년도 全國 出塵力調훌 l뽑 
셨IJ分析J ， 歸國保健社會핍究院， 1992. 

人I姐娘中維의 휩由를 보면(表 III -16 참조)， 母子保健法에 명시된 

허용사유에 해당되는 비율은 불과 14.8%(임부의 건강상 10.6%, 태 

아이상 5.1%)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약 80%가 원치 않은 追加 子

女를 회피하기 위한 社會經濟的인 사유로 人工維娘中總이 수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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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I-16> 마지막 Álm娘中總의 受容 理由
(單位: %) 

구 시부 군부 전국 

자녀불원 56.1 69.2 58.4 
터울조절 11.7 8.5 11.1 
임부의 건강상 10.6 4.9 9.7 
태아이상 5.4 3.7 5.1 
혼전임신 3.7 1.8 3.3 
가정문제 1.9 0.7 1.7 
경제적 곤란 3.7 3.5 3.7 
태아가 딸이므로 1.7 1.8 1.7 
기타 5.2 5.8 5.3 
합계 1αD.O 100.0 1α0.0 

(실수) (2,102) (440) (2,541) 

資料: 洪文植: 外， r1994年많 全國 出E동力 및 家族保健쨌態調흉J ， 힘운國保健i펴; 

會lYf究院， 1994. 

한 調좁結;果에 의하면 많婚歸人의 43.7%는 人工姓振中總이 어느 경 

우에나 허용될 수 있다고 응답하여 母子保健法 상의 姬娘中總 許容範

댐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孔世權 外， 1992). 또 

한 이들 부인의 93%는 人工짜娘中總의 수용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 

하면서도 만약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人Itlíf振中總을 하겠다는 

부인의 比率이 80%에 이르고 있어 人I姬振中總의 減少나 據防은 결 

피임서비스의 質的 改善과 避姬寶錢의 生活化로 원치 않는 임신을 

펄前에 f쫓防하는 것이 첩경이라 할 수 있다. 

人I짜娘中總의 時期를 보면(表 III-17 참조) 임신후 2개월 이내가 

전체의 70.7%를 차지하고 있어 母子保健法에 명시된 28주에 비하여 

대부분의 원치 않는 임신은 초기에 人I없振中總로 종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社會問題가 되고 있는 船兒의 性 鍵別은 짧別方法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략 9주에서 20주의 빠娘期間이 요구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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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임 신 3개 월 이 후의 人T따振中純은 H읍兒 1>1 鍵別과 관련하여 신 

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表 ill-17> 人I없娘中總 經驗歸人의 마지막 없娘中總 時期
(뿔位%) 

연 령 2개월이하 3개월 4개월 5개월이상 계 (실수) 

15-24 75.8 18.8 2.0 3.4 100.0( 67) 
25-29 76.1 19.6 2.2 2.1 100.0( 409) 
30-34 74.3 19.3 4.1 2.2 100.0( 756) 
35-39 66.6 26.0 6.0 1.4 100.0( 776) 
40-44 66.8 26.0 5.2 2.0 100.0( 531) 

전체 70.7 22.8 4.6 1.9 100.0(2,540) 

資料: 洪文植 外， r1994년도 쏘國 UJ잖JJ 및 家族保1m;풋態칩검흉J ， 협國保健피t 

會ljFf究院， 1994. 

2) 未婚 女性의 人TMH辰디:l總 寶態

그간의 社행 • 經濟的 發展과 서구 문물의 유입에 따른 현재의 性

開放과 향락풍조， 그리고 이에 편승한 각종 性的 媒體의 범람 등은 

少年의 性 犯罪와 婚前 Hf:!ll강 및 人T따振中維을 심 각한 파1:愈 f，，9題로 

심화시켜 왔다. 

우리 나라에 서 米婚女性의 人TMf:!!W.中維에 관한 詢:fi ljff究는 비 교적 

빈약한 실정이나 1990년 調결조結뽕에 의하면 일개 中都市에서 발생한 

전체 人]=~ff:振中維 {牛數 중 32.9%가 未婚女性의 人T~(f:旅中總이 었다 

(핏文植 外， 1990). 한편 1994년에 실시 한 未婚男性의 •1 行態이1 관한 

調좋結果에 의 하면 未婚 男性 형IJ勞者의 ↑生 經驗率이 78.1%, 그리 고 

남자 대학생의 경우는 36.3%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婚前 Mf:振에 대한 태도를 보면 男性 옳u勞경~의 91.2% , 

그러고 男子 太텔生의 42.3%가 人T짜娘中總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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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앞으로 未婚層의 ÁT싸f娘中維率은 크게 증가될 것임을 암시 

하고 있다(林짧權 外) 1994). 

이와 같이 未婚女性의 人T雄振中總이 증가되는 원인은 現今에 가 

속되고 있는 性 開放과 향락 풍조에 편승하여 청소년의 밤的 衝動을 

야기하는 각종 매체의 범람과 러브호텔의 증가 등 社會文化的 與件의 

變化에도 문제가 있지만 性的 欲求가 가장 강렬한 20대의 初婚 年敵

상승이나 結婚率의 減少 등 人口學的 쫓因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즉 

우리 나라 男性의 初婚 年觀은 1960년대의 25.4세에서 1990년에 

28.6세(女性은 21.6세에서 25.5세)로 증가했고) <表 ill-18) 에서와 같이 

20대 女性의 結婚率이 감소됨에 따라 結婚前 이성 교제를 통해 性 問

題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좁少年의 올바른 性 {命理와 生命의 쩔-嚴11.에 관한 폈f힘없 

교육을 각급 學校 敎科 과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동시에 未婚

男女에 대한 家族計펴 敎育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피임서비스도 제공 

하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表 ill-18) 20代 女性의 未婚率 짧化 
(Ji원位: %) 

연령 1975 1980 1985 1990 

20-24 62.5 66.1 72.1 80.5 
25-29 11.8 14.1 18.4 22.1 

資料: 「후않國의 iítl會指標J ， 1994. 

다. 對應、方案

우리 나라의 家族計펀훤業은 人口柳制對策으로서 세계적으로 성공 

한 사례로 높이 평가되어 왔지만 실제로 經짜쫓容 및 效果 測벼j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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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직도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높은 人工姐娘中總率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향후 家族計制事業의 推進戰略도 시대적 與件變化

에 부합되도록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對

應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 기존 家族計劃事業의 혐;理運營 改善

지난 30여년에 걸친 家族計짧U事業은 초기부터 母子保健事業 등과 

연계됨이 없이 A口柳制 수단으로 일관하여 왔기 때문에 주로 斷뚫寫 

主의 避Mf寶錢이 고착되었고， 人工따娘中細도 이에 편승하여 避따方法 

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종래의 家族計劃事業은 주로 많婚夫歸 

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좁少年을 포함한 未婚層에 

대한 性 問題에 적절하게 대처해 오지 못하였다. 

정부는 家旅計劃펄業이 추구해 온 人口 目標가 달성되었다는 판단 하 

에 광주業琮算을 연차적으로 삭감해 가면서 사업을 축소해 가고 있으나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도 避따普及 對象은 상존해 있다. 따 

라서 避姓서비스의 質的 改훤 避빠方法의 多樣化와 接近性 提高， 그리 

고 정확한 避없情報의 提供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업활동이 수반되 

지 않으면 결코 人I般旅中總의 減少나 探防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기존 保健所網을 통한 家族計뽑O事業은 흉￥業內容과 機能 변에서 fl1: 

前 짧後 웹;뀔IT 및 영유아 관리 등 관련 保健훤:業과 완전 통합 운영 

하여 出않에 이어서 經째;寶錢이 적시에 생활화되도록 한다. 

- 전국민 醫據保險의 실시에 따라 대부분의 分姓이 病醫院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많後 i딴Mf普及 活動이 활성화되도록 開業醫

帥를 통한 經짜때談과 권장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산후 무월경 

기간이 경과되어 원치 않는 짜娘이 발생되는 경우를 적극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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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관내 각급 學校 및 社會敎育機關， 事業場을 대상으로 性 倫

￡댐- 및 生碩 · 生理， 人工紙娘中絡과 性比 不均衛의 위험성 등에 관 

한 비디오 상영 및 TV 등 전파매체를 통하여 敎育活勳을 강화한 

다. 주당 1-2회 정도는 보건소내 청소년과 미혼층을 위한 性 및 

家族計많相談 크리닉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보건소 관내 병의원(특히 산부인과)과 연계하여 分쨌 또는 人I紙

振다jl總 受容 編人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접수， 관리하여 이들 

歸人의 避쩌f 및 잖後 管;쩔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화 

우편에 의한 땀짧相談 活動을 강화한다. 

- 향후의 家族計꽉U은 人口政策의 범주를 떠나서 家族保健 增進을 통 

한 삶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한 地域社會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 

다. 따라서 地方自治制의 출범과 더불어 地方自治團體의 자체적인 

짧業開發과 據算의 確保 · 投入을 유도한다. 

2) 法制的 改善

人τ.짜娘中總과 관련된 母子保健法과 醫擺法의 내용 중에서 앞으로 

人I빠振中總의 f짧防이나 減少를 위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母子保健法 상의 人工維娘中總의 流行은 許容範않설에 관계없이 엄 

신된 날로부터 28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母體의 생명을 구하 

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 기간의 설정이 별다른 寶效性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人IMf振中純이 허용될 수 있는 제한기간을 펄 

由에 따라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國民으로 하여금 관련 法을 준수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醫폈法 제52조에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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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服兒의 性鍵있Ij을 위한 醫擁行寫는 의사 이외에 한의사， 

조산사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가능한 의료인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태아의 성식별에 의한 AT따娘中總은 母子保健과 직계된 내용이 

므로 기존 母子保健法에도 이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人工없願中總의 예방은 經姐을 적시에 정확히 사용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지만 避따寶錢을 저해하는 제반 요인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난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人

工媒娘中總의 시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1) 현실에 부합된 관 

련 法規의 개정 및 관련 법규에 대한 國民의 認識度 제고， 2) 男兒選

好獅 등 제반 社會文化的 펌害 떻因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의 

개선， 3) 피임서비스의 質的 改善과 接近性 제고를 통한 述姬寶錢의 

生活化 구현， 4) 학교 교육을 통한 올바른 性 倫理淑의 확립과 性道德

의 문란을 조장하는 유해 환경의 정화， 5) 家族計劃事業에 대한 國民

및 政策立쫓者의 인식 전환， 그리고 中央 및 地方딩治團體， 民間團l體

간의 역할 분담 등 제반 측면에서 改善이 요구되고 있다. 

4. 좁少年 性問題와 藥物使用 實態 및 對策

가. 춤少年 問題와 관련한 社會的 環境

묶少年은 인구학적으로는 9세에서 24세의 人口로서， 1993년 현재 

少年 人f-:l 는 1 ，337萬 6千名으로 全體 人 IJ 의 30.4%를 차지하고 있으 

며 性比는 106.5로 男子가 女子보다 많다. 年敵構造別로는 20-24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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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로 가장 많다. 좁少年은 1990년 11월 1일 현재 65.5%가 學校에 

在學 中인데 年敵別로는 17세까지는 90% 이상이나 18-24세는 27.6% 

人口의 資質과 福社의 向上

가 학생이다. 

뚫少年 A 口 (1993)〈表 ill-19> 
(單位· 千名)

20-24세 

4,537 
2,333 
2,204 

15-19세 

4,016 
2,073 
1,943 

10-14세 

4123 
2128 
1995 

9세 

700 
363 
333 

청소년 

13,376 
6,897 
6,479 

총인구 

44,056 
22,177 
21,879 

성별 

체
 
자
 자
 

전
 남
 여
 

, 1994. 資料: 文化體育部 r좁少年白 

최근 들어서 휩少年 問題는 우리 社會의 커다란 관심사로 대두되고 

육체적·사회적·정신적으로 빠른 變化를 

경험하는 한편 自律과 統制， 獨立과 從國 등 심한 정신적 훌훌폈을 경험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건전한 成長을 위해서는 이들을 둘러 

싸고 있는 家延과 社웰的 環;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한 1차 환경으로서 

매우 있다. 춤少年 時期는 

成;룹과 成熟을 

社會化와 敎育을 담당하는 基健組織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않業化 

과정에서 孝를 근본으로 하는 {행統的 家族價f直觀이 쇠퇴하고 家族의 

機能과 짝劉이 급속히 변화해감에 따라 家延敎育이 상실되어 가고 家

鷹에서의 역할이 社愈로 전가되고 있는 j짧熱이다. 

이러한 變化過程에서 춤少年들은 상실감， 몰가치 위기 및 좌절을 경 

需少年의 家族은 우선적으로 

곧 일탈행위와 비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離婚으로 인한 家族解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離婚이 아니더 

불화，부모형제의 

험하게 되고 이 

고 不安定， 家族 內에서의 라도 부부싸움， 가족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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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과잉보호 등이 좁少年들의 問題 行動을 유발하는 家底的 要因으로 

지적되고 있다. 

두번째로는 大뚫媒體를 들 수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影響을 주 

는 것이 電波媒體이다. 電波媒體는 廣波性으로 인해 사회적 影響力어 

매우 큰데， 특히 판단력， 지식， 경험이 부족한 춤少年에 미치는 影響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좁少年을 보호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로 

放送法에 의한 放送審議委員會와 각 방송사별로 자체적인 審議機構

및 視聽者委員會를 두고 있다. 그러나 不倫을 소재로 한 드라마， 선정 

적이고 자극적인 오락프로그램과 광고 등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화， 연극， 비디오 등 公演物에서도 음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그중에서도 특히 춤少年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비디오 

이다. 음란 비디오 등 性關聯物이 범람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청소년들 

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디오 대여 

점을 통해 아무런 제한없이 원하는 대로 비디오 테잎을 빌릴 수 있어 

좁少年의 음란 비디오 대여에 대한 規制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최근에는 CD-ROM, 인터넷， 컴퓨터 게임 등 PC 

를 통한 품亂物에의 노출도 우려되고 있다. 

1992년의 한 調표에 의하면(주왕기·김경빈·박명윤， 1992) 남자 중3학 

생의 52.4%, 남자 고3학생의 69.7% , 직업훈련원생의 74.6%가 음란 비 

디오를 視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III -20 참조). 이 

중에서 學生의 경우 음란비디오 視聽 場所로는 53%가 친구집， 43%가 

자기집으로서， 결국 96%가 -般家處에서 부모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음란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III -21 참조) . 

정기간행물， 도서， 만화 등 印剛媒體도 刊行物倫理委員會에서 심의를 

통해 춤少年에게 직 · 간접으로 유해한 影響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행 

정제제를 가하고， 음란 저속 圖書 出版業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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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록 취소 등 강력한 錯置를 취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퇴폐 출판물 

이 증가하는 짧勢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表 ill-20) 홉少年의 찮亂비디오 視聽 經驗率

성별 
중3학생 고3학생 직업훈련원생 소년원생 

% N % N % N % N 

남자 52.4 (1,810) 69.7 (1,817) 74.6 (539) 82.7 (258) 
여자 13.3 0 ,801) 9.3 (1,939) 14.2 (338) 
전체 32.9 (3,611) 39.5 (3,756) 44.4 (777) 

짧料: 주왕기·김 경 빈·박명 윤， 「藥物 i앓ffl의 $짧態와 鍵防對策J ，險國藥物i藍f텀 
값{究所， 1992. 

〈表 ill-21) 露骨的인 性行뚫據寫 품옳L비디오 視聽 場所

장소 중학생 고교생 학생전체 근로청소년 

자신의 집 35.1 47.9 42.6 23.5 
친구의 집 62.5 46.4 53.0 45.6 
카페 0.5 0.6 0.6 1.5 
여관 2.1 1.2 17.6 
만화가게 0.8 0.4 0.6 4.4 
기타/무웅답 1.1 2.7 2.0 7.4 
계 (N) 100.0(368) 100.0(528) 100.0(896) 100.0(100) 

資料: 體育-핍少年部 r좁少年 環境 改울좀對策에 관한 ljff究J ， 1992. 

이외에도 청소년과 관련한 危害 環境으로 각종 유흥업소 등이 있는 

데， 法으로 규제하고 있는 學校 주변의 環境 조차도 제대로 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펀이다. 우리 나라는 學校保健法 및 同法 輝行令에 의 

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를 總對博化 區域으로， 그 

러고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를 相對稱化 區域으로 정하여 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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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과 學校保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施設만을 허용 

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學校 주변의 有害業所에 대한 정화가 올바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3년 현재 學校環境뺑化 區域내 有害

業所는 모두 4，4667~로서 이중에서 4，167개소는 호텔， 여관， 당구장， 전 

자유기장 등 法的 規制對象인 業所이고 나머지는 비디오 가게， 대중음 

식점 등 法的 規制 對象이 아닌 業所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춤少年， 특히 未成年者와 관련해서 未成年者 保護

法을 통해 餘酒， 吸煙， 싸움， 性道德 素亂 行寫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 

의 德性을 해롭게 하는 불량청소년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兒童福社法

을 두어 고아， 미아， 가출 소년 등에 대해 社會的 保護를 제공하고 있 

는데， 불량청소년과 요보호아동은 非行少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선도， 단속하는 것이 據防의 주요관건이라 할 수 있다. 

1993년 현재 未成年者 不良行寫로 인해 경찰의 단속(대다수가 훈방 

되고 소수만 통보 및 즉심 처리됨)을 받은 경우는 26萬 4千件에 달하 

고 있다. 그중에서 홍행장 출입， 싸움， 환각물질 사용 등은 줄어든 대 

신 飯핍와 吸煙 및 男女 混宿 {牛數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少年 風紀事犯 團束 件數〈表 m-22) 

환각 
물질 

남녀 흉기 
혼숙소지 

흥행장 
출입 

기타 

1991 
1992 
1993 

78,498 
103,259 
99,653 

η
M
 
%
싸
 
때
 

1’
4 

1l4 

싸움 

51 ,000 40,434 633 835 

45,816 45,428 619 778 
58,828 36,887 841 727 

흡연 음주 

51 ,505 
45,816 
58,828 

12,712 
29,748 

8,040 

계 

236,331 
272,766 
264,851 

연도 

資料: 文化體育部 r좁少年 白뿔.1，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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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出 휩少年의 歡는 해마다 증가하여 1993년에는 40，203명에 달하였 

으며， 이중에서 19.7%가 20세 미만의 춤少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文 

化體育部， 1994). 

나. 좁少年 性問題의 寶態

최근 뚫少年의 性問題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춤少年의 性問題와 

관련하여 많은 調짧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全國 規模의 代表性 있는 

資料가 많지 않고， 또한 調훌資料 마다 差異를 보이고 있어서 춤少年 

의 性問題의 魔態를 일목요연한 統計數f直로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그 

러나 앞의 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男女混宿으로 인한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未婚母 保護施設에 입소하는 女性의 상당수가 10 

대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꿇寶이다. 

1993년도 韓國좁少年學會가 실시한 調f표에 의하면(한국청소년학회， 

1993) 우리 나라 男子 中學生의 7.2% , 남자 고등학생 의 12%, lOf l:; 남 

자 근로정소년의 30.6%가 性經驗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女子

의 경우는 中學生과 高等學生이 각각 3.6%, 2.2%, 그리고 근로청소년 

은 7.4%였다(表 ill-23 참조). 

〈表 ill-23) 10-19歲 좁少年의 性經驗率

구분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청소년 무직/재수 

자
 자
 체
 

남
 여
 
전
 

6.2(427) 
3.3(466) 
4.2(940) 

7.2 (592) 11.6 (646) 9.0(200) 30.6 (62) 
3.6 (523) 2.0 (620) 2.0(149) 7.4(122) 
5.50,115) 6.90 ,266) 6.0(349) 15.3(184) 

17.4 (87) 
4.8 (85) 

11.2(172) 

資料: 餘國휩少年學會 r韓國 lOf~ 좁少年의 f합識構造 - 생활세 계 적 접 근J ， 

199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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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2년에 실시한 또 다른 調표(주왕기·김경빈·박명윤， 1992)에 

서는 중3 남학생의 5.5%, 고3 남학생의 15.4%, 남자 직업훈련원생의 

37.7%가 性經驗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少年院生은 63.5%로 他

춤少年들에 비해 매우 높은 比率을 보였다(表 ill-24 참조). 

〈表 ill-24) 좁少年의 性經驗率

구분 중3학생 고3학생 직업훈련원생 소년원생 

남자 5.5 0 ,810) 12.5 0 ,817) 37.8 (539) 63.5 (258) 
여자 2.5 0 ,801) 0.8 0 ,939) 3.3 (338) 
전체 4.4 (3,611) 8.1 (3,756) 25.5 (777) 

資料: 주왕기 ·김 경 빈·박명 윤 r前揚書J ， 1992. 

이 두 調훌를 근거로 해볼 때， 男子 中學生의 약 5-7%, 男子 高等

學生의 약 10-15% 정도， 그리고 근로 남성 청소년은 10代에서도 

30% 이상이 性經驗을 해 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춤少年의 範廳에 속하지만 法的으로는 成人인 20-24세 男子

大學生은 36.1%, 월1勞男性은 71.9%의 性經驗率을 나타냈다. 媒娘 經驗

率은 각각 3.5%, 12.3%이고 出꿇 經驗率은 大學生 0.5%, 動勞者 1.0% 

로 調훌되 었다(表 ill-25 참조) . 이 들의 [(ff娘經驗率과 出塵經驗率 사이 

의 격차는 결국 이들의 @표娘이 대부분 人工없娘中總을 통해 종결되었 

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 中小都市에서 실시한 調훌에서 전체 

人工維娘中組의 32.9%가 未婚女性의 人工姐娘中組로 보고된 바 있으 

며(홍문식 외， 1990), 최근 한 산부인과 醫師는 자신의 병원자료를 토 

대 로 人工빠娘中總의 76.7%가 未婚女性이 였으며 30%는 20-24歲라고 

발표한 바 있다(경향신문， 1995. 6.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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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I -25) 20 - 24歲 男子 大學生 및 男性勳勞者의 性關聯 實態

구분 남자대학생 남성근로자 

성경험율 36.1 71.9 
임신경험율 3.5 12.3 
출산경험융 0.5 1.0 
(실수) (669) (309) 

資料: 林鍾權 外 r未婚男性의 性行態에 관한 昭究J ， 錄國保健퍼:會펌究院， 1994. 

다. 톰少年 藥物使用 實態

國家의 經濟發展을 이룩하기 위한 題業化와 都市化의 副處物로서 環

境1fJ梁과 더불어 인간의 精神을 병들게 하는 藥物藍用이 새로운 課題

로 부상되고 있다. 우리 社會에서는 술， 담배 이외에 본드， 가스 등의 

홉업체， 대마초， 마약， 혀로뽕 등이 주로 많어 남용되고 있는 藥物이다. 

〈表 III-26) 藥物의 種類 및 關聯 法規

;τsr: T ET 성 질 관련법규 

대마초 중추신경홍분제로 그 가공품인 대마초관리법 

마리화나가 있음. 

보g.~ 
중추신경억제제로 아세톤， 개솔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엔으로 구성된 공업용품 

필로폰 중추신경홍분제로 암페타민계 약품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볍 

마약 중추신경억제제로 헤로인， 몰핀， 마약법 

코카인 풍의 약품 

술，담배 술은 중추신경억제제， 담배는 미성년자보호법 

중추신경 홍분제 

資料: 文化體育部 r좁少年白-펌J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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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少年의 藥物使用 훌훌勢(1989-1993) 〈表 III-27) 

비행청소년 근로청소년 학생 
부
 
) 구

 

제
 

제
 
-
조
 
생
 폰
 

주
연
 
성
 
드
 마
면
 
약
 로
 

음
흡
 
각
본
대
수
마
필
 

1993 

91.4 
93.7 
10.5 
48.7 
12.3 
9.9 
0.8 
1.5 

1991 

82.6 
86.6 
16.8 
45.9 
15.0 
8.2 
7.2 
5.6 

1989 

93 .1 
96.1 
34.8 
47.0 
28.5 
25.4 
9.4 
9.6 

1991 1993 

77.6 
39.1 
8.9 
2.4 
0.9 
6.5 
0.2 
1.3 

82.4 
36.4 
13.6 
3.6 
1.5 
2.5 
0.6 
0.0 

1989 

75.0 
28.0 
37.3 
6.7 
1.7 
7.3 
0.9 
1.4 

1993 
D 
3 
3 
4 
4 
5 
2 
4. 

잉
 낌
 9 

1 
0 
3 
0 
0 

。
j0. 

β
 5 
5 
8 
5 
4. 

잃
 잃
 6 

2 
0 
1 
0 
0 

1989 1991 

48.0 
33.1 
29.7 
4.4 
1.9 
5.9 
0.7 
0.7 

註· 文化體育部 지원으로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1989) ， 연세대 보건대학원 
(991), 한국청소년학회(1993)에서 各各 실시된 全國鋼짧 資料임. 

資料: 文化體育部 r좁少年白書J ， 1994. 

춤少年 藥物藍用에 대한 전국규모의 조사는 1989년부터 시작되었는 

이화여대， 

調호 結果에 의하면 

데， 1989년， 1991년， 1993년에 각각 文化體育部의 지 원으로 

연세대， 청소년학회가 맡아서 실시하였다. 이들 

原因과 程藥物使用은 지역적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藥物 使用의 

度는 소속 집단에 따라 매우 다르나 학생의 藥物 使用 比率은 歡酒와 

수면진정제를 제외하고는 낮아지는 추세이다. 吸煙經驗率은 1993년 현 

中學生의 경우 男子와 女子가 각각 14.7%, 8.6%, 高等學生의 경우 

男子 48.8% , 女子 12.7%를 나타내고 있다. 餘핍經驗率은 中學生의 경 

경우 男子와 女子우 男子와 女子가 각각 42.8% , 35.0%, 高等學生의 

각각 76.9% , 68.6%로 나타났다. 소년원에 수용된 춤少年의 경우는 남 

녀 모두 90% 이상의 높은 餘酒 및 吸煙經驗率을 나타냈다. 술과 담배 

일종 역시 약물의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이 는 약물이라는 의식없이 

으로 특히 成長期에 있는 좁少年에게 커다란 危똥를 안겨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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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 

등 入試不安

또한 우리 나라 좁少年은 學業成績 및 入試로 인한 정신적 

스가 많아서 잠을 쫓기 위해 각성제를 복용하거나 시험 

을 해소하기 위해 수면진정제 등을 복용하는 比率이 짧
 
雨

學;않 좁少年의 각성제 

率은 7%에 이르고 있다. 

최근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는 약물은 다른 藥物에 비해 구입이 용 

이하고 費用이 저렴한 본드 동 환각물질이다. 

춤少年이 6.3%의 使f덤經驗率을 보이고 

이 2.3%, 

있고， 非行춤少年의 

경우 약 반 정도가 본드를 홉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現象중의 하나는 최근 藥物使)fj 年縣이 낮아지고 있다 

는 점이다. 1993년 현재 幻짧物質을 홉입하다 경찰에 

使用經驗

再修

높다. 특히 

달하고 수면제 복용경험율은 14%에 

無職및 

적발된 춤少年은 

。1 。
~~-

보면 점차 이들의 연령이 낮아져 왔음을 알 수 있 

보이고 증가하는 추세를 비해 상당히 모두 4，994명 으로 과거 에 

며，연령별 

다(表 ill-28 참조) . 

幻鍵物質(본드) 吸入事犯 年觀었IJ 現況〈表 ill-28) 

계 (N) 

1989 
1990 
1991 
1992 
1993 

100.0(2,306) 
100.0(2,678) 
100.0( 512) 
100.0(3,995) 
1 OO.O( 4,994) 

30+ 미상 

3.6 
3.7 
3.5 
2.0 
2.1 

1.6 
3.2 
5.9 
1.0 
1.2 

20-29 

18.6 
19.8 
26.6 
14.2 
16.3 

19 

12.4 
12.2 
11.9 
10.1 
9.9 

18 

20.8 
16.5 
15.2 
17.3 
17.0 

17 

20.7 
20.7 
16.2 
24.5 
26.4 

16 

15.7 
15.8 
14.6 
21.7 
18.5 

15 

5.6 
6.2 
4.3 
7.5 
7.4 

-14 

1.1 
1.8 
1.8 
1.7 
1.2 

연령 

, 1994. 資料: 文化뽑育部 r좁少年 

등을 포함한 각종 非行과 ‘正’의 상관 

대마초， 필로폰， 코 

이상， 

藥物使댐이 性， 음란물 시청 

관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신경안정제， 각성제 1주일에 1회 

본드， 가스， 약(러마라， 지롤타)은 1달애 1회 이상， 



194 

차인 1년에 1회 이상 사용자를 藥物灌用者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를 

單純經驗者로 분류하여 볼 때， 藥物藍ffl者가 單純經驗者에 비해 각종 

非行의 頻度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즉，藥物置用이 단순히 藥物問題

에 그치지 않고 2차적으로 각종 非行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性問題와 관련해서 보아도 9펴흉， 성희롱 등 性關聯 非行 程度가 약물 

사용 경험이 없는 춤少年에 비해 單純使用者는 2.6배， 1藍用者는 4.6배 

로 나타나고 있다. 음란 영화 및 비디오 視聽 頻度와 관련하여서는， 

藥物 未使用者에 비해 單純使用者는 2.4배， 1藍用者는 4.3배에 이르고 

있다(文化體育部， 1994). 

〈表 ill-29> 9-24歲 좁少年의 藥物使用者數1) 推計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자 
무 직 
소년범죄자 
기 타2) 

계 

모집단수(명) 

2,315,107 
2,589,655 
1,108,117 
2,612,302 

970,414 
105,567 

3,984,392 
13,685,445 

약물사용자 

경험비율(%) 

8.6 
16.2 
12.7 
20.8 
16.0 
64.0 

약물사용청소년수 추정 

인원수(명) 구성비(%) 

199,099 
419,524 
141 ,839 
522,460 
155,266 
67,563 

1,505,751 

13.2 
27.9 
9.4 

34.7 
10.3 
4.5 

100.0 

註:1) 본드， 가스， 대마초， 신경안정제， 필로폰， 날부핀， 코카인， 환각제， 진 
해제， 마약， 항히스타민제 등에서 1가지 이상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좁少年의 比率임. 

2) 國民學生과 군복무 춤少年을 포함한다. 國民學生은 약물사용에 대하 
여 조사되었으나 여기서는 제외하였으며， 군복무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약물사용자 추정에서 제외됨. 

資料: 文化體育部 r좁少年 藥物灌用의 社會·經濟的 影響 댐주究J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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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 같은 좁少年 藥物灌用으로 인한 經濟的 費用은 1993년 8，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推計되고 있다(문화체육부， 1994). 藥物i藍用으로 

인한 비용을 춤少年 자신의 健康에 미치는 1차적 피해와 藥物藍用이 

非行으로 연결됨으로써 나타나는 각종 사회적인 2차 피해로 구분해 

보면， 본인의 건강과 관련한 1차 비용은 995억으로 전체 비용의 

1 1.7%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 88.3%는 藥物藍用으로 인한 非行， 사고 

및 구속으로 인한 2차 손실로 추계되고 있다. 

우리 나라 좁少年의 藥物 灌用은 美國 등의 춤少年에 비해서는 낮 

은 水準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춤少年의 藥物 i藍用 짧勢가 점차 증 

가하는 추세이고 보면 이에 대한 事前的 據防指:置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表 m-30) 좁少年 藥物찮用 에 따른 經濟的 費用

비용 구분 경제적 비용(백만원) 구성비(%) 

1차적 비용 
직접 비용(의료비용) 1,861 0.2 
간접 비용(결석 및 결근 비용) 97,628 11.5 
소계 99,489 11.7 

2차적 비용 

직접 비용(비 행 및 자동차 사고 비용) 571,458 67.2 
간접 비용(구속 비용) 179,753 21.1 
소계 751,211 88.3 

총계 850,700 100.。

f풋料: 文化體育部 r휩少年 藥物짧用의 社會·經濟的 영향 맑究J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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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좁少年 性 및 藥勳使用에 대한 對魔方案

1) 況政府 次元의 戰略 樹立 및 民間團體와의 協力 꽤化 

춤少年의 性 및 藥物 灌用問題는 여러가지 춤少年 問題와 함께 다 

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휩少年 問題와 관련된 각 政府部

處간의 **合的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춤少年 關聯政策은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내무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정책 

貴性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政策送行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처 

間의 긴밀한 協助와 調整이 요구된다. 

의 

현재 정부는 12명의 關係部處 長官과 14명의 專門家로 구성된 『춤 

少年育成委員會』를 운영하고 있다. 民間 協力機構로는 정회원 34개 

단체， 그리고 준회원 15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는 『韓國춤少年團體協議 

會』가 있다. 따라서 춤少年의 性問題와 藥物藍JtJ 問題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戰略 樹立이나 民間團體와의 협력을 위한 制度的 基盤은 구축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r춤少年育成委員會』 나 『韓慶l좁-少年團 

體協議會』 內에 묶少年 씬i 및 藥物 對策委員會를 구성하여 政府 次元

의 政策을 fiÇ n，，1댐體와의 협력 하에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는 

方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性 關聯 環境의 改善

매스미디어가 좁少年에 미치는 影響을 감안하여， 방송， 잡지 등 각 

媒體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審議機構의 자율적인 審議機能을 彈化

토록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學父母， 敎師

등으로 하여금 띔少年과 관련한 內容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方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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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종 l'法 Y필爾L物에 대 한 파1:愈的 핑갚視機能과 處뽑을 강화하여 

유흥 퇴폐업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등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 

하고 이를 위반한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음란 비디오의 취급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음란비디오 視聽、 場所

의 대부분이 -般家延인 점을 감안하여 父母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 

한 홍보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PC를 통한 ‘품亂物에의 露出도 

j:합加하는 경향이고 不法으로 유통되는 각종 컴퓨터 게임에도 많은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父母들의 관심이 요구 

되고 있다. 

3) 學校敎좁의 改흥향 

띔少年에게 있어 가장 효과적인 敎育은 學校를 통한 敎育이다. 그러 

나 현재의 學校敎育이 入試寫主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헬 및 藥物 灌

m 등에 대한 保健敎育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휩少年의 ↑:ì F，，~題나 

藥物 짧JlJ 이 심각하다고 하면서도 一部學校에서 年 1회 1시간 정도의 

비디오를 보여주는 것이 고작이다. 현재 양호교사에게 年 611양問의 수 

업이 배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실제로 지켜지는 學校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휩少年을 對象으로 하는 性 및 藥物 溫m에 대한 敎育이 효과 

거두기 위해서는 敎育內容을 강화하고 敎育時間을 증가시켜야 한 

다. 단기적으로는 初 . ;cþ • 띔校 각 교과 내용을 개정하여 性 및 藥物

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휩-少年의 약물사용 

年敵이 낮아지고 있어서 初等學校에서부터 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 

어야 한다. 

또한 初 · 中 · 高校의 죠앓談敎~ïõ를 대상으로 性 및 藥物衛m 관련 1íff 

修 프로그램을 이수케하고， 원래 보장된 敎育時f펌만이라도 확보해서 

保健敎育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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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長期的으로는 保健敎育 내용을 單-科目化하여 정규과목으 

로 개발 실시하고 양호교사를 단일 保健敎育 과목 담당 교사로 육성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좁少年 性 및 藥物溫用 資料 開發 및 民間團體 機能 彈化

大韓家族計劃協會 등 民間團體들의 機能을 강화하여 性敎育 · 相談

연수프로그램을 확충하는 한편， 國民健康增進事業의 일환으로 韓國保

健社會짧究院 내에 설립될 예정인 保健敎育資料開發센터(가칭)에 초， 

중고생， 근로청소년， 대학생， 교사， 부모 등 각종 敎育 對象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춤少年 性 및 藥物藍用에 관한 敎育 및 弘報 資料를 

개발·생산토록 한다. 

5) 學校社會事業 制度의 導入

學生은 學校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살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問

題가 있는 學生이 學校를 떠나지 않고 학교 안에서 보살펌을 받을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좁少 

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다양해지고 있어서 기존의 각 科 B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이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 점차적으로 學校社會事業 制度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사나 심리 

상담치료사 등 專門人力을 배치하여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 

생을 대상으로 相談活펠1과， 社會福社 서비스 프로그램과의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6) 뚫業場 춤少年에 대한 性 및 藥物溫用 敎育 彈化

짧l勞 훔-少年이 學校 좁少年들에 비해 뾰經驗率이나 藥物 使用 經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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率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製I勞 좁少年을 대상으로 하는 性 및 藥物

짧찌에 관한 敎育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의 주요 工國에 위치하고 있 

는 짧lj勞품少年會館0993년 현재 21개소)의 性 및 藥物遭用 數育 機能

을 강화하여야 하며， 춤少年을 고용하고 있는 處業場에 대해 性 및 藥

物 짧rn 關聯 敎育을 受講토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7) 건전한 춤少年文化 및 놀이 프로그램 開發·普及

우리 나라 學校좁少年은 지나치게 높은 父母의 敎育熱 및 入試 歸

爭으로 인해 정신적인 麗追이 크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건전한 놀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藥物使用이나 性的인 응청感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8) 地域社會 휩少年 福r此館 設置.j휠響、 

전국의 市·합[5.區 地方自治댐뽑 단위로 좁少年福피I1:館을 설립하여 청 

소년에 관한 結合的 問題解決의 센터로 활용하는 方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需少年 福피I1:館에 사회복지사 또는 가족상담원을 배치하 

여 춤少年 藥物使周과 性 등에 관한 相談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5. 女性 就業의 現況과 政策課題

가. 現況과 問題點

1) 女性 經濟活훤l參JJn率의 變化

女性의 經濟活펠1參1m는 우선 두가지 測面에서 重要뾰을 갖는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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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는， 國家 經濟的인 뼈、O面에서 女性 人力資源을 效率的으로 活用

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勞動人力 不足 문제에 신축적으로 

對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女性의 社會進出 欲求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欲求를 충족시키는 한편 女性의 社會的 地位

向上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난 30餘 年間의 社會經濟的인 發展과 女性地位의 向

上에 힘입어 女性 經濟活動人口가 점차 增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3년도 현재 女性 經濟活훨1人口는 7，887千名으로서 전체 經濟活動人

口 19，754千名의 39.9%를 차지하고 있고， 女性人口의 經濟活勳參加率

은 47.2%에 이르고 있다. 

〈表 ill-31)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 推移

(單位: 千名， %) 

연도 
여성경제활동 여성경제활동 남성경제활동 경제활동인구중 
인구 참가율 참가율 구성비 

1965 3,051 36.5 76.6 34.3 
1970 3,683 38.5 75 .1 35.9 
1975 4,456 39.6 74.5 36.1 
1980 5,435 41.6 73.6 37.5 
1985 5,975 41.9 72.3 38.3 
1990 7,474 47.0 73.9 40.4 
1993 7,887 47.2 75.8 39.9 

資料: 統計廳 r經濟活動人口統計年報.1， 各 年度.

女性 經濟活動參加率을 先進國과 비교해 보면， 日本 50.7%, 美國

56.0% , 獨速 61.2% , 캐나다 57.6% , 싱가폴 51.3%, 英慶151.7% 등에 비 

해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5-64歲까지의 經濟活몇1參 

加率은 우리 나라 50.2%, 美國 67.0% , 獨進 77.2% , 캐 나다 67.7%, 英

國 65.8% 등으로서 先進國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表 

ill-3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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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I-32> 經濟活動參加率 國際比較(1993)

국가 남자 

한 국 75.3(77.5) 
일 본 78.0(84.0) 
미 72.2(81.0) 
독 일 76.2(86.0) 
캐나다 73.8(82.7) 
싱가폴 79.9(83.9) 
영 국 72.5(85.0) 

註: ( )는 15-64歲까지의 經濟i핀-횡b參jlQ率임. 

獨進， 英國은 1991年의 經濟活動參;1m率임. 

資料: 勞勳部1"女性과 폈1:業J ， 1994. 

여자 

47.2(50.2) 
50.7(58.3) 
56.0(67.0) 
61.2(77.2) 
57.6(67.7) 
51.3(55.2) 
51.7(65.8) 

(짧位: %) 

結婚狀態別로는， 압~H똥歸人의 經濟j굵펠l參1m率은 46.4%로서 1980년의 

40.0%에 비해 다소 증가한 반면， 未婚女性의 經濟活행1參1m率은 49.8% 

로 19801년의 50.8%보다 약간 減少하였다. 이 것은 15-24세 未網女↑生

들의 就學率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現象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의 女性 經濟活動參JJn率이 가지는 特徵 중의 하나는 年敵

에 따라 rMJ 자형의 雙l峰;짧造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結婚前 20 

-24세 연령층에서는 經辯活動參加率이 높지만 結婚·出않·育兒期라 할 

수 있는 25-34세 연령층에서는 經濟活動參JJn가 매우 低調하며， 出앓 

이나 育兒를 마친 35歲 以上 연령층에서는 다시 經濟活평1參加가 활발 

해짐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女性就業과 관련한 社愈的인 制度가 잘 

구비되어 있는 북유럽 國家의 경우는 rnJ 자형의 ;構造를 가지고 있다 

점을 감안해볼 때， 우리 나라의 女性 就業이 出E같이나 育兒 負擔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例라 하겠다. 

따라서 모든 經濟活動年敵層의 전반적인 就業增大를 위한 方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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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도 중요하겠으나 우선적으로 出뚫이나 育兒로 인한 부담을 경감 

시켜 주기 위한 對策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表 1lI-33) 婚뼈狀態別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 推移

(單位%)

, 
혼인상태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기혼 40.0 41.9 46.8 47.l 47.0 46.4 

미혼 50.8 39.5 45.6 47.9 48.1 49.8 

資料: 統計廳、 r經濟活動人口統計年報J ， 各 年度.

〈表 1lI-34) 年觀別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 推移

(單位%)

연령 1989 1990 1991 1992 1993 

15-19 18.6 18.6 18.9 17.4 16.7 
20-24 63.5 64.5 65.9 65.4 64.6 
25-29 43.0 42.8 42.9 44.3 44.8 
30-34 49.5 49.6 49.5 47.9 47.6 
35-39 57.3 58.0 59.0 57.8 59.3 
40-44 61.0 60.3 60.4 60.5 62.6 
45-49 63.5 63.9 62.0 61.0 60.4 
50-54 60.4 60.0 60.0 60.8 57.4 
55-59 52.7 54.4 54.5 54.l 53.1 
60+ 25.7 26.5 26.5 27.8 26.7 
계 46.5 47.0 47.3 47.3 47.2 

資料: 統計廳、 r經濟活웰'À口統計年報J ， 各 年度.

2) 就業構造

女性의 뚫業別 就業構造 變化推移를 보면 經濟開發計劃이 시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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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인 1960년에는 女↑生就業者의 70.5%가 農林水違業에 종사하였고， 

6.5%가 광공업， 그리고 23.0%가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 

였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T業化에 따른 震村A力의 都市移住와 處

業構造의 變化 등으로 인해 農林水잖業 종사자의 比率은 급속히 감소 

한 반면 2, 3차 處業 종사자의 比率은 크게 증가하였다. 1993년 女性

就業者 중에서 農林水옳業 就業者의 比率은 17.0%, 鍵工業 및 製造業

은 23.0% , 퍼t會間接資本 및 서비스업은 60.0%를 나타냈다. 

職業別 就業構造의 變化推移를 보면 專門的인 技術이나 高學歷이 

요구되는 專門技術職， 行政침;理職， 혹I￥務職 등의 比率은 증가한 반면 

앓林職 등 단순노동을 요하는 職種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짧勢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는 先進國에 

비해 앓林職 등 單純勞務 職種에 종사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우리 나 

라의 경우 1992년 女1".:1: 就業者- 중에서 專門技術職이나 行政管理職에 

종사하는 比率은 9.7%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美國이나， 캐나다， 스 

웨 덴 등의 西歐 先進國은 專門技術職과 行政管’理職， 득상移職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앓林職은 약 2% 정도에 불과하다. 

女性就業;션-를 敎育水準別로 보면 中추 以下의 比率은 1980년 83.1% 

에서 1993년 51.5%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흡쭈 및 大쭈 以上

의 比率은 각각 1980년 14.5%와 2.5%에 서 1993년 37.2%와 1 1.3%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全般的인 女性의 敎育水準 向上에 따라 

勞動市場에 진입하는 女性들의 學歷이 상승하고， 이와 아울러 高學歷

女性에 대한 人力需홈도 점차 증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도 高學摩 女性의 취업문호는 매우 좁은 실정이다. 또한 女性의 就學

上昇과 함께 勞動市場 新規進入 女性들의 學歷이 전반적으로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구되고 있다. 

女性의 就業增進對策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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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婚뼈狀態別로 보면 5인 이상 事業體에 종사하는 女性製1勞者

가운데 많婚女性의 比率은 점차 높아져 1980년 14.5%에서 1993년도 

현재 41.3%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많婚女性의 就業活動이 증가됨 

에 따라 出옳이나 育兒와 관련한 支援의 必要性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表 ill-35) 女子就業者의 훌業져IJ. 職業.'iJIJ. 地位別 및 敎育程度.'iJIJ
就業構造

구 분 1980 

전 체 100.0 
(취 업 자수 (5，222) 

산업별 
농림·어업 39.0 
광업·제조업 22.3 
사회 간접자본 및 38.7 
기타서비스업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직 3.6 
사무관련직 7.9 
판매직 16.6 
서비스직 12.0 
농림·수산업 39.0 
생산·운수장비 20.9 
기타 단순노무직 

지위별 

고용주 · 자영업 23.3 
가족종사자 37.4 
피고용자 39.2 

교육정도별 

국졸 이하 66.0 
중졸 17.1 
고졸 14.5 
전문대졸 이상 2.5 

1985 

100.。

(5,833) 

27.8 
23.2 
49.0 

5.4 
10.2 
18.3 
17.0 
27.6 
21.3 

21.3 
30.6 
48.2 

51.6 
19.8 
23.7 
4.9 

1990 

% 
= 

뾰
 

··: 

懶= 

100.0 
(7,341) 

100.。

(7,710) 

20.4 
28.0 
51.6 

17.0 
23.0 
60.0 

7.7 
12.8 
16.9 
16.7 
20.4 
25.5 

9.7 
15.5 
18.7 
18.8 
16.9 
20.3 

18.8 
24.6 
56.6 

18.8 
23.6 
57.6 

40.6 
20.0 
31.1 
8.3 

33.5 
18.0 
37.2 
11.3 

資料: 統計廳 r經濟活動人口統計年報J ， 各 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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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ll-36) 職業었IJ 女性就業者 構成比의 國際比較(1992)
(單位: %) 

구분 한국 일본 싱가폴 미국 캐나다 〈웨덴 

계 100.。 100.。 100.0 100.0 100.。 100.0 

전문기술·행정관리직 9.6 12.6 9.0 31.3 34.8 44.0 
사무직 14.4 28.4 14.1 27.5 28.7 21.7 
판매직 17.5 14.1 27.1 12.4 9.8 9.5 
농렴직 18.1 7.1 0.1 1.0 2.2 1.7 
생산관련직 22.7 25.8 35.7 10.0 7.2 10.3 
서비〈직·기타 17.7 12.0 14.0 17.8 17.3 12.8 

資料: 勞動部 r女性과 ;就業J ， 1994. 

〈表 ill-37) 女性動勞者中 없婚者 比率

(單位: %) 

연도 1977 1980 1985 1988 1990 1993 

비율 9.7 14.5 20.7 28.0 34.1 41.3 

資料: 勞動部 r女性과 就業J ， 1994. 

3) 勳勞條件

1987年 男女屬碼平等法 制定과 1988年 最低貨金法이 시행된 이후 

男女間 貨金隔差는 많이 줄어 들고 있으나， 1993年 現在 女性의 月 zp:均

貨金은 남성의 56.5% 수준이다. 남녀간의 학력격차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構造的 f立置의 差異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 

으므로 여성인력의 質的 向上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물론이고 女性人

力을 效率的으로 活用하기 위해서 勞動市場의 諸般差別을 除去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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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TI-38) 女性의 賣金水準 推移

(單位: %) 

연도 1980 1985 1990 1993 

남성근로자 대비 임금수준 42.9 46.7 55.0 56.5 

資料: 勞動部 r女性과 就業J ， 1994. 

男女屬爛平等法에 의하면 여성근로자의 母性을 보호하기 위해 育兒

休職制와 직장보육시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에 있어 얼마 

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지를 살펴보면 1992년 7월 현재 女性 월1勞 

者 300인 이 상 사업 체 520個所 중 職場保育施設을 설치 운영 하는 사업 

체는 全體의 4.6%인 24군데에 불과하며 이 중 15개소는 1991-92년 

사이에 신규설립된 것이다. 

최근에는 育兒休職制를 시행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나 1992년 7월 

현재 300人 以上 動勞女性 고용업체의 약 61%인 317개소에서 育兒休

職制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男女屬購平等法에서 육 

아휴직제도가 義務化된 1988년 4월 이후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는 女

性動勞者의 比率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比率이 

매우 낮은 편이다. 

영유아보육법은 남녀고용평등법의 育兒施設規定과 1989년 개정된 兒

童福피Il:法 施行令의 탁아시설규정 등을 통합조정하여 1991년에 제정되 

었으며 그해 8월부터 시행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0년에는 1 ，919개의 보육시설에서 48千名의 아동이 보육되었으나 영 

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인 1993년 6월말에는 5，0507B소 保育施設에서 

144，899명의 아동이 보육되어， 保育施設은 연평균 54.4% 증가하였고， 保

育兒童은 연평균 67.3%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3년 6월말 현재 보육시 

설은 보육대상 100萬名의 14.4%만을 보육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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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절대 미비한 수준에 있다. 또한 全體 保育施設 5，0507ij중 民間 및 

家찮保育施設이 83.7%(4，229개소)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보육아 

동수도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되는 아동이 전체 보육아동 중 

61.9%(89，684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民間保育施設은 國公立이나 

職場保育施設에 비해 보육비가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현재 託兒家處

들의 육아문제를 보육비가 비싼 민간시설에 맡김으로 인해 低所得應

就業女性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1992年 노동부는 F時間制製}勞者의 製I勞條件保障에 관한 指針』 을 마 

련하여 ‘1週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3웹 以上 짧은 근로형태’를 時間制製!勞라고 정의하 

였는데， 현재로서는 제조업의 時間制 勳勞者의 比率이 2%에도 못미치 

는 수준이며 기업의 지침활용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장기적으로는 法制化할 필요가 있다. 한편 彈力的 웰I勞時間制나 在흰 

짧lj勞制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와 함 

께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청된다. 

〈表 m-39> 保育施設 및 保育兒童 推移

(뿔位: 個所， 名， %) 

구분 1990 1993.6 연평균 증가율 

보육시설 1,919 5,050 54.4 

보육아동 48,000 144,899 67.3 

資料: 행國女性聞發院 r女性白雲J ， 1994. 

@갚業J5?害補徵保險은 1963年 11月 에 制定되 어 1991年 4月 시 행 령 개 

정으로 10人 未滿의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일부업종을 제외한 全業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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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적용되고 있으나， 女性은 低貨金， 小規模 꿇業場에 많이 분포 

되어 있고， 또한 非公式 部門에 종사하는 比率이 높다. 이러한 就業構

造t의 특징으로 인하여 男性에 비해 女性이 오랫동안 산재보험제도 

의 소외계층으로 머물러 있으므로 이에 대한 對策이 要求된다. 

나. 女性就業 增大方案

1) 母性保護의 週化와 保育施設의 擬充

母性의 保護는 건강한 제2세 국민의 出옳과 勞動力의 再生옳이라는 

國家的 풍흥求임을 認識하여 特別한 法的 規定을 바탕으로 사회전체의 

공동책임으로 屬蘭機會의 縮小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有給짧前·옳後休H않， 生理休H탱， 育兒休H많 등을 法制定에 만 맡길 것 이 아 

니라 실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많婚動勞 

女性의 절실한 要求인 사업장내의 保育施設의 完備가 時急하다. 

reE婚女性에 있어서는 家事勞動과 育兒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 

장내 託兒所·왜兒院의 설치 및 이에 대한 政府의 지원과 감독이 있어 

야 하되 保育費가 低薦한 國公立이나 職場保育施設이 據大되고 供給

이 現寶化 되어야 한다. 또한 獨身女性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人員을 

수용할 수 있는 寄宿舍 施設의 增大가 필요하고 나아가 勳勞者들을 

위한 獨身貨흉 아파트의 建設이 要望된다. 

2) 다양한 動勞形態의 開發과 就業휩J族機能 彈化

옳h勞女性의 問題는 여성의 經濟活動參加 機會를 據大하는 것에서부 

터 해결되어야 하며 勞動市場內에서의 差別은 그 후의 문제라 하겠다. 

이러한 여성의 屆蘭機會 據大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女性人力의 需

要·供給에 관한 政策이 마련되어야 하고 短期的으로는 採ßH'幕集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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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差別을 없애는 것이 fì총急、하다고 보겠다. 

첫째， 산업사회의 발달과 就業構造의 變化에 따른 女性의 파트타임 

制， 彈力的 뿔j 勞時間制(flexible time) 및 ft"힘製I務制 制度의 훨入을 고 

려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섬유·전자·봉제 동 單

純勞헬1集約的 뚫業에 있어서 여성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結

婚·出塵 동으로 經濟活훨!이 단절되는 生옳職 動勞女性의 再就業을 證

導할 必홈가 있고 또한 앞으로 대거 노동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 

되는 흩%婚女性人力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時間制 塵總을 적극 活用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幕集과 採Jtj에 있어서 性差別을 없애야 한다. 우선 幕集廣告

에는 해당 직종의 직무내용과 자격소지 여부 등을 採用의 基準으로 

제시하고， 性別 區分을 명시하거나 여성에게는 남성보다 낮은 年觀일 

것을 홈求해서는 안되 하고， 入社原뿔에 ↑生差別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기재란을 없애도록 하며， 面接時 女性에 대한 偏見을 排除할 수 

있는 客觀的 基準을 마련하게 해야 한다. 

셋째， 女性專門의 就業情報센타를 설치하여야 한다. 女性의 屬碼機

會 據大를 위해서는 여성단체， 여성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有機的인 

關係를 形成하고 長短期 女性人力需給 展望 및 分析을 할 뿐 아니라 

각종 직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취업알선 및 관련 전문인 

력을 양성하기 위한 女性 專門就業情報機關이 필요하다. 

3) 職業넓iI練의 g떠化 

女性勳勞者는 남성에 비해 敎育힘iI練의 機會가 制限되어 기능면에서 

뒤지고， 종사하는 직종이 한정되어 있어 이것이 機會의 不均衝과 差別

待遇를 받게 되는 쫓因이 된다. 따라서 근로여성에게 산업사회변화에 

따른 적절한 職業뢰iI練의 」機愈와 쩡;理能力向上을 위한 敎育機會를 同等



210 

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全國的으로 女性專門職業뢰"練 

院을 設立하여야 하고， 現在 勞勳]部內의 職業넓"練委員會에 여성전문가 

의 참여를 확대하여 女性職業뢰"練의 長期計劃을 마련하고 근로여성의 

직업훈련기간 중의 임금보장 훈련후의 승진 등에 관한 制度的 保障이 

필요하다. 아울러 흉주業體內에 女性專用寄宿舍 託兒所 등의 施設을 마 

련하여 勳勞女性의 職業訓練上의 애로를 除去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低貨金 및 差別貨金의 解消

動勞女性의 福피IJ:J:쩔進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훨求되는 것은 低貨金·

差別貨金의 解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임금문제의 해결을 위한 政府의 

經合的인 政策의 樹立과 기업측의 근로여성에 대한 認識의 轉換이 요 

청된다. 

우리 나라의 女性들은 單純勞動分野에 집중되어 있고 근속년수가 남 

자보다 짧다고는 하나 男女 貨金隔差가 상당히 큰 실정이다. 우리 나라 

임금은 기본급이 적은 반면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되어 있으며， 

업무내용과 관계없이 世帶主인 男子웰]勞者를 中心으로 支給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男女差앙Ij貨金을 解消하기 위해서는 年功序列型 貨金

體系를 점차 능률급 요소를 가미하는 형태로 韓換시키고 生앓性 寶金

制度의 導入을 고려할 必要가 있다. 아울러 合理的인 報뼈11體系의 수립 

을 위하여 同-慣f直의 勞勳1群에 대한 標準化 作業도 있어야 할 것이다. 

5) 意識의 改華

男女平等意識의 대중적인 확산을 위하여 女性團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기존의 性差別的 敎科科隔의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敎育內容의 平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社會敎育을 통한 意、識改휠 

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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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性월I勞者는 職業을 -時的·補助的인 것으로 보지 말고 직업이 經

濟生活의 向上과 충실화 뿐만 아니라 社會的 지위향상과 능력발휘에 

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自뚫寶現의 場이라는 職業觀을 뚜렷하게 가 

져야 하고 아울러 평등의식 및 권리의식을 女性들에게 심어주는 意識

化 敎育이 필요하다. 

6. 高敵化 社會에 대 비 한 老人福피Il: 據充과 就業 增大

가. 老人福社 據充方案

1) 人口老敵化의 推移와 社會的 與件의 變化

가) 人口의 老敵化 推移

우리 나라는 1980년대 중반까지의 급속한 出잖率과 그 이후 人口代

찮水準 以下의 低出않， 그리고 國民 保f建水準의 向上으로 인한 平均壽

命의 延1흘으로 人口의 老敵化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65 

세 이 상 老人人 口 의 比率은 1995년 5.7%에 서 2000년 6.8%, 2021년 

13.1% 등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老人人口의 比率이 7%에 도달하는 

時期는 2000년대 초반으로서 1980년 3.8%에서 7%에 도달하는 期間은 

불과 20여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7%에서 14%로 倍가 되 

期間도 약 25년 정도가 될 것으로 藏想되어 프랑스의 115년， 스웨 

덴의 85년， 영국 및 서독의 45년에 비하여 人口의 老散化가 현저히 빠 

르게 進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人口老敵化에 

대처 해온 西歐諸國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경우는 老敵化 社會에 대 

비한 準縮가 그만큼 時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人口老敵化가 가지는 또하나의 特徵은 都市와 農博、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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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間에 老敵化의 樣相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農뺑、村의 경우 젊은 

年觀層의 流出로 인해 都市地域보다 老人人口의 比率이나 老人單獨家

口의 J:t率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都農間의 隔差가 존 

재하는 한 老人問題를 위한 政策代案도 획일적인 接近方式을 탈피하 

여 都農間 老人人口 및 家口의 特性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老人問題

의 差異를 충분히 고려하여 樹立하여야 할 것이다. 

나) 老人人口의 增加에 따른 老人福피止需떻 變化

급속한 人口老觀化에 따른 老人人口의 增加는 全般的인 老人福채止 

需要의 增加로 이어져 社會 전체의 老人技養 負擔을 증가시키고 醫驚

保險이나 年金 등 각종 社會保險의 財政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다. 老人의 경우 醫橋保險에 대한 寄與度는 낮은 반면 治쳤쫓費가 많 

이 소요되는 慢性退行性 病뽑、의 有病率이 높고 治驚期間도 길어서 醫

쳤옆保險 특히 震뺑、村 醫魔保險의 財政收支에 적지 않은 負擔을 안겨주 

게 될 것이다. 1994년 韓國保健社會짧究院의 老人生活寶態調훌에 의하 

면， 65세 이상 老人의 86.8%가 慢性退行性族뿔、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74.6%의 老人이 日常生活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韓國保健社會땀究院， 1994). 

老人A口의 增加에 따른 福社需要의 증가뿐만 아니라， 福社서비스의 

水準 向上과 多樣化에 대한 欲求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老人들 

은 都市와 農뺑、村， 그리고 家族的 背景， 所得水準 등에 따라 매우 다양 

한 階層을 형성하고 있다. 階層이 다양한 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福

社欲求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現世代 老人들과 미래의 老

人世代의 福피Il: 需要는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자신들의 老後生

活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였던 現t!t代 老人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所得

保障이 가장 우선적인 課題인 반면， 미래에는 보다 여유있고 풍요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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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後生活을 위한 福피Il:需몇가 주된 政策課題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다) 核家族化와 敬老孝親 恩想의 退i행』 

市場機能과 鏡爭을 중시하는 處業化 社會에서 老人問題의 本質은 

엇보다도 노인의 펴;會的 f뚱똥O 喪失， 社會 · 經濟的 價f直分配 過程으 

로부터의 소외에서 출발한다. 뿐만 아니라 農鋼社會에서 塵業社會로의 

변천은 都市化와 함께 核家族化를 f足進시켜 왔다. 또한， 孝에 바탕을 

둔 ↑짧統的인 社쩡規範이 合理性， 效率性， 寶ffl性을 彈調하는 社會規範

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老人들을 技養해야 할 젊은 l止代의 敬老孝親

思想、은 급격히 퇴조하고 個人主義와 物質主義가 影i拜해 가고 있다. 이 

로 인해 전반적인 老人 技錢慧識의 低下는 물론이고，;þlç養의 形態도 父

母와 떨어져 살면서 經濟的인 s%:援만을 제공하려는 願向이 늘고 있다. 

이같은 核家族化와 老人技養 합識의 {!下는 결국 社會 公共部門의 

老人 技養 負짧의 t합JJrl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老人技養의 形態、중에 

서 心理的， 精神的 ;þlç養 등은 社會公共部門의 老人福피Il: 機能만으로는 

充足되기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子女와의 별거에 따르는 陳外

感， 配偶者와의 死別， 孤獨感， 家@줄과 社會에서의 1)t좁” 喪失로 인한 無

價f直感， 머지 않아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은 궁극적으로 家族

과 펴:會 모두가 나서야 할 問題이다. 특히 子女數의 減少와 平均壽命

의 延長으로 子女養育을 끝낸 후의 『빈 퉁우리』期問이 길어지면서 이 

기간중의 안정된 老後生活을 위한 福社 對策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老人福社 서비스의 擬充方案

가) 老人福社 財政의 據充

전체 國家藏算에서 老人福社 이 차지 하는 比率은 1988년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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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994년 0.1%로 5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先進國과는 엄청난 격차 

를 보이고 있다. 日本의 경우 1993년에 2.8%였으며 1인당 國民所得이 

1만 달러를 넘어선 1985년에도 1.9%로서 우리 나라와는 比較의 대상 

이 되지 않고 있다. 

1995년 현재 國庫， 地方費， 社會福社基金을 포함한 우리 나라의 老人

福피ll:據算은 총 2，114억원으로서 이중에서 반이상(55.3%)이 65세 이상 

老人에 대한 버스승차권 지급을 위한 예산이며， 23.9%는 生活保護老人

에 대한 老觀手當， 15.6%가 低所得老人의 施設保護를 위한 예산이다. 

이와 같이 全體的으로 老A福社 據算의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버스승차권 지급 등 3개 部門의 事業에 집중되어 있어서 다양한 老人

福社 서비스의 開發과 據充을 위해서는 老人福피ll: 據算의 據充이 가장 

우선적인 先決課題라 할 수 있다. 

나) 老觀人口의 生活保障

우리 나라의 주된 老後所得保障 制度로는 國民年金과 老觀手當制度

등이 있는데， 우선 國民年金의 경우 60세 이상 老人 需給者는 현재 전 

체 老人人口의 1% 미만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完全年金이 지급되는 

2008년에 이르러서도 그 比率은 10% 미만에 불과할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老觀手當은 70세 이상 生活保護 老人들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데， 70-79세 老人에 게는 월 2만원， 80세 이상 노인에 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1995년 현재 需給者數는 174千名이다. 

간접적인 所得支援 對策으로는 65세 이상 老人에 대하여 월 12매의 

버 스승차권 지 급(1996년부터 현금지 급)， 老人技養家族에 대 한 所得控

除， 相續脫 등의 脫制 減免과 住흰資金 뭄뽀資， 철도·지하철 할인혜택과 

고궁， 박물관 등의 無料利用과 같은 敬老優待 制度가 실시되고 있다. 

長期的으로는 이같은 각종 所得保障 · 支援制度들을 확충하여 實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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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인 生活保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우선 老觀手짧만이라 

도 給與水準과 支給對象의 範짧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支給對象자 

의 年敵을 65세 이상 生活保讀對象者에게까지 확대하고， 점차적으로는 

生活保護對象者 이외의 亂1勞能力이 없는 低所得老人에까지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아울러 給與水準도 最低生活을 보장하는 수준으로까지 단 

계적으로 上向 調整할 필요가 있다. 

다) 病弱한 老人을 위한 保健醫혔흉 對策

현재 低所得層의 病弱한 老人을 위한 保健醫續對策으로 醫였뤘保짧 

및 技助와 함께 65세 이상의 生活保護對象者에 대해 無料健康談斷을 

실시하고 있다. 이 無料健康檢씁의 ;檢該 項덤을 확대하고 특히 연령군 

별 危險 特性을 고려하여 8千獨， 휩癡 등 각종 獨檢쪼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인의 티常生活 維持에 필요한 틀니， 보청기， 안경 등의 

보장구를 醫였똥保|險(保폈) 給與에 포함시 켜 야 할 것 이 다. 

한편， 老人홍월、의 積類나 흙많에 따라 다양한 老人專門號錢施設을 

設立 · 運營하고 특히 치매노인을 위하여 치매노인전문센터를 據充하 

여야 할 것이다. 長期間의 入院治爾가 필요한 老人이나 수술후의 회 

기에 있는 老人들을 위해 老人專門病院을 설치하여 一般病院보다 저 

렴한 趙線贊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支援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일선 保健所에 老人健康相談室， 老人物쩔治驚室， 中風 · 치매노인 託

老所 등을 설치하고 保健所를 老人性 흉뚫、의 1차 w:쳤뤘;機關으로 육성 

함으로써 地域社會 老人들의 保健醫縣에 대한 接近度의 增進을 도모 

하여야 할 것이다. 

라) 施設 및 :tt家福피ll: 서 비 스 據充

1995년 현재 23개소의 家延奉fi員派造센타에서 딩願奉f.:l::휩-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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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低所得層 老人을 대상으로 한 家延奉f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이 家底奉fì員派遺센터를 점차 확대하여 在家 돗뽑、老人이 필요로 

하는 생활편의 서비스를 용이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아울러 현재 畵間保護施設(9개소)과 短期保護施設(6개소)이 운영되 

고 있으나 우선 施設의 數도 적을 뿐만 아니라 運營 자체도 示範事業

의 水準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어서 事業需要를 고려하여 適正水準으 

로 施設을 擬充하고 運營의 活性化도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1995년 현재 綠合病院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家底

찮問看護事業을 市 · 部 · 區 保健所와 醫廳機關을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法 · 制度를 정비하고 事業推進을 위한 人力과 據算을 확보토 

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敬老孝親 恩想의 退漸로 길거리에 버려지는 老人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老人-時保護施設을 據充하고 

收容保護하고 있는 老人들을 家族에게 다시 돌려보내거나 혹은 地域

社會내의 他 家底에 保護를 위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開發하여야 할 

것이다. 

마) 餘顧活用 및 社會參與 增大

低所得層 老人은 물론 中뚫層 이상 노인의 健康管理， 敎養文化 活

動， 餘醒善用 등의 다양한 欲求를 종합적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한 프 

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보람된 老後生活을 원하는 老人들의 社會參與를 f足進하기 위해 自

願奉f上 機會를 據充하고 老人自願奉fì 活動의 基盤育成， 基金의 造成

制度의 整備 등을 추진토록 한다. 

한편， 全國에 약 23千 個所가 運營되고 있는 노인정은 열악한 施設

과 琮算 不足 등으로 運營의 活性化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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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소당 월 2만원의 運쩔좋費와 年 1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 

으나 老人의 건전하고 快適한 휴식 및 친목의 空間이 되도록 하기 위 

해서는 政府의 支援을 현실화하고 노인정내 여가 프로그램을 開發할 

필요가 있다. 

바) 실버잖業의 育成

現t止代의 中H1f J함 이상 老人들의 福피Il: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經濟力을 갖춘 老人l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福社需훨 充足을 위한 실버산업의 育成이 요구되고 있다. 지 

당장으로서는 실버산업에 대한 需떻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짧 

이 성장하는 데는 長期問이 소요되기 때문에 現段階에서부터 실버 

산업의 育成을 위한 基盤을 다져야 할 것이다. 실버산업은 말 그대로 

하나의 a깥業이기 때문에 民{해에 의해 主遊되어야 할 것이나 政府 차 

원에서는 民問의 적극적인 參與를 꿇훨하기 위해 관련 法制의 정비， 

脫制， 金댐냉上의 支援 등 각종 支援對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 老A으| 就業增大 方案

1) 老A 就業寶態

老人의 就業은 老人 자신들의 福社나 國家經濟的인 測面i에서의 遊

休人力 活}꺼 測面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현세대의 老人들은 自身들 

의 老後生活을 위한 準備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반면에 가족내에서 

의 老人技養 機能은 점차 약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公共

部門에서 담당해야 할 老人福社 負擺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앞으로 人口의 老敵化 짧勢에 따라 老人人n가 크게 증가함과 

아울러 子女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獨立的인 生活을 영위하겠다는 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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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老人의 就業은 老人 스스로의 

福社 增進은 물론 社會公共 部門의 老人福社 負擔을 輕減시키는 효과 

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人口 老敵化의 波及效果로 生塵年敵 人口의 增加率이 

크게 둔화되면서 女性이나 老人 등의 遊休人力의 效率的인 活用이 요 

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老人의 就業機會를 확대하기 위한 對策

의 彈化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우리 나라의 60세 이 상 老人人 口 의 經濟活動參加率은 1970년 25.9% 

에서 1994년 38.2%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女子老人의 

經濟活動參加率은 같은 기간 동안 14.8%에서 27.9%로 증가하였다(表 

ill-40 참조) . 

〈表 ill-40> 60歲 以上 老人의 經濟活動參加率

60세 이상 인구 
연도 

계 남 여 계 

(單位: 千名， %) 

경제활동참가율1) 

L• 
n 여 

1970 1,704 700 1,004 25.9 41.7 14.8 
1980 2,543 1,023 1,520 28.3 45.1 17.0 
1985 3,012 1,206 1,806 29.3 44.3 19.3 
1990 3,600 1,412 2,188 35.6 49.5 26.4 
1994 4,241 1,684 2,557 38.2 53.8 27.9 

註 1) (60세 이상 경 제활동인구/60세 이상 인구) x 100. 

資料 1) 經濟企劃院 調훌統計局 r人口 및 住흰센서스 報告.1， 1970, 1980, 

1985. 
2) 統計廳 r人口住흰總調훌J ， 1990. 
3) 統計廳 r經濟活動人口年報J ， 各 年度.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數碩上의 增加에 불과하고 老人들의 經濟活

勳과 관련한 실질적인 社會與件의 改善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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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우리 나라 노인들의 經濟活動은 慶懶業이나 單純 勞務職에 

치중되어 있다. <表 ID-41)에서와 같이 60세 이상 老人 就業者의 

84.2%가 짧林懶業이나 서비스 및 상점과 시장판매， 單純勞務職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52.9%가 農뺑、業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職種은 

많은 肉體的 勞勳}을 요할 뿐만 아니라 職業의 安定性이나 收入 · 貨金

의 測面에서 他 職種에 비해 상대적으로 갯惡하다고 할 수 있다. 

〈表 ID-41) 高餘就業者의 職種었IJ 構成比

직 종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장치， 기 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기 타 

겨l 

註: 高敵就業者는 應年敵 60j疑 以 h을 의 미 함. 

짧料: 統計廳、 r經濟펀動人口年報J ， 1994. 

(單位: 千名， %) 

60세 이상 

2.9 
2.2 
2.0 
1.5 

13.5 
52.9 
5.1 
2.0 

17.8 

100.0 

전체 經濟活動人디 중에서 60세 이상 老人이 차지하는 比率도 1980 

년 5.0%에서 1994년 8.0%로 늘어났지만 이것은 주로 農業部門의 經

濟活형ú人口 중에서 老人이 차지하는 比率이 높아진 데에 기인하고 있 

다. 廣家에서의 經濟活動參加 人口 중에서 60세 이상 老人이 차지하는 

比率은 1970년 당시 6.1% 정도였으나 1994년에는 29.2%로 증가하였 

으며 반면에 非農家에서는 같은 기간중 2.6%에서 4.4%로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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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쳤다. 이같은 현상은 震村의 젊은 勞動人力이 都市地域으로 유출 

되면서 상대적으로 震村地域에서 經濟活훨1參加 人口중 老人의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比率이 

낮은 1次塵業 部門이나 

單純勞務職 등에 치중되어 있어서， 老人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知

識이나 技術， 專門性을 활용할 수 있는 機會가 극히 제한되어 있음은 

물론 안정적인 收入源의 確保 측면에서도 많은 問題를 내포하고 있다. 

生뚫性이 經濟活動이 老人들의 

經;齊活動A口中 老人A口의 比率〈表 ill-42) 
(單位: %) 

1994 

8.0 

29.2 

4.4 

1990 

7.0 

21.1 

3.7 

1985 

5.7 

13.8 

3.0 

1980 

5.0 

10.1 

2.2 

1970 

4.4 
6.l 

2.6 

3r 

-
가
 

t
τ
 

-
체
 가
 
노
。
 

구
 -
전
 농
 
비
 

資料: 統計廳、 r經濟活動人口年報J ， 各 年度.

2) 老A의 就業欲求와 就業事由

일을 하고 싶다는 意思를 

老人의 

앞으로 

보이고 

비교적 낮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일을 하지 않겠다는 老

比率이 

老人중에서 

있다. 就業意思를 보인 

이상의 非就業

老人은 10.2%를 

60세 

보인 

人들 중에는 건강상의 理由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大部分이 

일을 하고 었다. 이렇게 본다면 건강이 허락하는 老人들은 대부분이 

싶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表 ill-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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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I-43> 60歲 以上 老人의 就業欲求

구 

비취업노인 

하고싶다 
일을 하고싶지 않다 

% 

10.2 
89.8 

資料: 歸國保健社會땅{究院 r老人生活폈態 分析 및 政策課題J ， 1994. 

약 3，863千名， 그리고 이중에서 

就業을 하고 있지 않은 老人은 약 2，445千名으로 추정된다. 非就業 老

人 중 就業意멍、를 가지고 있는 老人의 比率 10.2%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약 25萬名의 老人이 就業을 希望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이상 老人人口1994년 현재 60세 

老人들이 就業을 하려는 것은 生計維持 등 經濟的인 問題가 그 주 

된 理由가 되고 있다. 就業을 하고 있는 노인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生

計維持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就業 老人

의 72.2%가 經濟的인 이유로 일을 하고 있으며， 經濟外的인 

일을 하고 있는 老人은 27.8%에 지 나지 않는다(表 III-44 참조) . 

〈表 III-44> 就業 老人의 就業理由

理El3로 

(짧位: %) 

취업 이유 

돈이 필요해서 

일이 좋아서 
건강유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능력을 느끼고 싶어서 
일손이 모자라서 
기타 

계 

資料: 현행國保健파1:會ljff究院， 

% 

72.2 
8.2 
7.0 
4.8 
4.0 
2.8 
1.0 

100.0 

r老人生活폈態 分析 및 政策짧題J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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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計維持를 위해서 就業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老人의 就業

問題가 老人福社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健康을 유지하 

기 위해서 혹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理由보다는 生計維持라는 

훨씬 절박한 事由로 就業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老人의 

가장 우선적으로 政策的 關心이 투입되어야 할 分野중의 

수 있다. 

就業問題는 

하나라 할 

老人의 就業增進을 위한 對策의 重要性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測面

은 老人들의 主收入폈 중에서 老人 自身들의 動勞所得의 比重이 높다 

는 점이다(表 I11-45 참조). 1994년 현재 60歲 이상 老人의 37.6%가 勳

勞所得을 主收入源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1988년에 비해 11.3% 포인 

트나 증가한 數f直이다. 반면에 子女로부터의 支援을 主收入源으로 하 

고 있는 老人은 1988년 63.7%에서 1994년에는 44.3%로 감소하는 趣

勢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子女로부터의 經濟的 支援어1 의존하는 

老A의 比率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팀身들의 勳勞所得을 주된 生計手

段으로 하는 老人의 比率이 높아짐에 따라 老人 就業對策 햄化의 必

要性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 특히 自身들의 老後生活을 위한 準備가 

부족하였던 現世代 老人들에 있어서 不動옳 所得， 뺨蓋， 年金 등과 같 

은 非動勞所得을 主收入源으로 하는 경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子女들로부터의 지원 이외에는 自身들의 옳b勞所得 

어l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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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I-45) 60歲 以上 老A의 主收入源

(單位: %) 

주수입원 1994년1) 1988년2) 

근로소득 37.6 26.3 
부동산·집세·저 6.9 6.8 
연금·퇴직금 3.9 1.2 
자녀로부터의 지원 44.3 63.7 
생활보호·노령수당 3.5 1.8 
기타 1.5 0.2 
없음 2.3 

계 100.0 100.。

f짤料1) 핸國保健社會ljFf究院 r老人生活줬態 分析 및 政策課題J ， 1994. 
2) 한국갤럽조사연구소， rS찮國人의 生活과 愈識構造J ， 1990. 

3) 老人 就業增進을 위 한 政策課題와 對廳方案

老人의 就業增大를 위한 對策을 모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 

해야 할 휩項으로서 우선 老人階蘭別 特性에 맞는 다양한 政策的 接

近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就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健康狀態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강한 

老人들뿐만 아니라， 일의 特性上 폼이 약간 불편한 老人들이 就業하여 

도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職種을 開發하는 努力이 필요하다. 

經濟的인 收入보다는 노후의 보람된 삶을 위한 社會參與를 희망하는 

老人들에 대해서는 奉fl活動이나 餘限活用의 機會를 제공하는 한편， 

經濟的인 收入을 원하는 老人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能力에 맞는 職種

다양하게 개발하여 이 職種들에서의 老人屬蘭을 活性化시키기 위 

한 對策을 램化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老人 階層別 特性을 고려함에 있어서 現世代 老人의 각 細

部 階f혐別 特性 뿐만 아니라 現世代와 다음 世代 老人간의 差異도 동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老人世代는 전반적으로 學歷水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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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고 專門的인 技術이나 쩌1識을 갖춘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아울 

러 現世代 老人들은 經濟的인 理由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앞 

으로는 非經濟的인 事由로 일을 하려는 老人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따라 老A塵網을 위한 政策的 接近은 短期와 長期로 구분 

하여 이루어져야 할 必떻가 있다. 

老人 就業增進 對策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의 事項은 

단순히 老人의 입장만을 기초로 한 對策은 實效性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老人人力의 需要者-라 할 수 있는 企業의 입장도 감안하여야만 

실질적인 老人題簡의 增大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 高敵者 適合職種의 開發 · 據大

현재 高敵者屬蘭f足進法에서는 20개의 高敵者週合職種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정되어 있는 高敵者適合職種은 單純勞動을 요하 

는 職種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老人들이 가지고 있는 身體

的 條件이나 技術， 知識， 專門性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보다 다양하게 

職種을 開發 · 據大할 필요가 있다. 政府에서는 조만간 高敵者適合職種

을 추가로 據大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앞으로 老人就業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지 高敵者- 週合I熾種을 據大하는 조치만으로는 寶效性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高敵者 適合職種에 대해서는 新規採用

이나 缺員 充員時에 高敵者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義務化하는 조 

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高敵者 週合職種에 대한 老人 優先題蘭을 義務

化함에 따르는 企業의 負擔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前提條

件으로서 週合職種의 選定 자체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젊은 勞動力이 아닌 老人을 고용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機會費댐이 

企業體에 큰 負擔이 되지 않는 職種을 엄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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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않을 경우 義務化 辯障는 오히려 企業의 鏡爭力을 弱化시키는 

結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비록 義務化되었다고는 하지만 企業體들이 

이를 遊守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義務化 指똘를 적용함에 있어 전면적인 義務化보다는 中央政

府 部處나 地方自治댐體， 그리고 政府投資機關 및 出휩機關부터 우선 

적으로 실시하고 漸進的으로 일반 企業體에까지 확대하는 方案을 강 

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 高敵者 屬碼f足進 !짧聯制度의 改善

현재 찮碼保險法에서는 i힘觀者의 屬碼t足進을 위하여 55세 이상인 

敵者를 常時짧I勞者의 6%를 超過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超過

흙敵動勞者 1인당 일정액의 雙願I金을 지원하도록 制度化하고 있다. 이 

制많를 企業에서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指훨와 弘報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支援의 福을 확대하는 方案도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雙짧b金의 j:曾徵 뿐만 아니라 기타 脫

制 h의 惠擇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울러 현재 300인 이상 企業섭뿔이l 대해서는 55歲 이상 i힘敵者-을 3% 

이상 짧碼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를 100인 이상 企業體로 확대함과 

아울러 基f탤R월1Iiff;!윗-도 3%에서 6%로 상향 調整할 필요가 있다1) 그러나 

이것이 쫓흉務條項이 아니고 勳雙펄項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를 義務

化해야 한다는 첩兒도 있다. 그러나 企業짧의 特性이1 대한 고려없이 

조건 -律的인 高敵者Jill鼎比率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된다. 義務化와 ;많制라는 接近)]式보다는 짧b雙과 支援이라는 현재의 接

近方式을 그대로 유지하되 支援의 됐많를 강화하고， 高敵者 適合職純에 

대한 흙‘敵者 倒光}힘統의 흉옳務化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1994년 현재 高熾考 f강{附쩡i은 í&府機1쩌 9.3%, R':[해部門 2.8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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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就業據大를 위한 敎育·뢰11練 機會의 據充

정부는 노인의 就業擬大를 위하여 뚫業構造 및 技術變化에 적응할 

수 있도록 老人 就業適合職種에 대한 職業넓11練 機會를 확충하는 한편， 

企業體로 하여금 退職準備 프로그램 등을 비롯하여 退職者의 再就業

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開發 · 寶施하도록 勳雙할 필요가 있다. 

현재 屬蘭保險法上에 50세 이상의 高敵者가 실직에 대비하여 自費로 

再就業에 필요한 敎育訓練을 받는 경우 所要費用의 일부를 지원하도 

록 되어 있다. 이 制度가 內寶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高敵者- 適

合職種을 중심으로 이에 적합한 敎育訓練 프로그램을 開發 · 擬充시켜 

야 할 것이다. 農村地域 老人들에게는 새로운 營農技術을 습득시키기 

위한 敎育힘11練을 강화하고 특히 都市에 인접한 農村에서는 고수익성 

채소류 등의 近했震業을 위한 敎育訓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停年制度의 改善 및 繼績흩爛 制度의 定훌 응청導 

우리 나라 企業體의 90% 이상이 60세 이하 停年制를 채택하고 있 

으며 55세 이하 停年制를 採擇하고 있는 企業體도 64.3%에 이르고 있 

다(表 III -46 참조). 이러한 停年年敵은 平均壽命이나 生活週期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을 뿐만 아니라 停年退職한 후에는 再就業이 어렵 

기 때문에 건강한 老人의 有用한 勞動力을 사장시키는 結果를 낳고 

있다. 더욱이 老人福피II:法上 老人은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國民年金의 수급 年觀이 60세인 데 비하여 많은 企業體들의 停年年敵

은 55세 전후로 되어 있어서 停年退職 후의 所得保障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表 llI-46> 停年年觀 現況

구 분 계 55세 미만 

1992 100.0 1.8 
1993 100.0 1.5 

55세 

64.0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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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位: %) 

55-59세 60세 이상 

24.1 10.1 
25.0 9.2 

資料: 했헬I部 r高敵者fÆ칠~f 및 停年現況調효J ， 1993. 

그러나 단순한 停年의 上向調整은 企業에 커다란 負據으로 작용하 

게 되어 企業의 딩發的인 參與를 유도해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 

존의 年功序列式 貨金體系와 退職金 制度下에서 高觀製1勞者의 연장고 

용은 企業의 人件贊 負擔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企業내의 인 

사적체와 昇進機會 1M限을 초래하여 젊은 製]勞者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停年의 延長은 高敵 製I勞者의 福피Ii:와 企業의 鏡爭力 測面을 

동시에 고려하여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年敵이 지난 후에는 時間制 屬船으로 뺑換하거나 훨1務 H폼間과 貨金을 

일정 水準으로 줄이 혹은， 일단 退職을 한 후 減爾된 貨金으로 

再題總하는 제도， 그리고 退職金 算定方式의 조정 등을 통해 企業의 

負擔을 최소한으로 수 있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 

러 停年延長 該引策으로서 停~r::年長 雙짧1金 制度의 훨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般 企業體로 하여금 退職高敵者들의 오랜 

經驗과 技術을 再活用할 수 있도록 ‘퇴직자 실버회사’와 같이 退職高

敵者들로만 이루어진 子會社를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企業에 

대해서는 屬蘭保險 財源에서 일정한 水準의 支援을 提供하는 方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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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老人 求職·求人센터 및 老人 共同作業場 活性化

현재 高觀者 就業幹施 機關으로서는 老人能力銀行， 高敵者 人才銀

行， 高觀者就業幹旅 센터 등이 았으며; 그 외 幹族機關은 아니저만 老

人의 所得支援을 위해 老人共同作業場이 운영되고 있다-

老A能力銀行은 1995년 현재 60개소가 설치 · 운영되고 있는데， 保建

福社部의 주관하에 大韓老人會 市·道 聯合會 및 市땀15.區支會가 그 運

營主體가 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運營費로 1개소당 월 30만원을 지원 

해주고 있다. 그러나 據算不足， 就業幹旅 전담인력의 不足， 求人處의 

不足， 事後管理 미흡 등으로 인하여 就業幹族 寶績이 저조한 실정이 

다. 1994년 就業幹施 寶績을 보면 1개월 미만의 短期的인 就業이 

7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개월 이상의 就業은 25.6%에 불 

과한 실정이다. 就業된 職種도 專門 · 機能職보다는 單純 勞務職種의 

共同作業이나 일손돕기 취로사업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表 III-47, 

表 III-48 참조) . 

〈表 III-47) 老人能力銀行의 就業幹旅 寶績

(單位: 名， %) 

연도 계 단기취업1) 장기취업 2) 

’81- ’89 440,410 (100.0) 398,061 (90.4) 42,349 (9.6) 
1990 81 ,735 (100.0) 62,889 (76.9) 18,846 (23.1) 
1991 85,282 000.0) 59,445 (69.7) 25,837 (30.3) 
1992 88,009 (100.0) 62,571 (71.1) 25,438 (28.9) 
1993 76,868 (100.0) 55,868 (72.7) 21 ,000 (27.3) 
1994 107,879 000.0) 80,300 (74.4) 27,579 (25.6) 
겨1 880,183 000.0) 719,134 (81.7) 161,049 08.3) 

註1) 1個月 未滿 就業.

2) 1個月 以上 就業.

資料: 保健福社部 r保健社會白害J ， 1994. 
大韓老人會， 內部資料，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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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ll-48> 職種別 就業幹旅 現況(1994)

직종 취업자수 % 

단기취업 1) 

취로사업 22,165 '2:7.6 

건축토목사업 6,106 7.6 

일손둡기 35,201 43.8 

기 타 16,828 21.0 

계 80,300 100.0 

장기취업 2) 

행정·사무·기능직 659 2.4 
수위경비직 1,364 4.9 
공원·호텔안내원 159 0.6 
청소·판매원 833 3.0 
공동작업 22,985 83.4 
기 타 1,579 5.7 

계 27,579 100.0 

註1) 1個月 未滿 就業.

2) 1個月 以上 就業.

資料: 大韓老人會， 內部資料， 1994. 

老人共同作業場은 1995년 현재 全國에 4017~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 

나 낮은 收益性， 運營未熟， 作業環境의 미비， 地域逢業體와의 연계부족， 

政府의 財政支援 미흡 등으로 그 본래의 機能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감부족으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高敵者 人才銀行은 勞動部의 주관하에 25개소가 設置 • 運營되고 있 

으나 就業幹族 對象者들이 주로 早期 停年退職者-들로서 비교적 年敵

이 낮은 階蘭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求人處의 부족으로 인하여 就業

幹旅의 活-性化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事業體로 

부터 의뢰하는 求人數는 就業을 희망하는 求職者數의 84% 정도이나 

타 老人 就業幹旅 機關에 비해서는 就業幹族率이 높은 편에 속한다 

(表 ill-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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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I-49) 高觀者 A才銀行의 就業幹旅 現況(1994)

구분 

구인수 
구직자수 
취업알선자수 
알선을 통해 취업한 취업자수 

구인배율1) 
알선융잉(%) 
취업비율3)(%) 

註1) 구인배율 = (구인자수/구직자수) 
2) 알선율 = (알선자수/구직자수)x 100 
3) 취업비율 = (취업자수/구직자수) x 100 

資料: 勞動部， 內部資料.

취업알선 

13,898 
16,773 
14,062 
12，잃3 

0.83 
83.8 
76.8 

(單位: 名， %) 

서울시에서는 全國經濟人聯合會의 기금 8억원을 지원받아 高敵者

就業幹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992년부터 12개소를 설치하여 社會

福社法A 및 非營利法人에 委託 運營하고 있다. 이 高敵者 就業幹族센 

터도 他 就業幹旅 機關과 마찬가지로 전담인력의 부족， 就業職種의 편 

중 등으로 인하여 큰 效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4년과 

1995년 1-4월까지의 統計로는 求職者보다 企業體로부터의 求人數가 

많으나 求人條件과 求職條件과의 차이로 인해 실제로 就業하는 比率

은 7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예컨데， 求人者는 대체로 月 40-50만원 

의 貨金條件을 제시하는 반면 求職者는 50-70만원 정도를 원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III-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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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rn-50) 高觀者 就業幹旅센터의 就業幹旅 實績

二그’ 닝 ‘~ 1994 

구인수 4,950 
구직자수 3,465 
알션을 통해 취업한 취업자수 2,317 
구인배율2) l.43 
취업비율3) 66.9 

침:: 1) 1995년은 1-4월까지 통계임. 
2) 구인배율 = (구인자수/구직자수) 
3) 취업비율 = (취업자수/구직자수) x 100 

資料:r.þ央 E광때임;쩔챙t월윷후~1i힐센타， 內部資料.

(뿔位: 名， %) 

19951) 

1,785 
1,215 

848 

1.47 
69.8 

이와 같은 노인 就業幹旅 機關들의 ;뚫營을 活↑生化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保健福社部， 勞動部， 서울시 등 각 部處別로 산재되어 있는 老人

就業幹族機關 管￡믿 擬能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效率性을 도모하여 

야 할 것이며 政府의 ;떻쩔좋쫓짤 支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국가와 池方自治댐體는 지역사회 기업체의 참여와 협조를 위한 積極

的인 51、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7. 家族計劃事業의 推進體系 調整

가. 事業管理 및 組織體系 改善

1) 現況 및 問題默

가) 事業젤웹 現況과 問題點

政府의 家族計펴業 도입 배경이 당초부터 經濟開發 次元에서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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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成長 速度를 둔화시킴으로서 過剩人口의 經濟的 압박을 줄이자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人口政策은 出뚫柳制를 위한 家族

計劃事業이 곧 人口政策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背景

에서 출발한 政府의 事業管理 基本體制는 초창기부터 年댐E別 經Mf普

及 目標量 制度로 發展되어 왔던 것으로 특징 지울 수 있다. 다시말해 

서 避姐方法別로 전체적인 普及物量이 정해지면 이는 各 市·道別로 일 

정 比率의 物훌이 配定되고 각 市·道에서는 配定된 目標훌을 각 市·

部·區 보건소 단위로 재배정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g標量은 家族計꽃U 

事業을 擔當하고 있는 個別 要員別로 할당되어 결국 一線 펄員의 손 

에 쥐어지게 하므로서 철저한 責任 부여 방법으로 運營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家族計劃事業의 基本手段이 되는 避姐普及을 철두철미한 g 

標量 制度下에 관리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基本手段으로서 땅慶敎育 

은 政府와 民問團體組織이 勳1員되어 少子女觀의 形成과 避짧에 관한 

基本知識 普及 등으로 錄姓受容을 촉진토록 하는 데 기여하게 하였다. 

目標量 制度와 더불어 사업조정기능으로 中央， 市·道， 市·部'1쿄 保健

所 및 둠·面 單位에 이르는 각 階層別 휩業評價 體系의 運營이 발전되 

어 地域間 寶積 比較에 의해 우열을 가리는 칠저한 鏡爭 體制가 유지 

되도록 하였다. 事業評價의 도구는 記錄 및 報告體系에 의해 週姬施術

수용자의 쿠폰 分析과 사업실적 및 운영에 관한 月報分析， 그리고 現

地 點檢 등이 주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事業의 철저한 指導藍督 體系를 발전시켜 中央， 市 · 

道， 市·師·區에 이르는 각각의 지도감독반을 구성 운영하므로서 線에 

서의 창주業寶績 독려 및 휩業途行上의 行政的 技術的 指導가 정기적으 

로 또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維持해 왔다. 

이러한 避빠普及擬大 위주의 꿇業管理를 :sz:援하는 또 다른 기능으로서 

要員 녕11練과 調경f昭究는 관련 機關 및 團體의 기능 分擔을 통해 사업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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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기부터 1980年代까지 특히 왕성한 발전을 이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政府의 家族計劉강￥業의 管理運營은 사업 배경에서부터 

經濟開發의 일환이라는 강한 國家的 意志와 政策 高位層의 강력한 指

導力에 뒷받침되었다. 즉， 무엇보다도 꿇業의 支援 기능으로서 당국의 

띠·政的 뒷받침의 적극성이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代뚫水準 以下

의 低出잖率이 1980年代 中盤以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1988年많 

全國 出앓力 調짧結果와 1985年많 人口센서스 資料의 分析 結果에서 

확인되므로서 1989年 以後의 出잖f돼制政策에 대한 財政的 뒷받침은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려나는 狀況으로 急;變한 가운데 팍￥業쉽’理運營 

方式은 기존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많組普及 目標f률 制度에 의한 각 市·道別 鏡爭體制下에서 최일선 요 

원은 配定된 經없方法있Ij 物;좁을 소화하기 위해 모든 手段과 方핍을 

동원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꿇業의 質的 管理에 소홀했던 점을 否

認、할 수 없다. 구체적인 예로서 避維方法別 目標촬의 達成이 어려운 

지경이 되면 풍설월은 형식상 資任 완수를 위해 먹는 避姬藥의 경우 자 

기의 주머니 돈으로 藥값을 지불하여 普及한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사 

례나 子1솜’內裝圖의 경우 많據入 훤꺼j하고 있는 짧人을 새로운 裝置로 

다시 交替據入하는 方法 등 실질적인 避紙普及 效果에는 하등의 영향 

이 없는 부정스러운 方法의 실례들이 비일비재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經姬方法의 普及도 사용대상자의 n홈好나 與件 등을 

고려하지 않고 쫓員의 일방적인 자기입장 위주로 무리하게 조치하는 

경향이라던가 특히 施術的 方法의 경우 짧前指펼나 팎後管理 등에 充

分하고 철저한 努力의 投入이 절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면 

에서는 면밀한 신경을 쓰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評價體系는 이러한 텀標違成의 &청당조성잃制下에서 運營되어 왔기 

때문애 떻業記錄 및 統計報告-와 指훨藍督 등 方向이，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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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標量에 대한 외형적인 成就 水準을 높이는 데 置휠되므로서 事業의 

內實을 다지는 質的 改善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評價된다. 

나) 組織體系 現況과 問題點

우리 나라의 家族計폐事業은 政府의 保健行政 組織을 통한 서비스 

傳達體系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保健福社部는 캘주業企劃， 據、算支援 및 

전반적인 事業運營調整 및 管理機能을 담당하고 要員넓iI練은 國立保健

院이 지원하며 닫송豪敎育， 施術事後管理 및 施術휠員 닮iI練 기능은 大韓

家族計制協會가， 그리고 事業評價 및 調경:t1iFf究 기능은 韓國保健社會강자 

究院이 각각 분담하는 형태로 組織體系上의 協業과 分業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 물론 그동안 中央單位에서의 존흡業組織體系는 많은 變化를 

해왔다. 초창기에는 要員링11練事業이 大韓家族計劃協曾와 國立保健院이 

分擔하는 體制였으나 1970年에 설립된 國立家族計劃판f究所가 그러한 

훈련기능을 모두 흡수하였고 國立家族計劃핍究所가 1971年 출연연구 

기관인 家族計劃땀{究院으로 개편되고서도 훈련기능이 그대로 계승되 

어 훈련사업을 관장하였다. 그러나 1981年 韓國保健開發1iFf究院과 家族

計劃파{究院이 統合되어 韓國人口保健짧究院으로 改編되면서부터 이 

훈련기능은 다시 국립보건원으로 移管되었다. 專門的인 技術을 떻하는 

家族計劃分野의 훈련기능이 陽究評價 機能을 함께 갖춘 專門機關에 의 

해 10餘 年間 開發되면서 많은 發展을 이룩했고 그 結果는 要員들이 

-線事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밑걸음이 되었다고 評價할 수 있다. 

評6뿔lff究꿇業도 1965年 保健社會部內에 발족한 家族計劃事業評價班

에 의해 그 活動이 可視化되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으로 體系的인 6좌究 

와 꿇業評띔를 수행하게된 것은 1970年 國立家族計뚫O땅{究所를 設立週

營하게 된 以後부터이다. 

일선 떻業組織은 市·道 단위의 保健社會局， 市·짧·區 단위의 保健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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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텀·때 單位의 保健支所에 이르는 전국적인 계선조직체계로 이 

어지고 있다. 中央에서의 市·道 廣域딩治I평성뿔이l 대한 필業管웰 運營의 

調짧 및 支援과 거의 동일한 形態로 市·道에서는 基鍵댐體의 사업에 대 

한 調整 및 支援과 指훨짧督의 기능을 행사하는 體系를 이루고 있다. 

基짧自治댐體의 -線 保健所組織은 관할 保f建펼황에 의한 弘報 · 땅 

및 illïtlff普及의 對民서 비 스를 直接 提供하는 기 능과 동시 에 얀15 保

健所의 경우는 산하 펀·떼支所의 保健흉E員을 통한 서비스를 指평·짧/첩 

하는 기능도 함께 갖는다. 그러나 市 保健所 및 l닮 保健所의 경 

보건소내의 保健꽃員만이 최일선의 직접적인 對民서비스 기능을 지니 

는 體系로 유지되고 있다. 保健組織體系의 이들 最-總 쭉員들은 避~ff

經及 1펀펠l의 主때을 이루고 있다. 

갔많~ffß힘術은 保健所 組織網을 통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不可하 

기 때문에 公겠 또는 私設 病·醫院을 대상으로 施術닮11練 등에 의한 따 

術醫帥 자격을 갖춘 경우 파術機關으로 지정하여 指定雄術醫fflilî制}표를 

구축하고 있으며 子힘內裝쉰流術에 한해서는 助많삐 

대상으로도 所定의 찮1/練을 거쳐 ;施術資格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유 

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基기ζ的인 保1建行政組織外에 家族즘f劉審議委員會， 人口政策

審魔쫓員愈，子保f建審議會 등이 한동안 사업전성기에 정책적 지원기 

效果的으로 수행한 바 있으나 政府의 흉i業成果에 의한 出앓率이 

代뚫水準 以下로 低下되면서부터 이러한 쫓員會가 거의 폐지되었다. 

현재의 大협家族計웹協쩔와 짧國保健社會1jFf究院의 비정부조직참여 

외에도 한 띠}에 활발히 家族計劉짧業에 참여했던 民問組織도 몇개 

꼽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62年 家族計劉흑표業의 元年에 결성된 따짧 

隊I~평動2k部가 입然部落 단위로 歸女敎室을 조직하여 家族計웹 땅짧 

을 터的으로하는 座談會나 弘報活動을 한동안 활발히 展開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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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968年에는 대한가족계획협회가 후원하는 全國 家族計劃어머니 

會가 組織되어 마을단위의 가족계획어머니회는 家族計劃떻員과의 밀 

접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避姐寶錢運動에 앞장서서 지역사업발전차원 

에서 어머니들이 直接 參與하는 體系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組

織은 그후 1977年에 새마을부녀회로 흡수되면서 그 活動이 점차 위축 

되는 結果를 가져왔다. 1980年에는 班常會 組織을 새마을부녀회 조직 

과 더불어 家族計勳 關聯 탱豪 및 弘報에 기여하는 一線 組織으로 꼽 

을 수 있다. 그러나 1980年代 中盤부터 低出뚫의 寶現과 더불어 避없 

普及의 열기가 식어지고부터 이러한 民間組織의 參與도 거의 유야 무 

야가 되고 말았다. 

事業組織體系는 政府組織을 주축으로 하는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일부 民間團體 및 일선 施術指定醫院의 제한된 參與로 構成되고 있다 

는 점을 지적을 할 수 있다. 避姬普及의 다양성을 고려할때 政府의 -

方的인 事業 主導의 體系만으로는 住民들의 愁求에 충분히 副應、하는 

데는 미흡한 면이 많다고 본다. 

民問 病·醫院이나 藥局 등 일반 民間醫據組織이나 醫쳤쫓保險 組織 등 

의 사업 참여는 政府떻業에 비해 거의 미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出옳率이 開發途上國型의 高出잖으로부터 벗어나 代置水準 以下

의 先進國 水準으로 유지되고 있는 狀況에서의 家族計劃떻業은 보다 

自律的이고 다양한 經媒方法의 손쉬운 이용이 최적한 상태로 발전되 

어야 하므로 이러한 民問組織의 f뚱좁U과 機能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말해서 앞으로의 避없普及體系의 발전 

은 점차 民間主導型 體系로 바꾸어지면서 良質의 서비스가 손쉽게 제 

공될 수 있도록 개선되는 추세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人口資質 및 家

族福피tt 測面에서의 힘’t\'; 共助體系가 더욱 발전되지 않으면 안될 현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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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對應方集

가)事業管理 

代찮水準 以下의 低出짧이 寶現됨과 더불어 1980年代 終盤부터 계 

속 縮小되어온 避따普及 物;룹에 비추어 家族計짧U짧業은 전반적으로 

그 管理 機能을 再定立히}야할 必要性이 절실하다. 

家族計劉꿇業은 出진표f대制手段으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母子保健의 

입장에서 女性으로서의 母性 磁利 및 家훌幸福 追求를 위한 수단으로 

수용하여 人 n 의 資質向上을 추구하는 家處福피Il:次元으로 그 基本方向

을 정리해 나가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기본시각의 전환을 바탕으로 

체적인 사안에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첫째， 앞애서 제시된 現況과 問題點에서 지적된 떻項에 對應해서 과 

거에 오랫동안 파業管理의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어 왔던 避짜普及 目

標옮:制度는 根;4ζ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 

다. 다시말해서 週維땀及擬大를 위한 사업 기조는 低出옳 時代에 맞지 

않는 方法이므로 量的 調節의 次을 넘어서 꿇業 서비스의 內容이나 

人디의 質的 l句上이라는 측면에서 R푼~ff普及은 꼭 필요한 대상에게 확 

실하고 安金한 方法으로 적기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다 心血을 기울여야 할 실정이다. 

둘째， 앞으로의 經姬普及은 醫據保險과 상업망을 통한 딩쪼캄負擔寶錢 

의 ?효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리한다는 原則을 세워 우선 政府댐:業 

의 텀標;몹: 부여 제도는 전반적인 經짜땀及 擬大가 아니라 低所得關에 

대한 충분한 支援物훨: 確保 方式으로 뺑換하여 生活保護 및 醫撥保讀

대상자를 포함하는 麻弱階}첼과 벽오지 住民 및 都市 零細~ 등 特짜 

階I햄에 대한 政府의 철저한 支援쁨制로 ↑를久的인 측갑業/월;理 基盤을 확 

고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이들 I않弱階應에 대한 需짧만을 充足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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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物量은 그 總對量이 全體 需풍흥에 비하여 하잘것없는 규모이 

기 때문에 要員들의 物量 소화라는 차원과는 달리 서비스의 質을 높 

여나가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들 政府支援에 의한 無料 避姐普及은 현재의 避紙寶錢率 수 

준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i딴 ~ff普及物量中 효푼짜施術은 20% , 藥齊U器具

는 5% 水準으로 설정하면 기본적인 需要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 

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기준에 의한 1996年부터 2005年까지 10年

간의 所要物좁은 〈表 III -51> 과 같다， 

〈表 III-51> 

피임방법 

자궁내장치 

정관수술 
난관수술 
콘 돔 

먹는 피임약 

피임방법 

자궁내장치 

정관수술 

난관수술 
콘 돔 

먹는 피임약 

政府 避服普及 所要物量(1996 - 2005) 

1996 

77.5 

11.4 
43.5 
51.8 

6.5 

2001 

82.0 

2.6 
40.6 
55.8 

7.0 

1997 

79.6 

12.2 
46.2 
53.0 

6.7 

2002 

83.0 

2.7 
41.7 
56.4 

7.1 

1998 

80.5 

11.0 
42.7 
54.2 

6.8 

2003 

83.2 

2.5 
39.3 
57.0 

7.2 

1999 

80.2 

9.6 
38.4 
54.7 

6.9 

2004 

82.5 

2.3 
36.0 
57.1 

7.2 

(單位: 千件)

2000 

81.1 

9.9 
39.5 
55.2 

7.0 

2005 

82.5 

2.3 
35.4 
57.2 

7.2 

넷째， 子宮內裝置나 먹 는 i앞tlJ조藥에 있어서도 不따施術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避쩌f의 自律的 선택과 함께 

需要者에 의한 正確한 使用을 위한 事前指훨와 事後管理가 보다 철저 

自費寶錢으로 轉換하는 동시에 

히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事項의 하나는 避般， 姐振， 性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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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치]識의 傳逢과 정확한 避紙寶錢을 :장導하기 위한 敎育活動의 

꽤化이다. 全國의 保健組織網을 통한 家j族計劉 弘報敎育 및 相談活動

은 母子保健 및 性病對策 등과 拉行하여 지속해 나가고 각종 弘報媒

통한 弘報敎育은 종래와 같이 E용間G핑體에 委任， 推進하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政府에서 3.z:援하며 避姬， 性， 姬娘， 出뚫 등에 관한 

相談과 弘報敎育內容을 補完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의 弘

報敎育은 家값計웹이 人 1:] 柳制政策이라는 종래의 그릇된 인식의 輕換

과 동시에 높은 人工짜振다:J純， 않比 不均術， 좁少年 셈:f，，~題 등의 主평 

政策課題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低出잖으로 인한 政府의 家族

計많U양i 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약화된 현 실정은 마치 家族計劃웰:業은 

政府의 投資와 努力을 뽑하지 않는 것처럼 誤認되기 쉬운 분위기가 

팽배된 느낌인데 이 으로 家族計對이 무작정 出앓을 빼%꾀하 

기 위한 수단으로 週姬홉及을 확대하는 것이 전부인양 잘못 5忍識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經짜을 必、펼로 하고 

願하는 사-람에게는 週期에 또 가장 적절하고 ]또確한 使JTI 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여건의 조성과 對民 챔談， 指훨， 弘報， 햄짧 등 일련 

의 서비스 향상이라는 책임을 政府가 일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은 

保健·福社 차원에서 필수적인 任修임을 상기한다면 결코 家族計챔필業 

에 대한 政府의 역할이 開發途上國펄 텀S出 l필期에 投入하던 노력에 못 

지않게 새로운 팎業管理 노력이 人 n 의 資質向上이라는 次元에서 4장 

總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따라서 팎業管理와 腦聯된 각종 記錄 및 報告制度 등 目標

違成의 m'道 fb1 경쟁적 관계를 떠나서 취약제층을 위한 週紙方法別

需짧와 供給을 調節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관없서비스가 과거와 같은 

형태의 物찮- 소화로 그치는 타성에서 벗어나 內寶을 기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評價符理도 목표달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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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중심에서 탈피하여 事業의 質的 쩡;理를 原則으로하는 내용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곱째， 특히 地方化 時代로 접어들면서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間

의 機能分擔 및 責任과 任務의 領域 등 사업과 관련된 이해의 상충으 

로 여러분야에서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으므로 地方自治國體의 保健組織網을 통하여 수행해야 하는 사업성 

격상 地方化 時代에 부응하는 地方自治團體의 g體的 事業管理 努力

을 신장시키는 方向으로 協力해 나가도록 해야한다. 그리하여 市·道間

事業의 質的 比較評價로 地方自治團體의 딩發的이고도 鏡爭的인 參與

를 촉진하는 管理運營 體制를 構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닮째， 결과적으로 國民의 所得增大와 生活水準의 向上 및 생활양 

상의 변화 등으로 일반적인 욕구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家

旅計펴과 관련된 對民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것 

은 당연한 과제이다. 이에 사업관리 운영상의 指導·藍督은 評價管理와 

연계하여 線 要員들이 과거의 주어진 避짜目標룹에 대한 소화라는 

강박체제속에서 벗어나고 量的 目標逢成이라는 타성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여 自發的이고 환新的인 흑흡業活펠1 開m과 서비스 向上에 전념 

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는 與件을 조성해 나가는 데 관리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나)組織體系 

政府의 家族計짧U事業은 우리 나라에 生活保護對象者나 醫據保護對

象者를 비롯한 服弱한 階層의 人口가 존재하는 한 그들의 需要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避없普及物量 確保와 휩業서비스의 提供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러한 條件이 아니더라도 對民 弘報를 비롯한 家族

計制과 관련된 각종 相談 및 指導 등의 서비스를 위해 政府의 당%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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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業組織體系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低所得 IJ.따弱 

階應에 대한 經따普及서비스를 政府의 캘후業組織體系內에서 全據토록 

하며 한편으로는 짧存의 避姬普及機能이 그 規模的인 面에서 크게 위 

축된 데 반해 사업의 質的 向上을 도모할 수 있는 測面에서 필姬指휩， 

탱찮敎育， 相談서비스 등 모든 대상들의 正確하고 安숲한 進~fU혈!鍵과 

安全한 生꺼휠f建康 증진을 도모하는 體制로 사업조직체계를 개선해 나 

가야 할 것이다. 

政府主펼쟁의 直接的인 避~(f普及 機能의 축소와 더불어 I댐組織의 

자율적인 避w:f普及參與가 擬大될 수 있도록 民間組織에 대한 支援과 

調整機能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一線 避W:fJftfi術 指機關의 기존체계도 그대로 존속시켜 비록 쿠폰 

시스템에 의한 政府支援 週짜施術 物뭘이 축소되어 과거처럼 활발한 

施術參與는 不可能 할지라도 政府가 支援하는 旅術서비스 외에 일반 

대상들이 딩효的 의사결정에 의한 施術 受容者에게 지속적으로 良質

의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도록 指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들 雄術機關에 대하여 大韓家族計劉協會를 통한 새로운 避紙施

術技잖普及과 補修敎育 등으로 技術水準 向 h을 도모할 수 있도록 政

府의 적극적인 支援과 指평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指定施術機

關 외에도 대한가족계획협회와의 긴밀한 유대와 政府의 3%:援으로 不

kff施術 受容者의 캉￥後쩡;理 기능 가운데 꿇뾰 副作用의 치 위한 

技術普及을 적 극화하고 동시 에 7fkffft 환자나 不姬施術의 복원수술을 

위한 不없크리닉의 설치운영 등의 차원 높은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도 

록 해야한다. 

問主훨型 週찌I普及體系의 발전을 위해서 많存 않깅體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펄業參與 특히 

등 地域社愈에서 적극적인 참여 

電話相談을 비롯하여 휩-少年 相談指평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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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으로 이러한 민간주도형 ;댈 ~(f딸及업앓系下에서는 低所得 ”危弱階層

의 모든 國民들이 政府의 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避짜普及體系에 의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提供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외의 일반국민들은 

;략t<<f方法의 自 j텔的 選擇에 따라 딩 費負擔으로 商業網을 통한 良質의 

서비스를 추구할 수 있도록 與件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경주業 

組織體系의 發展과 서비스 체계의 발전을 위한 行政的， 財政的 支援을 

최대한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나. 人口關聯 社會支援施策의 調整

1) 社會支援施策 推進現況

人口增加꽤制를 위한 社會支援施策은 급격한 人口增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開發途上國 중에서도 週없普及 중심의 기본적인 사업에서 

보다 꽤많를 높여 人口增加柳制 效果를 增大시키려는 隊l家에서 推進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社會支援施策은 人口增加 꽤制라는 目標를 보다 

효율적으로 達成하기 위해 1974年에 所得脫法을 개정하여 人的控除를 

3名까지 制限하는 提置를 취한 것이 그 효시였다. 그 이후 점차적으 

로 社會支援流策을 據大하여 왔으며， 특히 1982年부터 추진된 『人口

增加柳制對策』을 기점으로 대폭적으로 강화되었다(表 III-52 참조). 

그간 추진되어온 社會支援施策은 少子女 規範形成 및 ;핸 ~(f實錢을 

t足進시키기 위한 規制 및 補띈制度와 男兒選好般을 排J힘시키기 위한 

施策으로 大分할 수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脫制上의 制限 및 愚澤

1974年 所得租 人的控除를 3名까지 制限한 웹週 이후 1976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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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강화하여 人的控除를 2名으로 制限하였다. 아울러 法人租法을 개 

정하여 企業體에서 지출된 家族計劉 經짧를 }員쪼쭉處￡몇 가능토록 함으 

로써 않間 企業體의 家族즙f떨9짧業에 대한 穩極的인 參與를 詩펄하였다. 

。 女性地位 向上을 위한 擔置

男兒選好思想、을 柳批시키기 위해서는 女性과 관련한 각종 社헬制度 

나 慣習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認識下에 家族法을 개정하여 (977) 女性

에게도 相總이 가능토록 하였다. 한편 女性船員採~J:티 禁止條項을 개정 

(984)하는 등 女性就業 制限 職積을 줄여 女性의 Jitt會參與의 길을 넓 

히는 동시에 男·女 平等찮識의 확산을 통한 少子女 家族規範의 

꾀하였다. 

。 不娘手術 受容者에 대한 支援

政府에서는 핸찌E失敗率이 낮고 영구적으로 斷짧이 가능한 不빠風術 

의 용양及을 확대하기 위해 不짜手術受容者에 대해 各種 惠i뿔을 附與하 

b따策을 평入하였다. 시책의 주요 內容은， 不짜拖術 受容者-에게 公

겠住흰 入fì優先應 附與(978)， 不짜施術 受容者에 대한 分썼됐 띔O 강 l 

制많(980) ， 2子女 以下 不짜쫓容者에 대 한 生業資꿇 {짧先상파資(982) ， 

2子女 以下 不짜受容者어l 게 福피止住힘}힘金 ↑짧先끓파資 惠7~월HÇ(1~펴(982)， 

디::J.-당期 福폐l:{主캠E資金 점뾰資 rr흉‘ l 不!<{fñi힘術(34歲 以下) 家底 상월待: 

(984) , 不짜手術受容 저소득층에 대한 特別 生計補助金 支給(982) ，

不짜流術 受容者의 0-5歲 子女 l次 無料該擬 1풍施(982) ， 한 子女 園f

jî~家않에 대한 分柳費 무료혜택 (985) 등이었다. 

이와 같은 시책들에 힘입어 不姐手術을 통한 週따寶錢率이 1991年에 

전체 3잖kffJ핫錢率 79.4%의 절반이 넘는 47.3%에 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不級手術을 통한 많짜寶錢의 증대는 出짧率의 저하는 물론 원치 

않는 임신과 人I!<{f振lCjT總의 f았防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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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醫驚保險制度 改善

醫驚保險 분야의 社會支援施策으로는 男兒選好를 練批시키기 위해 

醫驚保險 彼技養者 範圍에 출가한 女性의 직계존속을 포함시킨 조치 

0984년)， 그리 고 文人·文母에 대 해 醫擺保險 惠澤을 부여 한 조치 0985 

년)， 그리고 自費 避服寶鐘을 촉진시키기 위해 醫擾保險給與 대상에 

不姬手術을 포함한 提置(982) 등이 있다. 

무엇보다도 人口政策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포괄적인 社會支援

施策의 內容을 담고 있었던 것은 1981.12月에 發表된 『人口增加柳制對

策』이었다. 이 대책은 49個의 주요 細部施策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크 

게 事業管理制度의 改善， 避姬普及의 據散， 自費避t1j조寶錢의 끊進， 規制

및 報健制度의 g뭘化， 社會制度改善 및 男·女差別是正， 弘報活動9월化 

등으로 대분된다. 세부시책중에서 社會支援施策이 25개 항목에 달할 

정도로 社會支援拖策에 큰 비중을 두었다. 지금까지 도입된 각종 社會

支援施策의 대부분이 『人口增加柳制對策』을 계기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人口增加柳制對策』 을 계기로 1981年까지 점차 減少j많勢에 있던 

不姐手術이 크게 增加하기 시작하여 1981年 約 20萬件 정도에서 1983 

年에는 約 43萬件에 이르는 놀라운 增加를 보였다. 이로 인해 避따寶 

錢率도 크게 높아져 1982年 57.7%에서 1985年에는 70.4%, 그리고 

1988年에는 77.1%로 增加하였으며， 合計出뚫率은 1981年 2.6名에서 

1985年에는 代置出옳水準인 2.1名에 이르렀다. 다시 1988年에는 이보 

다 훨씬 낮은 1.6名 水準에 이르러 단기간 내에 出塵率을 成功的으로 

낮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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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II -52) 1981 年 r人口增加柳制對策』 의 主要 內容

주요시책 

〈사업관리제도의 개선〉 

1) 정부지원 피임시술비 인상 
2) 피임약제기구의 보급 다양화 
3) 불임시술지정병·의원의 확대 
4) 불임시술확인증 발급 
5) 공중보건의 활용(이동시술반 동) 
6) 시·도 및 보건소에 가족보건계의 설치운영 
7) 인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강화 
8) 보건요원의 양성화 및 통합운영 
훈련실시 

〈피임보급의 확산〉 

9) 새마을 사업을 통한 사업강화 
10) 가족계획 시범마을(227개 이·동) 육성 
11) 공장새마을 사업을 통한 사업강화 
12) 농촌지도사를 통한 사업강화 

〈자비 피잉실천의 촉진〉 

13) 피임약제기구 및 원료 통 관세인하 
14) 의료보험급여대상에 피임시술포함 

〈규제 및 보상제도의 강화〉 

15) 의료보험의 분만급여뜰 두번째 
출산까지 제한 

16) 공무원 자녀 학비 보조수당을 2자녀로 제 한 
17) 공무원의 가족수당지급을 2자녀이내로 제한 
18) 교육비 보조금의 비과세범위를 

2자녀이내로 제한 

19) 생업자금 융자시 2자녀 불임수용자에게 
우선 융자 

20) 2자녀 불임수용가정에 대한 중 · 장기 
복지주택자금 우선융자 

21) 2자녀 불임수용가정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우선권 

관련부처 

보건사회부 

“ 
“ 
“ 
“ 
“ 

경제기획원 
보건사회 

내무부 

상공부 
'..- /-λL'" 
깐r기- ιr-r 

재무부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총무부 

재무부 

“ 

“ 

건설부 

시행연월 

1982. 7 
1983. 7 
1982. 1 
1982. 5 
1982. 6 
1982.12 
1982.12 
1982. 1 

1983. 1 
“ 

1982. 1 
1982. 1 

1982. 7 
1982. 6 

1983. 1 

“ 
1982. 1 
198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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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1I-52> 계속 

주요시책 관련부처 시행년월 

22) 2자녀 불엄수용자에 대한 영농 · 영어 농수산부 1982. 3 
자금 융자우선 

23) 2자녀 불임 수용자에 대 한 보건사회부 1982. 7 
장려금지급(시범사업) 

24) 불임수용영세민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급 1982. 5 
(2자녀이하 10만원， 3자녀이상 3만원) 

25) 2자녀 불임수용가정의 0-5세 자녀에 “ 
대한 1차 무료진료 

26) 자녀수에 따른 주민세의 차등부과 내무부 미조치 
27) 의료보험료의 개인부담금을 자녀수에 보건사회부 

따라 차퉁부과 

28) 불임수용자에 대한 유급휴가제도 노동부 “ 

〈사회제도개선 및 남녀차별시정〉 

29) 출가여성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지급 총무처 1983. 1 
(실제부양시) 

30) 여성취업금지직종의 완화 노동부 1982. 7 
(30종에서 6종으로 축소) 

31) 가정의례준칙상 차별시정 보건사회부 1983. 3 
32) 여성 선원채용금지조항 개정 항만청 1984. 8 
33) 새마을유아원 증설(4，01l 7~ 소) 내기D-「 H- 1982. 1 
34) 의료보험피부양자 범위에 출가여성 보건사회부 1984.12 

직계존속 포함 

35) 여성전문기구 (여성개발원)설치 보건사회부 1983. 4 
36) 가족법상의 차별조항 개정 B님l 기 tj-「닝- 未樞-置

37) 가족법상의 혼인연령 상향개정 “ 
38) 국민복지 연금제도의 실시 보건사회부 1983. 1 
39) 육아휴직제의 제도화 노동부 “ 

〈홍보활동강화〉 

40) 반상회를 통한 홍보계몽 내무부 1982. 1 
41) 군장병에 대한 인구 및 가족계획교육 국방부 “ 
42) 예비군에 대한 인구 및 가족계획교육 “ 
43) 해군홍보선의 지원을 통한 낙도주민에 “ “ 
대한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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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ll-52> 계속 

주요시책 관련부처 시행년월 

44) 학교인구교육의 강화 

45) 교육과정 및 교재개펀시 
인구교육내용보완 

46) 교사에 대한 인구교육 실시 
47)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강화 
48) 국민계도 방송협의회에 가협 

홍보실무자 포함 
49) 공무원에 대한 인구 및 가족계획 

교육실시 

부
 
’ 교

 

n 
ι
 

1982. 1 

“ 

“ 
부
 

공
 

1981.12 
“ 

총무처 1981.10 

資料: 文願相 外 r人口政策30年J ， 點國保健社會wf究院， 1991, pp.92-94. 

2) 피1:펀支援施策 推進上의 問題點

社쩡支援ÎJÍfl策 가운데 rr!ì↑폈制度로 도입 · 추진된 시책중에서 2子女

이하 不짜手術 쫓容家헬에 대한 公共住흰 入住優先權(1978년) , 低所得

不k다手術 受容家찮E애 대한 特別生計왔 支給 및 한 자녀 斷잖家l젤 

의 0-5歲 子女에 대한 1次 無料該撥(1982년) 등은 상당한 成果를 거 

양한 반면에 기타 補땀制많는 복잡한 절차， 관련 기관 및 일반국민의 

인식부족으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당한 成果를 거양하였던 저소득층 不짜手術 쫓容家%좋에 

대한 特別生計짧 支給， 한 자녀 斷짧家處의 0-5歲 子女에 대한 1次

無料該撥 등의 조치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실효성이 크게 퇴색된 상태 

이다. 

l次 無料珍撥의 경우 1982年에는 약 11만 7천건에 불과하였으나 점 

차 증가하여 1987年에 는 약 228만건에 이 르러 不짜受容者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그 이후 不紙手術 普及寶積의 減少， 전국민 의 

료보험 실시와 함께 -般病醫院에서의 ~練가 t합JJn 함애 따라 1次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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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장용쫓寶積이 急減， 1992年에는 약 5만 7천건에 불과하여 社會支援施

策으로서의 意味가 크게 상실된 상태이다. 

저소득층 不維受容者에 대한 生計費支援寶積도 1983年에는 약 2만2 

천건에 이르는 등 높은 寶積을 올렸으나 1994年에는 105건으로 거의 

명맥만을 유지하다가 1995年부터는 中斷된 상태이다. 

한 자녀 斷塵家處의 無料分就은 큰 호응을 얻지를 못하였는데， 가장 

많은 實積을 올린 해가 1987年으로 390名 정도 였으나 그 이후는 더 

욱 낮아져 1991年 부터 는 중단된 狀態이 다. 

이와 같이 대상자들로부터 社會支援施策으로서의 !댄應을 얻지 못하 

고 있는 이유로는 1次 無料該擺의 경우 全國民 醫據保險 실시에 따른 

醫擾費 부담의 감소， 不姐手術受容者의 감소에 따른 無料談驚對象者의 

감소， 保健所나 指定病醫院 보다는 -般病醫院 흩《撥의 選好， 生活水準

의 上昇 등을 들 수 있다. 

〈表 ill-53> 年度別 社會支援施策 實積(1982-1994)
(單位: 名)

연도 1차 무료진료 
생계비 지원 무료 

계 생활보호 의료부조 분만 

1982 116,934 8,851 8,851 
1983 545,919 22,312 22,342 
1984 1,251 ,595 4,240 4,240 
1983 1,204,782 3,197 3,197 113 
1986 1,816,061 4,329 3,568 761 328 
1987 2,277,738 3,791 3,156 635 390 
1988 1，잃4，436 2,504 2,138 366 130 
1989 1,359,770 1,968 1,209 759 52 
1990 402,755 718 498 220 
1991 154,722 294 222 72 
1992 56,568 183 174 9 
1993 110 106 4 
1994 105 105 

資料: 保健社會部 r保健社會統計年報J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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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合所짧·脫의 人的 控除를 2子女로 制限하거나， 醫擬保險을 통한 分

썼給與 및 公務員의 手當을 두자녀로 제한한 조치 등은 少子女 띔{直 

總의 形成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規

制施策은 복지국가 구현과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先

進國에서 人 R政策의 성격을 띈 社會支援施策은 대부분이 福피II:向上을 

위한 施策임을 감안할 때 짧制的 ↑生格의 社會支援施策은 止揚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男兒選따-跳 挑批을 위 한 制度改훨으로 家族法 改正(1977 및 1989), 

웰l勞基準法 改JE (1982) ， 男女平等않蘭法의 制定(1987) 등을 포함한 각 

종 施策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制度와 現寶 사이에 아직도 상당 

한 괴 리 현상이 상존하고 있다. 

人口柳制政策이 目標로 해왔던 避쩌f寶錢의 普週化와 두자녀 規範의 

定휠은 이루어졌으나， 國民의 福피II:欲求가 增1m하고 있고 性比의 不均

術이 深化되고 있어서 기존의 Wd:會支援施策을 再檢討해야 할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出?월7.K準이 代障出7.K準보다 상당히 

낮은 水準임을 흉b案할 때 低出짧을 목표로 한 조치들은 止揚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은 조치들의 변경으로 出짧力이 다 

소 增lJIl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는 人口代震水準을 넘어서까지 出앓率 

이 상승할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3) 向後 社會支援施策의 推進方I힘 

λ、口의 變勳}은 강한 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완급은 기 

할 수 있으나 增加에서 減少로 또는 減少에서 增lJIl로 필요에 따라 수 

시로 變化를 기하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며， 실제로는 거의 期待하 

기 힘든 일이다. 이와 같은 現象은 이미 低出뚫의 持總으로 出않率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國家나 高出을 低出iE으로 낮추려고 하는 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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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모두 經驗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 나라도 앞으로는 國民들의 

敎育水準이나 所得水準 등을 감안해 볼 때 社會支援施策을 통해 원하 

는 대로 出옳率을 낮추거나 혹은 상승시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이미 선진 低出뚫國家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向後 人口政策에 있어서 社會支援施策은 過去와 다른 社會福

피II:測面에서의 接近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效果도 人口調節 測面의 評

價보다는 社會福社 測面에서의 評價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低出옳을 목표로 한 조치중에서 현실 여건에 附合되지 않는 

부분은 조정 할 필요가 있다. 2子女 以下 不姬受容家웰의 就學前 子女

에 대한 1次 無料該擔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라는 與件의 變化 뿐만 

아니라， 일선 保健機關에서 母子保健 增進을 위해 2子女 斷뚫家底 이 

외 子女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이 퇴 

색된지 오래이다. 이와 같이 社會支援施策으로서 의미를 상실한 施策

은 整理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家族計劃支援雄策은 파1:會福社를 支援하는 施策으로 轉

換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不짧受容者에 대한 生計費支援은 受容寶

積이 급격히 低下되고 있기는 하지만 福社的 測面에서 계속 紙持할 

필요가 있다. 數的인 面에서 少數이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이 願치 않는 

姐娘을 하게 될 경우 -般人들보다 훨씬 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반인들은 醫據保險을 통하여 施術을 받 

도록 유도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經姐施術費의 國庫支援과 함께 

生計費 支援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醫廳保險의 分煥給與를 두번째 出옳까지로 제한하는 조치 등은 整

理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나라의 經濟水準 등을 動案할 때 이와 같은 

提置는 그 실효성이 적을 뿐 아니라 出짧力이 代置水準以下로 낮아진 

점을 敏案할 때 존속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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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男兒選好佛批을 위한 各積制많의 g퍼化가 필요하다. 물론 現在

까지도 男兒選好펌l、想을 抽批시키기 위한 弘報活勳의 彈化 및 法制많 

t의 男女差別을 解消하기 위한 努力이 경주되어 왔지만 남아선호로 

인한 出生性比의 不均쨌ij 現象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男

兒選好觀을 불식시키는 것이 휩出잖을 억제하기 위한 方案의 하나였 

다. 즉 아들을 낳기까지 많은 數의 子女를 낳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도 

였다. 그러나 少子女觀이 정착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男兒選好-劉은 여 

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出生性比의 ;不均衝이라는 또 다른 副作댐으로 

이어지고 있다. 

女性의 社會的 地位와 관련하여， 그간의 社會·經濟發展과 敎育水準

의 l힘上은 女性의 經灣j판평b 參與의 機愈를 擬大시켜 점차 經濟‘活평b 

參j)fj率이 높아지고 있다. 經濟活動의 형태도 單純勞動에서 점차 專門

職으로 隔散되어 가고 있는 짧勢이다. 女↑生의 캠;會參與 특히 經濟活動

參C뭔 확대를 위해 出짧休뺑 및 育兒休職 制度의 도입， 그리고 保育風

設의 확충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하여 男兒選好-總의 挑批， f生응츰別 解消 등을 위한 폐;會支援施策을 깅-화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社쩔支援 流策의 끼j向을 평約하면 다음과 같다. 

。 國福社에 반하는 規制旅策과 隊:lR:의 ß乎應을 얻지 못하고 있는 

기존 補쉰制度는 整뀔R토록 한다. 

。 低所得I함에 대 한 支援施策은 福피ll: 次元에 서 持總한다. 

。 性比의 均衛維持와 女性의 地位向上 및 社會進l:I:l {l밑進을 위한 

각종 支援拖策은 계속 擬大·彈化한다. 

<存總되어야 할 施策>

低所得I혐 ~표!$f1Jíf!.術受容者에 대 한 特別生計費 支給(中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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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低所得層에 대한 避짜器具 및 避姐施術 無料 提供

- 出據女性의 親父母에 대한 家族手當 支給(寶技養)

- 醫擔保險 彼技養者 範圍에 出隊女性 直系尊屬 포함 

<彈化되어야 할 施策>

- 男兒選好觀 및 女性과 관련된 各種 制度 改善 : 家族法 등 

- M읍兒의 ↑生識別 및 選擇的 人工姬娘中總에 대 한 規制 彈化

- 춤少年 性敎育 및 人口關聯 事業을 위한 企業體의 寄與金은 손 

비처리 

<整理되 어 야 할 支援施策>

。 反 福社的 施策

- 醫용쫓保險 分쨌給與를 두번째 子女出옳까지로 制限

- 技養家族 所得控除를 두자녀로 制限

0996年부터 廢止: 改正 所得脫法 1994. 12月 通過)

- 公務員의 家族手當 지급을 두자녀 이하로 制限

- 敎育費補助의 比課脫 範탬를 두자녀 이내로 制限

。 國民의 n乎應 低調 施策

- 한자녀 不姓手術 受容家處의 就學前 자녀에 대한 1次 無料該據

등(中斷) 

。 施行機關의 많中斷 拖策

- 生業資金 歸資時 두자녀 不빠手術 受容家底 우선 

- 營農·營演資金 옮뽀資時 두자녀 不姐手術 受容家底 우선 

。 실질적 惠澤이 없는 施策

- 公共住힘 入住l합 두자녀 不姐手術 r풍容家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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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中央政府， 地方自治團體 및 民間團體의 投홈O 再定立

1) 投힘 再定立의 方向

지금까지 越짧普及의 ;옮的 樞大를 통한 出塵力 低下라는 人口 팀標 

成功的으로 달성되었다. 이에 따라 避짜普及도 量的 據大에서 質的

向上을 위한 다각적인 努力이 요구된다. 가장 바람직한 經짜寶錢形態 

대상자들 스스로 올바른 판단하에 정확한 避짜方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政府에서 하여야 할 일은 弘報 및 敎育活動

의 강화이다， 지금까지 政府 主평下에서 그것도 無料普及이라는 週姐

寶錢 形態에서 어느 시점에 갑자기 스스로 알아서 피임을 실천하도록 

하는 일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단지 人口增加率 1% 이 

하로의 低下나 높은 週빠寶錢率을 이유로 家族計劉휩業의 전반적인 

據算의 급격한 감소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단계적으로 對象者

의 認識-純換 정도를 파악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의 전환을 꾀하여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地딩制의 실시에 따라 家族計펌짧業은 지금까지 中央政府의 주도하 

에 추진하던 짧業形態에서 地方딩治댐體에 많은 彼웰分짧을 하는 형 

태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地方딩治凰體의 f앓휩”分擔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의 일관된 펄業推進 形態와는 달리 地方의 제약으로 인 

해 오히려 팎業推進어l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팎業推進을 기하기 위하여 中央政府， 地方딩治댐體 그리고 民間펀칭體의 

가장 바람직한 양웰分擔을 모색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필요성이 있다. 

가) 中央政府의 f앓띔O 

地딩制가 실시되어도 中;k:政府의 역할은 편業金般을 지휘·감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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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권한과 책임을 지닌다. 꿇業途行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나 民間團

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中央政府의 投좀U 이 事業結果에 미치는 영향 

은 가장 크기 때문에 中央政府의 역할의 重要性은 재론할 필요가 없 

다. 향후 中央政府에서 수행하여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다. 

。 Á口政策의 長短期 計홈I 樹立 및 評價

人口政策은 모든 國家政策 樹立時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가장 기 

본이 되는 정책이다. 人口의 規模나 構造의 예측이나 방향 설정 없이 

는 모든 國家計펴의 수립은 불가능하고 설사 가능하다 하여도 人口의 

變動을 고려하지 않은 計劉을 올바른 計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 

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국가 人口政策의 長短期 計

劃 樹立 및 評價는 中央政府에서 계속 맡아서 수행하여야 할 重要業

務의 하나이다. 

。 關聯部處·機關， 市·道 政策의 調整 및 協助

人口政策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는 保健福社홉11 뿐만 아니라 타 

部處와의 유기적인 協助體制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保健福社部 자 

체적으로 처리 · 수행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人口成長率의 저하로 人口政策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서 타 部處 및 機關의 협조를 얻는 일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先進國l 水準의 低出塵이라 하여도 人口政策은 필요하다 

는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는 中央政府 차원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中央政府의 중요한 投렘의 하나가 市·道의 정책을 조정하고 

협조하는 일이다. 앞으로 地自制의 실시에 따라 中央政府의 입지가 약 

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地方딩治團體의 입지는 강화되어’ 市·道간 

또는 中央과 市·道간의 政策推進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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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中央政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팎業推進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地方自治뿔뿔에 대한 指藏·敎育活動

지금까지의 파業推進 形態는 중앙에서 수립된 計劉 및 目標에 따라 

市·道에서는 주어진 터標 達成을 위한 노력만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 

나 뺑딩制의 실시에 따라 市·道에서도 독자적인 강￥業計劉 수립 및 추 

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인 경후業推進 형태에서 

지방 분권적인 착￥業推進 형태로의 전환과정에서 地自制의 완전 정착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 같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地自制의 정착이후에 

도 핑-業의 효율적인 推進을 위하여 中央政府의 지속적인 指펄·敎育活 

폐1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中;빗:政府는 市·道의 강￥業推進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 

한 해결 能力을 높이고 또한 市·週의 事業推進 能力을 높일 수 있도 

中央政府 차원에서의 指평·敎育活펠l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國庫寶算의 確保와 家族計훨I 專業推進 民間團뿔에 대한 寶算支據

1984년의 人口成長率이 1%이하로 저하되었다는 1988년 발표이후 

家族計펴휩業에 대한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되어 왔다. 이는 家族計劃

이 國民福社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보다는 人

IJ 뺑 }Jn 억제를 위한 사업이라는 樹念이 강하여 人口成長率의 1%이하 

로의 低下， 人口代헬出않 수준 보다 낮은 出앓水準이 家族計펌창￥業의 

추진 불필요성으로 인식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보다 

씬 먼저 人디代휩出짧水準 이하로 저하된 先進國들은 出짧力의 증 

가를 원하면서도 家族計劃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家族計필폐￥業이 人1=1增加 억제의 한 수단이 아니라 國民福社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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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제부터 家族計劃事業 예산은 人口調節 측면보다는 국민의 健

康과 福피止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중요성을 더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事業推進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國庫據算의 수반은 필수적이므로 據算確保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保健훌훌癡 觸훌훌地域 住民과 都市 特秀階層을 위한 避姬普及

지금까지의 避維普及은 再生塵 年敵期에 있는 有配偶歸人을 중심으 

로 政府事業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避따寶錢率이 거의 상한선에 도 

달해 있고， 出廣水準이 人口代置水準 이하로 낮아져 지속됨에 따라 週

빠普及의 方向 전환이 요구된다. 生活水準이 높은 일반주민은 지속적 

인 弘報 및 敎育을 통하여 딩費에 의하여 올바른 피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保健醫爆 취약지역 주민과 도시 特珠階層은 정부 

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대상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들 對

象들에게 지속적인 避姐普及이 가능할 수 있도록 據算確保 및 ;핸k任普 

及體系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들 대상은 避姐寶錢웰 

댐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의 경우 遠짧失敗나 팍姐 

非寶錢으로 원치 않는 임신이 될 경우 事後 處理에 어려움이 일반대 

상들 보다 훨씬 크다는 것도 이들 대상을 중점관리하여야 할 이유의 

하나이다. 

。 政府와 民間組織間의 運뚫關係 維持

지금까지 정부 家族計劃환業은 中央政府에서 일선 읍·면에 이르는 

行政組織과 6다究·評價業務를 수행하여온 韓國保健社會1îff究院， 그리고 

弘報 및 敎育， 避없拖術 醫師에 대한 敎育 및 避姬施術受容者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여 온 大韓家族計劃協會가 있어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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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 왔다. 그러나 人口成長率의 저하로 인하여 人口增加 억제의 한 

수단으로 인식된 家族計迎짧業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民間組織에 

대한 예산도 함께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避般寶錢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는 民間組織의 역할은 더욱 커져야 함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부 家族計劉짧業 조직은 民間組織과 긴밀한 연계관계 

를 유지하면서 避姓寶錢의 내실화를 위한 支援活動이 지속될 때만이 

진정한 先進國型 家族計웹검i業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 事業關聯 國家單位 및 地方單位 鏡計寶料의 生塵

지금까지 家族計劉떻業 관련 통계자료는 주로 國家單位의 統計資料

만이 생산되어 왔다. 이는 家族計劉關聯 통계자료의 상당부분이 申告

資料가 아닌 調훌資料에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市·道單位의 통계자료 

의 생산을 위하여는 標本調짧數를 크게 증가시켜야 하나， 한정된 調i1t

費用으로 인해 市·道뿔位의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規模의 標겨ζ 

으로 확대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地딩制의 실시에 따라 地域寶情에 

맞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는 지역의 統計資料 生잖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따라서 中央政府는 地方딩治댐體에서 지역의 사업 

관련 통계자료의 生앓이 가능하도록 調홉技法 行政統計를 활용한 統

計資料의 생산 등 技術支援 활동에 더욱 노력하므로써 국가단위 통계 

자료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他事業과의 連緊運醫方案 講究

家族計펄”릇갑業의 質的 l句 h을 위하여는 他훤業과의 i떻짧推進이 효율 

적일 수 있고， 住民의 入場에서도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추 

세임을 감안할 때 他事業과의 i짧몇앓運營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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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地方 自 治團體의 f뚱휩U 

。 地城特性에 適合한 自律的인 政策樹立·推進 및 寶算確保

지금까지 家族保健事業에 있어서 地方딩治團體의 역할은 中央政府

에 의해 수립된 目標를 달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왔다. 그러 

나 地딩制의 실시에 따라 이제는 地方自治團體의 독자적인 꿇業推進 

의 영역이 넓어지고 地自制의 족흉業力量에 따라 지역간 차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적으로 다른 여건인 t也덤體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적합한 꿇業開發이 요구되고， 自體事業 추진을 위한 事業據算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中央政府 위주로 추진되던 사 

업형태와는 달리 地方自治團體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市·道單位에서는 中央政府와 基癡團體의 중 

간에서 지금까지 단지 중앙의 事業計劃에 따라 기초단체에서 잘 수행 

되도록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기초단체의 自律權을 보장하면서 광역 

단체의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고， 國家의 目標가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 家族計團j 및 母子保健 ↑育報管理 시스템 構藥

現代는 情報化 時代이다. 과거와 같이 對象者 카드관리나 그때 그때 

찾아오는 對象者와의 면담결과에 의해 업무를 처리한다면 주민의 욕 

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情

報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보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 

다. 避w조施術受容者나 짜娘揮， 앓母， 영유아를 등록하여 전산관리하므 

로써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기에 진단 및 據防接

種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家族計劃 및 母子保健에 관한 情

報銀行을 설립，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이용가능하게 하고 적기에 정보 

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家族保健 향상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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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保健所 組織網과 民間뿔뿔간의 協助뿔옮tl 확립 

정부 避짜普及 物;뭘이 저하될수록 自律避짜定훌을 위해서는 保健所

組織網과 B:; rkU펀칭體의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히 하여 弘報·敎育活動 등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地城內 관련 民間뿔體의 育成 및 財政支援

관할 지역내 民間 I펴體를 육성하고 財政支援을 하는 것은 사업의 중 

요도에 따라 차이를 갖게 마련이다. 즉， 民間댐體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역 관계자가 팎業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 

게 날 수 있다. 地方딩治l짧體의 f!:;t헬UJ:햄大로 地自體에서 민간단체의 활 

용 필요성은 더욱 커진 만큼， 지역내 民間l평體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育成 및 財政支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뿔業關聯 市·道單位 觀計寶料의 生盧

J따딩 1M의 실시로 }싫域댐體에서는 자체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의 중요 

성이 더욱 커졌다. 딩體計劉의 수립을 위하여는 計펴樹立을 위한 기초 

자료가 있어야 올바른 계획수립이 가능힐 것이다. 지금까지 地Jj 딩治 

당힘體는 중앙에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자체 

계획수립을 위한 각종 統計資料의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정확한 統計資料에 의한 향후 推進計파을 수립하여야 

하는 만큼 팎業計펴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의 생산은 반 

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統計資料는 행정채널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우와 調호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따라서 행정채 

널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통계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밖에 필요한 통계자료는 調쪼를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據算의 經保

와 調호技術의 습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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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民間團體의 않좀q 

지금까지 民間團體는 政府事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인 역할 

을 수행하여 왔다. 즉 大韓家族計劃協會는 進維普及의 확산을 위하여 

정부에서 일입된 弘報 및 敎育活動과 부속병원을 통한 避없施術을 실 

시하여왔다. 또한 施術醫師에 대한 교육， 避樞施術受容者에 대한 事後

管理 活動(前 大韓不빠施術管理協會 業務)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와 같은 避RÍ:E普及 據散을 위한 보조적 역할에서 

避姐普及의 質的 向t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즉， 中央政府

와 地方自治團體와의 유기적인 연계하에 特珠地域 주민이나 都市 低

所得層 住民에 대해 家族福피止 차원에서 避!IJ조普及 및 家族健康管理

業에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펀， 民間團體가 수행해온 기능 가운데 하나가 大韓家族計劃協會의 

避姓施術醫師에 대한 교육이다. 이는 避빠施術 方法에 대한 교육과 일 

정기간이 지난후 실시하는 再敎育으로 구분된다. 이 모두 避짜施術受 

容者-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避RÍ:E施

術이 잘된다면 施術 副作用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受容者의 滿足度

도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날로 발전하는 避따施術에 관 

한 새로운 지식과 避빠拖術 技術을 교육하는 施術醫師에 대한 再敎育

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보다 새로운 안전한 避姐施術이 행해질 

때， 週따施術 對象者들은 避짧方法중 施術에 의한 方法을 선호하게 될 

것이며， 施術醫師도 시술후 부작용으로 인한 負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휩少年 性相談 指導者 및 專門人 양성을 위한 敎育訓練 사업 

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性相談指훨者 및 專門人을 배출해 냄으로써 

올바른 性敎育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튼튼히 하여야 할 것이다. 

性敎育에 있어서 服弱對象 가운데 하나인 옳業場 춤少年 등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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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集댐敎育을 실시하여 性敎育에 대한 효과를 높임으로써 점 

차 심화되고 있는 性問題를 감소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v. 結 論

人口 및 出꿇力의 變動은 社會經濟的 變化와 상호 보완적으로 밀접 

히 연관되어 있다. 다행하게도 우리 나라는 1962년부터 經濟開發 5{固

計劃과 家族計짧O事業을 주축으로 한 人口꽤制政策을 동시에 추진 

하여 그간 年平均 8%라는 고도의 經濟成長뿐 아니라 先進國에서는 

100여년에 걸쳐 이룩된 人口轉換을 불과 25년이라는 단기간에 완료하 

여 세계적인 人口뼈制政策의 成功 事例로 평가되어 왔다. 

우리 나라 女性의 合計出옳率(TFR)은 1994년 현재 1.75명으로 人口

代置水準(TFR:2.1)보다 훨씬 낮은 水準을 유지하고 있으며 人口增加

率도 1989년 이후 0.9-1%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合計出뚫率 

水準은 선진국의 均{直(TFR : 1.9)보다도 낮아서 인구의 老觀化， 勞

動力 需給， 家族 問題 등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人口問題

뿐만 아니라 性比不均衛의 深化， 經姐失敗께f娘과 不願姬娘， 人工媒娘

中維의 增加， 춤少年의 性問題 등 해결해야 할 많은 課題들이 상존하 

고 있다. 

한편， 1964년 이래 서울을 중심으로 한 大都市 人口集中 꽤制政策에 

도 불구하고 首都園 및 廣域市의 人口集中 現象은 더욱 심화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1960-1990년 기간중 都市人口의 比率은 28%에서 

75%로 증가되었으며， 이와 같은 大都市 人口集中과 관련된 제반 人口

問題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1세기의 社會， 經濟， 文化的 發

展과 低出뚫 時代에 예견되는 새로운 人 Ll 問題에 대처하기 위한 中長

期 戰略開發의 必喪性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는 世界化， 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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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化， 그리고 地方딩治制의 發展에 따라 社會， 經濟 등 제반 分野에 

큰 變化가 예상되므로 단순한 出앓調節이나 人 J:::J柳制가 아닌 人口의 

資質과 삶의 質 向上에 역점을 둔 人口政策의 새로운 파라다임과 發

展戰略이 요구되고 있다. 

이 러 한 人 口政策의 새 로운 파라다임 은 CD 21 ill:紀의 iíí:I:會經濟的 與件

에 부합하는 週 人口規模 및 構造를 유지하는 한편，(2)人!그資質의 

向上.과 福社指向的 戰R洛 開發로 『삶의 質』 先進化에 기여하며，@ 

1994년 人口 ‘ 開發에 관한 國際쩔議에서 채택한 r카이로』 人口

및 寶錢計劉에 副l戀하는 데 基本理念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 %究는 최근의 調호資料를 토대로 I슬J後 出짧力 및 人 R

變勳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社會經濟的 影響을 종합적으로 分析 · 

폈하여 앞으로의 人口政策이 추구해야 할 政策텀標와 推進戰略을 제 

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1. 出짧力 展望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政府의 적극적인 人 n增加꽤制 政策과 

經濟開發計對의 成功的인 推進에 힘입어 出않力이 크게 감소하여 왔 

다. 즉， 合計出j올率은 1960년 당시 6.0명에서 1988년에 1.6명으로 저하 

되었고 1993년에는 1.75명으로 다소 상승하는 順向을 보이고 있으며， 

이 와같은 出M率의 變폐}은 앞으로 女性의 有配{핍率 및 有配{없 出짧率 

變化에 의해 기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高出處集탤!인 20대 

여성의 잠配偶率은 高學歷化 碩向， 여성 就業增大 등의 요인에 의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지속적인 社會經濟的 발전에 따라 少

子女總은 보다 확고히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 

지 西歐社會와는 달리 家族이 중시되는 社愈的 기반이 강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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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갈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아들선호 思想、이 출산형태의 변화에 상 

당부분 작용하게 될 것이다. 

女性의 敎育水準， 就業水準， 期待子女數 등을 감안한 韓國保健社會

짧究院의 出옳力 據測模型의 分析結果에 따르면 앞으로의 合計出옳率 

은 1995-2020년 기간중 l.7 -2.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편， 코호트 出꿇力 분석결과에 의하면 1990年에 出잖이 완료된 1946-

1950년 出生歸人의 平均出生兒數는 2.8名이었고 2000년에 출산이 완료 

될 1956-1960년 出生歸人의 平均出生兒數는 2.0名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우리나라의 出뚫力 水準은 人口代置水準에 근접될 것 

으로 보인다. 

人口政策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人口構造의 安定性을 유리하 

게 하기 위한 週IE 出塵水準은 人口代置水準에 근접되는 수준이며 앞 

으로 예견되는 出뚫力 變化推移도 이 水準과 별차이가 없기 때문에 

人口柳制策이나 t足進策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人 口展望과 社會經濟的 與件

앞으로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 나라의 人口는 1990년 

4，287만명에서 2020년에 5，058만명에 도달하고 그 후에는 감소하고， 人

口成長率은 1990년 0.9%에서 2000년에는 0.6%로 낮아지고 그 이후에 

는 年敵構造의 변화로 成長率의 低下速度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전 

망이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5년 5.7%에서 2020년 13.1%로 

증가하여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다. 

이와 같이 人口 規模와 構造가 變化하고 『新경제 長期構想』 에서 계 

획한 바대로 高度 經濟成長을 이룩할 경우， 2000-2010년간의 중반기 

에 勞勳人力 需떻의 超過現象에 직면하여 2010년에 153천명，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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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1 ，035천명의 人力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같 

은 추정은 인력수급의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추정일 뿐이며， 산업별 인 

력수급의 불균형， 잠재 실업률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저임 

금업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人口成長이 環境， 住흰， 交通 分野에 미치는 影響은 고출산시 

대와는 달리 他 파t會 · 經濟的 짧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環境破壞에 미치는 人口成長의 寄與많는 

약 1%, 1人짧 生뚫;뭘 혹은 l인당 國民所得 增1m의 寄與度는 7-11%, 

그리고 나머지는 環境破壞的 生짧技術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交通

需쫓에 영 향을 주는 要因으로는 國家 經濟規模 및 處業構造의 變化，

所得水準의 變化， 國土利댐政策의 變化， 人口의 變化 등이 있으나 앞 

으로의 交通需要는 人口成長 要因보다는 他 要因들에 의해 主훨될 것 

으로 예상된다. 住흰需쫓는 人口의 成長과 分布에 의해 影響을 받지만 

人口 자체보다는 家口數의 變化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家

디數는 核家族化， 結婚樣相의 변화 등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전망된다. 앞으로 學敵人디가 점차 減少할 것으로 緣想되어 學級;짧 

學生數 등 敎育環境이 개선되는 效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敎

育環境과 관련하여 전체 學敵人口 規模의 變化보다는 都市人 J::! 集中 등 

으로 인한 지역別 學敵人 J::! 의 격차가 더 큰 關心事로 대두 될 것이다. 

따라서， 環境， 住흰需훨， 敎育， 交通 등의 측면에서는 出뚫率이 낮을 

수록 바람직하겠지만 반대로 出@효率이 현재(合計出꿇率 1.75)보다 다 

소 上昇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否定的 影響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人口의 成長 자체보다는 生活水準 向 h에 따른 국민의 

消費行態， 家口의 變化， 都市 人口集中， 政府의 投資 등의 짧因에 의해 

더 큰 影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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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분석 結果를 종합해 볼 때， 현재보다 낮은 出뚫率은 바람직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人口密度나 環境， 交通

등의 社會的인 與件을 고려해 볼 때 出옳率이 人口代置水準 이상으로 

上昇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하겠다. 

3. 向後 人口政策의 目標와 發展方向

上記와 같이 人口規模와 構造의 變化에 따른 社會經濟的 영향을 고 

려해 볼 때 合計出짧率은 1995-2020년 기간중 1.75-2.05명 水準을 

유지하는 것이 비-람직하며， 이와 같은 出옳水準은 人口柳制政策이 수 

반되지 않더라도 유지될 것으로 展望되므로 향후 人口政策은 인구억 

제정책에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으로 전환하여 母子保健， 女性으로 

서의 母性權利， 家底-의 幸福， 그리고 삶의 質 向上을 추구하는 家族福

社의 증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가.Á.口資質과 福社의 向上

1) 家族保健 및 福社의 t曾進

-線 保健人力과 社會福社 人力의 다목적 요원으로의 育成， 保健 · 

福社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出生申告制度의 개선， 先天性 代謝異常檢

흉의 의무화， 造傳保健事業의 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性比不均衛의 改善 및 人工없娘中*혐의 f象防

매스미디어를 통한 弘報敎育의 강화， 女性의 社會的 地位 向上을 위 

한 社會制度의 개선과 支援施策 강화， 醫師에 대한 醫爆倫理敎育 5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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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 H읍兒 性鍵別 行寫에 대한 處템 및 藍視 機能 강화， H읍兒셉5鐵別 依

賴人에 대한 處뽑 規程 마련 등이 요구된다. 

人I써f振中總의 f없防을 위해서는 터울조절 目的의 避~(U첼짧 談평， 

l!lrJf:fE핫錢者에 대 한 펌後管뀔전의 폈化 學校敎育 및 뚫業훨l勞者-의 l社會

敎育을 통한 뻗Eií命理 및 家族計劉 敎育 彈化 醫’橫人 및 國體의 自律的

인 딩制 運勳 展開 등이 요구된다. 

3) 춤少年 性問題에 대한 對應方案

需少年 관련 정부부처간 협조와 조정， 政府와 民間團體간의 協助體

系 )構葉， 大웠媒體나 유홍업소 등 社會的 環境 改善 • 澤化， 初 · 中 • 

高校 學生에 대한 學校 性敎育 폈化， 勳勞춤少年에 대한 性敎育 프로 

그램 活性化 등이 요구된다. 

4) 女性의 就業t생大 

彈力的 製1勞 l냄問制 . f홉間制 훨1勞制 • 在흰勳務制 등 職場과 家훨 拉

存的 製I務形態 開發 · 普及， 性差別的 製1勞條件 改善， 女性 就業幹族

機能 보강， H危弱 女性製1勞者 保護*씁置 램化， 女性職種 開發， 職業칩11練 

活性化， 않育施設 및 프로그램 據充， 母性保護費用 支援 등이 요구된다. 

5) 高敵化社會에 대비한 老人福피It 據充과 就業增大

老·해유手짧’의 연차적인 상향 조정， 無料健康檢양 항목의 확대， 家헬詞 

및 家處奉tl員 派遊制度 확충， 뿔:1펌保護拖設 및 短期保護

i힘設 확충， 老人에 대한 醫魔保險(보호) 급여 확대， 老人餘合福社 센터 

設置 · 평瑩， 自願奉β:機會 擬充， 老人就業의 ?판性化， 실버뚫業의 育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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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많存 家族計劃事業의 發展方向

향후 避姬普及은 醫據保險과 商業網을 통한 自贊寶錢이 定훌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벽오지 주민， 도시영세민 등 特짜階層에 대해서는 

政府支援에 의한 無料 避姬普及을 繼續하며， 특히 콘돔은 피임목적 뿐 

만 아니라 性病 및 AIDS 예방 수단으로 보급을 강화한다. 또한 地方

g治制의 實施와 더불어 家族計劃事業 據算은 中央政府와 地方딩治團 

體간의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民間團體 중심의 家族計뚫u이 活性

化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事後管理의 강화를 통한 避姬 서비스의 質的 向上策을 講究하는 한 

편， 避없， 姐娘， 性倫理 등에 관한 올바른 知識의 {專達과 正確한 適姐

實錢을 릅종훨하기 위 한 敎育活헬1 彈化方案으로 全國의 保健組織網을 

통한 家族計폐 弘報敎育 및 相談活動은 母子保健 및 性病對策 등과 

拉行하여 추진하고， 각종 媒體를 통한 弘報敎育은 종래와 같이 民間團

體에 委任， 推進하되 이에 소요되는 據算은 政府에서 지원하며， 避없， 

性， 姬娘， 出옳 등에 관한 相談과 弘報敎育 內容을 보완하고 多樣化해 

야 한다. 특히 向後의 弘報敎育은 家族計劃이 人口뼈制政策이라는 종 

래의 그릇된 認識의 轉換과 주요 政策課題(예: 높은 人工짜娘中維率， 

性比不均衛， 휩少年 性問題)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다.Á口制度關聯 社會支援施策의 를I웹整 

人口柳制 政策이 g 標로 해왔던 避빠寶錢의 普遍化와 두자녀 規範

의 定훨은 이루어졌으나， 國民의 福피止欲求가 增加하고 있고 性比의 不

均衝이 深化되고 있어서 많存의 社會支援施策을 再檢討해야 할 必要

性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家族福피止 次元에서 용%存의 2子女 規制施

策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低所得層 家延에 대한 각종 支援施策은 存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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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과 동시에 性比의 ;방術 維持와 女헬의 地位向上 및 社會進出 f足

進을 위한 각종 支援施策은 계속 搬太 · 햄化해야 할 것이다. 

라.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 民間團體의 投劃 調整

1) 中央政府의 f앓뚫U 

전체적인 政策의 推進方向이나 長短期 計劉의 수립， 他 保健福피止政 

策 수행부처와의 협조체계 유지 그리고 地方自治團體들의 筆業途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彼밤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長短期 計劃의 樹

및 關聯調흉 評짧， 관련부처·기관과 地方自治團體 政策의 조정 및 

협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指훨·敎育， 國庫f짧算의 확보와 地方自治國

體 및 B::間團體에 대한 예산지원， 政府組織과 民間組織간의 協力體系

유지， 地方單位 人口計避의 수립과 統計資料의 생산을 위한 技術支援，

他 창후業과의 連縣運營 方案 강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2) 地方自治團쁨의 f뚱홉” 

전체적인 國家의 政策方向에 부응하여 地域單位의 세부 사업을 개 

발 ·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지역내의 民間탬핍體나 資源의 활용 

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특히 地域特性어l 적합한 자율적인 족흉業開發 및 

f횡算;確保， 弘報 • 敎育 活動 등을 위한 보건소 조직망과 민간단체간의 

협조체제 확립， 家族保健 지역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내 관련 民

!돼國體의 育成 및 財政支援 素業關聯 地域內 人口計劃의 樹立 및 統

計資料 生앓體系의 확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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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民間團體의 投劃

人口政策의 방향전환과 더불어 民間團體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 

야 할 것이며 特짜地域 住民(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및 도시 低所得

層 주민에 대한 避姐普及 地域社會 住民의 특성에 따른 弘報·指평 활 

동， 좁少年을 포함한 각종 對象層에 대한 弘報敎育 및 相談活動， 施術

醫師 및 關聯團體의 人力開發을 위한 訓練 등의 분야에 있어서 中央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財政分擔

이제까지 중앙정부에서 전담해온 사업예산은 연차적으로 地方自治

團體의 自體財政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自立度가 낮은 현재의 상태로서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계속하여야 

한다. 싶월예f普及事業의 財政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 50:50으 

로 부담하되 각 地方自治團體의 필요에 따라 據算을 자체 증액토록 

하며， 脫弱階層 避姓受容者에 대한 福피Il:次元의 支援施策(보상급여)도 

地方自治團體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寶施토록 한다. 

마.Á 口分散政策의 持續的 推進

1964년 이래 政府의 강력한 人口分散政策에도 불구하고 首都團으로 

의 人口集中 경향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와 같이 人口密度가 높은 상황하에서 과중한 都市 人口集中 현상은 

交通， 住흰， 環境펀梁， 敎育 등 生活環境을 惡化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 

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人口集中柳制 政策은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人口分散政策은 首都園의 人口集中柳制 政策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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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地域特性을 고려한 開發을 촉진시켜 지방에 人口 定황基盤을 조성 

하는 데에 l政策의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언급된 人1=.1 政策과 관련된 部門別 施策의 方

l句轉換과 改善을 통해 低出찮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人口問題를 解

決함과 아울러 21 !:!t紀에 예견되는 새로운 社會經濟的 與件어l 부응해 

야 할 것이다. 특히 종래까지 人口政策은 곧 人口빼制라는 고정관념에 

서 벗어나 人口의 資質과 福社를 增進하고 이를 통해 持總的인 성장 

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지혜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 1歡

經濟企劃院 r人 口 센서 스 報告書.1，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人口 및 住켠센서 스 報告.1， 1970, 1980, 1985. 

경향신문， 1995. 6. 15일자 

高喆基 外 r老敵階層의 所得保障方案.1， 韓國保健社會wf究院， 1992. 

孔世權 外 r家族缺揚의 유형별 特徵과 家族政策의 接近方案.1， 韓國保

健社會짧究院， 1995. 

’ 『韓國에서의 家族形成과 出옳行態.1 , 1991년 全國出옳力 
및 家族保健實態調훌 報告書， 韓國保健社會冊究院， 1992. 

具成烈 r우리 나라 人力需給構造의 變化展望J , r우리 나라 人口變動

의 分析.1， 1990. 

---, 『勞動力需給展望과 對策.1， 미완성초록， 1995. 

國土開發%究院 r首都園 政策의 經合評價와 改善方案: 首都園 政策部

門.1， 1992. 

r第3次 國土經合開發計떻~.1 , 1992. 

김수곤高觀者 就業對策의 課題와 展望」， 『韓國老年學.1， 제13권 제1호， 

1993. 

김익기 r地域感情 解消方案 : 社會調훌結果에 根據하여」 , 『韓國의 

地域主義와 地域훌購.1， 韓國社會學會編， 성원사， 1990. 

김종기 r首都園 政策의 基本方向과 戰略J , 首都慶l 對策과 地域均衛

發展을 위한 政策討論會 발표논문， 1989. 

金俊進·李永燮 r人口構造變化의 巨視經濟的 效果」 , 『韓國開發빠究.1， 

제 16권 제 1호， 1994. 

金{뿌秀 r屬蘭吸收力 및 人力需要決定要因에 대한 寶證分析」 , 『韓國

開發몫{究.1， 제9권 제 1호， 1987. 



勞動部 r高敵者 屬碼 및 停年現況調훌.1， 1993. 

----’ 『勞動白휠.1， 1994. 

東京都 r東京都市白뿔‘9b ， 1991. 

參考文歡 273 

文顯相·張英植·金柔敬 r出塵率짧測과 人口構造 安定을 위한 適正出麗

水準.1， 韓國保健社-會땅f究院， 1995. 

文顯相·張英植·金柔敬·全學錫 r韓國家族保健휩業의 現況과 政策課題.1 , 韓

國保健社會{자究院， 1994. 

文顯相 外 r最近의 人口勳向에 관한 綠合分析.1， 韓國保健社會짧究院， 

1993. 

’ 「韓國의 家族保健짧業의 現況과 政策課題.1， 1994, pp.101-
102. 

文化體育部 r춤少年 白뿔.1， 1994. 

r춤少年 藥物i藍用寶態의 對策짧究.1， 1993. 

r춤少年 藥物溫ffl 의 社.會·經濟的 影響 맑究.1， 1994. 

민재성 외 r韓國의 老敵化 推移와 老人福피止對策.1 , 韓國開發짧究院， 1993. 

朴來榮 r勞動力需給: 現在와 未來J ， r韓國의 人口問題 現在와 未來.1，

大韓商I會議所에서 개최된 人口問題冊究所 30週年記念 심포지 

엄 발표자료， 1995. 

朴俊맺11 ， r長期成長勢와 윗-氣11홉環.1 , 政策討議資料 8705, 韓國開發꿈{究 

院， 1987. 2. 

朴펄求 • 李宗勳 r長期 人力供給 및 勞動需쫓」 , 『韓國經濟의 先進化

위 한 政策課題와 對應평~略.1， 1993. 

保健福社部 r老人福!址隨合對策.1， 1995. 

’ 『保健社愈료I 뿔.1， 1994. 

保健파1:會部， r1994年度 家族保健學業計짧~J ， 1994. 

’ 『家族保健事業 參考資料.1， 1989. 

’ 『保健社會統計年報.1， 1994.9. 

l검-界化推進委員會 r女性의 社會參與 據大方案.1， 1995. 10. 



274 

양종회 • 이시재 역Ii"관광사회학.1 , 사회비평사， 1995. 

Ii"관광사회학.1 , 사회비평사， 1995, p.l18. 

양재근韓國의 高敵者 屬蘭政策」， 『韓國老年學.1， 제 13권 제1호， 1993. 

魚水鳳Ii"勞動市場의 變化展望과 政策課題.1 , 韓國勞勳昭究院， 1994. 

윤양수 · 김선희 • 최지용Ii"環境保全的 國土開發政策 %究.1 , 國土開發

흉다究院， 1993, p.60. 

李奎植 r人口變勳과 保健問題: 老敵化를 中心으로J ， Ii"人口變勳과 韓

國人의 삶의 質.1 , 韓國敎員大學校에서 개최된 韓國人口學會 및 

韓國社會學會 共同學術會議 발표자료， 1995. 

이성희高觀者 就業幹旅센터의 現況과 課題」， 『韓國老年學.1， 제13권 제 

1호， 1993. 

이승환 역Ii"지구환경과 세계경제 1 .1 , 도서출판 따님， 1993, p120. 

李正典Ii"綠色經營學.1 , 서울:한길사， 1994. 

李周浩 r人力需給展望과 高等敎育 改章課題」 , 『韓國開發맑究.1 , 제16 

권 저114호， 1994. 

林鍾權 外Ii"韓國老人의 生活寶態.1， 韓國保健社會짧究院， 1985. 

Ii"未婚 男性의 性行態에 관한 %究.1 , 韓壓l保健社會%究院，
1994. 

財政經濟院Ii"新經濟長期構想 作業方向.1， 1995. 

정규서早期 退職者의 再就業과 所得保障 問題」， 『제 6회 노인복지세미 

나.1 , 서울특별시·한국노년학회， 1995. 

鄭會聲Ii"韓國의 經濟成長과 工業化가 環境펀榮에 미치는 영향.1 , 서울대 

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鄭基源·李尙憲Ii"北韓 人口의 現況과 展望.1， 韓國保健社會짧究院， 
1992, 1995. 

鄭宇鎭 r人口變動에 따른 勞動人力의 總量的 需給展望과 政策課題J , 

미완성초록， 1995. 

趙南勳·徐文姬Ii"性比의 不;띄衛 變動推移와 對應方案.1 , 韓國保健社會1iff
究院， 1994. 



參考-文앓X 275 

*쉴南勳 外 r最近의 人口政策 變웰l과 展望.1， 韓國人口保健판{究院， 

1984. 

주왕기·김경빈·박명윤 r藥物藍用의 寶態와 據防對策.1， 韓國藥物溫flH다 

究所， 1992. 

섬뿔育춤少年部 r휩少年 藥物i藍用 據防對策.1， 1992. 

r춤少年 有똘 環境 改善對策에 관한 %究.1， 1992. 

최병선 r首都關 集中의 問題와 對策J , Jïii會間接資本據充을 위한 政

策討論會 發表論文， 1991. 

崔鎭鎬 · 이종열 r서울 近했地域 했外化의 性格과 特徵J ， r國土開發!iff

究院.1 3, 1984, pp.34-52. 

統計應 r經濟活動人 1'::1 年報.1， 各 年많. 

----’ 『人口住흰 總調， 1990. 

----’ 『將來人n推計(1990-2020) .1， 1991. 

----’ r1963-1993 지난 30年問 題{JIff←정￥↑춤의 變化.1， 1994. 

----’ r1990 人口住흰總調호報告붉.1， 1992. 

----’ 『地域댐 人口 不均術 分布의 原因과 結果.1， 1993. 

----’ 『人 t=1 動態 統計 年報.1， 1995. 2. 

----’ 『將來人口推計(1990-2121) .1， 1991. 

’ 『韓國의 人口規模와 構造 - 人口變化에 따른 社會·經濟的 影

, 1993. 

----’ 『韓國의 파u침指標.1， 1993. 

펑찮隊l 성혐發!iff究院 r韓國經濟의 先進化를 위 한 政策課題와 對應戰略.1，

199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r韓國老-人의 生活과 찮識構造.1， 1990. 

韓國保健페:會!iff究院 r人口政策 30年.1， 1991. 

r老人生活寶態 分析 및 政策課題.1， 1994. 

韓隊l女性開發院， r1994 女性統計 年報.1， 1994. 12. 



276 

韓國춤少年學會1"韓國 10代 춤少年의 意識構造-生活 t!t界的 接近J1，

1993. 6. 

洪文植·張英植·李相뺏·吳英姬 r低出옳國家의 人口政策J1， 韓慶l保健社會핍 

究院， 1993. 

洪文植 外， 1"1994年 全國出짧力 및 家族保健 實態調훌J1， 韓國l保健社會

짧究院， 1994. 

’ 『人I維振中總 寶態에 관한 %究J1， 韓國保健社會짧究院， 

1990. 

’ 『低出옳國家의 人口政策JI , 韓國保健社會짧究院， 1993. 

황진수老人就業 活性化 方案의 모색」， r韓國老年學J1， 제 13권 제1호， 

1993. 

B. Commoner, "The Environmental Costs of Economic Growth" in 
Dorfman & Dorfman ed. Economícs of the Envíronment (2nd 
edJ, New York: W.W. Norton & Co. Inc. 1972, pp.331 - 354. 

Coale and Trussell, "Technical Note: Finding Two Parameters that 
Specify a Model of Marital Fertility", Populatíon lndex, 44, 

1978. 

Ehrenberg, R. G. and R. S. Smith, Modern Labor Economícs: 
Theory and Publíc Polícy, Harper Collins Publishers, New 
York, U.S.A., 1991. 

Fair, R. C. and K. M. Dominguez, "Effects of the Changing U.S. 
Age Distribution on Macroeconomic Equations," Amerícαn 

Economíc Revíew, Vol. 81 , No. 5, 1991. 

Gelb Joyce and Martin Lief Palley, Woman of ]apan and Korea, 
Temple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 1994. 

Hamerrnesh D. S. and A. Rees, The Economícs of Work and Pay,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U.S.A., 1984. 

Iqbal Alam and Tan Boo-Ann, “Future Directions for Population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unpublished pap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5. 



參考文歡 277 

Korea Labor Institute, Labor in Korea, 1993. 

, Labor Policies in Korea, November 1995. 

Kuznets, S., Capital in the American Economy: lts Formation and 
Financing, NBER, 1961. 

Leontief, W. and F. Duchin, The Future lmpact 01 Automation on 
Work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Ogawa and Rutherford "The Resumption of Fertility Decline in 
]apan: 1973-92끼 Population and Development Riview, Vol. 
19, 1993. 

Park Chai Bin, Trα1Sition 01 Family Formation in South Korea: 
Cohort Perspectives, University of Hawaii School of Public 
Health and East-W est Center Program on Population, May 1995. 

Park Chai Bin and Nam-Hoon Cho, “Consequences of Son 
Preference in a Low-fertility Society: Imbalance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Korea" ,.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1 , No. 1, March 1995. 

Rhee, ]. ]., "Economic Growth, Technological Changes,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apan", Master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1975. 

Ronald Freedman, "Taiwan' s Transition from High Fertility to 
Below-Replacement Levels",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 
25, 1994.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olicies, Vol. 1, 1987, p.128. 

WCED, Our Common Fu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14. 

Yeon Hacheong et. al., Social Development in Korea: An Overvie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5. 



報告書 執‘筆에 參與하신 분 

1. 新人口政策構想의 背景

趙南勳 (韓國保健社會昭究院 副院長)

李相曉 (韓國保健社會짧究院 人口政策짧究室長) 

2. 遊正 人口規模와 構造의 維持

가. 人口規模 및 構造의 變化와 社會經濟的 與件變化

1) 勞動人力의 需給展望과 課題

鄭宇鎭 (韓國保健社會짧究院 責任冊究員)

2) 人口變化와 環境問題

李正典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敎授)

3) 住흰需要展望과 政策課題

高 鐵 (國土開發冊究院 住힘船究室長) 

4) 敎育人口의 變化와 政策課題

꺼、德圭 (韓國敎育開發院 敎育政策댐究3숍f5長) 

5) 社會經濟的 與件에 부합하는 出옳率 水準

趙南勳 (韓國保健社會짧究院 副院長)

나. 出뚫率 璥測과 出효율調節政策의 方向

趙南勳 (韓國保健社會冊究院 副院長)

文顯相 (韓國保健社會짧究院 흉다究委員) 

李相陳 (韓國保健社會WF究院 人口政策짧究室長) 

다. 人口移펠l 및 分布의 現況과 對策

崔鎭昊 (亞洲大學校 敎授)

라. 海外移住의 現況과 課題

李相興 (韓國保健社會冊究院 人口政策昭究室長)

마. 南北統-에 대비한 人口政策의 基本構想

李相奭 (韓國保健社會陽究院 人口政策陽究室롭) 



3. 人口의 資質 向上과 福社의 增進

가.家族保健增進對策 

않文植 (韓國保f建社會11f究院 先任땅{究委員) 

나. 性比不均衝의 寶態와 對策

j웹南勳 (韓國保健社會펌究院 副院長)

다. 人I姬娘中純의 變휩b推移와 f쨌防對策 

趙南勳 (韓國保健파t會11f究院 副院長)

라. 휩少年 藥物使ffl寶態와 對策

徐文姬 (연합國保健파t會짧究院 훨任%다究員) 

마. 女性就業의 現況과 政策課題

金柔敬 (韓國保健社會%타究院 主任陽究員)

吳英姬 (韓國保健社會%다究院 主任짧究員) 

바. 高敵化 社會에 대비한 老人福파Il: 據充과 就業增大

李相興 (韓國保健社會표다究院 人口政策댐주究室長) 

사. 家旅計劉事業의 推進體系調整

1) 펄業管理 및 組織體系 改善

洪文植 (韓國保健j퍼;會陽究院 先f王판F究委員) 

2) 人口關聯 社웰支援流策의 調整

張英植 (韓國保健패:會陽究院 責任판F究員) 

3) 中央政府， 地方自治團짧 및 民間團體의 投렘 再定立

張英植 (韓國保健社會짧究院 責任f자究員) 

279 





1 I 昭l 究l 報I 告l 書l

i 9411 우리나라 家口構造의 變動과 市 • 道었IJ 家口數 推計

A5新 / 158쪽 / 定價 4.000훤 / 金柔敬 • 曺大熙 著 를 

l 94-122010年의 醫師人力 需給 展望 ; 

A5新 / 84쪽 / 定價 2.000훤 / 宋鍵 · 崔靜 · 金東奎 外 i 

i 94-13 未婚男'1生의 性行態에 關한 鼎究 i 
1 A5新 /224쪽 / 定價 5.000원 / 林鍾權 金避 張東鉉 外 i 
t 94-14 21 世紀에 對備한 韓國製藥훌業의 發展方向과 k 

i i똥險藥{賣 管理制度 改善方案 i 
1 A5新 / 296쪽 / 定價 7.000훤 / 李觀 · 曺在國 • 金元重 外 = 

t 94-15 障碩人福社의 現況과 政策課題 i 
1 A5新 / 357쪽 / 定價 8.000원 / 朴玉훌 • 權童徵 著 i 

~ 94-16 性比의 不均衝 燮動推移와 對應、方案 ! ‘ A5新 / 144쪽 / 定價 3.000원 / 趙南勳 • 後혔흩 著 ‘ 
~ 94-17 老A生活 寶態分析 및 政策課題 : 

! A5新 /577쪽 / 定價 13.000원 / 李佳玉 徐觀 홈敬煥 外 g 

94-18 開放化에 對備한 食品훌業의 構造改善 및 發展方案 를 

1 A5新 / 242쪽 / 定價 6.000원 / 金元軍 • 李相曉 金훌運 外 : 

94-19 最低生計費 計測調훌 쩌究 ; 
A5新 / 297쪽 / 定價 7.000원 / 휘純-. 金美坤 外

ill"~"IIII"""1’III ....... U’ •• "...'1111 ........ '11111' ..... 11111' ........ …, ....... '1’111 ........ ’11' ........ 111' .... '’1111 ...... '…1' ...... ’111"'''''''’111' ..... "’\I~ 



깅’“"’IIh“.11111'"‘.11111'"‘ .• '111'.‘·“'"’“"…"“ .. 1111’“"…”“ .ullll“”’”’·“1111111“ 11111’·“111111.""‘ 11111’“ .. 111 .... ‘ .. UIl I ..... I.!: 

~ 94-20 醫藥品 臨味試驗 管理基準 導入方案 昭究 : 

A5新 / 159쪽 / 定價 5.000원 / 李構聊 · 張善美 外

~ 94-21 韓國 家族保健事業의 現況과 政策課題 i 
1 A5新 / 125쪽 / 定價 3.000원 / 文顯相 · 張英植 外 ; 

l 94-22 母좋L授좋L寶態 分析과 支援政策의 課題 ! 
~ A5新 / 115쪽 / 定價 3.000원 / *H:二和 • 黃那美 著 i 

훌 94-23 國民健康談斷調훌 設計에 關한 昭究 : 

l A5新 / 145쪽 / 定價 3.000원 / 휘1頂英 金善祐 著 g 

i 9424 少年/少女家長家族의 生活寶態와 政策課題 : 

~ A5新 / 186쪽 / 定價 4.000원 / 金應錫 • 李尙憲 著 를 

I 94-25. 1994年 全國 出훌力 및 家族保健 實態調훌 i 
~ A5新 / 328쪽 / 定價 7.000원 / 洪文植 • 李相曉 • 張英植 外 ; 

1 94-26 21 世紀를 향한 保健醫爆 政策課題 i 
~ A5新 / 220쪽 / 定價 5.000원 / 金秀春 · 金銀珠 編著 ‘ 
l 94-27 精神保健의 現況과 政策課題 g 
~ A5新 /453쪽 / 定價 10.000원 / 南貞子 • 韓英子 · 崔옮秀 外 g 

~ 94-28 該擾園別 醫擾資源의 適표配分과 政策課題 : 

~ A5新 / 143쪽 / 定價 3.000원 / 金東奎 • 金銀珠 著 ! 
i 9429 훌地制度에 관한 國民 意識行態調훌 隔究 : 

를 A5新 / 117쪽 / 定價 3.000원 / 林鍾權 · 張東鉉 · 趙洪提 著 들 
~ ~ 

1 94-30 家族領域의 삶의 質과 政策課題 : 

릉 A5新 / 213쪽 / 定價 5.000원 / 張玄燮 · 金顯玉 • 裵花玉 著

i'I ...... 'III' ....... IIII ....... IIIII ....... ’ ... ' ..... '1’11' ........ '1’1' ..... '1111' ...... 11111 ........ 111'.‘".1111.' ..... ’”’‘’ ..... 1111' •• "..'1111 ...... ,1111'. 



94-31 地域醫‘擾保險의 保險料 眼課體系 改善方案 짧究 

A5新 / 223쪽 / 定價 5.000원 / 金基玉 • 짧仁喆 • 柳美女 著

94-32 韓國의 保健 · 社會福社 政策昭究

- 1994年度 隔究結果 要約報告 -

ê A5新 / 261쪽 / 定價 6.000원 들 

~ 94-33 健康짧進示範保健所 運營을 위한 技術支援 鼎究 i 
틀 A5新 / 350쪽 / 定價 7.000원 / 下繼D' 李)1廳 · 鄭基惠 編著 ; 

t 95-01 :;ffi十字會賢 幕金制度 改善方案 t 
1 A5新 / 149쪽 / 定價 4.000원 / 韓핑때 · 쩔仁喆 • 姜惠圭 著 i 

95-02 化뾰品 價格表示의 適표化 方案 g 
~ A5新 / 134쪽 / 鍵 4.000원 / 曺在國 李相曉 • 金銀珠 著 ! 

95-03 家族缺握의 類型別 特徵과 家族政策의 接近方案 i 
A5新 / 467쪽 / 定價 1 1. 000현 / 孔世權 • 曺愛姐 • 許美曉 著 : 

j 95-04 裵懷制度의 現況과 發展方向 i 
A5新 / 187쪽 / 定價 5.000원 / 李顯松 · 李必避 著 : 

~ 95-05 出훌率援測과 A口構造 安定을 위한 適표出훌水準 : , A5新 / 217쪽 / 定價 6.000원 / 文顯相 張輔 金柔敬 著 i 

j 95-06 低所得層 寶態變化와 政簽課題 i 
A5新 /472쪽 / 定價 1 1. 000원 / 쩔仁喆 李成基 外 : 

j 95-07 血體分劃製簡의 公共管理政策에 관한 隔究 i 
~ A5新 / 162쪽 / 定價 5.000완 / 韓훌聊 · 鄭宇鎭 著 t 

j 95-08 짧兒死亡率 算出을 위한 調훌方法 開發鼎究 : 

1 A5新 / 180쪽 / 定價 5.000원 / 韓英子 • 휩뼈緣 外 i 
;=.1' • ....,. '11‘’ ........ ,U ... "., ... IIII ..... ‘’ .. 1 ...... '111'.....,.'1111'."...111‘1' • ..,.. •• '11’ ......... ’IU'",, 'IIII…!’-…,' .... 'IIII' ..... 'tllI"'".,..'III .. …1" .......... ’‘’ ... ’~Iξ 



i 9509 公聚保健醫師 職務敎育 改善方案 : 

를 A5新 / 177쪽 / 定價 5.000원 / 李大熙 李熙龍 鄭沈 著 : 

j 95-10 醫藥品 再評價制度 改養方案 i 
A關 158쪽 / 定價 5.000원 / 李樓聊 張善美 著 i 

l 95-11 保育施設 評價基準 및 評價體系 開發 i 
1 A5新 / 141쪽 / 定價 4.000원 / 鄭基源 · 吳美曉 • 安용愛 著 ! 

95-12 醫據部門의 情報利用 活性化 등 

A5新 / 166쪽 / 웠훨 5.000원 / 金東奎 外 g 

95-13 韓國의 社會指標 體系改編 隔究(I )-總括編~

A5新 / 362쪽 / 定價 9.000원 / 趙南勳 外

韓國의 社용指標 體系改編 隔究(II )-解說編 t
~ A5新 / 366쪽 / 定價 9.000원 / 趙南勳 外 ‘ 
~ 95-16 韓國의 에이즈管理 및 藍視體系의 效率的 運營方案

~ A5新 / 168쪽 / 定價 5.000원 / 李)1頂英 著 g 

95-17 地域醫爆保險 國庫支援方式의 評價와 改善方案 틀 

A5新 / 136쪽 / 定價 4.000원 / 崔秉浩 著 틀 

i 95-18 풀앗保險 서비스 傳達體系의 改善方案 : 

를 A5新 /447쪽 / 定價 10.000원 / 金龍夏 • 崔秉浩 • 李忠變 外 릉 

j 95-19 ’ 94年度 遠隔談擾 示範事業 分析 · 評價 i 
ì A5新 /283쪽 / 定價 7.000원 / 曺在國 • 宋難 · 金銀珠 外 i 

l 95-20 地方自治時代의 主要 保健 · 福社事業 評價體系 開發 i 
t A5新 / 231쪽 / 定價 6.000원 / 洪文植 張英植 • 吳轉 著 i 

i ’ ..... 1111 ...... 11 .. ’~ .. ’IHII~I.IIIII.’‘11"'"’”‘ .... ~I .. ’"'"~'"’ ......... 11 ........ 111 ........ 씨 .... .,.llfl ....... ' ... ' ...... 111’ ...... IM‘”’ .... u.' .. 샤 



:l·i .”뼈l……n찌“뼈l“ ...... ‘ ..... ，…써"씨’”뼈l 

; I 政l 策l 報l 告l 훌l 

94-01 老A生活寶態와 老人福社의 政策課題 李佳玉 著 : 

i 94-02 低出훌時代으IA口問題와 政策方向 洪文植著 i 
94-04 醫擾서비스市場 對外開放에 따른 政策課題 짧仁喆 훌 : 

~ 94-05 專門醫 A力需給 展望과 政策課題 宋建월 著 i 

: 94-06 醫藥品 品質管理制度의 現況과 政覆課題 李擬9뼈 著 g 

~ 94-07 國民年金基金의 效率的 運用方案
홉喆基 鄭敬培 李佳玉 外 i 

i 94-08 癡果老/\으| 技흩寶態와 對應、戰略 權훌흩微 著 i 

i 94-09 社용福社事業基金 運營改善을 위한 共同驚金制度으 i 
! 違入方案 흉g基源 · 韓惠뼈 · 張玄燮 著 ! 

94-10 社壘保障基本法의 政策構想 鄭敬培 · 李없基 著

I 94-11 地域保健懶體系 開發昭究 金善祐 鄭永澈 著 : 

94-12 農村福社의 主要 政策課題 朴純-. 金鍵順 • 李佳玉 著 i 

~ 94-13 公聚保健賢師 敎育 및 活動改善에 관한 昭究 i 
金鎭ft頂 • 趙成팝 • 崔없旭 著 i 

t 94-14 西獨의 分斷管理政簽과 統-後 所得保障政策에 i 
i 관한鼎究 金振洙著 : 

i … ...... ’‘’ .. "..11"11 ..... ’”’ ...... ‘ 1 ......... '…1"""11"’..".. ...... 1 ...... 에11 ’p ..... ‘"'"‘ ...... 111 ....... ‘찌‘ .......... 111 •• ".. .... ’‘ ..... 1111’”’""‘”’”’”’”’‘oil 



!J'"",“IIU, ... ‘ .. ‘’h ... ‘ .. ,11<’ ... ‘ .. 11111“·“111'“ .1'11’·“ .. ’”’·“01111 .. “ .1111’ ... ‘ .. 

“ ; 95-01 國際社會保障協定 練結의 對應方向 金龍夏 崔秉浩 著 : 

1 95-02 Á.口燮動에 따른 勞動人力 需給展望과 政策課題 ! 
鄭宇鎭著 i 

~ 95-03 地方化時代의 保健福社政策 方向 i 
金元重 • 鄭基源 • 張英植 外 i 

: 95-04 生活保뚫對象者의 永久훌資아파트 現況과 政策課題 g 
朴純-著 i 

j 95-05 高敵化 社會를 향한 老人福社의 寶錢課題 i 
金秀春 · 林鍾權 徐美9때 • 吳京錫 著 ; 

i 95-06 PROPOSALS FOR ENLARGING INTER-KOREAN [ 
f ECONOMIC REMTIONS 延河淸 著 : 

~ ~ 

= : 
g i 
t l 

1 ‘ 
1 ‘ 
i ‘ 등 
1 ~ 

;\, ....... ‘R’ ....... ,'H' .. ‘"~’"" ......... ’,' ...... ,111.'."., •• ,‘1I1''''''qllll''''''.'‘”’."".,…, •. "...'111 ........ 1’1""".'111"'''''''111''''’.'111"…111'''''''''1111 1 '’~.;; 





編著者 略歷

·趙 南 勳

美國 University of Pittsburgh 行政學 碩士
日 本 國立公聚衛生院 保健學 博士
現 韓國保健社會ljff究院 副院長

〈主要 論文 및 著書〉

f性比 不均衛의 變動!推移와 對應方案에 관한 돼究.!l， 1994. (共著)
"Consequences of Son Preference in a 1ιow-Fertility Society: Imbalance 

of Sex-Ratio of Birth in Korea", EoDulation and DeveloDment Revie~， 

The Population Council, New York, V이 21, No.l, March 1995. (共著)
DemOlITaDhic Transition: Chamæs in the Deterrninants of Fertilitv Decline 

in the ReDublic of Koreg, The Institute of Public Health, Tokyo, 
Japan, 1993 

·洪 文 植

美國 University of Hawaii 保健學 碩士
日 本 國立公왔衛生院 保健學 博士
現 韓國保健社會맑究院 先任없究委員 

·李 相 曉

延世大學校 政治外交學科 후業 
延世大學校經濟學 碩士
現 歸國保健社會맑究院 A口政策冊究室長



댐주究報告書 95-21 

人 R規模 멈 構造變動애 따른 

政策輝題와 對應方案

1995年 12月 日 印쩨 값 7，000원 

1995年 12月 日 發行

趙南勳外

發行A 延 河 淸

發行處 韓國保健社會鼎究院
서울特別市 恩zji區 佛光洞 山42-14
代表혈話 : 02) 355-8α03 

훌 錄 1994年 7月 1 日 (第8-142號)

印 빼 大明文化社

@ 韓國保健社會鼎究院 1994 

ISBN 89-8187-024-1 93330 


	머리말
	목 차
	요 약
	Ⅰ. 신인구정책 구상의 배경
	Ⅱ. 적정 인구규모와 구조의 유지 
	1.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가. 노동인력의 수급전망과 과제
	나. 인구변화와 환경문제
	다. 주택수요 전망과 정책과제
	라. 교육인구의 변화와 정책과제
	마.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출산율 수준

	2. 출산율 예측과 출산조절정책의 방향
	가. 합계출산율 변화 전망
	나. 코호트 출산력(Cohort Fertility) 변화 전망
	다. 인구전망과 출산조절정책의 방향

	3. 인구이동 및 분포의 현황과 대책
	가. 지역별 인구분포 추이
	나. 수도권의 인구집중
	다. 수도권 전입자의 특성 
	라. 수도권 인구집중의 문제점
	마. 기존 인구분산정책의 평가
	바. 향후 전망 및 정책방향

	4. 해외이주의 현황과 과제
	5. 남북통일에 대비한 인구정책의 기본구상
	가. 남북한 인구현황과 전망
	나. 남북통일에 대비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다. 통일전후의 인구이동에 대한 정책방향
	라. 통일한국의 인구정책 기본방향


	Ⅲ. 인구의 자질과 복지의 향상
	1. 가족보건증진 대책
	가. 가족의 보건기능
	나. 가족보건 현황 및 문제점
	다. 대응방안

	2. 성비 부균형의 실태와 대책
	가. 남아선호관의 실태
	나. 성비 부균형의 변동추이
	다. 성 선별적 인공임신중절의 추정
	라. 성비 부균형의 사회적 영향
	마. 성비 부균형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3. 인공임신중절의 변동추이와 예방대책
	가.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규제에 관한 세계적 동향
	나. 우리 나라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다. 대응방안

	4. 청소년 성문제와 약물사용 실태 및 대책
	가. 청소년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환경 
	나. 청소년 성문제의 실태
	다. 청소년 약물사용 실태
	라. 청소년 성 및 약물사용에 대한 대응방안 

	5. 여성 취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가. 현황과 문제점
	나. 여성취업 증대방안

	6.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확충과 취업 증대
	가. 노인복지 확충방안
	나. 노인의 취업증대 방안 

	7.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체계 조정
	가. 사업관리 및 조직체계 개선
	나. 인구관련 사회지원시책의 조정
	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역할 재정립


	Ⅳ. 결 론
	참 고 문 헌



